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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寶料는 獨進聯행政府의 「獨遭內部關係省JO ] 發行한 1973年度版 F東西獨

關係 發展에 관한 報告 및 文書.J] (Die Entwicklung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rnokratischen Rep

ublik, Bericht und Dokurnentation)를 完譯한 것 이 마.

獨速聯행政府가 1970年初에 東西獨關係에 판한 第I lk報告文書를 發行한

바 있으냐 그 속에는 當時의 兩獨關係가 協商의 據備段階에 不過했고 또 兩

獨首相會談이 開{崔되기 前이었지 때문에 主要한 協商經繹 및 實質的 關係發

展內容이 면含되지 않았다.

그런데 本 資料는 1969年 獨適社會民主黨(SPD)이 황l權한 直後 먼저 歷史

i 的인 東西獨首相의 相互닮問과 兩獨頂上會談을 主導하고 이 를 基盤 o 로 하

여 『兩獨間 우펀 및 체신協定d]， IF兩獨間 伯林通行協定.J]， IF兩獨間 交通條約」

그리 고 最終的언 F兩獨間의 基本條約」을 縮結하는 約 4年間의 東西獨協商過

程파 關係發展狀況에 판한 主要한 內容을 거의 網羅하고 있다.

우리는 本 資料를 通해서 理念과 體制를 超越한 共同의 原則， 耶 l歐洲平차1 ，

A道主義 그리 고 民據의 一體性에 立뼈한 獨速民族의 分斷克服努力을 보게

되며 主 • 客觀的 與件에서부터 모든 問題를 풀어나가는 現實主義와 合理主

義의 슬기로움을 배울 수 있마.

本 資料는 分斷國問題와 東西獨問題를 깊이 冊究하는 專門家들에게는 물론

이 고 우리 나라의 安保問題， 統一問題， 南北對話問題 그리 고 共塵主義者들의

協商戰略 等에 關心을 갖고 있는 一般國民들과 大學生들에게도 좋은 參考資

料가 될 것으로 確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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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部 : 政治的 與件의 造成



1. 東·西獨 協商의 出發點 빛 目標

1969年 가울에 發足한 聯행政府의 全獨政策은 무엇보다도 먼저 東獨에 對한 現實政策을 通하여

兩獨間의 深化되는 對立올 鍵和하고 緊張狀態와 苦痛을 解消하는데 寄與하려는 것이 그 出發點이었

다. 同時에 聯했政府의 政治的 텀標는 長期的으로 歐洲zp:和 維持에 寄與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獨

進民族의 自決에 依한 再統一올 達成하는 것이었다.

이와 갇은 政策은 1966年以來 特히 美 · 蘇關係와 東西關係 全般에 결져서 追求되 어 온 緊張醫和

努力과 符合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聯했政府는 增大되는 獨進民族의 分짧危機에 對處하고 實際的

現實에 基鍵하여 獨速聯웹共和國의 對蘇， 對 「폴랜드」 및 對東獨關係블 暫定協定(Modus Vivendi)

形態로 解決하기 위한 可能한 方法을 마련하였다.

이 와 갇은 解決方法으로 提起된 것이 첫째로 東獨이 또하냐의 獨適國家로 存tE한다는 것 이 었으며 ,

둘째로 現存하는 歐洲의 國境線을 尊重하는 問題였 다. 同時에 獨進숲體와 {白林市에 對한 4大國 責任

의 存續， 伯林市의 聯행政府와의 密接한 連擊性， 獨速民族의 單一性 存續， 그리고 獨速民族의 自 由

와 統一올 指向하는 聯행基本憲法 等이 重要한 基本問題로 提起되 었 다.

歐洲의 緊張醫和 趣勢와 同 問題解決과는 不可分의 關係가 있다. 그래서 聯짧政府는 처음부터 西

方 同盟國家들의 共同의 努力에 발맞추어 緊張醫和政策올 推進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0年 7月 15日

「헬」聯했政府 外相이 言明한 대로 한가지 分野의 協商이 進展되면 다른 分野에 肯定的인 影響을 줄

수 있다는 點에 留意하였다. 꺼論 이것은 한 分野의 어려웅이나 失敗가 다른 分野의 問題解決에 支

障융 줄 수도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2. 東 · 西獨環上會談을 위한 據備接觸

『獨짧聯행共和國과 獨進民主共和國이 樹立된 지 20年이 지 난 지금 우리 는 뎌 以上의 獨짧民

族의 分짧을 막아야 합니 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規制된 共存關係를 념 어 하냐의 協力關係

에 到達하도록 努力해야 합니 다. .11

- 1969年 10月 28 日 「브란트」首相의 聯행政府 政策聲明 --

이 方針운 1969年 10月 28 日 聯됐政府의 政策宣言속에서 關明된 것이아. (文書 1)

聯행首相은 東獨에 대해 協商提議를 거품하였다. 聯첼政府는 兩獨進이 共存關係를 녕어 協力關係

‘ 에 到達하도록 努力을 碩注함으로써만 分斷￡로 因한 不幸을 렬고 뎌 以上의 分짧을 防[1:하며 아울

러 歐洲zp:和와 歐洲人의 利益올 위해 共同의 義務를 다할 수 있다고 믿 었 마.

聯행政府는 東獨。l 또 하나의 獨~國家로서 存tE한다는 事實을 認定하고 東獨을 同等한 資格으로

相對하겠다는 基本方針下에서 政策올 推進할 用意가 있음을 밝혔 다. 이것은 同 政策。1 또한 將次

對外的안 關係에도 適用됨을 意味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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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혜政府는 對外웹易1과 對外文化 훗쩌E에 서 東獨Aoj 얻는 利得올 홉뿜하지 않겠다는 點올 分明허

뼈調하였 다. 측 東獨으l 對外關係얘 對함 聯됐政府와 우리 bi::m國의 立場은 「東伯林t협局 自體의 態

I풍」에 탈펴 았다는 것이마，

α}과서 l佛휩3政府는 포든 國家에 對하여 때獨이 더 以上 東獨의 對外活動을 原則的으로 封銷하지

않을 것임올 通告하였다.

그괴고 |網係國들에 對-all 서 東 · 띠獨問의 關係가 正常化펠 애까지 對東獨關係 IE常11:;룹 延:M히l 줄

것쉰 쩔댐‘했 다" J佛;셔3政F(;f는 東獨을 |폐짤한 資格융 가진 2E 마른 獨짧國家로 訊定한다는 點올 確챈

하있 냐. 그러 나 聯#I政府는 兩獨짧 |행家I편의 關係正常化릎~ 위 해 努力하는 過麗에서 獨~r.션題릅 歐

洲ZjS;fm失l한의 터l 두리 안에서 R;族 EI까l핑때에 띠-바 f앤決한다-는 基本目많블 堅持하였다.

~뼈혜首써은 東獨올 I園|際r.k的으로 訊定하는데 대하여는 斷r乎송1 of젠否하는 立楊올 取했 다. 그는 u]

룩 獨짧에 두個의 國家가 存在하머 바도 댐互關係는 어 디 끼지 냐 外國間의 關係가 아니며 그늘의 關

係는 特珠한 關係라는 컵을 5펴調하있 마.

以上과 같은 聯혜政府의 政策宜言에 대함 重大한 N廳°1 1969年 12月 初 「모스크바」에서 나왔다.

즉， 「바르샤바」條約國會議는 聯체政府의 따寶主義블 만아둡이고 聯행政府가‘東歐諸國들과의 |해係正

常化에 앞서 먼저 東獨올 正式￡로 承調할 것올 慶求하였다.

1969年 12月 413 字 「바르샤바」條約國의 聲明어l 依搬히l서 8 日後에 東獨의 國家評議會 議냥暴 獨i없

社曾 fJE一黨 (SED) 中央委 第1書記 「발터 ·울브라히트」도 ]佛체政府의 #jf廣的안 lL場올 歡迎하였다.

그러 y: 그는 同時이1 J빼知政府의 政策효言中 主要한 本質問題 츄， 東獨올 獨짧內의 「特짜한 關係」라

는 前提下에 I司等한 資格을 가격l 또 마른 國家로 取￡야한다는 提案에 대하여 激烈한 批判융 加했 마.

同 批判이 戰術앤] 理Ef3에서 냐왔건， 깊이 뿌리박힘 不信에서 ~왔건 간에 獨짧따t會統←一黨은 「特珠힌;j

또는 「獨짧내푸의 關係」바는 廠念에 대해서 뼈力함 理論l觸밸을 展閒했다.

聯켜3共·和國은 獨짧 內部 關係의 特珠함 與件에 대한 自國政府의 立場올 題解의 여지가 없도록 說

明하였 마. 즉 聯채政府는 東獨을 f§獨으로부터 完全히 獨立판 하냐의 國家로 그러고 同等한 資格

올 가진 協商 및 條約의 챔對로 認定한다는 立場올 關明했다. 아울러 獨짧의 特珠한 政治的 · 法律

的 條件올 考慮해 야 한 不可避性에 대하여도 繼觸 弼調하였 다. (4大國懶利， 兩獨遭國家의 憲法， 獨

잖:B녕族의 單一性 保存 等) 그라 나 東獨의 國家評議會 議長 「밸터 ·울브라 히 트」는 1969年 12月 12日

또마 시 聯챙政}하의 立場이 東獨에 대한 獨짧l佛쉐짜和國으] r後見A的 優越感」올 表現한나고 攻i없하

1녀서 lC-}읍과 같이 날카 롭 게 非離하였 마.

lFr본」當}옮윤 「外國이 아니다」라는 周語플 使)폐함으로써 f§獨의 I峰-→代表權파 東獨의 때服올 훨求

하4; j맺懶올 行使하려 하고 있마. 國際沈·的으로나 해寶的으로 無;형;味한 「外國이 아니녀」라는 T끼셜

은 負庸속이l 집어 넣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벨은 기껏해야 後見A的 優越感올 多少 C않裝할 뿐이기

때문이마·dJ

1969年 12月 lnJ 東獨이 섰올示한 條約草案온 이 오1- 같은 jl;t(~숨j을 NIJIJ!:한 것 이 었 다. (文書 2)

「반터 .-올브바 히 트」는 「하이 니1 만JJ佛체政府 大統領얘 기l 보낸 流加휩信에서 兩獨間어1 ZjS;fIJ갯存關係

와 圓패한 善l憐關係릎 폐立하기 위 해서는 普遍的으보 認定되는 國際法的 基뼈에 根熾한 13에係正常化

가 ~、要하마고 主張하였 다. in互 |司갖양한 줬格이l 월-硬한 獨짧民主共和國과 獨짧聯취3共和國間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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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常化를 위한 東獨測의 條約草案은 1個의 前文과 9個條項으로 되 어 있 었 다.

同 草案의 核心的인/事項에는 同等한 資格올 基鍵로 한 關係표常化， 武力行使빼棄， 安全保障 및

軍縮， 「유엔」 同時加入이 包含되어 있었다. 또한 同草案에서 모든 많存 境界線은 認定되어야 하고，

西伯林의 地位는 獨立的인 政治 單位로 明文化되어야 하며， 聯행政府의 特定法律과 規定은 廢棄되

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먼저 外交關係의 樹立이 先行되고 다음에 具體的인 問題에 대한 協商이

個別的으로 處理되어야 한다는 立場이었다.

1970年 1月 19 日 의 對外記者會見에서 「발터 ·울브리히트」는 이와 같은 條約草案을 說明하고 이로써

1970年 1月 14日字 「聯행政府의 國家現況 報告書」에 對應하는 立場을 取하였 다. 그는 모든 反論에

도 不狗하고 民族單一性이 前提가 되 어 야 한다는 聯햄政府의 見解에 反對하고 東獨의 命題플 하냐

의 「社會主義的 獨進民族國家」로 規定하였다. 이로써 東獨은 聯햄政府의 政策효言에 대하여 反對立

場을 表明했고 獨進에 存在하고 있는 實質的 및 法律上의 特珠性에 대한 考慮를 租否하였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聯행政府는 東獨測의 條約草案에 對應해서 西獨없j의 草案을 提示하지 않기로

決定하였 다. 聯했政府는 1970年 1月 19日字 政策宣言을 통하여 條約은 다만 協商의 結果。1 지 協商

開始의 前提條件이 될 수 없음을 論調하였다. 그리고 東獨의 態度가 蘇聯과 「폴랜드」의 그것과 다

를 수 없다는 것이 前提가 되어야 하며 東西獨 相互關係의 發展은 相反되는 두 條約草案을 公開的

A로 맞세워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文書 4) ,

1970年 1月 22日 聯행首相은 東獨首相「슈토프」에게 보낸 書輪에서 (文書 5) 모둔 縣案問題들올 解

決하기 위해 兩獨政府間에 廣範圍한 意見 交換올 試圖해 보자고 提案하였다. 同 書輪에서 聯챔首相

은 이 對話에서는 分斷￡로 因한 獨速國民의 生活上의 不便을 털어주기 위한 實質的안 問題討議와

함께 武力行使빼棄 빛 同等資格에 基鍵한 關係IE常化 問題를 對話議題에 包含시키자고 주장하였 다.

聯됐首相은 子先 關際級會談올 通한 協商을 始作할 것을 提議하고 이를 위해서 「에곤·후랑케」 獨

進內部關係省 長官을 西獨代表로 任命했다.

1970年 2月 11 日 東獨首相 「빌리 ·슈토프」는 回答을 보내어 聯챔首相이 東獨測 條約 草案에 아무

런‘ 言及을 하지 않은데 遺應을 表明했다. 그리고 그는 兩獨政府의 首相이 單獨우로 만나는 것이 좋

겠마고 하면서 東伯林의 內聞廳舍에서 兩獨頂上會談을 開{崔할 것을 提議했마. (文書 6)

1970年 2月 18 日 聯행首相은 이에 同意하였다. 그러나 그는 먼저 雙方의 全權代表가 만나서 實務

的 準備事項을 協議하고 最終的으로 第1次 兩獨頂上會談의 日字플 決定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主張

했다. (文書 7)

1970年 2月 20日 雙方은 「페 레 다。l 프」를 通해서 據備會談의 兩測 首席代表를 任命 通告하였 다.

1970年 3月 2 日 雙方間에 實務的 問題와 嚴典上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對話가 東獨의 內關廳舍에

서 始作되 었다. 그러 냐 그후 얼마 안되 어 聯챔首相의 旅行經路設定에 따른 政治的， 法律的 意味에

대한 公開的 論爭으로 말마암아 同 對話는 隊훌狀態에 빠졌다.

그럭 에도 不抱하고 1970年 3月 12日 雙方은 兩獨首相會談을 1970年 3月 19日 에 開{崔하기로 合意、

했 다. 雙方유 「에 어 풀트 l를 會談場所로 選定함으로써 頂上會談의 障짧要因음 打開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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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어풀트-，1따上-會談파 「컷젤-， I휩上會讓

『關係lE렘’化는 公式文뽑만으료는 不足하마 . Ilj해係1E’챔化릎 통해서 햄方:ftI2J成의 시-땀들에 게

慮澤윤 주-어 야 한다.dJ

-, 1970年 3月 19 [3 r얘 (，-] 풍-트」에 서 「브딴트J n뼈체 首相 _.-

「에아풀트」會談-은雙方의 폐:本fr場의 說明으로 始作꾀었마.

東獨합相 「빈리 ·슈토-프」는 JI양次의 혐;淡講뼈에 대한 東獨政府의 構‘想올 다-유괴- 김-이 떻約히l서 내

놓았따.

(1) 東西獨聞애， 또든 差別없이 때際많이l 앓健한 同갤‘한 資格의 關係正常化 꽤立， 獨~Ir~~궈셔댄u

國으1 II야一代줬;懶 :E張 빼棄

(2) 써互閒 對싸政짧에 대한 끼、二F涉 및 「한슈타인」政짧의 最終(1인 때棄 -

(3) r유엔」慮훨 第2條 4핏에 Itl뼈j힘- 東!띠獨i해의 :i하力行使빼棄， tm互 完全한 國I縣감I:t션 承認， 체3土

R양， 굉A存!때핸織 i꿇守

(4) 東때獨의 「휴엔패R入 rj3 )i댐

(5) 核‘파밟의 fit냥 핏 여하한 )r~J훤로든 {잦jf~밟 lseftl빼棄， 1 1::웰 •細園 武짧의 製造， 使m， 밝!滅으l

￡빼爽， 짧흉1‘웰 50%의 i얘M~

(6) 2次大戰의 댔뿜 j휩밸f，년많와 l해}佛판 tt:M淑룡￥따

(7) 빙獨에 대한 때獨빼의 보든 負h콸i펌혔: 빚 U다獨씨0으I ¥&H많경찮1%에 대한 빼爾 (잣;흙 8)

F괴 웹談에서 Jr~때i협l:EI은 197()1f 1YJ 22 EI字 1땀觸에서 아 p] 東獨政얘j‘에 대 해 많議댔만 아읍과 갑

은 꿇本立樓읍 되콸이히l 서 Bill해하였 l↑

(I) 東때3짧은 서로 外國이 아니마， 鋼떠jB야族으l 뱉 →1"1:을 維持한 義路가 있다.

(2) 그 外에 國際값의 ·般’l깨 }띤WJ 週JTj ， !란히 요든 差껴JJI散}發， 領土保全， 모든 約뺨의 zp:;j'f1i¥,} 뺨

決의 義썼， 兩獨 國펠·總으1 ~양 ill

(3) 條約뺑.JJ ~j~域으1 ii!t曾構造플 5.!l1制떠으보 蠻휩시 γ] .7<] 않을 義將

(4) 까l표 善|짧的 떠力， q란히 專F’j r꺼 감(~If.j(:에 !값力의 I빠設， 이 괄 위한 兩政府間의 떼)£을 통한 싸

同으} 解決策 ltib講

(5) 獨짧全體 냉 伯林111에 대한 짜存 4{ffiM때의 ↑짧利오1- 義1%~뺑重

(6) 伯林市 껴g{\’K改땀어l 판해 合찮히- i!<j는- 4大I때 쨌jJ 갖J、J' (文판 9)

그러나 이직 具빠1'1인인 討誠7]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I테 짧觸의 本來외 휩;義는 對j띠 101 體이l 있었

다‘ 이 로써 數1p법1 뺏센i되 어 있 닥l 獨떠~n.염g폐기 마시 Itt界政압}經펄애 ‘ι르기l 된 것 이 1::-]-' §폐~ 사탑둡

의 希프필온 부풍었다. 이와 갇이 1次띤談이 寶찌되고 힌잔음 더 나아기- 다-읍 폐淡을 197()1f. 5H 21S

「갓셀」에서 다시 열지로 合急힘-으로써 l패→獨~원의 1R<ff이 容易하게 되고 tEl互떠l力이 j햄大3설 것이 ι]-는

:i;/n~다獨 시팎-들의 lUI待는 힌-층 i댄웹~5'1 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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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셀」會談에 대한 聯행政府의 方針은 當時 同時에 進行中이떤 「모스크바」 빚 「바르샤바」會談파

伯林에 關한 4大國 會議에 대한 方針파 -實되도록 調整되어 야 했 다.

즉 最大限의 主張을 내놓지 않고 長期間의 協商을 통하여 實敵할 수 있는 範圍에서 必要한 뼈縮

性을 發揮하는 컷이었다.

그래서 聯행政府는 次期會議에서 東西獨 相互間의 關係표常化에 必要한 諸般要素들의 內的關係와

連擊性을 東獨測에 說明해 주거로 決定하였다. 이와 같은 理由에서 또마시 條約草案을 提議하지 않

고 同等한 資格에 基魔한 關係樹立의 原則파 條約要件에 판한 聯챔政府의 提案을 하냐의 담錄으로

만플었마. 그 結果로 나온것이 다음의 IFr핫셀 」會談 20個項담 dl이 었 다.

이것들은 그후 聯행政府의 獨速政策으로 決定되었다.

(I) 各其 獨速民族의 單一性을 그 憲法에 明記하고 있는 獨速聯해共和國과 獨速民主共和國은獨

였휠民族의 ZF和와 末來 그리고 團結에 寄與하기 위하여 條約을 練結하고 이를 基關로 兩獨間

의 關係 正常化 및 東西獨파 兩獨國民들의 連帶性 g옳化 그리고 分斷으로 因한 不利益 解消를

圖흉흉한다.

(2) 이 條約은 雙方 憲法에 符合되 는 節次를 밟아 雙方 立法機關의 批V崔을 뱉아야 한다.

(3) 雙方은 國際法의 一般原理로서의 A權， 同等權，.zp.和共存 그라고 無差別原則의 基鍵위 에 關

係正常化를 圖흉흉한다는 意思를 表明한다.

(4) 雙方은 相互 暴力의 使用과 威齊을 빼棄하며 雙方間의 諸般 廳案問題릎 ZF和的무로 解決한다.

그리고 相互 領士保全파 國境線을 尊重한다.

(5) 雙方윤 兩獨짧 國家의 主權파 關係되는 諸般問題에 있어 獨立性과 自主性을 尊重한다.

(6) 雙方은 어느쪽도 마른 獨速國家를 代理 또는 代表할 수 없 다.

(7) 두 條約當事國은 獨進領士內에서 다시는 戰爭이 意起되어서는 안된마는 것을 宣言한다.

(8) 雙方은 國際的 平和共存에 有害한 一切의 行動을 禁止할 義務를 지 닌마.

(9) 雙方은 歐洲의 保安를 提高시 키는데 寄與하는 軍縮파 軍備統制를 위해 努力하겠다는 意志블

表明한다.

(10) 이 條約은 2次大戰의 結果 및 獨邊의 特珠한 狀況 그리고 두 國家에서 잘고 있A냐 한 獨速

民族이라는 「單一性」으로부터 出發한다.

(11) 伯林市 및 獨짧全體에 관한 4大國의 特珠權利와 合意、에 따른 美 · 英 · 佛 · 蘇의 諸般 責任은

存續된마.

(12) 伯林파 獨速全體에 關한 4大國協定은 尊重되 며 獨進聯챔共和國파 西伯林市의 結束關係도 保

障된다. 雙方은 4大國의 伯林問題 正常化 努力을 支持할 義務를 지 닌마.

(13) 雙方은 兩獨速國家의 立法活動의 어떤 分野에서 衝突。l 發生하는지 檢討한마. 雙方은 兩獨國

民들의 不利益을 防l1::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立法上의 衝突을 解消해야 한마. 이를 위해서 雙

方은 自E主權을 各者의 國家領域에 局限시 킨다는 原則에서 出發한다.

(14) 이 條約은 兩獨間의 相互往來를 據大하고 自由로운 旅行을 t足進할 수 있는 짧置를 講究한다.

(15) 離散家族問題를 解決한다.

(16) 雙方 境界線上의 地方行政 區域에서 發生하는 問題들을 善憐精神에 의하여 解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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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뺑方온 交遍， 않Bi헛， 通f흠， 情r¥l~交煥， 샘웰術， 敎育， 文化， 짧隆問題， 「스포츠」 等 諸般分野의

協力을 통하에 챔互f1J益올 增進， 搬大하마 具體u씨맨 r~l]題1값讓에 |臨히겠다는 決;휩;를 다캠함다.

(18) 뺑方間의 交易을 위해서 많存 協定， 委任， 合意등은 繼續 춰·줬!하며 交易1關係플 繼續 據大하

여 간다.

(19) 模方政府는 !짧{왔級 全權代-表흉 11:命하고 常歐 全權代表部블 씹各 設園한-마. 숲權代表部의 f꾸

務는 具體的으 로 明示한다.

뺑JJ政if1는 월1鋼地城內에 많:Etf하는 相對{떤 全械代表部의 1f짧짧行에 支障이 없도록 必要한

h짧號와 便효.플 提ft~힌-마.

(20) 獨짧l佛셈까和 I짧1 Jlj- 獨f1lJ치主共和l짧은 뺑方이 合젠하는 條約의 1명떼에 依據히l 서 I園際懶構1111入

및 !젊力을 위 -한 씨、몇힘- 돼:圖둡 lIS(힌다.

4. 東 · 뱉獨關의 法的地位問題에 關한 雙方立場

I 本人 1 * 쇄둡 l懶號懶l 設定되어 F
한다. II佛폐政Jft는 그외 낌-은 條約에 包含시 전 ←→連의 基本}폈則괴- 內容을 마 련히었 다. dJ

- 1970年 5月 211:'1 r갓샌」에 서 「브란프cJ!w때5현꽤 ••

l佛Jl)f"l나뎌은 !이짱資+t>f에 킴\;1짧한 WI獨關f* t폐立|해題릎- 討講하7] 우l 히l 사 上記 2이固핏의 1m則괴- 內깜

윤 提꽃하았다. (文휩 14의 10페 이 지 )

j佛껴I jLj(ffcJ의 J:記 짧案後어l 東獨따재은 演하;&윤 j따하여 「얘 어 풀프」웹談때와 같이 1969年 12져 1713

애 내놓은 條約1필案을 마시 ±張했 l가

그}- 特히 東獨의 때|際 (iJ 領域에서의 ±t샘고]- ~IJ 쌓싸이1 대하α1 ~.펴해히-았마. (文떨 15)

IIWJ1)힘j‘더 븐 答辯을 통하여 짜獨떼이 패獨關係플 ↓폐 ~j'J.힘 으로써 獨겼H한族이l 게 이 떤 利益을 주는7}

하는 r:u없이l 關心이 없음-윤 }답}때했 r:-]-.

그리고. 萬1-_. 이잡은 問題이l 具體的이 SL 合Jm.l꺼안 答辯을 언게 펀마띤 東獨삐이 實·際포 퍼求하는

l쩌際파l에 承if;점問짧도 時間이 ::<1 냐r낀 ff!{決펠 수 있마고 l긴했다(文휩 16)

Jr~켜I I월재은 끝으로 兩獨政Iff 所to따에서 멧方씌:t쐐t\;J칫‘의 常時接뼈에올 通하여 앞으로의 l짧|쩌을 :ll]

속 準縮할 것을 提짧했다. 이에 대하여 東獨首얘은 IlIJ刻 I얀!인 外交的 次元의 關係正常化 및 兩獨의

「유엔II J 1JIl入올 거듭 웰;求했 r:-)-.

*~해 fJW은 이직 도 따上혐淡 以下의 寶%級 lUi짧얘 I없한 態뺑촬 갖추지 못하고 있었 마. 東獨1ftU은

結局 WT該終Ta황 子先 「생 각한 時間」을 갖자고 提歲했 다. (文합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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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獨 · 소條約J， r獨 • 波條約」縮結 以後의

東獨의 協商態度 變化

F獨進聯훗B共和國 政府는 兩獨政府가 各各 第3國과 縮結한 다른 協定과 同一한 國際法的

效力을 갖는 協定을 獨進民主共和國 政府測과 線結할 用意가 있음을 宣言한마. .!I

- 1970年 8月 12日 「모스크바」에서 밝힌 構想 6項中에서 --

1970年 여름 聯혜政府의 外交政策의 重點은 1970年 8月 12日 의 「모스크바」條約 暑名이 었 다.

1970年 1月부터 同年 5月까지 聯첼政府의 「바르」次官파 蘇聯 外相 「그로마 코J (Gromyko)間에는 相

互)意見交換이 進行되었다. 兩國間에는 相互 zp:和條約이 練結되고 있치 옷하다는 點을 考慮하여 聯

됐政府가 -次的A로 重要視한 것은 獨 • 소關係를 相互 武力行使 빼棄의 原則에서부터 發展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雙方이 抽象的안 武力行使 빼棄만으로는 滿足하지 봇했기 혜문에 武力行使 禁止와 密接한

聯關性이 있는 國境線 遭守問題를 協商에 包含시켰다. 물론 여기에는 東西獨 境界總 問題도 該當되

었다. 그런데 同 協商中에서 가장 重要한 점은 歐洲의 實際的인 現實에 基鍵한 暫定協定의 協議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윤 바로 聯했首相이 「에어풀트」會談에서 밝힌대로 F누구도 한펀으로는 現實認

定을 主張하고 다른펀으로 現實 變更을 要求할 수는 없다」는 것을 意味한마.

비록 東西獨關係 樹立의 決定 當事國은 獨進聯웹共和國과 獨速民主共和國이지만 聯짧政府는 兩獨

關係 樹立에 대한 自國政府의 構想을 戰勝國의 하나인 소聯에게 說明할 必要가 있었다.

이 問題는 1970年 8月 12日字 獨 •소條約과 關聯해서 構想、된 說明文의 序頭에 言及되 었 다.

同 說明文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F獨進聯웹共和國 政府는 兩獨政府가 各各 第3國과 練結한 마릎 協定과 同一한 國際法的 效力을

갖는 協定을 獨짧民主共和國 政府와 練結할 用意가 있음올 宣言한다. 이에 따라 聯행政府는 兩獨關

係를 相互 完全한 同等權， 無差別， 그리고 各其 該當領域內의 主權과 關聯되는 所管業務의 獨立性

과 自主性을 尊重한마는 原則의 基廳 위에 獨速民主共和國과의 關係樹立을 願한마. 獨짧聯웰共和國

政府는 兩獨進 國家가 어느쪽도 對外的으로 他方을 代表할 수 없고 또 代理할 수 없마는 原則에 基

鍵하여 各其 第3國과의 關係를 發顧시 켜 야 한다는 事實로부터 出發한마. .!I

以上과 같은 構想、은 1971年 12月 29 日-30 日 聯행政府 「첼」外相의 「모스크바」짧問時에 다시한벤

相互理解를 다짐하는 意味에서 共同聲明에 包含시켰 다.

1970年 7月 16日 獨速 社會主義 統一黨 中央委 第1秘書 「발터 ·울브리 히 트」는 西獨 • 소聯間의 不

可홉條約이 練結되면 中斷펀 兩獨間의 對話플 再開하 겠 다 고 밝혔지만 「모스크바」條約 練結 以後

에도 協商이 再開되지 않았다.

1970年 10月 7 日 「밸리 ·슈토프」는 東獨政權 樹立 21周年 演說에서 『獨速聯행共和國과 獨速民主共

和國間의 重要問題』에 대하여 言及했 다. 그는 먼저 兩獨間에는 相互 「內部的關係」가 存在한다는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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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 !'2‘￥f하고 ι1-음파 같이 주장했 디 .

『國家l얀} •社會lliU I표~ I찌 對立|해係판 :왕慮한 \11] ffi獨|돼에 는 相互 授iE i圖程이 아니고 때1]"分立이 라는

짱빼的 過챈이 ~얄가피 하게 댔開되 야 왔으'9 또한 展閒되 고 있마· dl

잉 IJ 짜獨 }터협 1협의 Jil， J牌에 따프벤 떠 內容은 따t없序秋 소般問題에서 또는 그 以上의 分파에서 황

獨윤 微底하게 r，펴「빼」하는 것이 獨짧l佛꺼덩쟁 rW행파의 꼬븐 形龍의 條約協商에서 나l 놓을 수 있는 必

셨때 代案임을 냐터내주는 것이다

3꽤 u 後안 1970샤 10月 29 口~30 티 에 Jlt11 #\政써‘함돼廳에서 없·獨 使節 2名°1 ~;/J n한 가운데 첫 據

b해떠談。1 r쇄{짧되 었다.

「꾀-스크 l사」條約의 *혐，ti'1과 |司H풍에 *獨{!ttl으l 應}똥變化는 j합(Y2交換 1JJJ띠이1 나타났마. 그테나 그러한

짜獨삐의 쟁월따‘는 그후 {白林 reel평에 關힌 4大I때 젠淡의 f월1않으포 간1 욱 影響을 T꾀 았다 .

사직 4大l패間의 잔참가 {짧‘팝치 는 않았지 만 1970年 가 뜸， 처음으로 4大國이 伯林 往來의 具;體的 協

i쩌 r:염願월- 兩獨政κ1에게 칭~{王힌 可能性이 잇보였다.

j차j패政ItJ는 4大l팽責任의 f웬限에서 1셋 어 니 때쐐고1- 띠‘{더林聞의 通行問題協빼의 載量1짧을 가져야 하

π1 1피林通fj 냄]뼈와 )Ut~ 3ill꺼‘間/행 (g며쐐에서 짜獨으호 또는 東獨을 經E틴짝1- 第3國 入國問웹)에 差別

이 없는 것으로 써林往來問않파- WOk‘히 여 야 한나는 兄柳릅 가졌다.

1970:-:1"- 10月 2913 ~30 ~1 의 據佈뺨談 짜[피뱉[꺼은 l歐洲 대央의 緊g강繼和 맺 兩獨겠gl행家의 flJ益에

펌L따하기 위한 댐般問題플 公파網路으 1 1짧講렐- 뼈허-여 合慧할 것을 9회調하였 다. (文書 18)

1971年 3져 의 第24次 소IIi뼈짜짧·黨 大·뺑 빚 1971年 6月의 第8次 東鋼 社:햄主義 統一黨’ 大會에서 C~

후 「에래허 · 호너l 커 」가 黨합) 碼1佛파 東獨요 임꾀 한 1EI林協定과 獨 · 波條約 빛 獨 · 소條約 縮絲이

서포 Jlvr關된 것으로 看{뻐하고 있으얘 나음 段{댐는 {따林間題에 關한 4大·國協定올 絲結하는 方案올

4縣;t!l히 고 있음융 分l껴히 했 마.

짜獨frW은 獨1m4ifP처셔하미때과 ]j{JtlJ rl'l'의 對읍펴와 |μi폐段‘l댐에 들어 잔 願勢룹 取하71 始作했 다.

6. 東·西獨間 實務會談 進行

If'獨짧II뼈 ;Jo찌따n國 휩‘111總、 「에 판 . d]료J I때路次피고)- 獨遊R主共찌 II패 內關廳 r Tl ]카옐. 콜」國

務次官은 1 1J~ 2HJ 金l짧티 公式 갱r;J浩)블 위해 햄!Fa했 다.

對닮~.y=- 獨1m E관主共fill행 內關廳쉰에서 *行되있으r내 1뺏方f問애 對히판릅 繼總하기보 合찮

했마. dl

•- 1970年 11月 27 J] 共I테聲明에서 -

이와 같은 소위 「바르←콜」會談 (껏:需 19)올 始發보 에l 서 2i:p間 70回 以上의 接觸을 거 쳐 通行協

;Q:, x:j며協;Q: 그리고 마침내 X￡깃f;;條約을 *純fi허-는 對話가 進行펀 것이마.

처음-에는 對등lG의 進展올 딴로 느끼지 、끗한 원많었디 j앓‘方 代表들은 「본」과 東伯林올 벤간아 삼:

來하띤서 對話찰 fJ!j ↑崔했 다 J佛채政府 frlU에 서 는 힘깨마廳、 官랫1 쩨i!1J 1지셈關係/힘 官更， 交通/힘官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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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外務省官更플이 對話에 參加했다.

對話의 議題中에는 交通問題가 가장 重要한 問題로 부각되었다. 왜냐하면 交通問題는 兩獨間의

相互關係와 分離할 수 없는 基本問題였기 때문이 다. 聯챔政府는 (東獨 政府測도 마찬가지로) 모든

實質的인 見解差異에도 不狗하고 對話블 繼續하자는데 關心을 集中댔 다.

그러 냐 聯챔政府는 特惠的 伯林通行問題와 獨進聯했共和國과 獨짧民主共和國間의 一般的 通行問

題를 形式上 區分해서 解決한다는데 合意가 이루어지기 前에는 相互 意、見交換 段階에서 全般的 通行

問題에 대한 本格的 協商을 할 立場야 아니었다.

이 혜 聯행政府에게 決定的으로 主要한 問題는 伯林通行의 安全을 保障하는 4大國의 繼續的안 義

務에 基鍵해서 兩獨間에 伯林通行問題에 關한 協商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 다.

1971年 9月 3 日 伯林에 關한 4大國 協定이 練結되 었 다.

同協定 第n部 A項 2段은 西伯林과 西獨間의 民間A 往來에 關한 具體的 協定은 兩獨의 關係當局

間에 練結되어 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I司 協定 附屬文書 1은 그와 같은 協定에 &:、要한 原則파 具

體的 內容을 明示하고 있다. (文書 20)

이와 함께 兩獨間에는 伯林通行協定의 本格的인 協商開始에 必要한 議題틀이 檢討되었다. 代表團

은 專門家팀을 補꿇해서 A的 · 物的 交通問題에서 提起되는 複雜한 事項블을 하나하나 檢討하였다.

그리고 4大國協定에 따라 1971年 9月 30 日 에는 獨速聯햄共和國 週信省 代表와 獨進民主共和國 週

信省 代表間의 協商에 관한 議定書가 合意되 었 다. 그 內容에는 伯林地域에 該當하는 規制도 包含되

었다. (文書 22)

1971年 10月 中句 通行問題 協商過程에서 數 日 間의 實務會議가 進行되 었 다.

同 會議와 佛行하여 西伯林市廳 當局과 東獨政府 當局間에는 4大國協定 附屬文書 파에 基鍵하여

西伯林 住民의 家族닮問 規制問題와 領土 交換問題에 판한 協商도 進行되 었 다.

兩獨政府 代表團의 協商過程은 定期的으로 자세하게 報道되었다.

1971年 12月 11日 4大國協定에 따른 兩獨間의 追加協定이 練結됨으로써 聯짧政府가 主張해 온 伯

林通行 問題가 滿足스럽게 쫓結되 었기 때문에 聯챔政府는 곧 獨 · 소條約파 獨 · 波條約의 批i‘崔準備

를始作했다.

通行協定은 1971年 12月 17 日 에 調印되었고 (文書 27) 西伯林市 當局파 東獨 當局間의 協定은

1971年 12月 20日 에 ’調印되 었 마. (文書 29)

1972年 6月 3 日 最終議定書(文書 32) 가 調印된 後 4大國協定과 兩獨政府의 追加協定이 發效되었

는데 東獨測은 이 "1 그 以前에 復活節파 聖靈降臨節을 期해서 上記 通行協定 빛 西伯林市←←東獨間

의 協定에서 規定한 通行鍵和惜置를 一方的으로 取하고 條約批準을 끝냈마.

伯林通行의 安全과 鐘和惜置에 關한 通行協定의 意義는 交通關係의 進展問題와 함께 本 報告書의

第2部에서 說明될 것이다.

여 기 에서 는 4大國 陽定과 伯林通行協定의 根本的인 成果에 대해서 5옳調하고자 한마. 그러 나 이와

같윤 協定方式의 規없j플 通해서 獨速聯행共和國과 獨進民主共和國間의 政治的 關係發展도 決定的으

로 l足進되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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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東·때獨聞의 人的 ， tim的 交流의 繼和 錯置

rf'곧 우리 블의 經驗이 보에 주는 것온 쐐逃民主共깨國과의 政治따 lt6商으로 얻는 이i짜가

A~려의 ~擔을 i뺑減시 켜 준마는 것 이 나. 꾀

• - 1972if 5서 1013 J佛 :fi‘짧햄에서 「브판트JJ!i剛E 휩‘相 --

通↑j‘ !값定윤 첫 I±I發볍I~이 었 녀 .

4太뼈 l값~괴의 및젖密한 Y.tJlt[에 · 쩔·質[t'~ )파짧71- 꿇·初의 政府問 lt6定網結의 밑바팅이 되야 주었다.

:L i!,j 냐 팡 이 어진 兩國띠]의 交通l값~ '1t6써j의 段 JSM!에 서 는 그러한 出發의 ~l} 팅-6] 없 었 던 것 이 마.

約 1年聞에 견친 協鐵펴원에서 여 러 기·지 의 交‘뼈해題가 麻熾되 었 마- 그 리 하여 兩獨間의 交通問흉띄

판 L£( :J':한 法的 }없삐에 꿇{짧해서 fIJln사하기 위한 la해이 ~f:↑件뇌았다. J佛Jt政샤]는 무엇..!i!.디도 찬|互 A
|꺼 往來를 월‘質|에견 보 깜易하기l 하지 위 해 %力했 마. 束獨빼은 交通떼定애 뽑名하기 때j에 이를 約束

했마. (文펄 31)

쩨~lrM1J4\議쩍가 1972年 9月 22티 全:협 첼成으로 젓뼈ra定批唯을 通過시 킨 後， 同 協定은 1972年

10 젠 17 티 字보 發效되었다.

J¥[쐐l){j{。이 通告해 & 交通級짜If딩‘햄.도 감은 년-에 發效되 었 다. ::L 結果 兩獨間에 비 록 相互 政治앤]

￠섭t j'에 Y~I뺑差異가 存←김5하지 만 향 15이 協i힘윤 通1511사 어려운 훨質問題를 j따‘決할 수 있유이 立歸되

었니

때獨國E던둡이 처음으포 東獨內의 新.엇II플91 J원請을 받고 갤- 수 있게 되 었 으며 獅i光旅行이 可能하게

도|있다 1 그퍼고 東獨住떠둡도 特別힘- 家族l페인 짧·템:이 있을 원遇， 年빼l얘 |掛係없이 獨~~i뼈쇄3차;f llU펴

內으1 親}~틀을 해問힐 수 있게 되 었 다.

具體的인 協定 賢짧에 關히l 서 는 본 챔깐‘합의 r)( ji'fi rl:l~짧와 人l깨往來」핏에 서 說|껴훤 젓 이 다.

8. 束·西獨 基本條約 縮結을 위한 與件造成

F우리 틀은 많은 w‘獨tt l치윤， 아니 人tfI‘分으l 東獨1ctτl건들이 ry스:=L 11}Jf,*ff('.I , r바흐샤바」條

約， 그바고 땅伯林當l하과의 때定、을 뻐해서 거둔 우피의 成까J1¥J 政策을 한가지 希望으로 마

라꼴 것을 의심치 않는마 꽤 그 뼈표낌이란 獨짧은 事情6] 녀 좋이현1 것이고 사람들은 서

로 더 기까외질 것이때， 그라고 獨짧l치族의 젠1!;상:은 ‘뼈棄펀 수 없고 또 빼棄펠 必혈가 없아

는 그렌 경암뿔이다. dl

•--- 1972{r 5月 10 티 I佛계鏡웹에서 「브란트J ij뼈케首J'i'I -

JrWH\ i1~}付는 19'72年初 l佛꺼Y짧햄의 「모스드Dl ]-J 빚 rll}프-샤비나條約 批堆을 위한 討藏얘 비!I~: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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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셀」會議에 엄한 聯챔政府의 立場을 說明하고 誤解와 疑問의 餘地가 생 기 지 않도록 努力했 다.

1972年 5月 10 日 聯혜首相은 聯웹議:會에서 (수일천에 調印된 交通協定의 成果와 關聯해서 ) 聯챔政

府가 곧 兩獨關係 樹立의 原則에 關한 協議를 進行할 것 임을 輝調하였 다.

聯웹政府로서는 그와갇은 協議가 여전히 쉬운 問題가 아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聯챔政府는 이

혜를 協商開始의 좋은 機會로 보고 있었다. 왜 냐하면 그동안 東獨測의 言動에 새로운 「악센트」가 보

였기 빼문이다.

1972年 4月 18日 「소피 아」에서 行한 r 演說에서 東獨 社會主義統一黨 中央委 第1書記 「에 리 히 ·

호에커 」는 「모스크바」 및 「바르샤바」條約 批堆이 끝나면 獨進民主共和國은 西獨파의 正常的 善憐關

係를 樹立하기 위한 協商을 始作한 用意가 있음을 宣言하고 계속 마음과 갇이 言明했다.

F分明히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獨進聯챔共和國과 獨速民主共和國間의 lf'和共存에 寄與하고 平和와

獨逢住民에 有益한 相互協力關係로 發展할 수 있는 善!憐關係를 樹立하기 위한 對話가 進行될 수 있

올 것이다. dI

1972年 5月 17 日 獨進聯행議會는 1972年 5月 10 日字 院內 3個政黨의 決議案을 全員 餐成으로 採

擇하였는더l 同 內容에는 獨進政策과 東方政策에 關한 共同의 原則들이 明示되어 있었다. (文書 30)

同 決議案 第10項에는 다음과 갇은 內容이 包含되 었 다.

F獨進聯챔共和國은 獨進民主共和國과의 關係正常化를 推進한다. 兩獨間의 關係正常化의 出發點은

緊張鍵和 및 善憐關係의 原則이 兩獨速의 A間的 · 制度的 關係에까지 充分히 適用되 어 야 한다는 點

이다.d1

「모스크바」 및 「바르샤바J{I뚫約과 4大國協定이 同年 6月初 發했된 後 1972年 6月 15日 「바르」次官

과 「콜」次官은 獨造聯행共和國파 獨逢民主共和國의 關係正常化에 關한 協議를 위해 만났다.

數次의 對話플 通해서 將次의 兩獨關係 樹立에 重要한 모든 問題들이 檢討되었다. 그리고 이 對

話에서는 서로 相對方의 軍隊를 對象으로 하는 宣傳活動에 關해서도 討議가 되었마. 여치에서 이루

어진 合意에 따라 東獨의 「第935 獨進軍放送」과 聯행政府 國防省의 풍선 .r빼 라」 宣傳活動이 同時에

中斷되었다.

1972年 8月 9 日 聯행政府 內聞은 「바르」次官을 표式으로 協商代表로 任命했 다.

東獨없ij은 本格的인 協商開始에 앞서 兩獨進國家의 耶刻的인 「유엔」加入과 相互大使交換을 通한

外交關係 樹立을 主張했다. 그러나 聯햄政府는 이 두가지를 모두 拍否했으므로 結局 東獨測은 그들

의 前提條件을 擺回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聯행政府로서는 兩獨關係樹立의 暫定協定 性格을 獨進全

體에 對한 4大國 責任의 存續問題와 結付시 켜 B옳調하는 것 이 絡對 必要했 다.

이 렇 게 함으로써만 獨進民族의 存續性에 대한 4大國責任이 침 해 당하지 않고 또 兩獨關係의 正常

化가 여 러 生活領域에 걸친 實際的 IE常化를 가져오는 푸렷한 발판으로 連結되는 것 이 마.

兩獨間의 正常的 善憐關係를 對等한 資格， 「유엔」憲章의 덤的과 原則에 對한 尊重， 武力行使 빼

棄 그리고 兩獨進國家의 엽主性 等을 바탕으로 發展시키려는 雙方의 決意가 바로 協商을 위한 共同

의 出發點이 되었다.

協商은 1972年 2月 16日 始作되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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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東·때獨 製本f降約 縮統

If'本人운 兩獨|캡의 새로운 他係가 얘獨l때Ii!:둡에 게 l싸빠의 열매블 가져 디- 출 것 이 라는 本

A의 }얘待외- 땀信을 表明젠-다.

우퍼는 :J~유·閒係플 "'1 득하고 이제는 따力|쐐係릎 비l 우게 펠 것이마' ell

1972年 11자 7 티 !값때終*1:1빨|꺼에 서 「브란프J I[뼈체햄찌 -•

19721,f 12月 21S r獨逃l佛쉐共짜1 [1뼈피- 쐐짧다~t‘)~5f1J때I해의 훤;木條約」이 짜{띄林에서 調flJ되 았 다.

('\(뿔 41)

l빼케政府는 la때終*]Ii파 앞으로의 條約)JX:없-이l 디l 한 說I씨에 서 toj-음괴 깐윤 內容을 確;점하였 냐.

(l) J뺑後의 4해~ ffi~ Y:.'는 쥐쥬l 深1 1:'.펴 고 있는 t\';族의 分짧로 !f'!f微지워졌고 獨:&!:Ii:';;族은 지-간 두개의

|행家에서 때5련한 同뾰에 속하는 對"if.뭔 띠tl험속에 젤고 있마.

αl 바 서 너 以 L:의 分廠을 |댄11:히-고 없파윤 柳消하는데 힘떼하여 rfi19獨짧1'l:' LI:; ~‘1'1끄間에 liD

l짜 ;원、淑」을 跳1r.해 주는 쩨댄|꺼익 1 j딩(m l균 댐~논 q 지 |에쌓한 資1各에 꿇l짧혹1- 條~{) frHj!1료서니} 可能

하마.

향}j이 서-~~- ~tl對方의 덤標찰 때爽하」ι꽉 펴핍한마띤 條約。 l 絲 i%]!i펀 수 없다. 이와 같온 뺏

}j9J 띄h뭔가 根*1'애인 냄J J웹。1] 서 너우도 씨」씻-<i)- ):: ]-는 핍:퍼‘이 이 條約으로 엘버무려지는ι 갓은

아니 vi- .

獨젊I佛죄) :J~fll l때윤 01 條써이 j佛꺼때k*핑의 1::1 標오1- :fl~衝되지 않음을 평名前이1 ]힘lj)힌- 方法

으로 |빼Il)cJ할 것 이 마， (3해~t(;族의 낸 ‘ it이1 m에젠 웰밥는 그 後 1972年 12서 21티 條約쩨il:tl

l강-만 이l 獨~t앙 1:싸;jill國 IL31Jfj 이1 .j.잣되있 ):: 1 - . )

~MiJ1S퍼〔샤I는 그의 iti]많때뜰고]-의 l썰펌6)-그[ 도 ‘1칸總[애인 1값鎬 -I"에 |씨때을 進行시켜 왔ι1- . JI뼈셔5

II갖샤j 는 °1 條約아 jj§求하고 있는 짧폈繼'f1iJ않策。) ''I-~:f l]칠- 워 1511 만드시 必핏하고 묘二 Irtl밟|꽤둡

으l 깨 IJ益에 도 한치 판다는 비1 .lL써)달 검-0 ) 히 고 있 마.

패獨進l뼈家는 條約이 jl:l~ {1jj판 後에 「유엔」템혐|或l이 꾀고자 한냐. Ii빼해짧|때家는 fJn入 1'J:1팎판릎

IfiJI써·어1 d상1:1:\ 할 것 이 to]- , 쐐않Jf剛μ싸II I행|온 fJU入 I'ICI떠읍 빠|터하기 때에 獨遊聊i셔S鎬쩍의 독륨nfJ' II'O

J합괄 받 아야 힘:r:-I - ，

씨|끄‘l뼈係에 있이서 條約젠뿔:컵-같은 「유엔」風←험의 디 4폈외- J찌때을 j꿇깐한 것이다. 그 mUlIJ듣

줌에는 까시 한민 믿j꺼U ε1 ~.펴訓꽉l ιt 시rJ- &t t때棄， 1치값 ['] t사 그닌)..IL 人懶이 f괴씀-"'] °1 있마.

l政없|꺼 rWJM영의 I떼때이) IIJm 선:1f챔~~ 싼허 歐洲21'-짜Ii싸1햄이l r됨:및:한 편‘ ]:J한1] I쇄한 合j갚는 앞으호

싸녔IJ허 獨쐐Fr~h\딩으] ~J쐐보 支l않읍 띤이-잔 고l 거 오l는 딴리 커~ftl] 문제 흘 1ι다 씬녔l하게 히1 전하도

톡 한 것이다.

(2) 이 條約윤 씨3때I佛41);J~;f1J1찌의 f.};'‘뼈!1r，U얘 7t;~히 협 지 도| 매 꿇本값의 j셈‘빼피-도 때「‘合된 v)- .

4λIf]회의 權1'IJ와 합iE도 °1 條約으보 影짧윤 받지 않는마. (兩獨짧 1맹家는 3大l찌 빛 소~Mi에

- 2 6--



게 各各 通告된 覺書에서 이 점을.鐘調하였다. 그려고 4大國도 1972年 11月 98字 聲明에서

獨進聯됐共和國의 「유엔」加入 申請파 關聯하여 그의 權￥IJ와 責任의 存續性을 랬調했 다. )

第9條에 關한 解釋과 文書交換을 通하여 分明해진 事實은 國際社會에서의 獨進民主共和國

의 同等한 地位가 다른 또 하나의 獨進國家를 外國우로 보지 않는다는 우리의 見解를 꿇化시

키 지 못한다는 것 이 다. 이 에 따라 우리는 條約當事者間에 大使블 交換하지 않고 常홈 代表部

플 交換한다.

한펀 이 條約은 數年間에 걸쳐 모든 當事者間어1 論爭의 餘地가 없는 한가지 事實을 正式으

로 確定시키고 있다. J:!P獨速民主共和國은 獨進聯챔共和國의 ←一部가 아니라는 事實아마. 獨

進民主共￥n國은 그의 對內外問題에 關하여 獨自的 責任을 가진 하냐의 自主國家이다.

이 條約은 國籍問題니- 財塵問題블 規定하지 않고 있마. 그러묘로 두 地域內에서의 法的 問

題는 影響을 받지 않는다.

이 條約의 特別히 重要한 成果의 하나는 將次 獨進聯됐共和國의 獨l~휠民主共和國합在 常設

代表部가 西伯林을 代表한다는 것 이고 西伯林에 關한 4大國協定에 基짧해서 앞으로 雙方이

縮結할 合意事項이 西伯林에도 適用될 수 있다는 것을 確定한 것이다.

(3) 法的 뼈JJ面의 重要性을 保全하면서 政治的 關係를 規制하는 것이야말포 實際的 問題에서 協力

이 이루어질 수 있는 前提가 되었마.

經驗에 依하면 이 두가지 測面은 서로 不可分離의 關係에 있다. 01 條約 自體만으로도 -

運의 發展을 가져올 수 있다. 同 條約에는 여러가지 條文이 있는데 많은 사람을에게 가장 重

흥퉁한 項답은 條約 發效와 함께 實殘이 可能한 家族再會와 旅行覆和를 깜한 書簡交換에 關한

것 이 다. (第7條 1項의 內容 : If'獨짧聯행共和國파 獨進民主共和國은 그들 相互間의 關係正常化

를 推進하면서 實際的이 며 人道的안 問題를 規制하겠다는 決意를 表明한마. 21)

그라 한 與件이 이 푸어 진다면 將次 失챔들이 再會하고 부모플은 그들-익 자식 들에 게 , 祖父母

들은 그들의 孫子들에게 갈 수 있으며 東 · 西獨에 잔고 있는 獨適λ、들 間의 結婚도 可能하게

될 것 이 마. 그리고 旅行者들을 위하여 4個所의 國境通過地點이 j덜J) I:)로 開設될 것 이 다.

國境附近에 所在하는 56個 地域의 獨짧聯행共和國의 650萬名의 住民은 獨速民主共和國內

54個 該當地域에 特別허 旅行할 수 있을 것 이 다. 그들은 現在까지의 旅行 可能性에 追加하여

1며의 申請￡로 1年어1 30日 間의 限度로， 1分期에 9며까지 合意된 獨速民主共和國 領士에 觀

光目的이나 親廳파 親舊를 討問할 텀的으로 뽑在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몇달전부터 西伯林

사람들에게 適用되고 있는 「則時닮問」 規定에 該當된다.

反對方向으로도 旅行醫和는 規定되 어 있마. J:!P獨速民主共和國의 國民이 緊急한 家族事情

으로 聯챔共和國을 닮問할 수 있는데， 賽j團에는 꺼論 金婚式， 銀婚式의 境遇도 여기에 該當

된다. 申請을 할 수 있는 獨짧民主共和國 市民의 範圍는 異醒兄弟 및 뼈妹까지 據大되었다.

獨進民主共和國을 通한 鐵道 및 內水船船(河川을 빼海하는 船船)에 依한 通行交通에 있어

서는 將次 書面申請이 不必要하게 된다.

獨速民主共和國 旅行社에 P] 리 申告가 되면 獨速民主共和國內에서도 通過旅行(東伯林交通

의 境遇 除外)이 取消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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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짧l쥔主j댁rl fi행 젠 1::::1괄 -'<1 냐는 貨~뻐}을 단 Ifl網떼따II國으1 1f«짧윤 將次 그맛이l 上陸후l- 수가

있다. g다쪽에 서 東쪽으로 가는 1f«行에 있어서 「핀릎 J, 經휩原版， r스라 이드」챔質， -1얄盤 等에

￥'J한 !輸入禁JI::는 !發 ll::펠- 것이 p며f 지금끼 x지1 ~般i人大. r커 1t펴1끼l J괴4떠兪k入 5쉰4

게 된마-

-般|때으로 獨짧民主共fnfi행으호푸"'1 階物을 보니He': I쨌界는 g해셨E民;:±J자자|國 貨解로 30r마르

크」이l 서 100rn1 프크」로 引上되며 淑物의 il斷 I±I禁止는 搬觸펀다. 이 睡物의 送付는 꺼論 獨~

E안파j혀j] fi펴 젤解로 60r마르크」를 넘어서는 얀팍l마 .

이 條約파 關l佛하여 兩l때은 記;뽑1;:-5패1의 L~ 판에 m해 "811 서 도 合찮히-였 다

(4) jj꾀口議定휩에는 將次의 r댐’ 1%分땀으] li때力몇剛。 1 #P入펠 것 이 다.

條約이 팽名펜 後 한 委貝會는 두 國家間의 I飯|햄‘標識板윤 點檢힐 것이며 必쩔하마면 새로

分明한 標鋼릅 허-며 , 지 금까지 國원j띠뺨의 많은 住民에 게 願著하게 不使을 주았다고 생 각되

는 그려한 問題解快올 위한 提案도 내놓올 것이마‘

「밤턱」해보부터 「꾀매르벨트」까지의 國햄總에 견친 많은 사소한 問題로 보이는 것들도 廳

極「에으로 解決원 젓 이 마.

%存協定의 합(1얀 짧健위에서 賢易은 더욱 發}밟될 것 이 다.

兩때에 利益올 주었반 現存하는 뼈便， 電f흠， 電誌에 關한 合;평:와 節次는 다시 包括的인 協

定으로 規定되며 이블 위한 交涉이 곧 ~fS{!r될 것 이 다. (이 잣涉묶 1972年 12月 7 日 始作되

었다. )

關係랩’局間의 따存하는 젓流는 mlft持펴 고 i=i)‘能한 限 l曾進펠 것 이 다.

法律共助(辯誠)活動l分野이l 關한 協定은 또한 이 領1成에 있어서 關係改善올 가져오게 펠 것

이 마. 社會的으로 特別히 따決올 몇하는 非때業|’애 送金파 뽑‘算렇來같은 主要한 分땀에 있아

서도 똑같은 業絡改善이 이루0.1 철 것이다.

1>1 냐아가서 f쌍健， 科學， 文化의 뼈力分펌， 웰鴻保讀， 그러고 「스포츠」交流의 t셉進， 書籍，

維誌， 「바이오J， r벨 페 비 진」件페" 들의 뻐{[間 il짜버냉〔땀에 關하어서도 合~첩기. ]象꾀되고 있다.

以上은 金體的으로 完全하다고 말한- 수는 없지만 廣障l훤한 「프로::.L랩 」이 다. ?C liP:을 通핫} 實

際的인 f않:行 Iifi，~이 縮結도l 헤 맨 앞으로 맺히l 가 必평한 것이다.

關係正쩌1化의 길이 가끼운 것온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이 옐려 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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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東·西獨 關係의 쩔훌展

F兩獨速國家의 國民파 政府는 多年間의 斷總파 對快時代를 지 나 相互 協力을 體驗하고

배워야 한다. 꺼論 우리의 앞걸에는 어려움과 훌顧이 없지 않을 것이다.

聯행政府는 獨짧民主共和國과의 關係發展에 土臺가 되는 基本條約을 法的으로나 政治的

o 로 一實性있게 具現하어 兩獨 國民들의 쭈IJ益에 符合되도록 實隆해 나갈 決心이다.J]

- 1973年 1月 18日 獨:&!J聯행議會에 서 의 聯행政府 政策宣言， 「브란트」 聯첼首相 --

聯행政府는 1972年 12月 21日字 基本條約의 第1條에서 밝힌 善l憐關係에 對한 公約이 반드시 屬行

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

根本問題에 對한 確定은 늦어지고 政治的 對立은 繼續될 것 이 다. 그러 나 A間相互間의 對話를 보

다 容易하게 하는 可能한 方法을 찾아내 야 한다. 聯웹政府는 앞으로의 實際的 o J-.道的 問題의 發展

에 보다 重要한 意義를 敵與하고 있다.

基本條約 第7條와 追加議定書 그리고 交換文書 等을 實行하는 것 이 곧 廣範圍한 條約政策을 通하

여 善魔關係로 發展하는 出發點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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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部 : 實際的 關係의 發展



1. 交易， 非商業性 物餐 • 支觸去來， 郵便 및 電信業務

가. 兩獨間 交易

l) 훌 本 原 貝Ij

兩獨間 交易에 판한 協定上의 原則은 1951年 9月 20 日 域內賢易代行所(Treuhandstelle fiir Inter

zonenhandel)와 當時의 對外 및 域內賢易省(1967年부터 獨進民主共和國對外經濟省으로 改稱)間어l

線結된 獨進「마르크」貨略通用地域(西獨「마르크J)과 獨進發했銀行의 獨짧「마르크」貨解通用地域(東

獨 「마르크J)間의 交易協定(伯林協定)에 根據하고 있마.

이 協定은 兩獨國家間의 物資， 用投， 支佛去來를 規制하며 , 여 기 에는 西伯林이 西獨測에 包含뇌

고 東伯林이 東獨測에 包含되 었 마. 그 以後 수차례의 改표을 通해서 --특히 1960年 8月 16日과

1968年 12月 6 日 에 이 루어 진 것 -- 發展的 合意事項과 雙方의 要求事項이 追加되었 다.

1961年까지 物資交流는 合意된 物品目錄의 原則에 의 해 앓行되었 아. 協定의 基本方針上 物品덤錄

에 包含된 몇몇의 物資는 계속 規制를 받았지만 1960年부터는 실제적으로는그러한 制限에 구애받

지 않고 物資交流가 繼續되었다. 그 當時의 協定條項에는 購入者測이 얼마만큼의 銀數까지 購入許

可릎 申請할 義務가 있는가 하는 것이 規制되어 있었다. 協定條項의 規制플 받지 않는 것은 自由롭

게 去來가 이루어진다.

原則的으로 西獨 「마르크」貨냐 東獨 「마르크」貨의 通用地域內에서 生塵되고購入된 物資에 限해서

交流가 許容된다. 外來品을 取됐하기 위해서는 特別한 合意가 必要하다. 質易 및 交流와 結付된 用

投， r에 너 지J(r가스」와 電氣)， 用水의 購入 및 供給은 許容된다. 人夫들의 改良I事， 修理作業은 可

能하지만 互惠賢易파 補{賞交易은 許容되지 않는다. 質易業務의 原則은 西獨의 市場價格을 基鍵로

한마. 모든 業務는 伯林協定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되어야 한다. 두 通貨地域間의 支佛去來는 오직

獨速聯했銀行(Deutsche Bundesbank)과 獨進民主共和國의國家銀行(Staatsbank 'der DDR)間의 雙務

的 淸算恩口를 通해서 實施된다. 西獨의 購入者가 東獨에 物品代金을 支佛할 경우 이 支佛은 淸算

通貨單位(Verrechnungseinheiten) (lVE= 1DM)로 東獨의 國家銀行에 入金된다. 東獨의 供給者는

飯賣代金을 東獨 「마르크」貨로 支擺받는다. 反對로 東獨의 購入者는 購入代金을 東獨 「마르크」貨로

支擁하며， 이것은 淸算通貨單位로聯했銀行에 入金된다. 西獨의 供給者는 西獨 「마르크」貨로 代金

을 支觸받게 된다.

一定한 信用限度(Swing)까지 淸算計定은 無利子로 引出할 수 있다. 이 信用限度는 1950年 以後

繼續해서 增賴되어 왔 o 며 , 1968年에는 伯林協定에 의해 2憶VE에 達하였 다. 1968年 12月 6 日 에 이

루어진 協定을 통해서 1975年까지를 期限A로 한 信用限度 (Swing)의 새로운 規定이 合意되었다.

信用限度 (Swing)는 19'69年以來 東獨測을 위해서 每年初에 前年度 支據짧의 25%로 第定해 놓었

다. 信用限度는 그후 東獨倒l의 供給이 增加함에 따라서 增願되 었 다. 1972年에 信用限度는 5憶8千5

百萬VE에 達했으며 1973年에는 이것 이 6憶2千萬VE에 達했 다. 이 와 같은 超過引出限度는 오래 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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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1 :'1': 1깨으로 핏-獨때의 必핑떼문에 이 루어 잔 갓 이 냐.

찌‘獨피의 交易을 위한 兩쐐fl꾀의 ?*‘「에 젠{삶는 19491F·의 떠행·跳治法 第53號 (~剛M也1파)와 1950"f

7月 158 字의 핏·핏·께 1\ I낀領J l!:!11파l'rI 令'I~’令 500쐐 (11~1**) 빚 (1 968年 5YJ 22 티 의 改lE令이l 의히I] 1970年

12)'1 16fJ의 5떼폈으l 빠行令으로 펜) 1951샤 7)1 181~ 字의 兩→獨間交차令(Interzonenhande lsveror

dnnng) , 그리고 一週의1951年 |해센 빛 'ffi'{£ 이l 판한 ←-般 li%lE (GATT) 에 매한 r ~; 케이」짧定띔 (Torqnay-Protokoll) 의 짜IJ完
빚 1957"1페 l歌洲經網:J ~同뽑(EWG)의 제J ~'강條(f('J이l 내힌- 파~J.E판룹 몽iiI] r팽II際 |꺼으로 {싸l障51았녀.

2) 節 次

獨j힘l佛까딩다11國에서는 {면林柳定以前에는 잣%하~1% rtJ I퍼이l 띠l 하여 모두 따|別許띠‘만촬 發給하았지만

1969年 以後부터는 보다 많은 分밍f에 서 -‘般폐:可와 같은 211.다 뎌 簡單한 %'i次어l 따라 짧給하고 있 따.

:'1-반 까닭에 1973年 初에는 統감rt.:의 다1 m퍼件數 6, 182ftpO:gi!입l部門 5，227꺼; 및 짧建립，댐門 955ftJ:)

I'p에서 隔入者測의 5，303件 (4，856件의 꼬業制門， 447件의 많·業f’%門) 과 供給者뼈에 서 의 5，502件

(4，586件의 I業iff‘門. 9l6f'l=의 農業部門) °1 --般許피r으l 체1次이1 의 해 處j里되 었 다. 交易，에 대한 行j政

的 펠￥￥%處理는 이 러 한 方法으로 決定|찌으로 容易히l 졌 다.

냐 簡’밟찍:1- 行政節次블 xl-례로 훨入함으로써 Ii훈品部門애 대한 輸入限度블 解l徐하여 交易의 퇴由

化가 總大꾀 었 다. 5，227件의 태請펜 統計數字 It’ 5，044件의 I짧l붉이 制限없 이 輸入꾀 .IL 나머지만 여

전히 f回別許可의 對象으로 規制1닫고 있으매 그 중에서 103個種類가 아직도 輸入「쿼바」에 묶여 있는

物l탬이다-連의 制限條f탬이 公示되었음-01] 도 不}꾀하고 1971 iF과 比較해 볼 때 짧UI浪펀 物品의 數는

t땀1JIl했 다. 制mt品目이 t합加펜 原因온 鐵&1에部f’?이l 대한 再次의 制I빠해|홉 때문익1 ];1] °1 로 因해서 聊←채

政1쩌:는 이 部門에서의 잣易不振을 打開하7] 위 해 努力해 왔마. ~I£鐵金屬 製，넓 핍B門이l 서 의 交易不均

衝1시문에 不可빠하게 實1ift1하고 있는 非鐵金觸의 制I빠品 i크윤 l았外한다1단 供給者1JtU에 加하는 制限해

置는 거의 없다.

*5댐에서는 獨짧~뼈쇄共쭈III園파의 훗싸이 團|家l퍼 對外賢sj，獨냥i의 ←→部릎 이룬다. 輸出入許디]‘는 國

家判外웰易計짧U의 範l웹낀!에 서 ·發給펀마.

그러 나 獨행l佛~Mt:tll r꿇ainU에 서 는 東獨과의 交易이 對外뀔易을 흉1*하는 것 이 아니 기 에문에 東獨

으포부-더 I摩l퍼괴- 많‘짧4끼을 u함入 역1 띠1 ra해跳나 輸入跳판 t뼈해하지 않는마. 國家쩔易을 댐;施하는 東

獨온 原來 外j園에서 滅入하는 정우외- 낌이 쐐3 )fS JfMl )15 :1t￥nl펴이l 서 R함入하는 경우에는 關%릎 뼈課하지

않는마.

對外웠易꾀는 달리 東獨파의 잣易에 있어서는 렐 댐의 !탠別J醒을 適띠밴는다. *獨에 :때i ll，퍼

읍 f사給할 경우 이 에 디} 힌- 펼‘上없는 보-봉 6%가 뼈핍되 고 짧違-物l의 짜給이} 는 뾰金°1 없 다. 束-獨애

-<-j 빠入마’ l쩨入찌lit賞m7]- 免|앙뭔 뿐안 0]니 바 獨짧l佛~f5共:tn liJ때의 觸入휩는 優)\:;;없金 t~ II;]H j孩I&~하는

아J1JI I i'댄때秘의 빼減을 렛blS할 수 있 t+， 디1부분.9] Ii환i되11，의 경우에 빼바’l價쐐의 11%, 1많뚫ψ의 경우

#J 1!II~ ftH~의 2.5%01] 該템퍼 는 減센핏끼을 만 수 있 마.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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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發 훌

交易量은 1971年에 약 52憶DM에 達하였고 。1는 1967年파 比較해볼 때 正確허 倍加된 願數이다.

1972年에도 또한 兩獨間의 交易은 위와 갇은 量에 達하였 다.

그러냐 獨速聯챔共和國의 總物品去來(對外賢易과 東獨파의 交易)의 比率은 1. 8% (1971年) 라는 작은

量에 不過하다. 獨進聯행共和國의 質易對象國中에서 東獨은 겨우 10位를 차지하며， 이는 「스웨덴」

마읍이고 「덴마크」의 앞。1 된다. 東獨測에서 볼 때 獨進聯챔共和國은 蘇聯 다음의 두번째 交易對象

國이며 總質易量의 약 10%‘比率을 차지 한마.

1952年부터 1971年까지의 兩獨間의 物品 및 用投去來 現況

(단위 100萬VE=DM)

年 度 DDR에서 購入 DDR로 供給 計

1 952 119.0 153.5 272.5

1 9 5 3 294. 7 261. 4 556. 1

1 9 5 4 434.4 450.4 884.8

1 9 5 5 583.5 576.4 1,159.9

1 9 5 6 656. 7 671. 5 1,328.2

195 7 844. 7 838.3 1,683.0

1 958 879.8 872.8 1,752.6

1 9 5 9 935.4 1,062.6 1,998.0

1 960 1,007.3 1,030.3 2,037.6

196 1 917.3 911. 0 1,828.3

1 962 898.9 901. 5 1,800.4

1 9 6 3 1,028.7 907.2 1,935.9

1 9 6 4 1,11 1. 9 1,192.8 2,304.7

1 965 1,249.0 1,224.9 2,473.9

1 9 6 6 1,323.7 1,680.8 3,004.5

1 9 6 7 1,254.8 1,490.6 2,745.4

1 9 6 8 1,450.5 1,458.5 2,909.0

1 9 6 9 1,656.1 2,077.8 3,734.0
c

1 9 7 0 2,064.2 2,483.9 4,548.1

1 9 7 1 2,583.5 2,652.3 5,235.8

1 972 2,394.8 2,959.8 5,354.6

出處 : 1971年度까지 包含된 統計 r聯캠公報」에 실 련 聯웹政府經濟 및 財務省 年報

1972年度의 統計， 1973年 3月 8 日 字 聯웹政府 經濟省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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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흔 잣易이 j깐術있지l 發)광뇌 A1는 풋했r::)-. 껴i獨으로의 셋)땀이 야i獨에서 의 l햄入올 헨저히 능기-댔

고‘ 1972年末 찌:tE 5i! 獨때聊께)~5fP國으l 累웹J간 싸給만t~는 익， 18~VE 에 i훤했 ν)-. 그풍 약 6땀VE ν1"

f흰 )fj l따많 (Swing) 이l 該댐한다". 계속적인 交%發냈윤 위해서는 供給괴- 購入間의 J당衝:올 이 j휴게 하는

것이 펀찢한 問많이다.

띠진에폐閒 잣져，의 1i!I'(著한 發않에도 不J"fiJ하피- 獨E낌 l빼~'!S )~7fP F!회고1" 獨짧民主共5fnU패間의 經濟l調係는 1969

年以後애 야모소 그 佛값외 씨‘따-띠i에 서 때l챔l관I씬濟의 농-은 (j~없水t행이] ~펴應하는 표혜’化段!’않애 3천A

헤고 있마. A1 급끼 지 兩獨遊國家|볍어l는 物l바l 및 ffJ&:t;來‘만으로 그 經濟關係기 mUI:따뇌 고 있다.

1972年 1η 21티 이l 練않렌 짧木條約에서 i웬方은 獨:&fJ Jf剛굉~'fPI짧파 獨:&fJ J치 :::tjt ;fll國間의 交싸윤 찌

꺼‘으1 ta~의 n륜&U이l 의 해 發많시 싼 것윤 合)쉰했 마 .

獨@천I佛패j:~5fnl행페: 獨짧E한t)~frl國은 經濟關係의 繼爾|깨안 發展을 {lEi댈하고 1';、몇장lW~定을 째完하

에 x짜，의 {웹造릎 I:'~ 핍:하는터l 따웬찰 두고 :/if:‘j에閒의 rμf값을 Mi結한 것 (>1까.

이첼 위해서는 잣싸l해係의 l함大 및 ‘상j때 |때 tid￥\l l~에 센!網1~力을 위한 필盤이 造)χ되。1 야 한냐.

나. 非商難姓 物品횟流

쐐v;~M쩌재;l~fn國피 ’해:&fJ앙5객:: j~:fIl U행I {U~\f，써으1 Wi接한 關係J보 인해서 兩獨많l에는 l치間人들의 物l資交

11k가 휠 빈히 이푸어 진 다. 이 러한 잣流는 II펌物I小낌의 해類， 뼈使‘jiE送(鐵펴週送， 1(((行잣‘헤[) 以外으l

|웹物發送페 이 섯→2십 빛 j많짧의 發送으강 이 j름이 지 고 있 녀 • 이 라한 物品交流는 행獨의 FYI.해II 이l 의 해

정1 점 制비!!.5']었 .:iL 不便윤 갇1 개 도l 었 다.

l佛채政府는 지급끼지 이 런 分땀의 不써이씨스01 운 행風룹 協때을- 동-히1 改협;하는따l 成功-6] 있 r::-]. :iE

짜化판 위한 썽)J이 치l 속됨으S~써 :地 11i 1l ·t 繼찌 l펠 것이니.

l) 觸物用 小包훗流

II휩物JIJ 小包잣流。11 있아서는 j판送μ!jIiU)순 인헤1 띤 l깐 "0 ] 페j送한 |탬物의 JFflJIX 렛 ;g送파狀이 일어앙

았다. 그러한 까닭에 l佛~'15 j당〔샤j 는- -llL엿 보니 먼저 하]!5§1;Q 1IJ II꽉 繼1'11하기 위해 뿜기하있마.

M성 :Btl);에 관찍1- }j(~行쩌II則 第19號의 公씨J찰 ~몽해서 즉 1972f F"'- 9FJ 14 f:3 字띄 「빼멜‘윤 通힌- 越댄Jj:J 體

物小생， 小쩌物 및 ;tJ2 J장 M<行 l테 의 1J0，‘f~1의 搬入파 }般버에 대한 節次1;Q定改Tb올 通해서 폈’獨씨~-은

3휩 !챔된 容짧으1 ~펀送禁止 {R麻의 !發 LIι

-.-← l혐따‘ ，51'1의 土:ll.JU~~~올

당lll] 의 경우 2509 까지 (그찌까지는 50 l})

「커피」의 경우 500 l} 낀 지 (그때끼지는 250g)

'"3L쿄아」의 갱 우 500 l}끼지 (:2때 끼 ;<1는 250 g)

l 초51..렛 」과 「초51..렛 」제퓨의 경 우 1,0009 끼지 (그πI] 까지 는 300 l})

빽類의 경우 111생

포~도주나 백 3ξ도주의 경 우 21빙 끼지 높았 마;

껴-?-기 19711f · 7fJ HI 以來 小包의 폐容 f::I뺏級이 7 k(j 에 서 20 k(j 으로 높아짐으쿄써 fJ!t送者플은 찌

3 6--



음으로 푸렷한 輕減策의 惠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基本條約이 發效된 다음부터 規制續和가 繼續的으로 實施되 었 다. 1972年 12月 21 日 字의 覺書交換

에서 東獨은 또한 非商業性 物品交流를 위한 改善策을 約束하였다. 續和惜置內容은 다음과 같다.

-每發送時 東獨의 60'마르크」 價格限度內에서 東獨 織物輸出의 許可(指定펀 物品， 例를들연 ::w

兒服， 兒童服， 作業服 퉁은 例外이 마. )

-購物發送限度題을 東獨의 30'마르크」에서 60'마르크」로 引上

--音盤의 搬入파 搬出에 대한 一般的 禁止 解除(文化遺옳이나 現代的 융IJfF品에 限한다. )

2) 旅行往來時 廳物擔帶

旅行往來時에 購物을 據帶하는 問題는 1968年에 東獨이 「許可手數料」制를 實施함으로써 어 려웅을 겸

어왔마. 東獨A로 購物을 據帶하고 들어가는 경우와 東獨에서 購物과 購入한 商品을 據帶하고 나오는

경우， 만일 100'마르크」의 許可限界를 違反할 때는 每며마아 高願의 許可手數料를 納付해 야만 하였 다.

(2jS-均 東獨에서의 小賣價格의 20%) 더우나 탤好品의 許可限度願은 아주 낮게 策定되어 있었다.

交通協定이 發效된 마음에 獨進聯행共和測이 關規法에 관한 施行細則 第19號를 公布하고 아래와

같은 改善策을 導入랬을 배， 어느 끓度 規制鍵和가 이루어졌다.

--密閒된 容器의 搬出 • 搬入禁止릎 廢止

--東獨에 一定한 期間 鴻留하는데 必要한 據帶品目에 대해서는 許可限度銀을 東獨의 500'마르크-J

까지로 引t

-許可 및 手數料없이 東獨으로 據帶할 수 있는 物品의 許可限度願의 引上은 마음과 같다.

담배의 경우 250I} 까지 (그해까지는 50 I})

「커피」의 경우 500 I} 까지 (i때까지는 250 I})

酒類의 경우 11명 까지

포도주와 백포도주의 경우 11명 까지 (그때까지는 포도주와 酒類를 合하여 11병 )

1972年 12月 21日字의 覺뿔交換을 通한 合意에 따라 계속척 인 改善策이 이루어졌 다.

-越曉旅行往來時 그때까지의 搬入最高限界플 「커 피 」의 경우 500 I} 에서 1, 000 I}으로 引上

←-獨速聯행共和國과 西伯林間의 旅行往來時 그때까지 適用되 었단 「필름J， '슬라이드J， 陽畵， 인화지

音盤의 輸入禁止를 解除(音盤에 있어 서는 文化遺塵이 나 實際로 文化的 現代創作品에 限한다)

郵便以外의 方法(鐵道運送， 旅行往來)으로 通常的안 것보마 더 큰 購物(예를들면 冷藏庫， 洗i짧機

등)을 運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郵便物의 重量限界가 20kg까지 이므로 우션 許可의 對象이 될

수 없마. 旅行往來時 衣類를 除外한 廢品의 操帶는 許容되지 않는다.

貨物列車便으로 購物을 託送하는 것은 理論的으로만 可能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託送은 東

獨의 對外經濟省의 許可가 必要하기 때문이 마. 이 것운 慣例上 아직 까지 發給된 일이 없 다.

이로 인해서 西獨 빛 西伯林 住民들은(主로東獨製品인)物品代金을 西獨「마르크」貨로支擁하면 同

商品을 東獨內의 受取人에게 配達하는 東獨의 「게넥스」購物「서비스」會社인 「츄리허」 및 「코펜하겐」

에있는 公式的인 「게넥스」代理店을 通해서 많이 利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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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핍 몇 遺훌

껴~獨에서 V되獨으보 .ljl.lH는 아 삿짐 피- J!Jti한2] )힘送.5'- 역 시 지 )샤끼 지는 여 1'1가 지 어 려 움을 겪 야 왔마.

~값生hri램가 獨j힐 If~~)f‘ J~￥fill혜으보 移tE하고 그괄의 따l人띠‘행·올 縣쇄/-61-매 혹은 유산싱-속지‘가 그펀

으l 웹텐을 兩獨찮!國家oJ" 한쪽 1앤域에서 다 른 l밴j成으로 移動시 가 고-자 l願하는 정 우가 許多하다. 、

*쩨에서 ill!햄을 1般Ii:해l순- 정우에는 :cJF Jl 때~ (y;、1인 複써t: -q-} 강-F l lf찌1次 때문에 Itt- I겁il l꺼으로 상당히 週~

뇌는 fl ’1짧가 q:l어 난마.

짜2↑;條約이} 에~판 짧밤交뺏이 tAJifj'됨 으호써 하나-의 改←파짧이 pl-렌50] 았 마. Ii司 짧띔에 서 獨평l지초共

짜It或1 1jlij은 i땅iff1 61] 판한 깐可j;~次관 뼈‘素化펜 갓을 約까i했 마.

다. 非商業性 支柳 및 淸輝去來

1) 廳 展

1948~f 6꺼 으] illi1!한%파以後jι 쐐逃 j쉰‘펴:i'tiL Jm l씨。II 는 抗 -댄1 1'1:Wf7]- 없었다. 13\l~~~;1행rn}프크 J(Reichs

mark) 는 댈 'IWf1濟 |썩으로 統合뭔 |꾀‘獨으 I 3 1/{i1 f따I ll i 짜‘'H떠Jl'l~에 사 는 獨짧「마르크 j (Deutsche Mark)..'감’ ‘=7.

ι1 .:i7. 녕시의 짜따라때:i'li~ 1꾀 (SHZ)에서는 「獨않發깡겠{j으] p]-.£’→그.j (Deutsche Mark del' Deutschen

Nntenbank) [오 -뇨 난의 「東獨p l- 프크J (Mark del' DDR) J보 交 참페 있 나， :1. 이 후로 때’폈|퍼0 1 고 T:L、 l깨 익l

~l JiJll유 不 l때E하게 도] 있 니 .

!fA쌓 |씨인 支끼I~， 냐시 띤히l 잣易 01퍼는 이1두리|셔야l시의 찌 IWI싸附페 깨값‘提씻에 대한 支끼II은 19b!

:r· 9)i 20Ff 이1 frff'Y:il i뭔 「伯林|값‘파」으1 '1<:‘}끼~)~來 情鳳에 판힌 잡끊:료서 ilJ能"8n 졌 다. 이에 따、프띤 支에II

j싸잔r ←?직 핍랬qf l 띨윤 3tH힌- 1ft:헬j떠1닷태fηii. 이 ~~아진디， (Clearing)

이 어1 Tnll;젠하는 非 1쩌業n ~<!ZNll값來)플 우l 한 깨앙l깨 合ji는 i싸lms'j 어 았마 19bO:J'Ff~부더 兩獨짧I쩌

*으l 少:J'F-f싸泌댐flXj이l 는 *r.iX: ~r ;꺼~ l*짧<it: Y완 우l 장)- 對싼A來71- 있 있 Al만 Jt1i따 .'r...C: 1[';1人테의 xJ!JIl1;;來1ft)

r
Hj"lI 까해서는 그 띠}끼지 짜獨1)[~괴 어 '\'I El꾀l깨얀 씨젠이 없있 ι)，~?-레서 이포 |젠한 fllj짧픔 즉 짧

I':미의 폐뱀H， 辯f찮 ::1 :131- ， 셋:筆家니 짧pI띠家으l 까IJ作에 대한 씨f따값， 碼¥{l피- 째JJ)J짜xli) ll， J랜‘강칩주數料 싼

"I Jl Ji)112，j 지 뭇히거 니 또 允分한 徵뼈가 <!ZJ’11-5']/<1 셋만 강우이l 뺨긴j하는 l’ ‘jji퍼가- 1평)J의 J꾀r과1쩍뜰이1

Iii 이 ιl 웅괄 주고 있 ];- 1 -， 以外애 {떠l人의 줬4f 감 fIIUili :UUiliJ!JZ1저Ion 서 센)tJ하는 것도 그깃 o j 1써 짧l~ I-}E

(Sperrkonten) 에 約파뇌이 있지 띠l‘문에 →필한 l따]표 |시에 서 만 liJ能히 마. Jik제;條센J에 서 雙:Jj‘온 以」→

Cill· 간은 값땀땀펌캠·관의 ;f1J싫‘닫 위해서 .，I I ，써業1'10 1<: J끼; 빚 팎짧」씌〈의 ;J:J\\ 11 ;U릎- 위한 IU 써j.올 하기보

/피:Iitl..致、뜸 〕ι았 다. _=1.리:，7. 우-선 씨|끄 )1< 1퍼으I 1' IJ짜융 워해 fid:험的 lIili쐐，I i에 서 L믿P· i냉씬핫힌한1- 1때μi定E쩌佈W*i빠1/Ll”l플 우위1

6히헤11 Jg;力강하1- 7기1 ..'쿄i갚， 허 았 C마1. II柳{佛¥ii :)f제f5퍼떠()써F써'1"‘1:-는t

있 o이l서 나 !씨g}써‘↑|찌짧;1갑폐즘計計[-定 fi테l”바~'l J;짧펴o이애II 있 G어l서 니 p얘J패껴a獨꾀l폐폐으의1 11떼폐人 '2:J까”깨Il :i去극來 分Ijjf끼 Al s-:. Wtd係 if ‘떠化-윤 HUff\ -;;l기 ~→

hwl 쉰- 새 웠 다→.

2) 當 座 支 佛

JJLil ‘상→ 짜柳의 1패:1'*짧行(Staatsbank) 이 交易 11감짧，iI-5E-을 패해 1ft'월1을- 許容한 씨1 이1 I싸 ;;;1] 서 獨않Ijl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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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共和國으로부터 東獨의 受取人에게 1回 혹은 當座 支佛이 實施될 수 있마. 그러한 것은 지금까지

는 限定된 範圍內에서만 이루어 졌 다. 年金이 나 利子같은 一連의 3용擁인 경 우- 東獨의 國家銀行은 原

則的으로 同淸算을 拍否한마. 東獨으로 닮問旅行한 者가 發病한 경우나 擁뿜한 돈을 約失한 경우에

도 至急送金은 不可能하다 1971年度에는 淸算方法에 의해 약 400萬「마르크」의 私的 支佛이 東獨

으로 送金되 었 다. 그러 나 支擁要求願은 실제로 。l 金賴보마 더 많마.

이 러한 맥 락에 서 이 마 言及된 「게 넥 스」購物用投會社를 通한 獨進聯행共쭈[I國의 y:佛問題도 考慮되

어야 한다. 지난 10年間 5憶「마르크」블 超過하는 願數가 「게넥스」購物用彼會社를 通해서 支佛去來

가 이루어졌다.

反對方向에서 볼 때 --즉 東獨으로부터 獨짧聯첼共和國으로--東獨은 支佛을 許容하지 않는다.

負置慣還은 단지 東獨의 閒鎭計定을 通해서만 이루어진다.

3) 閒 짧 計 定 (Sperrkonten)

兩獨間의 支擁去來가 이 렇 게 엄 격한 制限을 받는 가운데 雙方間어l 閒趙計定이 設置 · 運營되고

있다.

西獨이 나 西伯林의 銀行과 뺨옳組合어l 閒錯預金口座률 갖고 東獨에 居住하는 者는 獨遭聯짧銀行

(西獨)의 一般許可의 테두리內에서 自身과 家族構成員을 위해 本人이 直接 出頭하여 每月 1，000r마

르크」썩 당|出할 수. 있고 獨適聯행共和國에 있는 受領A에게 每月 300r마르크」를 送金할 수 있다. 以

外에도 人道主義的 見地에서 一定한 例外規定에 따라 特別한 超過引出， 즉 예컨대 東獨地域A로의

引出이 許可된다. 이 에 相應하는 條件에서 東獨市民도 獨進「마르크」銀行 閒錯預金口座를 쭈IJ用하여

「게 넥스」購物用投會社를 通한 物品購入이 可能하다.

東獨에서는 閒錯預金口座가 東獨內部에서의 -定한 支佛을 위해서만 使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家族成員의 快養費支出과 같은 경우나 또는 東獨해問中의 備在費로서 每 日 15r마르크」의 預金을 引

出하는 경 우 등이 다. 獨進聯행共和國으로의 送金許可는 여전히 發給되지 않고 있다.

이런 問題들은 基本條約에서 合意、한 대로 獨進民主共和國測과의 協商을 通해 社會問題의 觀點에

서 早速한 解決策이 講究되 어 야 한다.

라. 郵便交流와 電信交流

1) 1945年 以後의 發展

1945年 5月 8 日 까지 獨速帝國의 全地域을 對象으로 統一된 郵便 및 電信行政이 維持되어 왔다.

獨進이 4個의 古領管劃地區로 分뽑U되고 大伯林(Gro β -Berlin)이 共同쯤理地域으로 됨오로써 이러한

統-된 行政은 分離되 었 다. 난1領軍政當局이 兩獨地域에 設置한 郵便 및 電信行政은 1949年에 오늘

날의 獨進聯짧共和國인 西方 3大國 d:J領地域에서는 獨짧聯웹郵便局(Deutsche Bundespost : DBP)으로

되고 오늘날의 獨速民主共和國인 소련古領地域에서는 獨짧郵便局(Deutsche Post: DP)으로 되었다.

모든 古領地域間의 郵便 빚 電信交流를 可能한 限 支障없이 解決하기 위해서 終戰直後에 소련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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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j앤域으1 폐個챔’f돼피. fI꾀김|‘J'tiL ./lJJi; ·9] 郵{띤훼Ji1J ltij에 는 휠딴학1 4꾀표經I때이 이 판L O-] 줬 따. 이 라 힌- 接/뼈윤

렐方;懶|쐐長의 ;)(準에 서 뿐 oj-니 이 껴며1J I펴J1]- 샤i i써펴·務춰‘ 7J(1뿜어l 서 도 이 푸어 졌 나. 그려 나 兩獨l돼으1 점

각l젝 인 j政i'FI r에 對1I:으로 딴 pI 익] 이- 이 러 한 經빼은 전 치 줄게 되 었고 寶l察f애인 페便 맺 電쉽‘業務는 주l

;;;~ 01 ιl 움윤 취 꺼l 되 었 나.

i짧1f ()찢-務는 {헛紙， 葉-휩， mljlO物， 턴人JfJ !:II !’싸物， 小問物 그리고 小包의 ill!送얘 l폈定되 었 마. 1954

年 B)g 5口 에 째~rl':±共짜II핵l은 『때쩨， 때itl林， 外 I때괴-의 I)뽑 1110배 小包， I)휩物}퇴 小뺀物의 않|‘댄잣파

어! 판한 :J:J15Edl플 fl꾀定효1-였 다. If좁物껴“~.윤 ;:ill;反힐- 청 우 에 는 |僅10은 發送A에 게로 退送되 거 나 補f성’값

없이 il껴 JI又꾀 었 다 . 獨逃야::t ;Jt'fnli펴꾀 抗fijI]블 받는 없!Hr.!의 II;평物l괴定이 전 섞 너 엠 걱 -61 »Ui↑」‘둬 이1 <1:]-피

때뺏 !11o ° 1 Ji&送뇌 고 :j'ljl J[Sl.되 는 정 우가 깨 속해 서 l뺨1)11했 디 . 풍시 에 俠‘紙， 小폐物， 小힘의 패~~펀 If암間이

;<1 나치 가l 많洲5'1 았 다.

'I;~:{ful'~‘務〕i 또한 성 딩-한 11m빠윤 만았다→. 이 것 은 「듀서 J찾距뼈It: 電폐꽃務의 청 우 두_~=_ -2:1 졌 다. auU따I I佛

Jfl)따 II패l괴- 獨행}치J:'.:J1;;f llfl짜:\"1]는 19701F 1/'↑까지 댐 341피淑의 電訓띠絲아 架l값되 었 .'it (0] rm總으보

싸 l써째므] 5ill M아 7T- frir‘ b따5'1 아 이: 댔냐. 11] 복 꽃’삐l과 交j핫이l 의히l서。1 긴 하지만 패땀~룹 허-ι] \션 과통 411칸

|해니|지 1511상 |버의 짜:懶It~f ll덤쓸 必찢_~1:. 댔고 L1~젠’ ~'J'M;li는 거의 j따땀할 수 없았마‘ 가급석이 1단 多數의

I~I 制휩에 게 패파갚 i1]‘ {jg .lI. ‘꽉 까지 위 해 2~3分의 通HI세하태fr， 1]플 }핑J괜해 야만 했 to]. j폐따I E관 .::t;J1;찌 II째

{HI] °1 195211"- 5)'J따 짜때써林tlJJoll )illJH뇌 이 .9t간 £‘淑 (약 4，000[꾀썼)을 I'p斷시 긴 以後료 伯林으] Wi

:tt/J.꾀 tJ!d이! 는 ;잖m-j빼l ff칩땀交‘파가 不 ji]‘ )'j§랬 ι1·. 때伯林피- 따獨It덤의 J해|펴It퍼폐는 때獨內의 효: If'~때Itt힘U핀

x:l옛所꽉 ;싱유하여 이푸아져야: 댔다 펀해링%와 「넨이l타이프」꽃務도 뿔%處 l밴61] 充分한 |띠짧이 없

었지 띠l 갚-에 0~1 시 어써묶쉰- 깎있다. 이보 I꾀해 서 電信폈務는 ←--특히 니]폐j者가 받라는 경우- 성

lJii1 꽤洲펴 는데 그. )핑|젠은 i퍼獨과 P다伯林 企j成을 →方으굳- 하고 東獨}파 짜伯林 全域을 他方으보

히 는 }써 l맨j싸 l펴으l 交텀-을 따iH林애 位1원휴1 +J :'k: i~띔rJ곱에 서 中繼하끼 αf] 꾼이 따.

2) 郵便協商의 細繼

196M!'·末관터 jWJ):센 .l~l:'j아niH쩨뻐은 獨따l佛셔5 9띠뺏꾀피]. j.I다{白林댐Ji꾀애 對하여 파Iii벚 빚 電f감‘問%펴으] 11뺑

r자條ftt" .0.•.'료 I쐐l쨌 I~I<.J으로 週!I] 5'] 고 있는 、맘算·써Ul!J에 따-마서 194B1f.끼지 - 뼈及한· 퍼i使料 n괄算: 융 數;갯;

밍‘!求히l 왔마 . ~rR j빠은 獨~J佛 )15 파1‘{뱃댐과 iιif떠林폐h굉에 에 히. 0:] 196B年末까지 縣it-I' 익 1B익 「마르크」블

I강싸댔는너l 그 ’ [:1 獨遊qi剛15빼{댄l뇌에 약 11아 l 마프크J， 그떠고 '[Ed다林l댐’댐에 약 7악 rp ]- .i츠크」 ←릎 았1E

하였 다 . 몇가f雅1 1[ ’의 초양:內짜유 小낌;PI 값， 때itl샤때의 電힘「케 이 갚 l 使)미料 그리고 그 웹11상끼지 의

셈i웬젠j子외- 複싸j 웬이 마.

q~~15政시3 週f딘WI은 l때|傑|때 原페이] '"I 닫 댐-원-읍 J핀잔하고 :'L 代身 덴때l깨으로 1967年부터 X폐~핀15

使I쥔(짜獨])1nu의 Jl1j)쐐 f~t쩔짧이l 대한 淸암[시]침;관 강l씨하였 마. 二L는 쩌~E관主갯和!때1IW의 淸원1양()j(.룹

찢j幾j감 料金쏟·劉의 消짧올 우l 한 |μ폐괴- 함씨 It￥치、'is] LJ5( 딴oil 어 이: 힐- 뼈5 1펀 電f딘交流의 !값때도 Ufi끼~ i딴

것을 거듭- 提議히-았v]- ， 그;;:]나 獨짧야±jqm때1HiJ이 이 ]ι듭 뾰‘案을 :j'11否했 7] 띠l 갚에 獨따l剛A3뼈5Ee

JiiJ온 196B年 lO P.! 웹定l얘 )'(ji}il方않으로 1967 1[".멍:分으l 뿔짧 i뽑짧:찌j 約 1 ，690파「마르크」플 l바 고 19

691[' 2꺼 에 는 196B샤I풍의 6個져分 첼-微 f합원;찌l 約 510펴「마르크- .r륜 東獨의 獨逃뼈使댐에 ←>%:j깨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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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랫통안 망설안 끝에 結局 獨速民主共和國測은 1969年 9月 19日 第--次協商에 同意하였 다. 聯

챔政府가 그 當時 郵便 및 電信交流의 改善을 짧해 提示한 基本立場은 「브란트」首相이 1970年 1月

14 日 獨速聯행議會에서 行한 F國家狀況에 關한 報告」의 資料속에 다음파 같이 明示되 어 있다.

『…長距離 電話交流에 있어서 相當한 技術的 難點이 있다. …이를 改善하기 寫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惜置가 必須的이 다.

a) 長距離 電話回線의 大福增加

b) 兩獨間 長距離 電話交流의굉自動化

c) 東西伯林間의 長距離 電話交流의 再開

d) 電報交流의 自動化

e) 回路設置에 關한 協定縮結

f) r라디 오」放送 및 TV放送 中繼業務플 改善하기 寫한 惜置

g) 새로운 無線電信施設의 設置(r케 이 블」 빛 指向性 放送體옮!J (Richtfunkverbindungen)

...郵便物의 交流가 III 록 正常的A로 實施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改善策 llP 配達時間의 短

縮， 購物小包 및 體物小햄物의 託送規制 鍵和， 郵便換交流의 開始 等이 이루어져야 한다....dI

3年以內에 이 러한 業務改善策이 거 의 모든 面에서 實現되 었 다.

3) 1970年 4月 29日字의 合意事項

어 려운 協商끝에 이루어진 合意事項 llP 1970年 4月 29日字의 「獨進聯행共和國파 獨速民主共和國

間의 郵便 빛 電信交流에서 發生한 費用의 請求 및 淸算에 關한 合意事項j(文書 11) 에 서 다음과 같

은 成果플 거두었다.

--最少限 지금까지의 範圍內에서 境界線을 通過하는 郵便 및 電信交流의 相互保證을 約束

長距離 電話線과 「댈렉 스」線의 追加 設置運營에 對한 義務魔行

東獨測은 그 後 많存 長距離電話 34回線에 40回線을 增設하고 또 많存 「텔렉 스j 35回線에 32回

線을 追加함으로써 이 義務를 屬行했 다. (擺要表 參照)

-~1967年 1月 1 日부터 相互 逢行한 業務成果에 대한 總顆 淸算의 約束

獨速郵便局(東獨)에게 支擁할 總題은 每年 3，000萬「마르크」로 確定되 었 다. 이 金願은 最少限

1973年末까지는 有效하였고 그 후는 多少 變動된 交流量에 짜라 조정되었다. 이 總銀에는 獨

進聯첼郵便局(西{白林 郵便支局도 包含하여) 빛 獨進郵便局의 書輪， 小包， 長距離電話， 電報，

「텔렉스j， 海上通信， 放送中繼等 交流뿐 아니라 據備通路의 利用 및 西伯林에 이르는 「케이블」

의 使用等을 包含해서 費用을 考慮하였 다.

-東西獨間의 郵便 및 電信交流에 있어서 1960年 1~月 31 日 까지 相互 쩔行한 業務成果에 대한

費用全願 淸算을 위한 協商開始 約束

-1952年以來 中斷된 西伯林과 東伯林間의 長距離 電話業務를 再開할 컷을 獨짧民主共和國測이

口頭同意表明

이 問題에 대한 獨逢民主共和國測의 約束屬行은 아주 消極的￡로 이루어졌마. 耶 1971年 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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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티 이l 獨짧郵週댐은 뺑方이 各各 51데總썩윤 利)fJ‘힐 수 있도록 했고 머우기「포츠담J (Potsdam)

ψ繼所플 암if f/ I하2t~_ 팍← 했 까 •

그후 1971年 4FJ 8 티 파 6}j 5 日 에 各各 5回練씩 i당1111뇌 었고 이로써 總 301폐線올 가졌으역 처

음에는 手행!J式 II~繼흡 i，(f:I{!p하마가 관 大·냄l‘分윤 즈I >. Pcl 動I꾀으보 뎌 l繼하게 되었다.

딴판 獨~J'\;±)샤I:il때씨。 1 1971年 6 Y1 부0] 獨않l佛케셔아II域1과 西伯林으로 헝:하는 떼{햇 빛 電

fF;'交퍼에 대하여 :A]균끼지 微JI.\(하는 f패l친득l즈數料 1~身이l 國l外乎數料플 Jllit핍하는 m定윤 週꺼]힘

으로써 펄|‘ {51!‘ 빚 1룹信잣헤t는 :Ll{) ←픔 씨 j금 운 負}띔윤 안기l 꾀 었 마‘

1970年 4져 29 日 과 197] 年 9月 30 El으l 週f홈빼商으로 이루어진

뿔혐훗流改훌훌에 대한 搬要表 (띠總， 1~ll때化의 增1m)

(패獨I해의 交페에서 나바 안 l쿄|써의 딸約)

Jfl뼈쉐~JU파/DDR※ ]때{더林/DDR※

1. J삶Ii버It't홉G꾀잣히[ I꾀練

1970年끼 지 띄 狀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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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1, ['· 1 月 ~'1PJ ....

II. 테報잣파 |다|路

1970年끼 지 익 狀況

1970年 II’JUj 改폐~ .

1971年* … I十 43

미. 1';U.팩스잣파 1m淑

1970年까지 의 狀況

1970年 rl:IJVJ 1:，1$(딴 .. “· .... 1+32

1971年 χ

1972 :'i'f. 1:1 ’JVJ ·····.... ·..···1+24

34(수동교휘 )

74(수동 jjL환)

104(→·해) In자통식 )

284(←一 iff) 만지깐식)

316(-해‘ 만자똥식)

383 (→→部 반자동
식 선자동식)

24 (1')지 E 호「 4(이 자동연화쉰 (비자익l풍회)- 」jL
'{간연쉰) 1'-간 ) 28 간 경

24(이지꽁화 + 3 = 7(1씨동첼 31 (깐11] 자。~l동젤→)폐‘ 'I'-
구간엔전) f긴-떤 )

'c 67(자 농- 화) +12 二 1 9 (자 풍 화) 86 (지 동 꾀)

35 11 46

= 67 +12 =23 90

67 +12 =35 102

'" 91 35 126

※ 東1tJ林 띤깜

그라니 Jffffl)i:’ iL5c JfJ 는 이감은 해따한 유깅"()，갚 생걱했지만 폐{51! 넷 퍼칩交mE플 더욱 改딴시커 7] 위

한 %:JJ윤 {@:dt하있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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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71年 9月 30 日字의 議定홉

이러한 努力의 結果 「獨速聯행共和國의 聯행週信局 代表團과 獨速民主共和國의 週信局 代表團間의

協商에 판한 議定書」가 1971年 9月 30 日 에 調印되 었 다. (文書 22)

이 議定書의 合意內容에 伯林에 판한 規定이 明白하게 包含되 어 있마는 事實은 政治的으로 특히

意味있는 일이다. 그리하여 西伯林 當局을 相對로 한 獨進郵便局의 要求는 淸算되었고 伯林郵便 및

電信狀態의 改善策이 合意、事項어l 反映되 었 다.

細部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內容이 合意、되 었 다.

1. 獨進民主共和國의 郵便局이 1966年 12月 31 日 까지 逢行한 超過「서 비 스」分 經費 總銀 2憶5千萬

「마르크」블 -時佛로 淸算

2. 長距離電話， 電報， 「펠렉스」交流用 며線의 繼續的안 增設 運營

3. 全長距離 電話와 電報交流의 段階的 自動化(搬要表 參照、)

4. 周波數 使用의 調節

5. 새로운 電信施設의 設置 및 連營

(1973年末까지 指向性放送， 1976年末까지 搬送周波數 「케 이 블」 開通)

6. 音響放送中繼의 質的 改善파 送信線의 變更

7. 書輪， 小南物， 小包의 配達時間 短縮

8. 獨適民主共和國測의 購物郵送規定을 再檢討하겠다는 東獨l~ij ft表團長의 聲明

9. 合意된 技術的 惜處의 實拖를 위한 實務次元의 協商 開始

10. 1970年 4月 29 日 에 合意된 1976年末까지 의 年間 3，000萬「마르크」의 →→時佛 淸算힘j의 繼續 힘쩨

이와 同時에 獨速聯행共和國파 獨짧民主共和國間에 指向性 「촬라」放送帶의 設置에 관한 合意가 이

루어 졌 다. (文書 23)

合意된 惜置方案들을 技術的으로 實行하기 위해 協商直後에 獨造聯웹郵適局 代表와 獨適民主共和

國뼈ij의 獨짧郵便局 代表間에 協議가 進行되었다. 이블 위해서 4個의 專門團이 構成되었고 이것이

。l 해부터 :0、要한 技術的 問題들 마루게 되 었 마.

長距離電話， 電報， 그리고 「텔렉스」交流의 回線 設置에 관한 睡要表를 보띤 1971年 9月 30 日 의 郵

便合意가 얼마나 劃期的 改善을 이룩했는가를 알 수 있마. 그리 고 1972年 여름에는 獨進聯챔共和國

과 獨速民主共和國間에 16回線이 追加로 設置되 고， 또 西伯林콰 東伯林 빚 東獨間에 51回線의 長距

離 電話回線이 追加로 開通됨으로써 더욱 많은 改善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西伯林파 東{白林間에는

長距離 自動電話가 開通되 었 다.

용l在는 總 383個의 長距離 電話回線이 있는데 그中에서 西獨地域←→東獨/東伯林間에 開通된 것이

182回線이 고 西伯林←→東獨/東伯林間에 開通된 것 이 201回線이 마.

비록 通話量이 每 日 約 14，000通話， 마시 말해서 1970年 4月 以前파 比較하여 볼 때 10배 밖에는

增大되지 않았으나 通話時間이 보다 延長되었고 長距離電話 申請後의 待機時間이 보다 短縮될 꿇度

로 改善되었다. 向後 2年內에 --合意된 바와 같이}→ 完全自動式 長距離 電話施設이 마련펀다만

더 욱 業務의 簡素化가 이루어칠 것 이 다. 現在의 技術的 準備狀況으로 본다면 앞으로 所要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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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운 ~RFi뼈it 1!{~經t더iLmfjl ，yK rm (Fernsprechrichtfunkstrecke)이 앞당져 짧)]:\(;될 것 이 11'1 1973年 중만부터

I!J !f!tJ:l찾빠剛 電값뿔%가 If，뼈HI써~U파부 ι1 j햇 l팎的으jE- 샘:btl!펠 Ii]떼폐f이 있마.

l피 I테 이l 맺方 合;훤이l 따라서 1971 年末부 바 흙듯f:펜 電댐交流의 태파b化와 함깨 ip[;(，I~의 잉n刻|깨인 送

遠이 디]‘能하재 판 것도 푼 ;똥趙기- 었 다.

쐐\l~J佛껴5共和Ii찌과 3해짧民主共;fill행間의 「켈바렌폐 11]전」放送을 위한 팎向性 「깔려」放送뺨 設圖計짧u

은 據定떼 보 1972年 6月 짜l에 開通되 었으11°1 1-올림 픽 」歸깜애 맞추어 放l빠이 되 었 다.

i않탐:꽃務J플 위 해 兩獨週섬·行政의 專r~家플유 뺑f方‘j띠l成 FrJJ의 흩콸觸， ，j、 frtJ物， 小낌週送의 ill}핑化뿐만

이-니마- 業1% 1(jJ素化플 담f19으로 한- 떠때이l 成져l했마. ~務處 ;tmn￥ 手해物은~ 더 잘 分껏띠펴었고 머육

合I’HI}인이 고 ;펴j펑하게 處J:!ll되 고 있 다.

發信필B週댐의 發r:JS~뿔務Ml; J:!J!가 〕t다 正T«!1 1f/: ， 合:JIll.↑젠， ill}없↑tic을 띠 게 됨으로써 까| 互 協調l해係기 改

善표l 었 디 .

5) 훌本條約에 의한 規制

짧1’便 맺 電信-交流의 發j뚫이 마는 때에서 짧本條rt~이 아 푹한 가장 童大한 成果는 第7댐에 規定된

合쟁、事펌언더l 이이l 의하면 獨짧l佛)4);tJ;.;fIJF!뼈파 3해짧民主j야11國 .閒이l 때便 잊 電信‘業務分빠에서 相互

協力을 1휩大시 키고 f댄求하기 위 해 빼定을 總빠하도록 뇌 어 있마~않本條約 第7條에 대힌:i엽加講定

휩이l 根據하여 이 러한 協定속에는 많存合쉽事Jj~5lj- 兩빼어l 有利‘한 쉴n次7]- 包장꾀 어 야 한다.

以外에도 뺑方間의 빨觸交換올 通해서 合쉽;폭1 것은 앓本條約의 假調印 置後에 패便 및 電信’없~‘

을 위한 協때을 始flf-할 것 ，tl{存 合;意事폈파 規定節次는 이 協定이 絲結펠 떠l 까지 제숙 有效하마

는 것， 그리고 獨짧펴主共和國 政}잠는 協l쩌이 始flf-된 이푸에 國際郵便I佛盟 (UPU)파 國際電信·聯짧

(UIT)會첨加入을 위해 必要한 樞圖펠取한마는 것 等이다- (文뽑 37)

iaH죄은 1972年 12J'1 7 티 에 始作뇌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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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交通業務와 旅行交、流

가. 交 通 業 務

1) 1945年以後의 發展

1944年 9月12 日 4大戰輝國이 「런던」議定書를 通해 合意한 輸送 및 通信業務어l 관한 共同政策에 따

라서 ￡、要한 聯合國機構(管理理事會의 輸送 및 空路管理委員會)와 最初의 規定이 마련 되 었는데 여

기에서 當時 가장 重要하게 擾頭되었단 問題는 西獨의 西伯林地域에 對한 支援問題 빛 西獨과 西

伯林間의 空中며厭設置 問題였다. 그러나 그 후의 政治發展의 結果로 古領地域 全體어1 有쳤한 聯合

國의 通行權이 制約을 받게 되었다. 西部地域과 蘇聯古領地域은 兩分된 交通管理地域이 되었다. 두

地域間의 交通은 1948年 7月 18日 부터 1949年 5月 12日까지 의 {白林封趙期間어l 거 의 完全히 錯斷되 었

다. 이 伯林封趙는 1949年 5月 4日 에 練結된 「뉴욕」協定(Jessup‘Ma lik協定)으로 解除되 었 다. 1949年

5月 3 日부터 6月 20 日 에 걸쳐 開健된 「파리」外相會談에서 이루어진 合意에도 不抱하고 交通防害는

繼續되 었 다. (1 952年 5月 8個所의 越境道路 閔짧) 同 「파리 」外相會談에서 는 「뉴욕」協定 빛 1948年

3月 l 日 以後의 交通행害 解|徐擔置가 承認되었을뿐 아니라 『西方國古領地域과 蘇聯d領地域間의， 그

리고 西伯林과 蘇聯려領地域間의 사람들의 往來， 物品交流， 그라고 通信交流에 대한 規制鐘和」가 決

議되었다. 1953年과 1957年사이 에 旅行條件。l ~時 續和되었우나 그후 人的交流는 行政的 規制惜置

블 통해 다시금 制限되 었 다. 1958年의 伯林最後通牌 (Berlin-Ultimatum)과 1961年의 伯林障뿔構葉은

사랍들의 往來와 伯林交通에 防害와 緊張을 몰고 왔다.

東獨住民들의 聯챔領域으로의 私的 旅行往來는 1964年에 야 바 로소 許可되었고 그것도 年金生活者

에 限하여 許可되었마.

1965年부터 1971年까지는 西伯林에서 의 獨進聯행共和國 憲法機|폈의 職務逢行을 東獨뼈11이 違法이

라고 抗議함으로써 {白林交通은 특히 政治的 條件의 障짧와 妹害를 받아 왔마. 1965年 6月 30日 에 는

東獨測이 兩獨間의 交通에 대한 一般的 運送料金表를 通告함으로써 鐵道貨物 輸送의 運送條件은 덕

욱 憲化되 었 다. 이 렇 게 하는 原因은 다른 分野에도 그런 試圖가 據見되지 만 越境交通에 國際運送法

의 慣例블 適用하려는데 있었 마. 그리고 協定不加入으로 겪게되는 實際面의 不利益 폐문에 國際鐵

道協定인 CIM 및 CIv(r베 른」 協定)의 正會員加入의 必要性을 提起하였마.

가)風 空 交 通

1945年 11月 30日 聯合國의 獨進管理 理事會의 決定으로 4大鐘國은 西{白林과 西部獨速間에 3개의

空中回厭파 伯林上空에 統制地域을 設定하였 약. 이 空中回厭-福이 各各 20마일-은 西伯林에서 「함

부르크J， r뷔 케부르크J (r하노벼 J) ，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으로 各各 連結된다. 이 回願내에

서 의 4大國 械空機의 飛行은 事前 許可없이 도 할 수 있마. 以外에도 伯林에는 聯合國의 飛行安全本

部(Flugsicherheitszentrale)가 設置되었다. oj 러한 規制 특히 컴中回厭익 管理規定은 오늘날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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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l힘 입 이 찌b j]이 예{셈]사고 있까. 1C1 i*ftt機rl’에 도 이 m앉으표 때11:1林으문의 j'JO:J iL운 잣뼈아 保핸

~"1 있고 ι! 우기 11
L

I林3선때 rl : ' 61] 도 염II끼엠梁윤 봉히어 11‘l 林iii으l 、.1.i~ 든 生댄윤 잦全히게 {싸l뚫하았 다 . 4大

~nl隊l온 19721F lUJ 9 II 의 랜 l꺼에 서 fJ!E{f 4뿜1101의 1시 H퍼條)]'1애 파)J IlI찌으로 lkAE, li따行細則윤 째~!i~

힘으호씨 깎r l:l [I미씨의 싼만I판 _\1_ 디 폐化히-였미.

h풋 !Ji끼지 도 兩~~a~ 1쩌家f써애 }폐1???삿j떠은 없었마 I剛 JM며1파의 f퍼l낀뼈〕샘륜 위한 f때딩Ij펴-可는 예칸매

19681f'의 「그에~-c‘윤」에서 閒f짧]단 :1f季「윤투l픽」이l 갖)JIl힌→ 찌.쩨웹¥-닫고.~ 1972年의 夏季「올림펙 J Jilll해

':1그 「씬핸」으로 오는 東쩨의 「올림픽」i랫주1훤| 쌓 맞및 경우에띤- 發給퍼었다.

1972年 가플애 1JR J쐐은 처음으로 r4이 프찌 히J t;I， 끼ζ l쉰블 往來한 西獨 f행JJI飛行·懶의 1m行윤 許 ifJ했

마.11lit띈잣通은 交流!Un:에서 除外되었냐. 그러냐 兩뻐은 週l팎힌. H상MJJ이1 이에 판한 !값i챔을 휩:手하

기로 合Ji€:했 다 .

냐)熾 道 交 通

U다{白林에 ιF‘?핀必需品파 씻料륜 셋給히 71 워히·()Ol 4人펴11행유 每日 廣i짧 1611빼의 貨物列 f담룹 r811 름-스

터1 I c'..J (Helmstedt)륜 經며하여 西펴林으료， 그마고 되돌이-서 「쉬맨말~.J (Stenda l) -r웨비스펠프」

(Oebisfelde)플 修由하여 週行시키기로 慧파의 一꿨관 봐았마. (I 945{F- 9셔 1013 J佛合國셈;理理←事會

의 f.k:定) 19491f- 5月 4EI 익 「뉴욕Jl값定으로 伯林~N趙가 解|徐휩 으보써 , 그라고 그뒤 1949年 6月 2013

의 「파리」外때텐~~ I펌幕)빨‘ l꺼윈- 동해서 거듀 l純않뭔 이 mAE 뜯r은 이직쏘 繼續 有效한 伯林젓通의 걷￡

本까UlIJ 이 ιI· ， 1946'4'· 8月 1413字 聊合l때섣';:r:퍼맨훤햄의 決定은 兩|때뼈 잣)ill에 서 생 기 는 所得의 分配어l

판히] ;때制히-였냐 r뉴욕JlJib定이 *1i1 *li펀 따後 q1 1949{1ι 5月 11 티 에 獨짧n絲)1)鐵j디의 ↑fI;!1I채: f1rl오H더林

In 帝鼠l鐵i힘원;펠H*mj는 찌~g꾀獨 貨40熾週잣~lli의 따|껴이l 판힘. r허l 휴스테드」 協定 (Helmstedter Abko

mmen)을 맺 았 다 • 그후 1949年 9月 3 E1 에 맺 어 진 「오펜 바하J IJib定 (Offenbacher Abkommen) 으로 |뼈

獨間 旅客鐵않(I nterzonen -Reisezugverkehr) 는 據大되 있 디 • 이 原則에서 合;휩된 :J1-: 1폐料金表가 獨짧

帝國鐵i따‘局에 의하여 1965{F- 6月 30/] 公딴펴 었 다.J. 중에는 특히 *'1金表에 f딩含되는 樓送條껴: 및

j펀앉物資에 |패封하는 送핸狀이 t꺼示되 았 다 .

1950年 以後 旅客列l합와 貨物列이i 交通때흠행가 進Ij 되 었 냐. 1954年 7月 12 티 파 1964年 8月 17 1:1 에

交빼量 J합加l해題가 合fiB:되었다. (때{딩林괴-의 貨物jl~없릎을 위한 「뷔헨J (Biichen) , r떼 프바J(Berba) ，

「호프J (Hof)룹 通過하는 끊加 通路의 J1홉값) f겔스퉁겐J IJ"':~범의 「카리 JCKALI) il兪送에 곡{한 合意는 꽉

別한 意義가 있다. 獨짧l佛채鐵뼈가 「헨스'I!J. J~'-J (Hersfeld)_r아이 세 니히-J (Eisenach)뭔間의 獨j펄jt감I때

熾j댄 路線을 利)폐하고 &對-단 또 獨逃i，'i?1혜鐵j따가 1테~~WI채으l 獨~聯쇠5熾i한 路線을 fψ JIj하게 된 Ii효後

에 東獨J也域어l 새 로운 絲路플 設t렘힌- 팎!폐熾i따는 1961年렌- 미 l테 l감빔]이l 대 한 HHIJ릅 j때棄했 녀 .

1966γ에 해;꽤熾펴는 쐐짧聊'11\敵j따으1 f~)fJ料펀- 1961 1'1넥-터 뼈及하여 당l(求했 마. 오 랜I I쐐해끝에

19691r~ 9;1 1113 괴- lUI 의 펀信交때윤 봉해서 J\ti )T:J料 IIl1많외 「까바」輸送의 再開rl ’3題에 合찮했마.

젓j힘lJib tE 第14條는 이 직1 1;꾀 l1lU l liJl퍼펠~ f꺼 if'히 고 있 ι1- .

녀)道 路 交 通

지 넨 20년몽안 그 짧뽑性이 크게 浮‘'$fIj !H §!;~삼J f-.으1 i떠路交通에 판-.511 서 는 1971:1,[:· 9J=J 3 디 에 4大l행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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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이 練結될 해까지 聯合國의 明文化펀 法的 原則이 樹立되지 않았다. 伯林封짧解除에 관한 聯合國

의 約定을 魔行하기 위 해 兩獨當局間에 縮結펜 「헤름스터1 트」協定은 1949年 10月 4 日 에 맺 어 진 兩獨

間의 버스路線 交通에 관한 協定으로서 무엇보다도 1JK客列車 交通을 補完해 주는 彼웹을 하였 다.

(運賞은 同一)

一定한 數의 「버 스」路線에 대해서 는 持續的으로 充分한 交通量이 認定되 었 다. 伯林往來를 위한

棄用車의 利用이 繼續 增加하고 있는 反面， 그밖의 兩獨間 旅行交流에서는 私的 찮問旅行에 대한

個人棄用車의 使用이 더욱 制限되 었 다. 그러 나 마침 내 東獨但ij은 「라이 프찌허」見本市場 닮問者 빚

業務旅行者， 그리고 特練한 例外의 경우에 限해서 棄用車 利用을 許可하였마.

伯林往來 빚 兩獨間의 貨物運送部門에서도 貨物自動車의 利用이 增加되었다.

伯林往來交通의 경우 거의 모든 貨物車가 外國車輔과 西獨地域 및 西伯林地域에 所屬되고 있으나

西獨地域 빛 西伯林에서 東獨地域 빛 .東伯林을 往來하는 貨物車輔은 大部分 東獨에 所屬하는 것 이

었 마. 道路交通에 그관해서 明文化된 規定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와 같은 交通方式은 특히 伯林往來

問題에 있어서 各種의 防害을 받을 憂慮가 있었다. 1951年 9月 1 日부터 貨物卓輔에 대한 道路使用

料가 徵~又되었고， 이것은 1955年 4月 1 日부터 2倍 以上으로 引上되었다. 그러나 協商結果 그중 

部分은 다시 引下되 었 다.

J;，iE存 12個所의 越境通路는 1952年에 獨짧民主共和國測의 -方的안 錯處로 8個所가 閒銀되 어 4個

所로 減少되 었 마. 1960年 復活節어l 는 「뤼 벡 」地方의 새通路 (Schlutup-Selmsdorf)가 없加되 었 다. 旅行

者에 대한 嚴格한 統制， 貨物事에 대한 貨物調호， 그리고 手續節次의 지연때운에 越境通路上에서 長

時間 待機하지 않으면 안되 었 다. 1968年 獨進民主共和國測은 또한 伯林交通에 通行證과 手數料를

義務化하는 훌證制度 (Visumzwang)를 導入하였고 貨物輸送B풍 道&정使用料에 없加하여 調整脫 (Ste

uerausgleichsabgabe)롤 徵때하였다. 特定한 團體旅行者들에게 越境을 禁止하였고 더우기 뚜렷한

理由도 없이 個個A의 通行을 拍否하기도 했다.

1970年에는 通路가 隨時로 封趙되 어 交通이 몇 時間씩 中斷될 끓度로 妹害가 많아져 갔다. 이 러

한 經驗으로 봉 때 ill速하고 마찰없는 越境手續을 保障하는 規制惜置가 특히 道路交通部門에서 要

求되었다.

새로운 伯林通行協定의 重點。l 바로 여기에 두어지고 있마.

1960年부터 1964年에 걸천 長期間의 協商끝에 「힐쉬벨크」의 「잘레」橋 復舊問題에 合意했다. 1964

年 8月 14日 에 이 루어 진 合意에서 獨進民主共和國뼈JJ은 工事를 擔當하고 獨進聯챔共和國은 總賴 550

萬VE의 工事費블 支佛하였 다. 이 橋梁은 1966年 12月 19日 에 完I하여 開通되 었 다.

責任잊害保險協會 빛 貨物自動車 保險協會(HUK)는 獨짧텅主共和國測의 該當 保險協會와 1956年

어1 ~害調整에 판한 횟約을 맺 었고， 이 것은 1958年 새로운 協定으로 代置되 었 다. 兩測은 各各 相對

便 地域 車輔에 傷害릎 입 은 自己測 A員들에 게 保險金을 支擁하켜 야 것을 찢約當事者間어l 每年 淸

算한마. 1972年 4月 26日 獨速聯행共和國의 聯행法務相파 獨適民主共和國의 財務相間에 맺은 管廳

權協定(Ressortabkommen)에서는 兩但ij의 該當 保險會社間의 새로운 協定을 線結하기 위한 要鋼이

合意되었고 이 새로운 協定으로 이마 合意된 節次規Z흘윷 施行하고 더욱 發展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새 協定을 線結하기 위한 協議가 그동얀에 看手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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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水路交 ill

웰方間의 水j쇄交j띠이l 있어서 「한]꾸-프크」딴파 }:j관1v.외 「로스톡」땅 그균l sL ~t東海週?띠는 i단많i힌- 몫

괄하고 있 마. 內|맺水%잣通에 있이 서는 西↑I게林 1t來水路잣: )며， 「힘 부프크」로 부터 「판프스부르크JJ(f’

域파 「엔1l1 1 _1江윤 지 니 띠fm內 11!i9.→j떼可 (Mit te lla ndkana 1)플 週해서 껴i獨領J成으로 向하는 ru字形 通路」

(Hufeisentransit) ~L더 고 ←束獨헤'V成으로 부터 「엠 Ill]J江윤 通-en 서 If剛'jl領j成을 지 나 「함부르크」港윤

[til하는 짜獨뻐 船船의 ‘通路7]- 잣通짧業U:: 가장 풍요한 路썼。1 마. 以外에도 兩삐의 •mY關心은 짧

J젠JU~方의 다-른 通Ml1룹 ~f.J發하는데 있 다.

獨않內의 모든 水路잣通온 1945年·파 1946年에 公끼1펜 聊令l행의 水路交通令이l 의 히l μ!11페51 었 마.

|피令에는 船船의 標禮， 4싸l國l템로 쓰이진 迎行許可，뿜과 않11:\한 짜船캄￥ ;g單等에 판한 쇄定이 包含

되어 있었마. 二L렌 ];1] I꾀}令은 1950{1~얘 보다 隨1'11뭔 條폈이 낌含녁l 、 J[I뼈合l패 행: 1댐싼j띨것F員 會 命令、 第

42號에 의해 獨짧聯j싸1，:1'111園에서는 }짧止되었다 1 955년 짜聊軍政햄;댐은 우리삐에서 때應한 해'I월를

取한 tl]외 갇이 i틀의 所管 꽤~l~을 獨짧J-\'!;보;)HrI따HIW에 양도했 녀 j뺑方間의 l젊때을 通해서 「함부

르크水路잣通뺨理-所」와 「마그더l 붉-크 水路交通웹;J맺所」의 設l룹에 合;품하고 이 두 事務所릎 禮方J뺀1成

으l 通行許Wf 發給官願으로 指定하였 마.

獨進民主共5f1l뼈|온 1958jp5月 부터 1961年初까지 伯林通路와 U字形通路에 대해서 一fl~ 水路使用

手數料블 徵JI)/.했 다. 이리한 뺨樹는 「엘1l1] J tC 下游 「게스E하흐프J (Gesthacht) 에 서 의 뺨水地::c專에

대한 反應이 었 마- 同fh댐‘은 兩獨政府의 關係機l해閒에 協i태을 통해서 1961年 3月 에 調整되 었 다.

「옐배」江上의 境界線問題의 논관배분에 뺑方閒에는 水路調趣flf業의 管輪權과 水上響察權 그러 :il.

;tot fl띠問題에 판해서 慧꾀對立이 있었 다

없路젓通의 경우외 같이 때伯林往來플 위한 內陸水路잣通도 1960年代애 東獨뼈의 政治flJj題와 結

付시칸 해umu꾀·置로 언하여 fdj휩받았다.

|憐授펀 外國과의 通行交通， 예륜 틀면 l佛쉬3爾域에서 「폴란드」로， 혹온 東獨에서 西歐쪽 外國으로

의 ~월行잣通은 싼제로 許可5] 지 않았다.

2) 풋 通 協 定

3()[n分밍r의 正常化問짧는 뺏方으1 ;)자通판 關心專았 마 . 여 기 에는 多樣한 交通手段올 包含한 法的 l평

f씨의 樹立， in멘別的 問}평에 대한 具;體的 改편짧， 그라고 뺑務a인 多務|꺼 關心휩에 대한 ’|정次의 |값力

ffe뺑퉁이 낌含펀다. ‘
f향方‘은 政治r에 f='1 1깨도 )j갚求히-있 r:-]-. 츄 獨않l l~긴::;Jt-1' ntil때때온 獨짧聯::J:TI共:fll/행l파의 外交마J 次7C으l 條

約絲땀윤 무엇 JJ까-도- 풍요시 히-였 다. 獨짧l佛Jr5까따n l팽l은 끼i獨이 및’求한 !행l際합 (~J j암써없 이 또 !패{傑찮

lτ으1 II않約파 同 ←J헨- J1U찌;力을 깃는 Ji0獨 rljj의 때필이 可能히-다는 \1:1易에 서 合잠;劉li을 칫-으려 고 %力

했 다. 마 우가 獨逃 l갓 ±_::J~:짜 l꽤1HU은 해獨|해의 3()뻐 tJ::來와 갇은 ’f!f3!'H벼}뼈에 서 I때際테의 /多務I~I에 交通法

)캠|‘’ 이}컨대 CIM파 CIv(r배 른」때깜)의 l때際鐵피交通￠을 )r댄m하 펴 고 허-았다.

獨i웰}佛쇠5;J1，::f11國l은 1*↑]"- 1[;U I따으] }發 LI: W!- 아니 ~l 잦‘通倒~슬 때伯林Jill)파까지 떼5 :1훌시 키 는 問題에 훌E뽕~i

올 두있 다 이 協낀’H을 通히l 서 1I!i*11짧XI]을 總*r:f하는데 도융을 준 解決짧이 uj-랜펴 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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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通問題에 관한 對話가 「바르J (Bahr)次官파 「콜 J (Kohl)次官間에 1970年 11月 에 始作되었마. 그

들의 對話는 1971年 9月 公式的안 會짧 o로 發展되었고 1972年 5月 26 日 獨速聯행共和國과 獨짧民

主共和國間의 交通問題어} 판한 協定을 縮結하게 되 었 다. 1972年 10月 16日 字의 立法惜置로 兩獨이

各各 對內條件을 具備한 다음 獨適聯첼共和國 政府와 獨速民主共和國 政府問에 相互 覺書交換이 이

루어짐A로써 同 條約은 1972年 10月 17日부터 發썼되 었 다. (文書 31)

基本條約은 追加議定書를 通해서 細部條項과 麻空交通問題를 補完하게 되었다. 協定뽑名時 雙方

은 國際鐵道旅客手뼈物協定(Eisenbahn ·Personen-und -Gepackve.rkehr:CIV) 과 國際鐵道貨物運送協定

(Eisenbahn-Frachtverkehr:CIM) 會員加入에 판한 覺書를 交換하였마.

獨용휠民主共和國測은「미카옐·콜J (Michael Kohl)次官의 며答書輪을 通해서 확인한 바와 칼은 內容

의 또 마른 書輪에서 基本條約 發效와 同時어l 東獨뼈~이 取한 旅行醫和惜置를 西獨f셰j에 傳達하였다.

「바르」次官파 「콜」次官은 以外에도 基本條約의 諸規定이 1971年 9月 3日字 西伯林에 판한 4大國協

定과 符合되도록 屬行되기 위해서는 西伯林에 대한 交通協定의 諸規定이 遭守되어야 한다는 合意事

項을 聲明을 通해서 a옳調하였다.

가)前 文

雙方은 協定文의 序頭에 다음과 같윤 總論的인 두 文章을 넣 었 다.

--雙方은 相互共同生活에 판한 臨定上의 規制가 歐洲의 平和的 發展파 歐洲諸國間의 關係改善을

위한 가장 중요한 前提條件 中의 하나임을 認識하면서， 歐洲緊張醫和어l 寄與하기 위해 努力할

것을 宣言한마.

--雙方은 兩國家間의 표i常的안 善憐關係를 發展시키 기 위 해 함께 努力한다는데 合意한마 r正常

的」關係라는 用語의 뜻은 「善憐」이 라는 擺念으로 明白허 하였 다.

이러한 關孫發展은 반드시 國際的안 隨調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兩國家가 相互 獨立되어 있

다는 表現은 兩國家中 어느 -方도 他方에 從屬되지 않는다는 法的 地位를 輝調한 것 이 다.

前文은 協定의 基本計劃 즉 民間人 및 物資의 越境通行問題를 包括的으로 規制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나) 一般規定과 最終規定

協定의 對象은 相互往來(Wechsel verkehr) 즉 兩測 交通地域間의 往來問題이며 道路， 鐵道， 水路

를 利用한 第3國에의 通行交通이다. (第1條 1項) 海上旅客船파 內陸船船에 의한 民間人 交通에 관

해서는 適當한 前提條件이 마련된 다음에 路商한다. (第HI傑에 대한 議定書附錄) 做空交通은 이 分野

의 特珠한 法的條件으로 因하여 除外된다. 그러나 雙方은 麻空交通分野에서 相互臨力을 增大시키기

위해 適當한 時期에 麻空交通協定을위한 協商을 始作하기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JIDt空交通에

판한 議定書[l#錄) 第1條 2項에는 協定의 基本原則이 包含되어 있다. 協定雙方의 管廳領域內의 또는

이릎 通過하는 交通은 一般的안 國際慣例에 相應하여 相互主義와 無差別의 原則에 立뼈해서 最大限

으로 保障， 鍵和되고 그리고 可能한 限 合理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交通業務옳行上 國

際的 -般基準에 未達되는 分野에 대하여는 自然히 改善策이 강구되어 야 한다는 댐題가 提起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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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띠 고 써η: J jf~와 1HUt別의 1펑WI에 서 몇求되는 tIE찢한 n~낌끄는 協~j뺏j'j으] tf: 1표|해係에서 不公11"한

條H: o ] 發tt하거 니 또는 第3國l의 램생‘者가 너 좋은 11HI 읍 누헤 게 펜 떼 어l 는 公IE힌→ 樞[맨릎 해 야

한마는 것이마.

쨌2條에서 第f91，*끼지는 f떻J'j익 |행Ii서파으 1 )j웬川"l] :딴한 씨‘핑을 딛]고 있 r:.J- . 속 4‘f:I ~Ui:H!!. J)jQ內의 公~.~

잣~fi1j따 1않 맺 j캠까:，t }jlii ，1양의 fl]따샤if( ， 잣~1l二F‘段 깨m에 必찢-한 ”짤 IJfJ받 및 {폐A身分流으I ，펴 lr~ ， 1ffi:frJH 1양

뺨i’이l 맞 m~펀 ~'''' ' , 씬、料의 }찢f멤R념짧， ←뿜‘ iii. 맺 m.셋(Hf상의 救짧mil따， 二L리 고 交~}야況 맺 씨싸1r~ )( ~11에 영

'6cl쉰: ,J 1 첼 수 있는 T냥r~lt봐에 판한 ↑띔해交i멧 쌓이디 . Ia‘값의 迎1Jfl 빚 1때i關이l 애-'tl- ;1댄과差핏꽉 fl((,
消하기 위하여 兩I행政Jf;f의 찢通쌓I 수:權委ff:者 -'lr 이 끄는 fl:; )자 j웰l으로 해i成관 合IH]쫓j파 젠r (Gemischte

Komission)룹 3r 기 로 하였 마. (第32除) 合패委탑혐 7]- fi때決하지 꽂하는 참.m對立은 j~jJ政센f기 l값1ffj

經路블 通해서 m決히-기 보 하었 ιr.

Ira 委텀웹는 1972年 11月 13 rei 東it]林에서 樞成되 었마. 同 交通~員會의‘ 2번째 lWr鎬는 1972年 12

月 7 티 「판J (Bonn)에서 開f짧되 었 다. 同 떼鏡에서는 특히 「옐매」江의 얼음올 께는 問題이l 판해서 合 ·

;흡가 이푸어졌다.

協定은 ?μroJI파으로 絲)텀5'] 었 마. 同 協定은 發쩨後 5年: 0 ] 지 나 每年 年末 3個月 의 유여l 기 간올 두

고 )發棄~1환블 쉴 수 있 마.

다)鐵道‘交通

熾i쉽[)(~이} 판한 7個條폈은 다 음피- 갇은 必떻한 !땅떠l때 많定을 닦고 있 다.

--列車運行計劃， 列車의 構造 맺 配車， 잣通 需要j첩JJrl이l 의 對策 쌓;에 판한 合意(第1(，)條)

-1ffi:容파 그의 Mt-if립l 벚 貨物팬뚫어] )j훨꺼}시낄 法(第11條)

-協定뺑方의 두 J강界釋시이 의 圖間 ci댐層l잖問)에 適꺼]한 規定파 列핍機關士 맺 列탤i乘쨌참에게

適用할 規定(第12條 맺 第13條)

--짜|對方 鐵道섭;맹地;城에 서 의 最t핀써~~4t 1뒷間의 使댐(所調 U字形 交通地城， 第14條에서 第16條까지 )

列車運行計劃， 列ItL~랴영i 그러 :iL 이 외- 類似-'tl- n해해애 판한 合意事폈은 j뺑擔鐵i흩運fi의 寶|際業務와

판ff~ I해係3낀다.

FIr! , 國際列車 週行~- I劃뺨議이l it:떼l힌→ |없定이l 띠마시 또는 該當 rl ’핏;機關間의 合평;나 t~定웹족휩~r園

의 該當 rl ’央機關|해의 合훨;이l 依1511 서 列1/1;짧行이 펀마 zr>:常H폼익 잣通펴;을 훨씬 超週할 경우 可能

한 j뿜行限l똥內에 서 펴JJn보 增車플 때;짧힐- 수 있도폭 規定하고 있마}((‘휴 및 物!資의 ~폐適行은

elV 빚 elM 約定에 l꺼文化뇌 어 있는 「國際熾파旅客 및 젤t !105훤送합J (rl~]“른JlUlE)의 *뻐ff;U릎 l꾀 는아

(第11條) j뺑方은 1972年 5f:! 2611字 쩔펀交換을 )illδ11 서 패쐐l때家가 上記 約定이] JJn入펄에 끼지 不

條핏으l 週)fj을 留保하기 코 했 다 •

그 시아 뺑方은 rlJl] 픈」協짧 Wr t1.JJn入 f~~ m튜을 했냐. elV 및 elM의 約定을 適떠하게 도l 맨 1ffi:짧 빛

}~!J0;떤送業‘務는 훤씬 改판I린 것 이 L↑ OJliJ\괜j펀합， tH횟폈， 通~않週j앙Ilk 쁨)

m여원j민域에 서 의 鐵펴‘週送에 판한 規制(~월12條)는 그 동안 據定디l 로 3쐐~J佛춰3鐵i힘 마:f핏:‘암tTjJ.댐과

獨짧f치 :cl::Jf;.fn歐l 잣通省l댐에 1972年 9져 25FI 絲%5 목1 &했i면-通行 IU定을 j없해 서 週行技術上의 rr념題‘가 補

完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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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및 第15條는 獨進聯됐鐵道가 아래와 같은 獨進民主共和國內 區間올 U字形으로 通行하는데

따른 原則을 規定하고 있다.

_r양크마르스하우젠.J (Dankmarshausen) /r첼스퉁켄.J (Gerstungen) (r카리 」輸풍)

_r오버 스투울.J (Oberstuhl)往來

_r쉬 엠 다.J (Schwebda) ;r헬드라.J(Heldra)

第16條는 獨進帝國鐵道가 獨進聯챔內의 「바르타.J (Wartha)_r겔스퉁겐J (Gerstungen)區間을 U字

形으로 通行하는데 따른 法的 基鍵가 된다.

라) 內陸 船船交通

第1條에 의 해서 1945年 이후 처음으로 第3國으로의 通行交通이 다시금 可能해졌 다. 第17條는 第1條

의 原則을 具體化하고 있는데 , 이 에 의하면 짧定雙方은 義務的으로 各者의 領域內에서 ill速하고 經

濟的인 船船運行을 實現하기 위한 與件을 造成함오로써 通行을 最大限 保障하고 이를 覆和하며 可

能한 限 合理的으로 運營해야 한다. 雙方은 그들의 水路빼行에 대한 特別許可制블 取消함에 따라서

聯合國의 法令에 따라 實施되 었던 通行許可制 및 東獨測이 實施했 먼 許可制가 廢棄되 었 다. 그런데

獨速民主共和國測은 이에 판한 議定書 附錄속에 通行許可制가 마시 實施될 경우엔 許可 節次條項이

再發效된다고 留保하였다.

一般的언 慣例에 따라서 協定相對方의 港口 빛 積南場間의 物資輸送은(띔뿔細行) 特別한 許可가

必要하지만 歸路에 協定相對方 領域을 通行做行하는 경우(連結빼行)에는 許可가 必要하지 않다.

(第18條)以外에도 wn白所와 陸路使用(實際로는 東獨얘u 領域에만 該當， 第19條)， 現行의 保鏡負庫許可

證， 船倚證書認定(第20條， 第21條)， 그리고 每回 手數料徵l띠 (第22條)等에 판한 規定에 合意하였마.

特허 重要한 意義를 갖는 것은 「옐베 」江上의 472.6lcnt 내지 566.3lcnt 區間을 아무 論難없 이 內陸船船

이 運械되고 있다는 點이다. 과거에는 國境通過問題에 대한 法的 見解差異 때문에 雙方間에는 계속

論難이 흉、起되 었 던 것 이 다. 이 區間의 管理， 標識， 그리 고 事故時의 惜置等에 판한 細部問題는 現

行業務透行파 關聯되는 議定書 附錄속에 明文化되어 있다.

마) 自動車交通 (Kraftverkehr)

自動車交通에 판한 規定의 王要部分은 第25條와 이 에 附屬되는 議定書 附錄속의 「塵業上의 人員파

物資의 輸送에 대한 許可節次」다. 雙方은 自己測 領域內의 또는 이를 通過하는 一時旅行者와 貨物

自動車의 貨物에 대하여 相互主義 原則에 따라 그들의 許可節次에 판한 法規플 適用하지 않고 있

다. (第25條 1項) 그러 냐 雙方윤 協定相對方의 貨物自動事 빛 「벼스」의 定期路線에 대해서 許可權을

行使할 수 있다. (第25條 2項) 이 를 위한 節次規定은 第25條에 관한 議定書 附錄속에 있 냐. 第26條는

道路交通許可法의 相互認定을 規定하고 있다. 第28條는 이 問題의 多務協定에 판한 規定으로서 雙

方이 該當 國際協定어l 加入할 때까지 그 施行을 留保한다는 것을 關係 議定書 附錄속에 明示하였마.

바)海 上 交 通

海上交通에 판한 條項은 지 금까지 兩獨國家間에 重視되었년 國際的 慣例즐 反映하고 있마. 第29條

는 港口와 기타 海上交通拖設을 서로 使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最大限의 互惠原則을 規定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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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U6’값4、rH~H셋의 %￥[] 및 해i센:jJ，셨閒의 物앙f)병j낀에 rl] 해 서 는 (‘입i윤船行)慣f꺼이l 따라 通行許 rlJ’權을 發

{Ii}한 ι+. tf'!30條는 !햇籍 융 證!YJ 하기 뛰 히'1 }%帶한 認l꺼밥類 빚 f앙法「에으로 1훨示펜 船재티|願數 歸書의 5점

치~ r1U많륜 m定하고 있 다 • 第31條는 協定→강1]"91 Ii행籍船船이 없定WI對{更으I r~ rI{}어l 있융 띠} 에 도 |司 乘船

[1, ~{C뼈， i값얘I， 船깨I~갖소해f감， 船써H請元， 빠iL行·디~ :J) oJ] 판한 )J\!定은 ;섭째강]-마 는 것을 짧定하고 있다.

나. 旅 行 者 交 流

1) 홈適聯취}共~l뼈으로부터 영삐進民主共￥01훨요로의 ~行者훗流

交illit~~깊이 發쳤!되 지 前까지 獨j휩民主j하11國은 私的 朋務로 東獨-을 1Jt(行하는 獨逃聊채까和|행 rlI)차

달이l 게 JJj{H IJ I'꺼으로 1뺨親 빛 2웰親의 家族」을 if·間 If젠 4;원Ff'l9에 |따해서 값j問하도폭 許꾀하였다. 그

리 고 獨逃聊제j따m빼 rti民뜰이 東{白林에 서 24떠→밝] 뺨쇄하는 것 도 可能했 다. 이 것파는 關係없이 業務

1((行， 「라이 프찌 히 」펴本市j易 깡뼈‘放行 二L리 고 公j자機l해 써，헤에 의한 旅行 ←쌓은 許~되 었 다.

1972年 10)1 17F1 獨遭l佛JB共:fll國과 獅}행 t~cU자찌II때間에 찌結된 交通問題 on 판한 協定이 ~~써야팎

으 호써 )恨本 11션으보 旅行規制 級'fll 및 L.~ j파이 쇠시 도l 었 다(文휩 35)

’~\l값! J차j→ j차'fill!꿇1 -요 이 때부 r~l 獨 j젤l佛)1) )싹II I때 ， bi쉰둡에게 東獨I섣 親l않討問 旅行·뿐 아니바 跳;J;n하問

1((fi끼지 許 ilT하고 年rl'l'J 1[iiI 혹은 微댄l에 잔처 總 30E1 끼 지 의 센If압9관 許容했마i 以外에도 獨짧l佛;셔3

J~꺼 I/i빼市델이 j-ffj땅 ， 31:ft, r스포츠J ， 宗#J~.의 mt0로 東獨內 該’챔機 13에의 감{해’을 반을 경 우 入l행許-iiT

쥔- 밴-몫 수 있 다 • 맨저 獨:&rl t차j::j~;fn lf써이l 願光1*行을 가는 바j題가 獨進l佛죄3까t'fnl!때 旅行社와 獨짧~

tJ~'frl/빼 1*行總f셔間의 協定에 으] 8Jl 서 f9!(o yJ양l 었 마. 獨i젤 Jr~M씨다nli쩌內의 各種 旅行案內所가 獨짧j강

、t.)J;'f1l鋼에 보의 觀光1*行 菜%95를 fl:;↑J하고 있 나. 야i쩨이l 觀YUJt.行을 가7] 블 願하는 西獨市民이 西獨

|지으1 1*f i ijfj에 이 판 申i폐하맨 |司 1*行폐-는 쐐ifg t안 ::1낀다III쩌 1~’局읍 풍히l 서 入!뼈효證올 얻기 위한 쩔

f%샘 l]f]띈판 發給반고 許nT뭔 nf섣 |렴:1]에 따i!j. 東·獨|져 目的地에 있는 호벨을 激約한다. 獨짧聯←빼共

fill쐐 fb ER:이 東{피林윤 24써 뷰\] ，1JJ n헤히 는 N~題외_ r바이 표찌 -aLI兄本 Ili場을 訊|해하는 旅行묶 別逢로 將

}JI] δ ) f짜|펄되 고 있 ιI.

jJg~ij TIi던;닫이 • →定한 {따n을 벤 0]-쉰이 는 띠j 썼下이1 fj已의 짜떠콰i릎 타고 東獨을 1*行한 수 있 7Jl

띤 것 은 많은 旅行希행춰플얘기 l 커다만 f벚‘깐효율 주는 것이다. ;<]끔까지는 터家JH짜)김 Iii보 東獨에 入

!때하단 것올 따뻐!’애으갚 許fiTt-]·지 않았갚 냐 싸iE는 마감-파 같은 경우에 許可뭔다.

@ 쌓急한 m1%딛 »&i'j 승Ii 이 한 경우， 公j(;잣通 'f段끽 딩는 J~~fJ딩"댐에 폐휩:한 수 없거나 또는 Id

「애J(iJ.끼지 의 잣通팎템이 不;fl]헨 띠l

@ 3歲 以下익 어런이플 同f* 8Jl 야 한 띠}

@ 1((<1]'者가 져*없 L의 不使으로- 띄家Jl]따으I *， 1])뀌을 必몇로 힐 l디1

φ 「써業， 文化， r스포츠J ， %~~.L:의 日 iY'.1으로 1((行한 !내

또 한기 ;<1 L.~땀목1 紙케II헤·렘보는 西獨 lli t차이 펴U{lJ Jτ 싸獨소域윤 旅行하고 洲;留할 수 있는 f.t(iiJ‘블

j햇給밴 기l 뭔 젓 이 ιI. 지 금끼 지 東獨內의 1((行휴i‘플은 5↑iir된 J민j씨內에 !따해 서 빠’까:한 수 있았 다. 獨

값~ fi!; ' l :: j다I I減!內으 I {I띠J따域윤 ;<1]속 펴~ r펴하고자 하는 1*行원는 특벤히 許可를 만이-야 했는t;ll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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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許可는 原則上 l 等親 家族끓問에 限해서 發給되 었 다.

1972年 12月 21日 에 練結된 基本條約에 따라 雙方은 同 條約이 發했된 뒤 에 兩獨間의 觀光旅行을

包含한 旅行者 交流 및 꿇問客 交流의 계속적 인 改善策에 合意하였 다.

基本條約。1 發했됨으로써 獨速聯첼共和國의 國境l憐接地域 住民들은 年間 許可日數 30 日 의 範圍內

에서 當事者의 每 申請에 따라 3個月 內에 9며까지 獨進民主共和國 境界地方을 1 日 間 誌問할 수 있

도록 許可될 것 이 다. 그리 고 人的 交流를 위해서 새로 4個의 道路通過地域， 즉 「윌젠j (Uelzen)

「잘즈베 댈j{Salzwedel) ， r두더 쉬 타트j (Duderstadt)_r보르비스j (Worbis) ， r바트 노이 쉬 타트j (Bad

Neustadt) r잘레j(Saale)_r마이 닝겐j (Meiningen) , 그리고 「코부르크j (Coburg)_r아이스펠트」

(Eisfeld)의 通路가 追加로 開設될 것 이 다.

獨遺民主共和國올 旅行한 西獨住民의 數는 1969年에 약 110萬名， 1970年에 약 125萬名， 1971年에

약 126萬名에 達했 다. 1972年에는 154萬名의 西獨住民。l 東獨內로 旅行했 다.

2) 홈進民主共~園으로부터 g훌훌聯훗g共和國으로의 旅行

1961年 8月 13日 以後 獨速民主共和國의 通行閒鎭惜置로 말u] 암아 獨速民主共和國의 모든 居住者

는 獨進聯행共和國으로의 旅行이 禁止되 었 다. 1964年 11月 2日부터 年金生活 老A을은 1年에 1며 4週

間까지의 鴻留期間으로 西獨地域 또는 西伯林에 居住하는 그들의 親威을 찮問할 수 있게 許容되었

다. 本A家族의 死亡이냐 重病의 경우， 年金生活者에게는 別途의 追加旅行이 許容될 수 있다. 年金

生活者의 資格은 만 60歲의 女性과 만 65歲의 男性에 該當된다. 不具者 및 傷害年金 生活者들도 上

記 年金生活者 老A들파 같은 待遇를 받는다. 1972年 10月 17日 交通協定이 發效된 후 東獨住民들

은 1年에 1回 또는 數回에 걸쳐 30 日 以內의 編留期間으로 緊急한 경우에는 自家用車便으로 西獨內

旅行이 許可될 程度로 事情이 改善되 었 다.

1964年 11月 以來로 每年 약 100萬名의 東獨內 年金生活者가 獨速聯챙共和國에 居住하는 그들의

家族親威을 찮問했다.

交通協定의 發效와 함께 旅行者交通 및 앓問者 交流를 더욱 醫和하는 惜置둡이 合意되 었 마. 1972

年 10月 17 日 交通協定과 같은 날에 發했된 東獨住民의 旅行規制令(文書 34)에 따라 처음으로 年金

生活者 以外의 모든 東獨사랍들이 年敵에 關係없이 緊急한 家事用務로 가까운 家族，예컨대 祖父

母， 父母， 子女， 뼈妹--을 만냐기 위 해 西獨이 나 西{白林으로 旅行할 수 있게 되 었 다. 緊急、한 家事

問題로서는 分練， 婚뼈， 生命이 위독한 重病， 死亡 等이 該當된다. 그들의 出國은 年 1回 혹은 數

回에 걸쳐 總 30 日 의 網留期間으로 緊急、한 경우에는 自家用事便으로 許可될 수 있다.

基本條約의 暑名에 즈음하여 獨짧民主共和國測은 兩獨間의 旅行 및 짧問交流와 觀光旅行을 보다

짧和하는 惜置를 取할 用意가 있음을 約束하였다. 따라서 基本條約이 發效된 다음에는 東獨에 居住

하는 異題兄弟(어머니가낼온 兄弟)에게도 緊急、한 家事問題로 旅行申請을 하게되띤 이를 許可하게

된마. 緊急한 家族問題에는 銀婚式파 金婚式까지 包含될 것이다.

1972年 10月 17日 交通協定이 發效된 以後 1973年 1月 31日까지 東獨住民 15，719名이 새로운 規

定에 根據해서 緊急、한 家族問題로 西獨을 旅行했 다. (西伯林 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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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西伯林 홉住A으l 짧鋼JM行 몇 束伯林JJR行

지 tJ 201fftll 때伯林 it굉- -탄이 東獨j샌j成읍 *行하고 *伯林Tl i릎 값Ij n~할 수 있는 機찍는 漸次 減少

51 있 냐 . 1952샤 以後어l 그‘둡-이 東獨에 플야 기 는 것 은 섣제 보 不 lif能했 :rr 19611y 以後에 는 따伯林이1

감이 기 }-- 것 도 l.ljU!lJ l'r，)으__1;_ 折딴꾀 었 마 . 마만 핸JUJfI ‘1의 ’!낀‘1.E:f꽉Ii렌j료서 딩P 1963年， 1964샤 그바고 1965

~I--의 「프퍼스마스」 빛 新11'-의 파問j해 |해 ， 1965껴 괴 19661Y.의 復fJi節 및 펄靈|와l핍ifn의 값j問WJ間，

196411' 가윤의 1HI11\], :'1블온 j떠行1뽑펴깥에 짜4짧하어 *伯林 iii內으l 가까운 家族親↓없을 바Ij f1션한 수

있었야‘ 1966샤 以後부~터는 떻쓸、한 장1/3::1해뼈가 發ιt한 사루}뜰에게 4 우l 嚴tilt한 檢Fn9所플 通해서 東

11~1林 {>}- I-WH iJ 딴 수 있논 진도 생겼마. 19691f'--'} l'-'] 197 1"'f:끼 지 0] 려힌 方沈으로 東伯林에 6꽉住하뉴

_'":1.틀으l 家1.&、윤 :PJ1h ‘젠 수 있있 던 P다{다林tU처은 1f.lF' .L상 약 9폐名에 j쉰했 다.

4시싸II찌JC의 M씨 j，Y;J꾀삶에 r[1 바 며{찌林폐되고 l JWJ찮: J:-(; ，t.:Jt짜III!평폐이l 쐐패l’p1:1 고 1972치， 6YJ 311 發쳤p~L

IJt< 行 넷 짜/:1]級↓ II l잊 딴이| 판한 lan:"l] "j-ι]-서 (文암 29) 때γl샤이I };다 μ 히-는 iii‘j지갚은 11'. [섬] 3011 IlH

|5써에 서 11띠 또는 썼次이l 갚 :< 1 *3폐 또는 짜1tl i;+; 원- 1Jf(行한 수 있나. 차f ill]폐 uJ는 人j디ψj ， %'(~I꺼，

;j ;샀 r‘ J, 잣: 1 1::.1꺼 ::L ~1 _-]1. 1m키i'; I'j I'애으 i~~ 發*it뭔 l~)-. ~앙 f.1\ A-} 家~n‘J!liJ 갚- 1/«行젠 경 우 어l 는 1-11펴 1 1-':[1써 꾀

nr II 妙 301'1-싼 £J:: tfl\ TIJ川했 윤 낀우에.'i:_ Wr-l i T 씬 다 ‘ ':1.펴고 ilit1'1I'f'1, 經쩍(f) ， i씬lern션 또는 -，>(11::. 1깨 닙

(1':.1의 入|써 S:_ I깐' -il ] 핀 ι1- .

1J꾀파J I:; ，tj짜Il l!따l으] 1/« fJ- '~ 1겨 )써오l→ WJ따j!!«行따(DER)IHl 으I 1앙 /젠~"Il ~，k j짧히여 )싸SBij ~싸Yt*行 5:' l i ftl~하

[:)-. 짜)f(j J처 . tAfll패 찌r;~J 은 때뻐林 }llf↑}쉰7)- 11-/ 꾀하l니 깨ij )f(j J치 tjl;ffll폐j져의 。]~] JjIμj‘에 헤Tf써한 수

았는 WF-{'J 걱~~- lj~給학1 1C-] .

1j((fj-~가 껴밝~(애 I행 f1\J. .ii.. →짜川 iii한 必 -~~ ~~ι 끽」 장 우， 맞쉽한 J1H0로 1/«行한 깅 우 또는 公jt交ill1+

l씻 。 보는 1:"1 1'1'')μj~ 페딴이 늦이전 강우， :i減以 1、‘의 어 렌이플 ~lj {‘l‘한 강우， 13 r깨j띠끼 지 으l 交~ll 'j~↑[fJ o )

不{9!한 경우 :~L 1!1,'il. 떠1tl林에서 IOOk，1l以 ← 1 -. 띤아저 EH에jι판 1((↑J'한 갱우 등에는 n家m 이l’의 :f-Ijm -을

퓨1 '1 학한} to따ι+

l以끼까에 3도도二으→ ”까메f서t«i찌Iη「띠”애J ，’ /댄?센센!얘폐i끼”깨Ii떠l미비J I的꺼’ ffi(j젠〈f센:j{!:찌썩(I떠’꺼애 냐내l λ시1 ;깨~'쩌'fj '!{i았( ('떠”꺼'J ~혹&힌; 은 Y-.-化[띤) EI(에쉰 nl:'1 !j?(行한 때 에 는 itll때 l뀐판

flf)TI 한 수 있니 . v다1f~1林 Ttl 'Ii깨oj고1 SWJ~jJ차):짜fill써 政1씨 는 휴유、‘짖1:H~*판 ff命하고 그닫~무- 하여주j

ran:1((行 빗 !J웬JfJ에서 'iJ릇되는 여리가지 꾀M짜)'i~.외 0-1 ι1 -.9: M[j Jt쉰닫 ~닫 ig;U자허~S_꽉 했디. 그리고- 씬

Ij은 j댄J꾀한 liJj'JVJ이1 :7. 쟁←안으1 It씬L險 홉 | 낀;텐_ 81] 서 )j ι)- !lf< 1'JCχq0판 L~펀히 는 Ii朋낌픔 1μjl}j하기 -텐L

f앙 /퍼:했 니 .

이비한 合;쉰펜 하1 J끼필 둡 ~은 발써 發썼1 "'1 7 ) s_ 샌 。1l 쐐)i{j J치띤J~fll l쩌 t&Jfl 이1 .91allλ1 1972"'1'.0] 짜펴쩨

j"11~ m:-!節 |짜 |폐1)1)플 JUj811 시 --197211~' 3Ji 2911 새 마 4끼 51::1 끼 지 외 19721f 5Pl 1HI 부1~] 5YJ 24f:l끼 지

-JjI't''.J으표 '!trUfi꾀 었 다. 이 Jumn'! ’에 1싸 익 115 꾀It~t，의 Ii폐띠林사렌 듬이 *쩨.:i l]- 씨~ 1r~I*f; f1j갚 *行히

있 ιI. 197211'- 6YJ 3 II t써핑發써l 以後 19721f"· 12YJ 31티까지 익 350 ，때!; ;'(，의 때1tl林 iii tl:;이 씨i↑떠林.11)

1μtil'J ←깐 iW I벼‘댔 녀 ']i• 19731['- 1)J 6 El字 「노이 에 스 tl~_ 이 뛰 디l ←F→ J k;L~ (Neues Deutschland) 는 뀌&따하었 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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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西 伯 林 通 行

이 마 指橋된 伯林通行에 대한 防害와 難關은 1970年慶까지 이 都市의 政治的， 經濟的 發展을 ill害

하였 다. 滿足할 만한 解決을 이루기 위해서 는 民間人 通行을 위한 陸路와 水路에 판한 包括的。l고

明白하며 持續的이고 實質的으로 續和된 協定練結이 先行되 어 야 한다.

가. 4大國의 伯林協定

伯林通行의 安全파 改善에 판한 基本規定은 1971年 9月 3日 字의 4大國協定의 範圍內에서 合흉:되

었다. (文書 20)

同 協定은 第 R部 A項의 基本原則 條項에서 通行交通을 防害하지 말고 가장 간펀하게 그리고 ill

速한 方法으로 通行할 수 있게 醫和하역 特惠借置를 취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附屬文뿔에는

趙行交通아 가장 簡便하고 많速하며 有利한 方法으로 國際的 慣例에 따라서 保障되어 야 한다는 具

體的인 規定이 包含되어 있다.

이 러한 原則을 實現하기 위 해 마음과 같은 醫和惜置가 規定되어 있 다.

-物資輸送手段은封印養置즐 하고 檢問節次는 封印裝置 및 送챔狀에 限해서 實施된다.

--封印되지 않은 輸送手段에 대한 制限펀 檢問節次

一通過列車 및 「버 스」에 대하여 證明書類 檢問만으로 通行許可

-通行路 使用에 대한 手數料 빛 公課金 徵~又의 一時據 淸算

-通行運延을防止하기 위한 手續節次의 簡素化; 通行路 違反時 以外의 旅行者와 交通手段 그리

고 個人手南物에 대한 據索禁止

이러한 醫和惜置의 實雄 빛 補完을 위한 具體的안 規制를 協議하는 것은 兩獨政府의 關係機關에

委任되었다.

나. 伯林通行協定

F獨짧聯행共和園과 西{白林間의 民間人 및 物資의 通行에 관한 獨進聯챔共和國政府와 獨짧民主共

和國 政府間의 協定」은 1971年 12月 17日 에 縮結되 었 마. (文書 27) 4大國協定에 대한 最終議定書와

함께 同 協定은 1972年 6月 3日 부터 發效되 었 마.

陸路즐 利用한 {固A旅行者의 往來가 飛羅的으로 增加했 마는 事實만 보더 라도 同 協定의 實質的인

意義가 크다는 것을 말해 준마. 이러한 交統는 1972年에는 前年보다 약 45%가 增加했다.

1) 振行者의 保護

4大國 {白林協定과 兩獨間의 施行協定이 發效됨으로써 原則的우로 通行路使用이 祖否되는 사람들

의 部類란 없 다. 어 떤 放行者도 西獨이 나 西伯林에서의 그의 政治的안 活動을 理由로 退去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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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獨짧t'x!;초싸;f'!l[때께의 하F l il 없 이 ’상[)꾀J따j或쓸 I"] 났거 ，+ 혹은 _-L 以때에 東獨lJ띠j씨F"1"l]서 U쉰園맏융

만한 行寫플 한 시-~)-이 마2c. ~떠行路쉴- 千沙없이 {벚m할 수 있다. 피-거에 東獨內에서 獨i쩔民主共fn國

익 핍을 違反한 殺人犯， i/fJ.意的 펀傷犯， 또는 所fJ’物이 나 따짧[ ol] 다l 한 환犯行者 등에 대해서 는 通

行을- 桓否할 수 있다.

通行|값定은 通↑]路의 f벗꺼JWi' 및) [행|챈뼈過Jill뺑써l서의 檢問~'， 익(~根據한 個制써‘1합로꽉터 }f«1行者를

i!-i!:짧한까. [폐 協kE은 어 떤 경 우이1 i벼↑J路使]껴 찮)5(애 該‘챔’되 고 또 그- 경 우엔 어 I년 }암置가 취 히l 지 는

가 하는 問題룹 貝;體的으로 채定히-고 있 나.

旅行‘者·가 通行路블 使)폐하는 迷 1:1:1에 4物物m’f資￥플 ……t1!布n하거 냐 3짧힐集

h路*플 씌無t~m降斷였웰f뻐椰If.!때IB빠B떠t힐- 때， 지타 犯앉 빚 通行짧RU윤 j월&‘한 띠l 이1 는 j따行路 使꺼]適反에 該?깜똑l마 그리 :.iL

j따行路 使)니迷녀 1에 違 1.1，; .::£수-- ’l~ r.t’行寫틀) 했거나 하고 있는 마른 시탑룹괴- J형디， 救俊， 추l#助行짧달

한 tJkfi者S:.. )벼行路使.ffJ i1월 bzcMol] 該t댐된냐. ill'!行 lMt fψ)m할)x의 做疑가 뚜렛-한 정우에는 4해j힘f한j즈

j자:fIJ li펴 웹l끊은 }f«行者외 :'1.의 젖j뼈手段 넷 il폐A qq，써4끼l을 }햇땅한 수 있으며 旅行者륜 退去시원 수

있다，

j띠↑i lMt 15!'!m遊&.9-] 椰疑가 判明‘댈 띠1， 獨짧j지초까짜II뼈 劃}혀은 退j;-令， 處휩끼웹‘i혈， 홉uii? ， 響告HI' l!활

관 추l 힌 수 있으P~ 總帶，~퍼의 Jlflf씹 ， j’6월 ， 샘 JI又샘폐를 추l 할 수 있고 旅行者어l 대 한 退월， 一I라的인

i따行路f떠배不許 또는 해束샘圖릎- 추l 힐 수 있 10]_， 이와 같은 해‘il찮는 :JJ?<h者가 빠값의 通行路使m;金마，

에 獨逃j치王J싸1]1패의 法을 j횡&하고 犯l1~‘行싫-듭 하였윤 정우애도 該’협독l냐. lf« 1l-者의 i따{J'路 使)~~

J1it)5(에 대하에 쐐~t\넌~)하II國써은 j앓)5(↑-j 1찌의 II앤重의 잃j요‘에 따 라 가정- 週댐한 法I언} 샘:歸를 취한

냐. )JHJ者의 않fIl l， 通行不許， )!:t;;f사 t웰 능。l] 익l 히1 서 도 쐐짧Jr~쉐j다nw회當l굶어I i벼報펀마.

jj-rl ITI값定 第19條에 의-611 i않亂펀 J~rnJ委;따댐가 셋:151펴으I )휩§~앓짧둡 鋼睡하~ ~，、몇하다띤 兩.獨政

!{if도 여기에 介入한아. 폈終 fk치zi짧은 4λ‘l때 la5±:애 L나 바- 4大펴j때이 行使한냐.

2) λ的훗流에 대한 業￥%節*~앓和

熾j따3( jffi과 j따U4tjifi↑JJ::의 쇄횟14)%1次판 ↑'R:4、: 1깨으Sc i웰j짜化되 었 디 •

:JJ?<行者는 }京씨|’에으로 벼，윤 ];.1 고 앉이서 f'~칩을 밟을 수 있 ι] - . 檢I려빼次는 jla行證의 記퍼~事띠고{

;↑;人의 fKMi죄이I 1i，] 1없되 떠 댐{디샤 섬: J강의 강 우에 는 *人당分禮을 {짧펴한마. r 11] ;<1- ..1發給은 씨않의 휩

lfIi L-.의 주總업이 낀;容적l 다 [- 마 스」 의 ;성우에는 --~f임 r 1 1 1 ;<]-..1가 發給펀 수 있마.

'fii!꽤피- 떼人의 千펴物l은 !댐別한 장우 以外에는 해검f. l납지 않는디3i웹過버스에 대한 獨따)3;;=t-: J~찌|

I때|의 檢Ii션 RIr'J次는 오직 *A tr5)-ji않 I쩌넨이 l아 υ)--른 f總은 없 녀 個λ、의 手해j物01 바 함은 }f«行ri C!이l

必렛힘 4찌i~， 빛 WI *,8,’[fIJt, 據뺨힌 |牌 4까" .~t 뜬- 짜敵으I }f«行JfJ 讀밤40 ， :!Jt(行 r:I:' 本人이 쉐창하는 이삿집

’ 등 YrL는 物(，'，!，을 띤한다 .

fJ 창하는 개와 고양→이에 대 fill서는 公歸끼 發1 J‘한 썼植證l꺼밤 1뀔示로 充分하마. 써{fi'!lA이 「비지-..I

T'數料 핏 i월1]‘ ~t {I씨m p !J& ;J\l릎 支i~ll헨- 必멜가 ?I~ ];-]-. :.I. {I:;身 l佛升Ij政}탐는 19751'F-끼 지 'f}J1'f 2j찮 3千

900萬「따르크」포 짧‘M:.뭔 總ι짧윤 카l섬111로 원짧한마. 이 러한 찌徵i괴- 함께 個人딩Ij 4m資잣폐l°l] 대 하여

지난끼지 낌11:::된 .~힘의 피1JI] [1애인 公課없도 펴웠뭔다. {rill人 JJ Ij 予·數料는 믿j別한 정우， 여l 컨 니1 臨11풍通

行폈올 發給한 띠1 .::£‘는 셈7}IJ히 있In金의 5커→ I i ]‘가- 必및펴]- 物iN’，을 }쩡帶한 경 우에 는 이 될 微JIlZ.할 수 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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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物品交流의 總和

4大國協定과 通行協定은 장차 封印輸送手段에 의한 物資運送을 實施하기 위한 與件을 造成했다.

聯웹議會는 1972年 6月 23日 에 封印運送法을 制定하였 마. 同 f옳은 1973年 7月 1 日 부터 發效될 封

印運送義務의 原則을 規定하고 있으며 {7IJ外規定도 두고 있마. 그 중에서 例外規定을 보면 車觸의

構造上 技術的으로나 經濟的4로(過度의 費用해문에)封印裝置를 安全하게 保障할 수 없는 事輔 또

는 封印할 수 없는 個別的안 物資블 輸끊하는 車輔에 대해서는 義務規定의 適用이 除外된다. 또한

점을 싣지 않은 開封된 事輔에 대해서도 例外規定이 適用된다.

封印裝置는 原則的으로 西獨地域 및 西fB林의 뾰關當局에 의 해 서 。l 루어 진다. 鐵道와 郵便封印

도 認定된다. 實際的안 簡素1t를 위해서 國境檢問所에서 뿐만 아니라 國內뾰關에서도 封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一定한 前提條件下에 企業體에서도 封印을 할 수 있다.

獨速民主共和國뼈IJ의 檢問節次는 封印괴- 送倚狀의 調호에 局限한마.

封印될 수 없거 냐 封印規制를 받지 않는 車輔의 貨物은 4大國協定에 따라서 充分한 違法 廳疑가

있을 경우에 限해서 必要한 調홈를 밭는아. °1 때는 通行路 使用違反에 판한 規定이 適用펜다.

雙方間에 別遠의 書輪交換을 通하여 西f면林往來의 證明書類로 物品훌狀을 使用하도록 새로이 合

意함으로써 節次가 根本的으로 簡素化되 었 다. 치금까지 必要했 던 地方官廳의 個別許可制는 廢止되

었 마. 物品종빼狀이 :0‘要한 物品의 範圍를 明白히 規定하였 다. 이 미 1972年 3月 1 日부터 實施펀 새

로운 物品送鼎狀制度는 西1白林往來의 物資輸送을 根本的으로 續和하였 마.

살아 있는 動物을 包含한 特定한 物品의 運送 벚 擺帶에 판한 特別規制 條件은 獨겼휠民主共和國의

「公報J (Information) 에 明示되어 있다. 그 속에는 특히 數醫師證明書와 植物保護證明書 등의 分野

에 대하여 一連의 根本的안 鍵쭈o惜置가 斷行되 었 다.

4) 交 通 繹 和

現‘낌E의 國鷹遇行路와 通過地域은 通行協定속에 合意되어 았요며 特끊한 交옮 및 輸送方法에 따라

여러 地域의 國擾通行路 使用이 擺大되었다. [例를 들면 旅客列車의 「구벤휘르스트J (Gutenfiirst) 경

유 許可， 모든 旅行者， 物品， 그리고 動物通行時 「바르다J (Wartha) 道路의 通行許可〕

모든 列事는 急行列事로서 通過地域을 運行한다. 國境에서의 停止時間은 題縮되었고 이로 안하여

鐵道交通은 빨리 運行되었마. 以外에도 {白林을 경유하는 「뭔헨J (Miinchen) __r자스니 즈J(Saβnitz)

連結路線이 새로이 開通되었 마. 旅客列車와 貨物列事는 交通量에 따라 增事될 것 이 마. 交通需要가

급작스럽게 增加되연 追加的인 配事問題가·協議될 것 이 다.

道路交通에 있어서 通行許可와 運轉免許證의 認、定과 함께 獨進民主共和國은通行許可發給地域에

서 有效한 모둔 車輔의 製造 및 裝置에 관한 規定을 認定한마. 모든 路線「벼스」 몇 臨時「버스」는

特別히 簡略한 手續을 받고 急行으로 運行된다. 獨速民主共和國은 一定한 휴게소블 設置하였고 이

곳에서 停車하는 急行「버스」는 急行車의 性格을 잃지 않고 停車할 수 있마. 物品 交流를 위한 運送

許可의 發給파 新規 「버스」路線의 認可는 全的으로 獨짧聯행共和國의 法에 짜라야 한다.

內陸水路交通에 있어서 東獨內 水路械行을 위한 特別許可가 不必要하게 되었마. 휴게소의 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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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셈7J II 5') 있 다. 특벤허 許i1J 된 從펴)Yfo1] I빠 'il11 사 |시陸船의 가g4J’탔틀어l 까l 上l많이 計:容"\1 다.

i며{다林往來‘룹 위한 i떠路 빛 水路젓遍원 N낌y ， 셋lliIDttL<: l(함 그 i!-]‘ il 팎1!k INj'의 秋t끼이l 관한 없때괴- 짜|

κ 交通情햄 f행j환을- 뼈해서 더 욱- 繼짜I]펠 것 이 마.

5) 通 行 훌 뼈 *흩

.®.f]I값~ 第19條어l 의하여 힌- 委‘員힘7가 세)JJ<:꾀있는이I I테 委힘햄의 f王務는 通1YIi!b~’의 週JlJ 벚 Yj!~

쐐.j웬:fH이l 시 發갇t:하는 /쉽;해j월3못.와 야 랙 운 댐JM쉰룹 i쩌 *양하는 것 이 다 }1'당行 |끊핑이 發셨1듀l 以後 여 헤 치

씨의 f한}誠가 !헤샤간5'] 았고 까 지 0 1]서는 I, i] MhAl.'으l !iUin파 !테 柳IE에 倒係띤 問많에 판힌- 많윤 I;i!.fqlf‘쏟→

I랫 블 ;柳rR:한 수 있었다.

|퍼 핏員헨는 또힌 j댄i힘한 n~jJ해에 {되林뼈行읍 위한 너 많은 듬「삶~ Jl~ 發I없이l 판 an 서 fi!b蘇한 것이 據

샘，('I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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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法的， 行政的， 人道的 및 實際的 問題

가. 兩獨 法院間의 法的 및 行政的 協調와 檢察廳間의 協調

1945年 終戰後부터 얼마동안 東西獨의 各法院間에는 直接的안 法律的， 行政的 協調關係가 維持되

었 다. 그러 나 1966年부터 獨速民主共和國測은 차츰 雙務的 規制가 없는 두國家間에 適用되는 原則

들을 嚴守할 것을 要求하였 다.

獨進民主共和國測의 主張에 의하면 獨進聯됐共和國에서 獨速民主共和國으로 送達되는 法律共助請

願eRechtshilfeersuchen=재j事 또는 民事上의 辯論， 證A出頭， 證據協調， 面會 等 協調要請)은 聯

됐法務相을 通해서 獨邊民主共和國 內聞廳-法務省、-으로 接受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부터 獨짧民主共和國測은 獨進聯했共和國測。 1 慣{7JJ대로 東獨內의 法院에 接受시 컨 모든

法律其助請願書를 處理도 하지 않은 채 聯행法務相앞으로 退送하였 다. 獨速聯좋8共和國의 各州 最高

法院을 경유해서 獨짧民主共和國 法務省、에 接受시킨 法律共助請願도 1969年부터 이러한 方法으로

處理되었마. 基本條約에 판한 協商이 終結된 이후부터는 獨짧民主共和國에 移牌된 獨速聯챔共和國

法院의 法律共助請願은 東獨內의 法院에 의해서 處理되 어 東獨法務省을 흥해 聯쇄f용務相에 게 通報

되였다.

獨進聯행共和國과 獨짧民主共和國의 檢察廳、間의 交流도 역시 長期間 直接的으로 展開되었다. 그

러 나 1967年初부터 獨適民主共和國測은 獨速聯챔共和國 檢察廳의 모든 請願을 東獨檢察總長어l 게 接

受시 킬 것을 要求했 다. 그 후 獨速民主共和國 檢察總長은 그어l 게 送達되 는 모든 請願홈는 獨進聯됐

共和國 檢察總、長을 通해 야 한다고 주장했 다. "']렇 게 送達된 경우에는 -般的으로 모든 請願이 獨進

民主共和國뼈~에 의해서 處理되 었다. 그러 나 그 뒤 에 여 기 에도 難點들이 發生하였 마. 왜 냐하면 獨ili;

民主共和國測이 애로는 獨速聯웹共和國|청의 各1' 1‘I政府 最高司法當局을 통해 請願i흩達을 要求했 기 애

문이다.

獨速民主共和國測은 基本條約에서 兩獨間의 法律協調問題 tiP 法院間의 法律 및 行政協調와 檢察

廳間의 協調를 可能한 限 簡素하게 그리고 合理的으로 規制하는데 原則的으로 同意하였 다.

나. 國 籍 問 題

獨겼휠聯행共和國의 基本法(第 16條 및 第116條)파 獨邊聯행共쭈lJ國에서 계속 有效한 1913年 7月 22

日字 帝國法 및 國籍法은 하나의 單一獨進國籍에 根據하고 있다.

1949年에 制定된 獨速民훗共和國 憲法파 그 뒤 얼마동안 獨進民主共和國에서도 有效했먼 帝國法

빛 國籍法에 의하면 오직 하냐의 獨速國籍이 存在할 뿐이마. 그런데 1967年 2月 20 日 에 制定된 獨

速.~主共和國의 公民에 판한 法(公民法)이 施行점으로써 獨進民主共和國 獨自的인 國籍이 생겼고

帝國法 및 國籍法이 廢止되 었 마. 1968年 4月 6日 에 改定된 獨速民主共和國 憲法은 公民法의 規定만

을 適法한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同 法에 의하면 獨適民主共和國 公民이 란 獨速民主共和國 創j建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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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獨짧國~이었단 者， 獨짧民主共flJ國內에 져l 속 뺑住所를 가졌거나 常住했던 사랍으로서 그 후 東

獨公民權을 뺏랐하지 않은 者，.:!E는 獨짧民主共和國外에 짧住所를 가졌거 나 常住했 넌 者로서 그동

안 他|행籍올 取得하지 않고 本Ai힘;맨에 따라 獨짧民主共:tIl國의 關係機關을 通해 登鍵을 畢하여 獨

~民主J!;:tIJ U행 公~權을 取得한 者로 짧定하고 있 다. 그라고 公民權法의 規定에 의 하여 g뼈짧民主)!;

fllU회의 公民構을 피Xv원하고 그 후 이 를 뾰失치 이니한 者도 獨짧民主共·和國의 公民이 나.

폐 法에 따라 獨짧j치초까쭈n國의 公델懶을 所有한 父 또는 母의 子孫은 公民權을 取得한다. 以外

。'1] !,::. 獨짧民主共찌|國 領士內에서 III生한 어란아이가 l±I牛.올 통해 他國짧을 取得하지 아니한 정우에

는 獨짧 J~:t.:J!;;f1l 1찌의 公f\';權을 取1~1'‘~한 r+ . jt{1띠 獨~E단::t.:J따 II때 公f.~~짧을 授與할 수도 있마 獨짧民

主共짜11때의 公많權은 퍼JJ，( ， 授멧J&消， 쩨짧로써 쨌失된마. 이 나l 한- 암 11인 쇄置는 |앓|家機 l쐐、익 協펴때룹

l낄한마.

以上.파 검은 法 I딸情을 jJ1磁로 한다띤 3뻐~ER;::-t.:JHII國{J[ij으] rtJ때繹 如{이에 따바서는 한동안 獨짧t치

主3~짜l때l올 α1 났r간 東獨住民과 그 子k“플Ji 公j책짧을 保有하고 있냐고 -헬 수 있마 1 972샤 10月 16

더 字의 l꽤籍rm題이，1 :만한 )월制法은 19721f · 1J'J 1 R 以前어l 許il]‘없 이 東獨윤 떼 냈거 나 그 후 다시 쳐5

獨f*J에 서 h린→住하지 않은 者 맺 그들의 子孫은 그블61 獨않텍主j하口國 |園家機1뼈의 許可없이 東獨外

部에서 )펀住하고 있는 限 1972年 10月 17 日字보 發效뇌는 同 法에 따라서 獨짧民主겠:和l행의 公I치構

올 喪失한다고 規定하고 있 마. (文펌 33)

떠 法은 |테 합이 채定하고 있는 人的 狀況에 따흔 法的 J샌位와는 關係없이 國續問題에 대한 獨

짧Jlfrl1켜) 0짜:fIJI빽파 獨짧民초j따II國閒의 꽤異한 法解釋을 돋보이게 하고 있마. 獨進聊쳐당댄미빼은 如前

히 統一된 獨짧!행籍올 根擺로 하고 있고， 獨짧E~ ::t.共:f1JF!평은 獨遭ER;초‘):따1lF!챙의 公民權을 根爛로 하

고 있다.

짧本條*9 trff結에 의해서도 이러한 法的 問많는 蠻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條約뺑方의 解明융 通

해서 分明히 되었다.

다. 行 政 雖 觸

l) 公共機빼의 行政協關

獨i짧q~Hl\j따II國 行政當I몹파 獨)gJK:j::j~l‘III쩌 行j政機關r~~의 行政l않調交流는 本質|’애으로 身元問題，

좁少쇠E줍:휩， 保l飯業務 그리고 社會n던많 쌓.9] 分맨이l까지 搬太되고 있마. 이렌 分IT댄’에서의 行·政協調

는 }않·範|핵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써%的으로- 따찰없이 앓行되고 있마. 그'"']니- 애로는 協調系統.1::

의 r:’1題로 떠히. C져 어 려 움이 發生하였다. 특히 야 혜 운 問랩는 ~j!많者·問題， 補價問題， 金錢慣還問題，

f어텐R쉰{랍間}랩- 그리고 §tt價消籍問題 等에 -만힌- 行政|없調였아.

身5c에 판한 ~J%分맺J의 行政協調로서는 "*質「에으로 身jl:;號|꺼需의 發給링장制， 戶錯事務機I해의 5흉

챈핸픔J類j따報， 戶.짧關f系 照햄 맺 |핀l報業% 等이 該댐욕l마.

팎少11'- 뚫導問題뎌"에는 未婚좁-少年의 ~J:j꾀費 ;펴求，¥P留 그려고 公共機M헤이l 의한 保짧 몇 픔훔꾀풍 측양

6] 行政뼈調으} i려願 쟁;J象이 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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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r±會保障業務의 請願은 보홍 現在의 東獨地域에 한 예 居住하였던 保險加入者에 게 年金을 支佛하

는 問題까지 包含띈다.

基本條約에 관한 協商에서 獨進民主共和國測은 根本的으로 快養業務， 後見業務， 身元業務 그라고

社會保障 等파 關聯 獨速聯챙共和國 行政當局파 獨速民主共和國 關係當局間의 現在의 協調關係를

變更시키지 않고 維持해 가며 可能한 範圍內에셔 이를 f足進시 킬 意圖임을 議定좁블 通해서 밝힌 바

있다.

2) 地方行政機關의 協調

聯행政府는 이 미 지 난 해 에 獨速聯챔共和國파 獨逢民主共和國의 여 러 都市間의 「파트너쉽」關係가

환영할만한 일임을 明白히 하였고成果的 關力과 接觸을 實現하기 위한 方遠블 講究할 것을 關係機

關에 권고하였 다. 獨速聯첼共和國의 몇몇 都市들은 이에 必要한 努力을 碩注하였 다. 基本條約 第1條

에 담져 았는 바와 갇。1 正常的 善鍵關係의 發展을 위해서는3 獨짧聯짧共-和國파 獨짧民主共쭈口國의

地方自治機關 公職者 相互間에 意見 및 經驗交換이 이루에지고 더 나아가서 市民相互間의 趣追로까

지 發展되어야 한다.

3) 兩獨 境界地方問題

獨進聯챔共和國파 獨速民主共和國이 直接 맞 닿아 있는 國境·講接地域에는 兩國家의 關係當局이 相

互陽力을 通해서 解決할 수 있고 보다 改善할 수 있는 많은 問題플이 存左하고 았다.

이러한 問題들 中에는 다음과 갇은 것이 었다.

--國境地方 水利工事의 不寶 및 維持빼낌、파 下水로 인한 펀榮， 不영찢로 發生한 水資源管理問題

-空氣펀榮 防止를 위한 惜置

→-國境魔接地에 居住하는 住民에 대한 電氣， 「가스」 그라고 食水 供給問題

-國境地域의 火X 특히 森林과 草原 火%時의 消防對策

一가축명에 대한 雙方 戰醫師의 效果的안 協力

--國境魔接地域의 農土쭈IJ用， 國境魔接地의 塵業道路의 利用， 그리 고 國境魔接地의 土地測量의

陽調

-雜草除去 빛 農地被害에 대한 相互協力

-各 地方의 數 많은 特珠問題 즉 예컨대 「헤름스터1트」地方의 喝댔밝藏所 閒趙 빛 不毛地의 再

活用 等의 協力問題

이러한 問題도 또한基本條約에 판한 協商의 對象이었다. 兩國家는 이 條約에 暑名한 後 兩政府가

委任하는 代表團으로 하나의 委員會를 構成하고 同 委員會로 하여 금 國境線 管理와 關係되는 問題를

協議토록 하였 마. 同 委員會는 1973年 1月 31日 에 構成되 었 다.

基本條約이 假調印된 후 獨짧民王共和國 A民軍 警備隊 軍人들은 聯행國境 警備隊 軍人들에 대해

여 러가지로 好意的 行動을 보여 주었 다. 東獨 人民軍 警備隊 將校 一名。l 國境鍵接地의 發破fF業을

通告해 온 것이 最初의 接觸횟機가 되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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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西伯林市當局과 鋼據民主共和團 政府閒의 !Mi앓閒題 規制

1961年의 封總制樹로 발 u] 암아 그 띠l 끼 지 J'#~없띄 았 던 東며伯林市 行政l짧댐間의 接1뼈은 中斷‘5] 었

마. 그러 나 生패上 不可빠한 分阿에서 의 tJi.術l’에 익1 下位級 ;機觸온 維함되 었 다.

가) 鐵週業務， 道·路工事業 J<J5， 水路

定j헤的익 l 짧爛이 不피.經했반 )1[1 티j는 g§뻐林 r!J'P;]의 電鐵 맺 帝패鐵없가 獨짧￦I혜熾i한(東獨)의 웹;

]담!下에 있었고 또 獨짧帝國鐵道가 鐵i힘안I'l營에 :0、j뀔한 ::I: t띠판 셉;J;!f[하고 있었기 ttl] 문이 다. 市|져 펴路

網 빛 i닮i짧;단路網의 工행￥는 10、然|깨으로 @lt헌으1 J→ ← f릎 잣섯하기l 되었고 또 鐵현3lli營을 考I휩히1 야만

했 다. 0]로 l젠해 서 g§{임林市의 廷f設· 빛 1'1:으침1f6피 JID))j휩규iJ' l때熾i림둡 j-\;;~찾한 帝l園鐵j따l혀파 持續r애인 ~

調가 必몇했 다 . 그리 하αl 熾i흰 및 i따路짧設 fiB압IJ파 이 찰 따行하기 위 한- 깜땐댐I해間의 技術밟) ql 對話

가 定JVJ的으로 이루어 졌고 또 이푸어지고 있다.

때뻐林m 水路의 水門쉽’꽤問題_'1:- t i]숫한 꿨채’이 r:-). J!.떠U샤市 첼設‘ 맺 住펀I법;}해파 JI헤白林다j 水路

댐11덤에 는 同 水路댐 0 ] .ill!營하는 水路쉬;JtlWij많외→ 1쐐係되 는 댐J~)i: 1십j많날 폐~1識하기 위하여 定j띠i’에안 對

詞가 ;£fg行·펴 고 있 다.

냐) 때伯林rI'i의 下水퍼 /}\Ji땅 랫 쓰레기 處]핑에 판한 채샘U

{더林市의 生꾀條 {II'윤 改흰하기 위한 努)J의 • ·짧 으보 1963'치=.JjL E>l 1966年까지 進行펀 通{i‘歸發給

에 판한 協商올 햇機로 ’해짧l펀主 Ji::fflF!행l 맺 행[t피材; ;련’}펴고} tψ1成社會11Gl행륜 fglj(決하기 위한 때定을 線

結젠- 수 있거l 꾀있r:-).. 그리하여 1968年에 이푸야진 띈信往來 빚 長 f띠間의 協때- 끝에 때伯林市의 裡

設 맞 섬3펀局괴 獨~R:t_J~fn國으l 內 l챔廳 水利섣j민댐問이] 'j!다{뎌林의 下水펴‘處理Wl~題륜 正常的 法;땅

에 따라 解決하게 퍼었고 때伯林 i l:i 웹l끊이 支끼I\B1] 이: 한 經費補{첼r，G題도 合첩;되었디 支}깨Hfj題는 交

易總願011 1괴含해서 情짧된다. m꺼:는 每 4分JtJ.J oll zP:;k당 250萬「마르크」썩 水flJ管꽤}옮에 양佛하고 있

는데 이 짧數는 쩨次 J랩加하고 있 다.

1969年부터 市內 消·셈애서 나오쓴 쓰;;1] 기 플 獨짧l야主까짜1/행l이 |徐去허-고 있 디 . 때伯林m의 建mi:

맺 住'{;}려온 ~間 40萬 il~方rul 더 」의 쓰폐기~호 !TI t양뺏約을 {@l人뺨社와 縮結하였고 同 맨伯林쩔따t로

하여금 1행營質易業體인 rl샌크tl }우」交易빨따f:(Bergbau-Handel GmbH)와 렛約을 縮%’i하여 「프라이뷔

쓰J (Dreiwitz)地方의 「레브뤼케 J (Rehbriicke)로 쓰폐기블 運搬해 가보복 하였마.

4大越Ita~괴- 西伯林TIl짧댐-獨~f딘主共짜II패 追1Jl11펴定。11 뽑名한 후 쓰페기틀 東獨l따J~~으로 週送하

기 위한 쨌力은 ~nl化되 었 다 이 러한 헤j題는 19721f 10月 따l營됐차業웹인 rl띤크바우 」交易햄社와 西

{tli't lij으I r떼프넨판섣프」텔ilti:‘ (Berl in -Consult GmbH) II폐91 찌때을 通히l 서 찢없}을 *，앙結함으로써 f뺑.

1Jt뇌 었 다. 同 EI 交쨌뭔 ‘ JjB얀 뺨IjfJ을 패해서 fm{lji*'，l칩댐은 떠政問}i핍늪 保l월했 .3L 獨짧t~강:.:J아n ll때

l지 |때은 同 찢約 [: 그둡이 }짧行한 義%퓨 («tin짐하었 다. /f딘 찢約은 1972~ 12月 까지의 JVJ따으로 *쩌”“li

'"]았 r:-j-. 20年間 每끼; 아， 600萬 다:))"\1] "'1의 쓰폐 기 같 때ttl林버이l 서 짜獨j띠1띠~으로 뻐값하도꽉 G-I짧”꼭l

한 찢約이 ~Jt.fj ' j:t oll 있 냐.

1:1) 領 I:젓뺏(영유t1 11

’
1쐐)

4λ:1행1 1iii，짧파 °1 판 째完한 때{더林l따I려 → 獅lH없t~’J슨tJ싸IJ때t벼의 따치f으로 {다林μ!L싸內의 낌領問삶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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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und Enklaven)一特히 「슈다안슈튀켄J (Steinst디eken)까지 의 出入開放問題-를 解決할 수 있

게 되었다 r슈다안슈틱켄」方式의 調整을 通해서 行政區域을 確定함으로써 1920年에 大伯林區域

(Graβ -Berlin )으로 統合된 區域中 여러개의 大小形 包領을 얻게 뇌었다. 그 中 몇몇 地域--特히

「슈타인슈튀켄J-은 사람이 居住하거나 週末別莊地域으로 되 어 있 다. f깅領中에 서 重要한 地域은 사

람이 居住하지 않고 特허 農地로 flj用되고 있는 곳이다. 包領의 總面積은 112.Sr헥 다」에 達했다.

1971年 12月 20.日 獨速民主#和國 政府는 西伯林當局파 「換地를 通한 包領問題의 規制를 위한 協

定」을 체결함A로써 伯林과 「슈다인슈튀켄」을 連結하는 약 20p ] 터 福의 東獨領士-뜰 양도하였고 더

나아가서 「슈타인슈튀첸」과의 交通을 改善하기 위 해 東獨의 「스타안스룹표」道路의 -部릎 양도해

주었다. 이 合意와 관련하여 獨짧民主共和國llU은 또 몇군데의 땅을 양도했 다. 1972年 7月 에 練結관

追加協定을 .m據로 東伯林市 中部의 「포츠담」購과 憐接地域。l 西{白林市 動物園地域으로編入되 었 약.

이로 인하여 都市의 西方과 南方 ,- c"' 라 드리 히 」街의 第2의 都市間에 都市計劃上으로나 交通面에서 하

나의 유기적 안 調和을 이 루게 되 었 냐. 1白林市 西部地域으로 編入된 總 面積은 25r헥 타」 以上에 達댔

다. 西伯林市當局은 東獨測 包領의 讓週代價로 總面積 15.6r헥 타」를 東獨測에 주었고 追加로 土地

代金 3，500萬「마르크」릎 支佛했 마.

1971年 12月 20日 에 練結된 協定에 따파 雙方은 以外에도 現표 未解決 狀態의 包領에 판한 協商

을 推進하고， 그 때까지 同 겔領의 現狀態블 變更시키지 않기 로 댔 다. 西{白林市當局은 앞으로 계속

協채을 通해서 東獨 및 東伯林어l 所屬한 몇 몇 地域파 西伯林市의 交通즙十휩j에 支障을 주는 地域의

땅을 西{白林市로 뺨合시 킬 것을 考慮하고 있다.

結 論

1971年 9月 3티 에 線結된 4大國協定 附屬文書m은 西{白林市와 憐接地域間의 相표交流 및 組帶關係

즐 改善， 發展시킬 것을 規定하고 있다. 이 原則어l 依據하여 西伯林當局은 獨遊民主共和國파의 錫

商을 通해서 伯林市의 生活l深件을 改善하기 위한 協定을 練結하는 努力을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努力은 물론 聯체政府와 獨速民主共和國政府間의 協商에서는 規制되지 않은 實質的인 問題와 地域

的 問題만을 解決하는데 目 的。l 있다.

進行中안 對話는 계속될 것이다. 아런 對話를 通해서 問題블 段階的으-로 풀어 나간다연 {白林。l

댔代都市로 發展하는 것을 가로막는 障않物인 覆찮適斷狀態플 克服하게 궐 것이다. 이러한 ~絡에

서 볼 때 「旅IT者장流」章에서 言及된 바 있는 西伯林市텅의 東獨 및 東伯林誌問과 1Jt<감어l 관한 協

定은 特히 主要한 ;끓味를 지니고 있아.

라. 特珠한 경우의 支援

獨짧의 分斷으로 因해서 지금도 많은 家族이 서로 I덜어 져 있으며 數年前부터 그들의 一部는 獨速

民主共和國內에 있는 그들의 家族을 出國시 키 려고 努力하고 있지만 그뜻을 이부지 뭇하였 마. 그 줌

에서 特別한 경우로는 多數의 約婚者들인데 東獨에 사는 相對方이 結婚許可를 얻지 옷하고 또 獨速

聯쳐S共캄l國으로의 出國許可도 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許多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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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 :Jll政Ffl‘는 지 난 數年閒 이 러한 l때情事項올 iff.決해 주기 위해 상당한 努力을 f煩注해 왔다 • 獨塊

民主갯和國 常탬이 出 i행llf(行許可블 體給한 경우가 혀지 않으냐 그 大部分의 캠우，짧專者들이 數年

間의 힘든 %力끝에 許可를 받은 것이마- 獨행따主J뎌미!갱파의 幕本條約 協商過뺨에서는 함히 뼈m散

家族의 再땀合問題7} ]월얽M센으로 取投되었었냐. 짧本條約 第7條에서 뺨方은 關係IE’쩌，化와 더불어

寶際11션이 고 人뱉的인 r.-~題블 親制할 것 에 合훨:하고 있 1:'-]-,

썩!t散家;族의 :再會 맺 llf(行簡素化에 판-힌- 覺등환젓}옛올 통해서 첼際I얀!인 繼:fli t합!置가 이마 이 時點에

서 斷{J되았다. I司 쩔펌는 條約의 發썼와 함깨 1ifri行펜다. I可 條約이 發겠l되면 ←→定한 前짧條 {if下얘

떤어져 있는 失챔가 再絲잠할 수 있고 삿母는 그윤의 子息들파， 祖父母는 그들의 孫子뜰파 :따꽤한

수 있으며， 東獨人파 때獨人間의 원婚이 iT]能해진다 昨{I츠에 는 獨짧民파;J~쭈n國얘 居住하는 子息블

이 西{되林 및 獨짧 ffl뼈해 3다III빼에 )펀 1+하는 二l둡의 갖母 빚 家;族플괴- 再떡할 수 있도록 特別한 努力

윤 f없注하였 다‘

1972샤 11月 初부터 많은 獨짧!지의 父I표들이 獨遊1차"t::lt져J!행常댐의 短JtJJ f웹 放行許 I1J릎 받고 1i:1 1행

한 그늪의 子생、둡올 만난 수 있 었 다. 앞으로 數뼈셔 동안 이와 감은 再會事業이 χ11 속 참 進行펠 것

이다.

l佛:IiI政Fff는 獨짧t\;主J혀IJU뼈 國家評議햄가 1972:<p 10져 6티 에 數많은 政治犯들어l 게 까지 j휩澤을 }에

푼 大做免令올 환영했마. n데 敵免結‘果， 1972年 11셔 1 日 부터 1973年 1月 31B 까지 j句禁에서 풍려나

는 2，000名 以上의 사랍둡이 獨짧II뼈知JHII國괴- 띠뻐林으로 移住할 수 있었 다. 그 중에는 i량柳되 7]

션이I llli獨이 나 며i1白林m에 힘住했 띤 小數의 사립 둡도 낌含!i] 어 있 있 다. 그러 나 大多數는 않}따以前

어l 東獨어1 )입t±했 으며 쩌〔免으로 釋放된 者둡이 다.

마. 保健 및 環權

1) 保 健 問 훌훌

f싸健分밍f에 서 의 獨iffi ~1땐HU~:fn~행파 獨짧L치::}:)자짜Ilk뼈떠]의 뼈에係는 -!Jt잘 것 없마. 1행梁fPl }! 治H{j題 핸

J.!t.9] 1lili 1챔이l 서 ~H互閒에 1해뼈가 잣換판다. 챙·獨ttl:'다이 -西獨內의 家~을 듬t r.-f]하자띤 n치 家族이 흉IJ없

?찍‘익]융 證 fJJ'J하는 醫11rlJ의 옳斷합가 必燮힘-너l 이];'0]한 짧[{띠證l깨닫좋의 發給業務는 獨逃l佛써IJ새II I쾌 保·健

所가 擔’짧’하고 있마， I테 保健所는 또한 써獨으로- 發送뇌는 IC!='古衣類l펌의 消j흉證1JJj i월£ 發給한마.

j해~t야 :=J::‘까쭈11때은 짧藥j펴의 個人的인 폐送읍 許짱하지 않는다. 그러 나 이 란 物피l’l交統」는 때獨交易

으표 끼-al] A] 고 있마. 패獨交짜代行꽃所플 뼈해서 그동안 쇼{쇠險j훈規定 lifri行Col] 판한 i펴꽤‘이 進行되

었 냐.:ru‘ ~gJftU 1핑ffI!學」씌· 담이 함깨 뺨펴였플 허 I는 일은 "(.::불다. 가 껏 해 야 獨l~D치王共;Fn國의 {판JFiN m값JUJ

으1 짧 l 'fifj .9 J→ 4향者윤이 獨짧聯Jil까자:ff세뼈內의 :(lJF 1J懶關ff팡이l 장/111하고 있 마 .

J[yp쳐3政에f는 latE을 通tl] A] 保健웹첼l分my으l 이라한 不페스씌운 狀願판 〔攻휩하고 fEI7I 쌓密한- 짧力

|싸 {Iii관 發l꿇시 커 가 위해 協때올 始作한 ~-I‘測이 ι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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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環 境 保 鐘

지금까지 環境保護分野에 있어서 獨速聯행共:fD國과 獨進民主共和國間의 關係는 本 報告書의 5.lfj項

에서 言及될 特定한 -部接觸을 除外한다면 전혀 없다. 聯행政府의 兒解에 의하연 基本條約의 ~加

議定書에 規定된 協定對象， li!P條約相對便에 대한 被害와 危險을 據防하기 위한 問題는， 예컨대 東

海의 f당榮， 內陸河川의 不짧， 國境通行으로 因한 空氣펀梁， 自動車排氣가스의 減少 그리고 其他 自

然、環境保存 빛 開發 等이다. 以外에도 覆境保護를 위한 冊究計劃의 調整， 「유엔」活動計劃을 共同으

로 짧行하는 問題 等도 考慮、되어야 한다. 聯첼政府는 이와 같은 分野의 相互協力을 最短時日內어l

具體的으로 實現하커 위하여 努力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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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文化， 「스포츠 J， 敎育 빛 學術分野의 關係

?잉:<f‘;條約 j원기m짧定書에서 條約헨Jj은 學~Gj， 技術分맨。1] 서 의 相互協1)을 J엽進시 키고 이 에 必몇함

I짧핑을 練結하겠다는 1R: ~1댄;릎 表‘~했다. 그리고 文化分빠얘서의 ;j:r:J互協기을 l합進시 킬 目|애으로 政府

問으l 協~*;j'i *1라을 위한 때1쩌意I圖릎 짜明하였다.

이 외 함께 變方윤 1960 :r¥代末부-터 뿜:寶上 거 의 니1廠5'1 고 있는 文化 빚 學術分野의 재Ii關係를 雙

Jj꾀 1'IJ益에 훤應히1 서 IE'웹化히는 finn행에 j자同의 I~ro心을 表fj)j했 마 . 이 뜰 實파하기 위한 꿇本짜Ill"은

充分-61 造成꾀었다.

가. 文化分野외 交流關係

1964年부터 1966年끼 지 活游히 進行파 었 딘l 招n렴公패t잣統7]- 1967年初에 와서 는 갑자기 沈i해뇌 었

다 • 무잇 보다도 獨~j}닙c::J따;n l뼈에 대 학l- 7'[;소한 j，K ~;전윤 束·獨씨0이 몇求히l 옴으로써 없商은 결 렬도| 었

냐. 그리 하σl 뺑方의 合;댄 l、·이l :rffi行펴 l.il 1i터洞公演이 아1斷페 었 다 1969年의 政짧잣替後 이 퍼한 狀況

은 어느 쟁도 改함되었다. 1970:fp의 「루우료」때빼l싸쩔 (Ruhrfestspiel) 에에는 땅伯林의 獨j잉劇;傷

(Deutsche Theater)은 3篇의 ~劇윤 上~’했 다 .

1970年 11月 「쓰리드괴하l 앵젠스.J (Friedrich Engels)탄생 1501해年 짧念으로 「부펴탑J (Wupperta l )

에 서 公때한 것파 검은 l쉐‘꺼Jj한 機뺨에 X해~lfMlj셔u자짜IJI뼈에 서 公演하는 獨짧民主:1t차!國9.] r앙상블」

(Ensemble)은 一般人→썼을 위한 公펴도 하였다

19721f에 도 獨때1차主:1t;fnt행의 빼|행|파 「오케스트라」의 해핸公폐이 있었마 r비스비덴.J(Wiesbaden)

에서 |써f짧폭1 1행l聚퍼i:PJ I l!ll쨌 (I nternationale Mai-Festspiel) αII 애 는 「한떼 /진테 .J (HallejSaale)國立劇場이

「헨펠」의 「오퍼l바j r아바 오탁tDll j (Ariodante)플 公演했고， r뭔 헨」에 서 t~테崔뭔 夏季「올립픽」麗技의 I빼

!쨌 l깨 文化行事에서는 「이이、프찌히 게만]츠하우스 오 케스트바」와 「베르반영상블」의 해페公演 그러 3L

「가젤바 pl-이 .J (Gisela May)의 rJUlj6] 프JCBrecht)詩때때이 있었나. 1972年 11꺼 에는 「비l프띤」交響

樂Wtj o j r관j(Bonn)윤 낌씀한 때獨의 슨폐郞in-이1 1션폐i되 어 |폐際Ij인으로 쥐‘1'，한- 피이니스프인 「안내로

지l 슈 111프j (Annerose Schmidt)와 Wt폐하았고 j댐j~者·는 「구르프 잔더링.J (Kurt Sanderling)이 있 마.

[973γ에 도 r-111]프린」交劉樂|편l은 31EiI의 셈폐때핏블 샤켈 ]찢‘:<£0 1 냐. :gJlt'L~서 는 獨짧j치 -t;J자까 |때의 빼

l판1°1 jJT;j獨에서 3차페의 HI ，淸公팩을← 란 隊定이 l셔 그 1'1’ 「레크냉겐하우젠」에서 閒댐뇌는 「푸우프」祝쨌

에서 는 21ri]의 「바이 프찌 히 jfli)!:뺑JI때의 公鴻이 f짧AEsl 야 있 다 •

_~L itl~ll 01 9]-는 反딴보 "j 5"fH끼우니 |때獨의 劇I씨1펀-파 r_<;> 케스트바 」익 東a꾀하 I IU 公팩은- 없 었 디 . ::L

1시 이) lf~ 不폐하고 이 미한 ){'\헤公따 交減는 i뀌쐐l혜家바j으l 긴넨역} x1tll!b)J Ill해係으1 Ti]‘ iJ8 '1펜윤 〈만[ ° 1 주:il

았1'+. 젠形짧찌디分땀이l서는 이식도 야잔히 rmt폐 ←L짧1'19 쟁땀 tJtl가 a쐐j펄I이 ::lc:jt짜I n때에 서 :t流、륜 이

'r'고 있다는 }야況으로 1;'&1해 서 양호l 슬 만고 있니-

It'꾀쩌家으l 多{행한: tHl;J/(Vielfalt der kiinstlischen Handschrift) 을- 뺑댐하기 始作한 지 균의 段l’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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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現代的， 抽象的 表現樣式윤 위한 機會가 주어칠른치 또는 검;象減의 作家냐 「社會主義的 寫참

主義」에 가까운 碩向의 f쑤家들어1 게 만 接觸의 可能性을 주게 될지의 問題는 아직도 時間을 要한다.

무엇보다도 展覺會와 美術館關係의 分野에셔는 交流가 樓大될 可能性이 었다. 지금까지는 東獨의

所藏作品이 西獨에서 展示될 機會는 거의 없었다. 예컨대 1970年 여름 「콸른」에서 『中世의 가을』

(Herbst des Mittelalters)이 란 展示會가 開健되었을 얘 단 한개의 中世後期 油畵作品안 『사랑의 마

력dJ(Liebeszauber)이 「라이프찌히」 美術짧에서 出品되었을 뿐이다.

나 r스포츠」交流

11年間의 交流中斷 끝에 1970年 7月 2 日 「할례 J (Halle)에서， 그리고 1970年 11月 20 日 에는 「뭔헨」

에서 처음A로 兩獨速國家의 「스포츠」指導者들이 接觸을 갖게 되었다. 獨速「스포츠」聯盟(DSB)과 獨

遭體操 빚 「스포츠」聯盟(DTSB)間의 이 러한 對話를 通해 雙方 「스포츠」團體의 最高機關이 「스포츠」

交流에 관한 協商파 協定을 主管하고 그 義務를 지도록 合意하였 다. 獨速體操 및 「스포츠」聯盟은 한

聲明을 發表하고 一般的으로 國際「스포츠」機構內에서 여 러 나라가 同等한 資格의 會員으로 認定받고

있는 것과 똑같이 東西獨 「스포츠」聯盟의 相互關係가 樹立되어 야 한다는 原則을 주창하였 다. 獨進

「스포츠」聯盟은 同 協商에서 雙方間의 「스포츠」交流를 改善하기 위한 細部計홉u으로서 各陽會 및 聯

盟間의 接觸論化， 國際的 힘II練課程參加， 相互「스포츠」關聯學術會議 代表뼈遺， 「스포츠」關係學術情

報交換， 「스포츠」施設 및 器具製作에 관한 經驗交節， 大樂「스포츠」뾰進을 위한 對策相談 그라고 좁

少年「스포츠」會館의 共同設置 等을 提議했 다.

兩獨짧國家의 體育A들도 國際的 鏡技에서 자주 相面하기는 했으나 1972年 「뭔헨」에서 열린 夏季

「올립 픽 」歸技가 그 總頂을 이루었다-그 때까지만 해도 兩獨짧國家의 「스포츠」聯盟間에는 서로 交

流를 거의 하지 않았다. 基本條約의 追加議定書에서 獨進聯챔共和國파 獨進民主共和國은 「스포츠」交

流플 {足進하기 위 해 雙方의 當該「스포츠」機構間의 協商올 支援할 것 임을 강조하였 다. 1973年 3月

14 日 「드레스넬J (Dresden)에서 열린 獨進「스포츠」聯盟파 獨짧體操 및 「스표츠」聯盟間의 會談議題中

에는 相互間의 「스포츠」交流 增進問題가 包含되어 있었다.

聯했政府는 基本條約이 縮結됨으로써 이 제 西伯林의 「스포츠JA을 包含해서 「스포츠」交流增進을

위한 모든 與件이 造成되 었다는데 대하여 獨速聯했共和國 最高「스포츠」委員會와 見解를 같이 하고

있다.

다. 文學分野의 接觸， 圖書버版業務關係， 藏훌 · 文庫의 交流

1960年代에 講演과 文學討論 等 o로 總回數上 매우 活撥한 碩向을보였떤 文學分野의 接觸이 60年

代末에 와서는 크게 감소되 었다. 最近에 와서 야 바로소 獨進民主共和國의 作家들이 마시 獨進聯챔

共和國을 ~닮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그리하여 「스테판 하임 J (Stefan Reym)은 1971年 늦가을에 西

獨의 8개 都市에서 講演을 했고， 1年後에 마시 西獨에 와서 그의 小說 『다비드 베리히트王d](Der

Konig David Bericht) 에 대한 講演旅行을 했다 r헤르만 칸트J (Hermann Kant)는 1972年 초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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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分 人‘/펄細f션에 서 혜’삐f 東때獨}에서 거의 동시이1 r-페이 센스」版‘6 균- HfflJ펀 그의 小說 디:IJ行 허디鍵』

(Das [mpressum) 01] 니l 해 ;값iJ:4관 댔 l개‘

쟁f얻家 11%1험間의 않·觸j은 아직 벨로 없다. 물관 獨짧fj;!;:=l":共져 II때의 「펜품렵」마l央햄 (PEN-Zentrum) 가

「하인리히 벨.I (Heinrich Beill)이 !행際 「펜크렵」會-효으로 뿔出펠 띠l 그어l 게 支持뤘플 만진 것은 주목힐

만한 인이마. *~짧으1 r펜 "l쉬 J rtl央햄도 19'12年 1l.Fl 패伯林市에서 ~힘램된 國|際「펜표렵 j總會。1] 參1)11

했 I;L

tR쩨의 ←λ해i分의 rill) 스프 셉 "，1Jff'!넓 .:4 rj띠;혐主義l꺼 :lJ!，{-\:;小밟」쨌의 1'1'名畵籍들이 「바이센스J!없￡강

때쩌꾀 出}:&業界 ol] 의 해 서 出}뼈-"'] 었 ι}는 것은 수랙할만한 익→1 " 1 마. 또한 「헤 료만 칸트」의 新作.5:. 獨

짧剛치5j하U國에서 1i1J아sq 었 다 ，-칸트」의 fJJ J띠長篇小說 D"*:講’파d] (Die Aula) 과 短篇‘小說 If'j팎海d] (Ein

hiβchen Siidsee) 는 )(:J휩}없으로 出!~페 었고 또 벙·獨에 서 낸바 챔·及펴 고 있는 「다 이 터 놓.I (Dieter Noll)

의 救錢小說 1f' 1111 프 너 홉트의 됩險d](Die Abenteuer der Werner Holt)이 ←뼈獨에서 文庫}없으로 出}없

도l 았 나 ‘ 옛날 作·家0]거나 1950年 以 l피애 이 p I 알 ψl 진 까家윌r인 「아놓드 쓰바이크j (Arnold Zweig) ,

「까’ ι ~I l히 렌j (Ludwi샤’ Renn) , r-안나 제죄스j (Anna Seghers) 以外에도 「어윈 스프펴트따티 j (Erwin

Strittmatter) , r'~:l라 스티 나 괄프J (Ch rist ina Wolf) , r휠·프 쉬 냐0 ] 뎌 j (Rolf Schneider) 그라고 다 판

몇몇 fiJi家쓸의 「바아센스 IJl!Ji fl"品이 HI版펴 었 이. 東.獨이l 힘住하고 있는 많은 作家들은 그블의 出}없된

fF (rl'l윤 뼈해서 곧 때獨섹 出版권에 알 ιi졌고 」풍에는 1965"l에 fF故한 小說家이며 ff↑뽑詩A익1 r요

하네스 꾀J:l 닙-스까 J (Johannes Bobrowski)와 악시 小파家이 1나 ff情詩A인 「권너 구네트j (Giinter

Kunert) , r'i~1 이 니 품써I] j (Reiner Kunze)의 • if-II fl페iI '둡('I 西獨이l시만 公開된 것도 있마.

SR獨이l 서 는 {며獨fF家의 同 Hq 代作lRf1이 거의 「바이센스J!없으로 H’ 테되 지 않고 있다. 그러나 「히-안리

히 젠」이니- ，-막스 폰 데이 그윈J (Max von de l' Grun)의 몇몇 作Ji!J이 出 TIJ펀 것은 있다. 東獨때 l±l

l따lil'制에 관헨 最파으1 1'M햄에 의하띤 1973年에 는 「안프페드 안넬쉬 J (Alfred Andersch)의 한 作l봐

야 l 바이 센스J!없으로 Il:lTIJ된 것 이 바고 한다.

專rrJ펌짧分myol] 시 J용 . I펴獨H:\ J없界는 까[써 I±I !없러·펴 o‘로부마 Ii웰찢ttJ애 이르7]까지 多樣한 형태의

ti:b li'IJ 1 U版올 도보하고 있 다.

r다總}뼈헬m해係는 j벼1관改퍼i以後 交易으1 --폐건L서 1fJ1JJt1 r:뇌 어 있 다. 1971 ifJ표의 總u빡入願은 약

1 ，I;SO;합 V E'-마르크J ， 總版햄쩌은 약 1, 3601팩V ErlJ단~2::LJ0l] 運했마.

r-i¥.~뽑 Jl1fl 헬I맘，13 j (Gegenstiinden des Buchhandels) 이 바는 잣易對象속에뉴 I:l:IJ:& 1혐|펌괜 아니펴 l짧業

씨; 新싸1 빛 쐐tf않의 잣”듀오{ 념은 행;'*에서 各↑따 nJlnlJ物잣셨，까지 f괴含2~l 마 If'東獨으로JF바 으l 隔入』總

'1«i속 에 는 껴i獨內 F[JIHU所。n 뺏n젠 FPfrlUi1:5c꾀 代숲:X tJ!L"-,'. {g含펴 ,,] 있 "I. 1-1 g으1 I뺑入써I!F!Ji j셋 ‘ +’이l 시

::_~f-짧빼은 띤:m: 해 서 'bl 융 必떻가 있 ]:'-1 - . 외l 냐하l까 이 統ft-\ ‘數字마l에묶 때獨內의 LfI版Ii止가 東獨의 티]~lU

所어]J;: Jm\ -，힌 채폐微의 印 !RU注잣{-1;; :>iZ 0 ] 1.괴감i J:f ] 어 있기 띠} 문이 다.

「프랑균푸 1-~ F= 입 CI}인 J (Frankfurt am Main)얘 서 國際딸籍없示햄가 開램되 었을 때， 東獨때은 40

뼈의 fH!:&띠I:판 ml~1깨으로 깡})n시 켰 다. 지 딩→까지 는 年初와 기-을이l 閒網꾀 였고 또 장차는 「리 이 프찌

하 i.r~本다f써피 함끼1 r;셈{밟펠 「바이프찌히」펌짧댐示혐에는 iN獨의 여러 出}:&ijtl:가 :=1:'.보 協1험 까|司으보

i쉴籍올 I±\I닮l한 것 이 냐.

公共l헤l휩짧 滅펌의 합 III交폐는 -般l얀1으__5~ -?-- ~}~61 l'훈 n’되 고 있고 그 원5_ 적지 않나. 東獨fflU은

-- 6 8



1958年부터 1971年까지의 兩훌훌閒 훌籍類 交流에 있어서 짧、飯寶 職要※

(단위 1000VEr마르크J)

年 度 書 籍 新 聞 빛 雜 誌 | 그램 印쩨物과 그림葉書

1958 5953 4368
1959 5911 4600
1960 5667 5398 89
1961 3685 5448
1962 4266 4354
1963 4763 4479
1964 6192 5015 455
1965 6710 4766 10
1966 5943 5074
1967 5910 6601
1968 5119 5587
1969 5181 6447
1970 5686 5956 90
1971 6015 7602 8

※ 書籍交易中 F其他 티]剛物』種類로 登緣된 品目은 除外

1958年부터 1971年까지의 兩훌톨뼈 를훌훌훌훌 交流에 있어서 總購A 戰要※

(단위 1000VEr마르크J)

年 度 휠百 籍 新 聞 및 雜 誌 그림印剛物과 그림엽서

1958 8135 3737 609
1959 7730 3337 362
1960 8366 3516 592
1961 5593 2153 209
1962 6880 2694 279
1963 6923 ※※ ※※

1964 9119 2995 256
1965 10156 3200 278
1966 9148 3285 329
1967 10581 3742 146
1968 9872 3206 175

_1969 ’ 11457 3415 384
1970 12285 1725 334

1971 14107 1438 300

※ 書籍交易中 『其他 印剛物』種類로 흥중錄된 品目은 除外

※※ 購入은 印剛物속에 合算으로 表示

버處 : li'Buch und Buchhandel in Zahlendl Ausgabe 1972. Hrsg. von Bo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
Frankfurt am Main 1972 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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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없는 때方ill:界의 專門판籍펀T :I옳j에貨/1:1交찌t 플 풍-'81]서 入乎하는 It영題에 콘 關心을 갖고 있마‘

그관11'1] 西獨의 公갯!圖합짧이 c)]러한 홉/±\3<:V1E블 통해서 入予하고자 努力하고 있는 것은 東獨때의

圖빨銷에만 낚아있는 藏書나 古書籍 또는 ::E로 地話學分!J!f’김-은 것이마.

記짧文휠의 댔쐐分!맘에서는 公務J: 또는 學術 h의 띄 l꺼올 띠고 있는 것은 資料入든F가 容易해졌고

써표主義·的 :1::짧위에서 M밟*.5'] .3l 繼:til꾀었다 이l 컨대 JI~M1)文띔펀， 外務省 政治文흙휠， 또는 地方公

共!힘體1(흙~~과 같은 때째內으j Y-:휩펀 利JIj許Tir에 있어서는 -‘f뻐的으로 西獨人 fJj朋者·에 게 提f共하

는 것파 같은 젠l표의 뺏효플 東獨人 ifl]f디者얘 기l 提싸히고 있나. 그러 나 東獨떼은 西獨，A.0 ] 學術的

안 덤的으포 東獨人으1 rl:J央 또는 꽤)f껏:합환올 flJm하려는 것을 종종 拍否하고 있마. 물돈 어떤 정

우이l는 핀대히 許可한- 떼도 있으나 許可.9] 센否으l →定힘- 原WJ을- 明示하지 않고 있마.

라. 敎育， 學間， 技術交流

]945年부더 싸~ i!다獨} 兩j띠域의 ¥J( r펀-온 매우 :j{J fh!.하게 發展뇌어 왔마. 兩獨i펄國家間으l 理念的， 政、rf1

(fJ, j띠:햄l꺼 힐짧~~는 우앗보디‘도 敎育에 잘 &1빠뇌 어 있r: 1-，

剛처5政J11가 獨遊III뼈처5禮뺨에 짧~U 딴 『分斷r柳때으]¥J(함찌1!i~ Jt較?r~산띠(印셰U物 第4609卷)는 敎育問題

릎 짧f)J..i흐 比l앉한 것 이 마 . 學術 맺 lVf:Jc分맨이l 판δI] 서 도 I[i뼈때政JfJ는 『分斷3떼짧으l 學術 빛 뻐究JI에

판한 報告(印깨U物 第4631 !용)관 짧出 -~l lJ} 있 ιI . I패 ¥I~싼펄에는 꽉히 fl 然;PI·學피 I學分mf도 영含되

았다.

1969年I표에 이 "1 이라힌- 比!앉챔깜렵의 重꽃性읍 펴녕해핫1- 바 있는 l佛꺼5政府는 새로이 『獨~~i剛'I덩C

'fIJ I;;:찌과 獨~Li;';초까:tIJ V때의 學~II따 빛 敎합이I ;만한 縣合、r~l끌떨』이1 1:記 두 뺑깜-별pg~얻을 f꾀 f!;시 켰으며

그것 이 닷갑成표l 띤 이 듭 ;公附한 計짧”이 냐.

1'1、 f애인 情報따集!.hi(行괴- jf다.쐐에서 ~fH씬펀 個人체’때테이l 쌀nil한 경우룹 例外로 한마띤 지급까지 이

分g!f의 잣 fAt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깃핑本{傑約에 빠據히l 서 이 分grf에서도 때互til짧이l 寄與하는 l짧

JJ)7;!1f:플 I~따써해 야 한마.

지급-까지 짧~r0rvr究 빚 技~I이 |채發 싱‘!l!T °1]시 獨찮: 1뼈꺼Uq~iI밟|꾀 獨進야초共'fill!행閒에 制l꿇化뭔 情報

맺 짜fi!險잣流가 이부어 ;<]지 뭇하고 있 ι1- ， 兩獨짧間의 交流剛係는:::E로 f떠人的 次5[;뿐이 다. 이 ;:,-1한

|쐐係는 }원띔r {떠{I폐人附의 「커 유니 케 이 선」이 容져，한더l 짧因하고 있 다. ;<]긍까지 는 -)빠的으로 燮方의

빡門밤짧쓸 까I]HJ하는 것 이 조닫찢한 情r¥~ 1터 1J찮로 퍼 어 왔냐.

끼，\:(£: 높 은 7K準을 ;댐j치하-은 Eli[獨의 등협f￥깨l따分my 빛 j황fl만分빠른 뽕慮해 판 떼 짧*j傑約에 서 f앙3효과l

!해係發많은 特딩Jj걱1- 쉰義을 띠고 있 마.

우펴는- 旅行健和밝;많와 함께 學~It.i大-핸 벚 j'1;他 行볍릎 t채샤~， 符땐하는 정도끼지 *더lE關係가 띈機하

게 IHft~꾀 기 플 11] 바고 있다. 지금까지는 「싹이마르 J (Weimar)에 있는 「피테」冊究柳현 (Goethe -Gese ll

schaft) 의 햄鎬륜 例外로 힌녀맨 實|傑 J자테行 냉￥둡 가선 알이 없마j.띠獨에서 開{짧J다는 行事어1 *~;X£

한 따獨↓휩者찰 {1¥11人「에으로 써해'81] 도 돼淸이l 應히-지 않는 경 우가 許多하마. fR請/랜이 學~j띠삐f究所애

發j깐펠 경 우에 는 :<fι人이l 게 댐運하지 않거 니- 띠I c>l) 띠-떠-서 는 떼 빠f究rrr에 서 週合하 tel 고 생각하는 마

른 시팎윤 폈/:I I 해 서 보내끼도 한다. 獨짧[차l:;)t;:t ll l행깨lIJ이 國際機階의 行專에 liM次 ;웹極IY~으호 參¥JQ

--- 7 () ---



하고 있는 것은 肯定的인 測面이다.

學術誌， 冊究成果， 훨集資料를 出刊할 경우 및 學術誌 씨리즈플 出刊할 경우에 協力方法은 多樣

하다. 즉 發行者와 編輯者의 一部는 西獨內에 혹은 -部는 東獨內에 그들의 事務所를 갖고 있 o 며

大部分의 경우 兩獨速國家에 그들의 事務所를 갖고 있다. 技術的 處理와 印빼는 보통 東獨에서 이

루어 진마. 報빼， 印剛費， 免許手數料는 協定의 법위內에서 淸算될 수 있다. 自然科學 빛 技術分野

의 雜誌， 離典 그리고 學術離典一部는 協同出刊되고 있다.

招請講議와 招請講演에 관한 規制를 통해서 主要한 學術冊究協力 問題를 解決하려고 한다. 東獨

의 大學敎授가 個別的으로 西獨內의 大學 또는 學術機關의 招請으로 西獨에서 열리는 講演會에 參

加하고 있다. 學術交流關係릎 制限했던 지난 期間中에도 西獨의 大學敎授 빛 學術機關 專門家들이

간혹 東獨의 招請을 받은 경우가 있었 마. 放行醫和가 實現퇴 변 이 러한 分野의 活廢한 關係發展。1

期待된다.

마. 짧字法 改iE과 言語의 廳展

雙方은 다같이 짧字法을 바꾸지 않고 있다.

聯챔政府의 內務省파 各州政府의 常任敎育相會議의 委任을 받는 繹字法審議會 執行議長은 名詞의

첫字를 一部 小文字化하는 等의 獨進語 總字法改正에 그관해서 獨進民主共和國測파 對話를 再開하기

위해 努力하여 왔다.

우리는 이러한 協商이 基本條約의 追加議定書에 規定된 文化交流의 協商속에 包含되기를 期待한

약. 獨速民主共和國이 새로 制定한 標準發音法은 우리의 文法에서 認定되고 있고 또 實際로 使用되

고 있는 것과는 本質的우로 어긋나지 않는다.

言語의 文法的 基鍵에 중요한 差異點이 있는 것은 아니 다. 語뚫上의 差異程度는 아직 도 3%以下‘

로 評價된다. 語훌의 差異가 투렷한 分野는 特허 政治的 · 理念的 用語， 職業生活 및 經濟的 睡念、，

敎育 빛 文化의 領域이 다 r러 시 아」語가 東獨에 끼 친 影響은 英美語團이 西獨어l 끼 친 影響보다는

확실히 적마 r앵그로 아메리카니즘J (Anglo-Amerikanismen)은 어느面에서 東獨의 流行語에 影響

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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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新聞， 映讓， 「라·디오J， r탤 레 비 전」

&헬本;條원1파 關lfl뼈하여 合참3단 電렐한 ;채l制 rj:1에 는 뺑方閒의 등혈觸交{했을 通해서 특히 「저낸리스트」

섹 늠-詢機Iff댐의 판i動條껴:이1 디1 61] 시 끼지 織大시킨 新·때， 「바디오J， r텔레 비 견 」 分뺨에 관한 짓이

있디‘ (文펌 39)

獨j휩 If뼈춰1 ;J\:'tIIF!때 맺 [ll{다林 記者괄으l 핏柳애서으1 j핀‘때條{tj:: 01] c깐히l 서 는 明示뇌지 않았고 制1따파 I엔

4팎條{Ll ‘이 뒤 ttl 았마 , 때獨記者。1] 대한 짜獨J폐)넓의 i펀J!Jl‘JIX材許끄]‘는 ←·定한 l평 HiJ이 없으매 , ::L'단0 ] Jlx

서旅行 또는 하I꿰1ffi:行次 東獨으보 깐 강우，LI:l入許可룹 갑지기 。l라자펴 變핏하지도 하고 또 :rmrli
f1Jt fJfJ도 하지 않는 경 우가 許多하다. 記者둡이 束‘獨을 11k行허 테 1션 누구 나 獨평j판主;J\: i'JJ國 [샤關펙씨]

腦 公폐室에 튜꽉;: Ttri Ejl游윷 헤이 하는데 힘:ii f룹 發給할 μ1] 어l 는 太fff\상으1 정우 1ffi:行F.I :(!f!，괴- 案|지합 쌍‘이1

판한 1M帶條件0] 분기1 된다. 그바 _11 r멜 페 1" ] 견 」닙‘G뿜둡t>11 게 는， 예컨대 東獨|져에서 搬影펀 「필픔」資

料룹 1512)11한 다음 。l판 떠AJH으-푼 保/바;하는 것원- 禁 lr.한다는 디펴響힘륜 하는 띤이 있는til] 이것판

감[~.~젠때1을 俊띈히소→ ↑7않이냐， g핀{뎌林이1 Jtfi{j::하는 記者‘플。] m1tl林。11 서 FJm펀퍼 는 1폐|際찍講에 參대!l

하싸띤 따獨(lUj의 "];1]페스」招해이 있어야:만 l니 j!J닫하다 ， 2러 냐 아떤 경우에는- 때11까林에서 「벤 i낀l즈‘ l판

)ifii511 III 헤한 으씨 11\入許可7]- 發給젠 웬도 있 아.

I후 짧本{않)센이 l 괜한 f값때이 i똥行표l 띤서 P피쩨記캘( 9 ) ， fJ!i 1펴林記뽑둡의 퓨E-剛l어l 에하여 랫가A] 繼끼 l

t감{람가 取해졌마. 그버하여 「벤1'1] 11]천」記者 l편1이 ‘핏뻐林에서 ;찮’IT둡파 짤막한 「안Co1뉘」륜 하고 뺏論

f.fg칩m ‘밤影윷 할 수 있게 꾀었으며 19721r 8月 에 「퍼니히스부스터히-우젠J (Konigswusterhausen) 에

서 엠야만 飛行機뺑落댐: i '&판 찢懶 fi~ 趣폐파예 상JJII한- 수가 있었마， 1972年 UJ 1 티 |빡로 西獨파 때

{티林記」판에 대한 간·務섣il엠싸h이 l지때j廳、 公服펙j무 부-더 外務省 記者I~혜係}끊으로 移원;되았마.

1972年 12)=J 갤*條約이 Mi*ii되 기 l떼이l 各꽤 nrlj新 Iff] 넷 1‘V으l 紙I i뺨者룹은 /'記 外務省 記쩍·關

係l녕311- 꿇빼윤 깃，，1_ *1더林 l깐l이l 그둡의 支피:.9] !바t1K f~ 뾰꺼5륜 위한 보따 묘.體l찌안 nil짧판 1잃짧하

였아.

l땅Jj'間이1 ~탑 i짧交j때플 통해서 싼J댄:관 뺀;f'Ij， UIJ 他|짧으l 通띔員피， r폐 →한 待쐐룹 l닌을 {뺀 flj는 까Ii폐

j해~r( t.J 1까I II!쩨괴- 1~~~JrM1 )，II )아n l園에 서 ”G j삐히 얀 [jc.·~썩기 ][두 패獨歐1家의 하센세윗政짧고]- 파t웰j政治r에 條

ftHl )1띠應힌다는 n때상 f에 {써빠뜯노l 는 것 이 냐 .

이 용1 개 판 비1 '*‘쩨에 서 fofj)퍼j하뉴 記램의 ”이껴:고1- I꾀獨에 서 1리떼l하는 |단H썼강디f뿜의 ~i씨l센씨F씨I'을~ 서 j로응 J比1::;1/

j힐힘 :수tF二는 없 다마→ 9외헤1] 냐하띤 l社i此t한훼q- ct월誠~ l的7꺼낀 l페if띠tLy쩍젠f때I;네j폐Ij )~따따[요외l 그그- I社I떠따d마: ~뺨힘의 ↑폐펴*秘&政?씌띈띈if암F상、 11떠~꺼~애‘인)，’ 늪펀즉' ft템감f統파 il쉐制jj버j꾀Ijl'떼r깨애 ;機機디船gj때이얘l서 *新rrf
11패j싸H이 딩맡}은 f깜짜강강J댐U에 디l 한 獨j쟁[안파共和l때으I It암잃은 il껏](i)‘ 와 ￥rr t1fJ으] ft해係탄 전히 다프꺼l 、앤고 있기 πil

푼이냐.

)i~本-條約이 폐名폭1 :0후 1973年 2Ji fJJ 政샤]次:.it으] 1\깎禮판 fJ開하:;l j펠·輪交換에서 合쉽;된 tic:뿜活j ll.ψ

保페m[j~링에 판한 섭;體r애인 協냥짧관 허-았 마 .

)~*條約絲*r~後 「텔페 11]선」상빠에서 는 해피-와 I따;;j' ri r;때l을- 제속 앓行하면시 f하f↑別」보 放送)폐 -'cE는

}O(: I싸m 製flF페윤 씨|끄人予하기 위한 經I뺏j o l fffifj'!'-l 있 니 . 쉐:당] 4,J1f r~rJ샤삼도l 든 「만하입 J (Mannhe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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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短篇映畵鍵賞 日 , 「오배하우젠j (Oberhausen)의 短篇 빛 記銀映畵鍵賞週間， 그리 고 「라이 프찌 히 」

(Leibzig)의 國際短篇 記錄映畵察週間 等은 獨速聯첼共和國과 獨進民主共和國의 映畵製作者， 配給

會社， 映畵記者， 評論家플의 接觸과 意見交換에 寄與하고 있다. 獨흉民主共和國의 國立映畵資料室，

「비 스바댄j (Wiesbaden)의 獨進映畵技術冊究所， 西伯林의 映畵技術財團 그리고 東西獨 映畵記者協

會 等은 國際的 專門團體를 통해서 서로 協力하고 있다. 이와 같은 接觸關係는 基本條約이 發效되

변 더욱 發展될 것이마.

技術分野에 있어서는 1971年 9月 30 日 獨進聯햄共和國 適信省과 獨速民主共和國 週信省間에 「兩

獨間 指向性 「칼러 j TV放送帶設置 및 運營에 판한 協定」을 練結하였 다. 同 協定은 放送 프로그램

交流 및 相互間의 TV放送受信을 容易하게 하였 다. 그리하여 獨進民主共和國 맞 기 다 「안터 비 전」

(Interv ision=東歐TV放送協定)에 加入된 東歐諸國과의 直接的인 「칼러 jTvr프로그램」 交流가 可能

해 졌 다. 그 후 TV放送中繼가 특히 「뭔헨」夏季「올림 픽」大會期間中에 周期的으로 實施되 었 다.

1972年 5月 26 日 字의 交通協定을 通해서 規制된 交通情報交流(道路狀況 빛 JIDt行情報)는 「라디오」

빛 TV放送을 通한 相互 情報交流도 可能하게 하였 다.

獨進民主共和國과 東伯林에서 定期的으로 發行되고 있고 또 그곳에서 全般的이며 公開的으로 飯

賣되고 있는 新閒， 雜誌 等은 어떠한 制限도 받지 않고 獨댈聯햄共和國과 西伯林으로 搬出되고 있

으며 飯賣도 되고 있다. 그러 냐 街頭飯賣는 不可能하다. 왜 냐하면 飯賣組織이 되 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 라 東獨測이 마 리 策定해놓은 配當部數가 充分하지 옷하기 때문이 다. 그리 고 獨짧聯행郵週局의

郵便配達을 통한 購讀도 東獨의 供給機關에서 充分한 配達을 約束하지 않고 있기 얘문에 實施되지

않고 있아. ::L래서 東獨의 日刊新聞과 定期刊行物의 普及은 西獨의 專門業體에서 맡고 있다.

現在 東獨에서 搬出되고 있는 것은 극히 專門的인 分野의 各種 雜誌를 包含해서 약 6001重에 이르

는데 그중 400種을 各界專門家들이 定期的으로 入手하고 있다. 東獨의 地方新聞들은 當局에 의해서

搬出이 禁止되고 있다.

1971年 6月 30 日 까지 만 해도 東獨의 專門雜誌를 獨造聯웹郵週局을 通해서 郵便配達을 해주었A나

그후부터는 專門業體를 通하거나 單純한 郵便物로 發送되는 것만을 許容하고 았다. 獨速聯챔共和國

에서 發行되는 定期刊行物로서 東獨測이 郵便配達덤錄으로 購入하는 것은 總 152種。l 며 그중에서

84種은 西伯林에서 發刊되고 있다. 同 刊行物의 大部分은 醫學， 數學， 自然科學系의 雜誌들이 다.

雙方은 基本條約의 追加議定書에서 앞으로 書籍， 雜誌， 「라머 오」 및 TV製作物의 交易을 增加시

키기 위한 協商을 하기로 合意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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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書 1

聯해首相 「빌리 • 브란트」의 施政演說

1969年 10月 28日

〈技 짧〉

現政府는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와 「히툴러」政權의 民族背反行寫로 말마 앙아 獨速民族에 게 提超펀

여 러 問題들이 終局的으로는 하나의 歐洲平和뺏序의 테두리 안에서 解決될 수 있다는 것 을 그 出發

點으로한마.

그러나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獨짧國民이 다른 모든 民族과 마찬가지로 民族自決權을 가지고 있

다는 事實을 變更시키지는 옷한다.

이 제 앞으로 수년간 우리가 해 야할 實際的 政治問題는 兩獨間의 現在의 非正常狀態를- 解消함으로

써 民族의 一體性을 維持해 냐가는 일이 다.

獨進사람들은 그 言語와 歷史(榮光된 歷史와 不幸한 歷史)로 結束되 어 있을 뿐 아니 라 우리 는 모

두 獨速領士內에서 삶의 터전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共同의 ff:務와 責f王을 가지고 있는 바 二L것은 곧 獨適과 歐洲의 平和에 대한 任務

와 責任이다.

獨進聯행共和國파 獨進民主共和國。l 樹立펀 지 20年이 지 난 오늘날 우리는 獨週民族。l 뎌 以上 分

斷된 낼活을 하지 않도록 努力해야 한다. 즉 우리의 관계는 規制된 共存關係를 거쳐 相互協力關係

로 發展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獨進A의 추Ij益을 위 해서 뿐만 아니 라 歐洲~和와 東西關係를 위해서 그 意義가

크다.

獨짧民主共和國의 國際關係에 대한 우리의 立場과 우리 友행들의 立場은 全的무로 東伯林當局의

態度어l 달려 있냐. 어쨌건 우리는 同族인 東獨A들이 對外的인 賢易파 文化交流를 通해서 얻는 利得

을 룹害할 생각은 없다.

聯행政府는 1966年 12月 當時 「키 징 거」聯챔首相파 二L가 이 끈 聯챔政府에 의 해 導入된 政策을 계속

婆行할 것 이 며 獨進民主共和國內關에 대하여는 雙方間에 同等한 政府次元의 協商을 進行시 킬 것을

다시 提議함으로써 相互條約練結을 通한 協力關係를 諸導해 나갈 것 이 다.

聯행政府가 獨進民主共和國을 國際法上무로 認定하는 問題는 考慮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비록

獨짧땅에 두個의 國家가 存在한다고 해도 그것은 서로 外國이 아니 며 그들의 相互關係는 오직 特珠

한 性格을 갖는 것이다‘

前 聯챔政府의 政策을 이어받아 現 聯짧政府는 暴力行使 및 暴力威齊의 相互姬棄를 위한 狗束力

있는 協定을 東獨測파 練結할 用意가 있음을 關明한다.

聯챔政府는 美國， 英國， 佛蘭西에 대하여 伯林의 現狀을 鍵和하고 改善할 目的￡로 그들이 소聯

測과 始作한 協商을 積極的으로 推進하도록 권고할 것 이 다.

4大國의 特珠한 責任下에 놓여있는 伯林의 地位는 홉害되어서는 안된마. 그렇마고 해서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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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l林市內 및 伯林 iii로 通하는 交通을 繼和하는 努)J을 l§떨 <51] 서 도 안펀다. 우리는 伯林파의 生活能

力윤 ;In속 保l庫해 나갇 것 이 냐. 西伯林용 jjAj獨問의 政治， 經濟， 것C化 I'i성 關係改善을 j협進하는데 寄

與헤이 힐 것이다.

우떠는 兩獨I혐의 잣쳤，이 t엠大되고 있는 것올 환영한마. 이것은 1968年 12月 6 日 線원p단 fa定어l 의

히l 서 이푸어진 잣易繼찌|에 힘입은 ll]. 적지 않마.

剛게政}잠는 펠|없的 交易!뼈係블 Gi -!와 搬大하는 것 이 ,11싼직하마.IL 생 각한마.

〈버處 : 1969年 TO月 28 터 獨짧l佛죄5講會 第5次 會講 홉짧g월좁〉

Jr. 훌훌 2

獨適民主共和團 團짧評議寶 議훌 「밟 &1 · 옳브리 히트」가 聯해政府 大統領 「구

스타프·하이네만」 박사에게 보낸 뿔輪과 附屬文寶

1969年 12月 17 터

1) 훌 뼈

獨짧l佛知겠和國 大統領

「쿠스티-프 ·하0] 내 만J I행土 貴下

「본J (Bonn)

존-경 허-는 聊혜大統領 !

本A온 歐洲의 Zf\ff.l保l障얘 寄與하고 2HnjJ::存의 原배에 따 마 獨i5휩聊;Ii>共;fllf행파 獨짧t던主까~:M I뼈f없

의 !司쌓:資格에 11:뻐l핫l 關係正혐化플 樹TI:하?<1 는 뼈넘야l 서 뭘·下에게 뿔輪을 낀[냉니마.

兩獨間으] 2p:;fn마] 共存l해係와 善!憐關係블 }꾀IT.하기 위 해서 는 따行 國際法에서 一般的으로 5점定퍼

는 ;합캡￡‘에 바탕올 눈 댐쇄係:IE챔r化가 燮求펀 니 디'.

이렇게 하는 것아 獨않f단순共和l찌jl~ 獨때l佛JcJ5 j자fur뱅이 各티의 l때펴고} 歐싸H의 마흔 j죄族윤보부17]

Jmt t따맘은 매우 電大한 義務인 『歐싸H마 ’心部의 및찢9많織젠rid]에 有益힌- 것 입 니 마.

:131] λ，1 4:人은 팔 F얘 게 獨짧民主j댄n國 國家~\rl j짧셉의 떠認을 l암그1 IF獨짧£\;主잭和國과 獨짧聯맞B

:Jt찌 |때間의 |버等資써어l 憂{짧한 i해係fMIL을 위헌 {傑約J함案윤 送付하는 ，，].입니냐.

:1i:A은 |폐 協r+E進行‘고]. I해定絲結을 위해서 %해:&g J쉰 ::t;tt5f1l 1때 內|짧首써 「밸리 ·슈토프」와 外뼈 「오토·

벤써 」뜰 :안↑찌HI;;강:£. II:命하었읍니 다 •

木人송- 獨때떠:Ut저II찌고]- 獨짧I佛Jl) :Jt꺼 II행間의 ι]i- tIl J자存쐐係7]- 갖 는 /한誠를 考)慮하여 끼J能하마까l

1970::1'- 1 月 r:1=I어] fa때융 W:i ff한 것 -을 짧j밟한니 다 •

*人은 많下께서 本人으| 빠調-룹 즉각 벤 아 플임 으로써 뺑方l범이1 ;당.體|쩌익1 fa때-이 進行퍼 어 國際

1.M에 |폐쌓資+rr에 꿇{짧힘: ~떠獨關係↑'lit 파;이 이 푸어 시 기 )플 71 대하는 바입 니 마 •

敬;단둡 줬하면서

II살타 · 울브라 히 트」

1969年 12月 17 티 , 떠林

<t터處 : 1969年 12月 22EI字 東{白林의 『노이에스 도이취렌-도dJ>

- 7 8 --



2) 附 훌 文 홈

『獨짧民主共和國과 獨進聯행共和國間의 同等資格에 基鍵한 關係樹立을 위한 條約 草案』

獨速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파 獨速聯행共和國 大統領은

歐洲의 緊張醫和와 平和保障어l 效果的으로 寄與하고，

兩獨國家間의 緊張解消 및 兩獨間에 規制된 共存關係와 善憐， 同等資格， 自主性에 立關한 國

家關係를 樹立하며，

歐洲의 安全保障體制 構集을 t足進하기 위한 努力으로부터 出發하여，

獨進民主共和國파 獨짧聯행共차l國間의 同等資格에 基鍵한 관계수립을 위한 條約을 체결할 것을 決

定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獨速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은

「빌리 · 슈토표」首相과 「오토 · 벤써」外相을 全權代表로 任命하고，

獨짧聯켜S共和國 大統領은 「빌려 • 브란트」首相파 「말터 · 젤」外相을 全權代表로 任命하였으며，

이들은 원만하고 적절한 形式을 갖춘 全權委任狀을 相互交換한 뒤 다음과 같은 條項에 合意

하였마.

第1條 條約雙方은 國際法上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諸原則괴- 基準을 바탕으로 獨速民솟共和國과 獨

i휠聯갖휩共和國間의 相互無差別， 同等資格을 갖춘 正常的 關係樹立어l 合意한다. 이 들의 相互關係는

特히 主權zp:等， 領土保全， 國境線不可홉， 內政不千涉 그리고 互惠의 原則에 基體한마.

第2條 條約雙方은 서로 現存하는 國境線內의 領土의 保全과 그 不可홈性.-을 認定한마. 雙方은 第2

次大戰의 結果로 생겨 난 歐‘써의 國境線， 特히 獨速民主共和國과 獨웰聯행共和國間의 國境-線 및 獨

速民主共和國파 「폴란드」人民共쭈rJ國間의 「오데르 · 나이세」國境線을 認定한마.

第3條 條約雙方은 서로 暴力威齊 빛 暴力使用을 빼棄하고 모든 約爭問題를 平和的 方法파 手段A

로 解決할 義務플 지닌다. 雙方은 本 條約 第1條의 規定에 違背되고 條約一方을 差別하는 모든 惜

置틀을 中止하고 本條約에 背騙되는 法과 規定은 澈廢하며 同時에 이에 準하는 法院判決들을 修표

하는 惜置플 取할 義務를 지난마. 그리고 雙方은 앞으로도 그와같은 條約一方에 대한 差別行寫를

中止한마.

第4條 獨짧民主共和國과 獨速聯행共和國은 核武器를 保有하거 나 이를 어 떤 形態로든지 處理하는

行寫릎 빼棄한다. 雙方은 이를 위해서 軍縮協商을 進行할 義務를 지닌다. 兩獨짧國家의 領土內에서

는 化學武器와 세균武器의 製造， 保有， 뽑藏이 禁止된마.

第5條 獨進民主共和國파 獨짧聯챔共和國은 서로 外交關係를 樹立한다.

雙方은 首都안 東|면林파 「본J (Bonn)에 各各 大使館을 設置한다. 同 大使館은 1961年 4月 18 日 에

制定된 外交關係어1 관한 「비 엔나」協定에 따른 -切의 免責特權을 누한다‘

第6條 細部分野에 대한 關係는 別途의 條約으로 規定한다.

第7條 獨짧民主共和國파 獨速聯행共和國은 西{白林의 地位를 하나의 獨立펀 政治單f立로서 존중하

고 이런 觀點에서 西伯林에 대한 雙方의 關係를 規制할 義務블 치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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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il傑 쐐Ji(:f\!;:1::J따i l l패파 獨않~~껴3짜5fn!짧은 「유 엔」의 쁨遍l~E nr:WJ 이l 따라 適游없이 「유-엔」으1 ]E會

員이 도1 5:..꽉 加入$펴j윤 낸다 輕)j은 兩’獨않l뼈家의 「유엔」加入융 다른 나라들이 支持히} 주도록 努力한다.

짧9條 木條約은 10iF JtJJ l해으포 制펌;렌마 • :4>:條約은 Jit따을 만아야 하맥 批灌文떨플 깨互交換한

마음 1써yj 후에 發쳤l펀다 .

本it양約은 「유엔」憲章 第102條이1 rrl-마 「유엔」事將댐의 公式文듬첼로 提出뭔녀.

X해Ji(:民主j다rJ國을: {-\;;~핏하여 獨獨聊춰~j혀rJ國올 {-\;;裵하여

〈出處 : 1969年 12月 21 터 字 東伯林의 「노이에스 도이취파트J)

文 훌훌 3

獨適聯해共和團 大統領 「구스타프 · 하이네만」博士가 獨適民主共和團 國象評議

寶議톨 「밟터 • 옳브리훌|트」에게 보낸 홉輪

1969年 12月 19 日 , 「본」

獨j없民·主::tt5fn fi때 國家評議함 홉짧長

「말터 · 윷lL리 히 프J j품 l、-

it!林

존겸하는 l짧家評禮햄 i짧長 !

本人은 1969年: 12月 17 日 字 팔下의 흩홉輪올 接t쫓하였음을 {維認하면서 이 뿔輪윤 보니l는 ~1·입 니 다

후:A은 우리 가 歐洲의 緊張繼和에 우거운 共|태 責젠을 지고 있마는데 대하여 貴 F와 흉、兒을 같이

함니 마. 그라고 本A은 聊챔政府와 함께 2JS和保|庫， 聚張總:fn 그려고 4‘R互協力에 대한 共l司의 義쨌

를 느낌니다. 우퍼플의 共同關心짧는 獨Ji(:E육族의 →→體性올 지가는 것입니마. 그때서 本A은 寶下가

協I댐을 始{IF핫Lffi意플 줬1껴한 갓을 微迎하는 ~l 엽 니 다 •

木人윤 獨짧II뻐껴덩탱rJ國 基本法의 m定에 立!떼해서 貴 F의 떻觸과 派;1)113'<:휩플 聯쐐政府에 념 겼읍

니냐. I佛쉐政府가 해야한 일은 貴下의 提案을 檢討하고 이에 대한 우리때의 51:場을 뼈흔 時日內에

決~하는 것 업 니 10]-.

敬;댄를 파‘하면서

「하이네만」 서 1쟁

<I±I處 : 1969年 12月 23日字 公報 第1 56號〉

文 훌 4

獨適民主共和團 國象評議寶 講훌 「밟터 · 옳브리히트」으l 홈c :者壘見內容메 대한

聯初政府의 聲明 、、

1970年 1月 19 티

獨않l佛채政샤f는 「울브리 히 프」의 宣言어1 ell하여 다음과 낌 이 確認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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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울브리히트」는 그.의 特異한 歷史的， 政治的 附說(本論에서 벗어난理論)에도不狗하고 聯했政

府와의 協商을 始핸할 用意가 있다는 獨速民主共和國 內聞의 立場을 確認하였다. 그래셔 聯행首相

은 이 미 國政에 關한 그의 報告書에서 밝힌 바와 같이 數日 內에 獨짧民主共和國에 대하여 協商을

始作할 것을 提議할 것이다.

協商에 臨하는聯짧政府의 出發點은獨進民主共和國이 소련 및 「폴란드」와 同→한 態度를 取할 것

이라는 點이다. 즉 一般的 관례로 본다면 모든 條約은 오직 協商의 結果로서 이푸어 치는것이지 그

것을 처음부터 前提條件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條約草案올 서로公開的으로對決시키는것은 「울브

리히트」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冷戰의 特徵이다. 聯챔政府는 東

西獨판계에 있어서 緊張鍵和를 이루기 위해 努力하고 있으며 獨遭民主共和國없u에서도 그러한 努力

올 해주기를 기대한다.

「울브리히트」는 獨進聯홉共和國파 소련間에 먼저 相互不可홉協商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 그 協

商이 가져올 結果에 대해서 마리부터 모든 關心을 쏟고 있다.

聯챔政府는 그러한 時間的인 優先順位를 定하지 않고 있다 I울브려 히 트」는 分明히 時間을 벌 려

고 애쓰고 있으며 聯행政府외의 協商을 運延시키려고 하고 있마. 聯첼政府는 歐‘써의 平和와 安全

그리고 協力에 有害로운 그러한 態度를 유감으로 생각한다.

兩獨關係의 發展이 公開的안 討論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 다는 것은 明白하마. 聯짧政府는 「울브

리히트」와의 公開討論은 하지 않겠다. 戰後 獨速이 걸어온歷史的過꿇에 내한「울브라허트」의 見解

는 전혀 建設的안 討議를 위한 것 이 아니 며 緊張鍵和에도 寄與하지 못한다. 그의 見解가 牙힘되고

있다는 것은 예 컨대 獨進共塵黨파 獨進社會黨이 論험j로 獨逢社會主義統一黨에 統合된 過程만 보더

라도 自明한 일이다.

聯행政府는 東西獨 全體의 領土的 現實狀況에 관해서 論爭하려 하지 않는다. 聯챔政府는 「울부리

히트」의 主張과 같은 無條件 認定파 無條件 빼棄 等올 要求하지 않는다. 聯챔政府는 責任있는 協定

융 通하여 獨適사람들의 共存關係를 改善하려는 것이다.

〈出處 : 1970年 1月 21 日字 公報 第9號〉

文 書 5

獨速民主共和國 內聞홉相 「빌리 • 슈토프」에게 보낸 聯햄政府홉相 「빌리 · 보

란트」의 書輪

1970年 1月 22 日

존경하는 首相 貴下

本人은 聯행政府의 이름A로 兩獨政府間에 相互 武力行使뼈棄촬言을 交換하71 위한 協商을 始作

할 것을 提議합니 다. 相互 無差別의 原則을 바탕으로 해서 進行될 이 러한 隨商은 兩獨間에 提起되

는 모든 問題， 예컨대 同等한 資格의 關係樹立問題와 갇은 것을 解핏하기 위한 廣範圍한 意見交換의

機會흘 마련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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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를 위 해서 뺑jj은 各l=: [1":짧하마고 생 껴뇌는 St~든 構想， ~철案， 原則 그리고 草案둡을 터 |펴홉게

짧起할 수 있어야 i한 것입니다. 그러고 아무런 時間 1-의 制約올 받지않고 充分한 說明파 協議가 可

能히}이: 합니따.

합下의 :rmfJ때를 건가 워하여 本人은 1970年 UJ 14 티 이 Ij덴隨와 판과l하~1 聯知議會에서 行한 本A

의 政策 룹 효|져짱올 없加하는 d~입 니 다.

우리 聯혜政府가 希望하는 것은 이 같은 1찢方|펴의 協땐을 通해서 分斷관 獨짧땅에 알고있는 사랍

들의 生活을 改줍해 주는 鷹‘質에J인 F해題둡 解tR:하는 것 입 니 냐.

III얘 jI)政府는 f젊商을 開A융할 모둔 願勢}를 갖추고 있읍니아.

協j{fj 티 젠파 進行을 合意히-가 위한 첫 會談의 우리 뻐 代表로 「어l 곤·표링 커'1J 長官0] fl命되 었읍니 마.

敬意블 表하면서

獨짧聯해共和國 首·相

「프란트」 醫名

〈버處 : 1970年 1月 24日字 公報 第11號〉

文 훌 6.

聯웰首相 「벌리 ·브란트」에게 보낸 獨適民主共和團 內聞首相 「뱉리 ·슈토프」의 훌훌輪

1970年 2月 11 日

g뻐~~i째}껴진께l國 핍‘빠

「빌려 • 브런트」寶下

「본」

-존정하는 聯쇠3首i ~‘디 !

木人은 貴-f의 1970{f 1月 228字 떨輪을 族‘뚱하았음융 確認협 니 다i

a꾀~1치j:::!~;fll '행 l져開은 뿔 F의 今般[표輪고j- 함’I] 뭘·下가 1969年 10月 28 너 및 1970~' If] 14 티 ~M'r

껴5請때에 서 fY-한 政策r끓 는i 올 }했폐하였음니 냐.

獨j떨f치 1:)자和I때 政府는 j폴f가 1970年 1月 2213字 훨輪얘 서 表明한 바와 같이 獨짧民::l:::!자;fn國괴

獨않I佛JltJ~'f11關f펴어l • [I lL 1!l~差끼Ij괴 i테싼' 'Pt格어l 꿇碼핸:1t6챔 올 始fF할 떠意、7] 있 다→는 點을 認知훈]

~-1 다.

m:η: 1fl~i잔깨파 同쌓資#r의 !웰HiJ‘은 두익):한 핀요 도 없이 獨~E차1:;1따I I國파 獨셨M~셔5共fill園이 서로

바'ft .. lτ의 ]샌{it: ， 마시 딴61] 서 l행|쨌셀 L:의 |피뺨 11li그I)_ I'lt 씨!Il윤 6忍定하고 존중할 것을 폈求힘-니 v]- ，

그L띤네 木-人온 a해j낀L녕 'U야nl행 !뼈家하)i i짧탬 짧J~ r멜 (::1 --&-J :L라 히 트」가 1969年 12月 17 더 獨짧聯Jf~;I자

씨It행 「쿠스타브·허-이너] "ttJ 大統?펴에게 _1;~ t-li 뿔觸올 j떠해 獨짧l치主까짜l國파 獨짧~J:B)따n~때閒의 同等

깜格을 바탕으로 한 판:>1]수럼 융 위한 條約絲絲올 해」港하고 이 외-합끼l 該當’ 條約草案올 |司封한 1써題

애 이l하여 뽑下의 떤지속이l 아무렌 뜸及이 없는 판짧‘을 {땐챈하게 펀 것올 유감으로 생각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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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適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의 書輪에 대한 며答에서 「하이 너1 만」 大統領은 聯챙政府가 獨進民

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의 提議를 檢討할 것이며 早速한 時日內에 同 問題에 대한 聯챔政府의 立

場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聯행政府가 獨進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을 接受한 지는 거의 2個月 이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不狗

하고 獨週民主共和國의 提議에 대하여 聯챔政府의 立場을 밝히겠다고 한 聯첼政府 大統領의 約束은

아직 庸行되지 않고 있읍니다.

오히려 聯행政府는 同等 資格의 原則에 反對되는 惜置들을 獨適民主共和國에 대하여 取하고 있읍

니다. 同等 資格의 關係樹立 및 武力行使批棄를 위한 陽商은 무엇보다도 서로 國際法上의 承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積極的인 成果를 얻을 수 있윤니다.

獨進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은 將次 獨速民主共和國파 獨準聯캘共주E國이 普遍的으로 認定되는 國

際法的 原則과 基準에 立뼈해서 어떤 差別도 없는 同等資格의 關係樹立에 合意하도록 作成된 것엽

니다.

이 關係는 特허 主權zp:等， 領士의 존중， 國境不可홉， 內政 不千涉 그리고 相互利益의 原則에 바

탕을 둔 것입니다.

이것은 歐洲의 平和保障과 自主的 두國家間의 規制된 共存關係와 줍魔關係블 樹立하는데 效果的

으로 寄與하게 될 것입니다.

獨速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 담긴 모든 條項들은 그것이 東西獨의 境界線을 包含해서 第2次 大戰

의 結果로 생긴 國境線의 認定問題이든 또는 東西獨의 「유엔」會員加入 要求問題이든간에 다같이 獨

速民主共和國파 獨進聯됐共和國의 ￥IJ益이 될 뿐만 아니 라 歐洲의 安숲에도 利益이 되는 것 입 니 마.

本A은 또한 貴下에게 傳達된 條約草案이 兩獨間의 完全한 zp:等資格과 無差別， 同等한 權利와 義

務를 前提로 한 것 이 며 그속에 獨速民主共和國을 有￥Jj하게 하거 나 獨速聯웹共쭈D國을 不利하게 하는

어떠한 條項도 없다는 點을 聯행政府가 留意하기를 바랍니다.

本人은 獨進民主共和國과 獨짧聯행共和國이 서로 國際法上 -般的으로 認定되는 基準에 立關한

平和共存關係와 條約上의 規制를 通한 關係正常化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獨速民主共和國 首相파 獨

i휠聯됐共和國 首相이 直接協商을 위해 만냐는 것 이 필요하냐고 생각합니 다.

우리가 解決할 問題는 東西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創造的 活動을 安全하게 保障할 수 있

느냐， 없느냐하는 問題 즉， 平和냐 戰爭이냐 하는 問題입니다.

問題의 緊急性과 根本的 意義를 考慮한다면 우리의 會同은 빠를수록 좋을 것 입 니 다.

그래서 本人은 聯행首相안 貴下에게 1970年 2月 19 日 또는 26 日 午前 11時에 獨速民主共和國 首

都 伯林에 있는 內聞廳舍에서 會談을 開f崔할 것을 提議합니 마. 時間과 場所問題는 本人과 貴下가

直接 電話 또는 「텔레다이프」로 合意할 수 있을 것업니다.

獨짧民主共和國測에서는 外相 「오토·먼써」도 會談에 參加할 것 입 니 마.

敬意、블 表하먼서

獨~民主共和國 內閒首相

「빌려 · 슈효프」 暑名

〈出處 : 1970年 2月 13日字 東伯林의 「노이 에 스 도이 취 란특J)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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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훌훌 7.

聯判首相 1-밟 리 · 브란트」가 獨i뿔民主共￥fJ l행 內聞首相 「빌리·슈토프」에게 보낸 寶輪

19701f- 2月 18 日

(정 유)獨짧많主共til國 內聞廳次’딩t

r"] ;7 ] 옐 ·콜」 博士 쩔下

{白林

손경하는 次官，

*A은 t~下어l 게 다음괴 걷·은 19701r 2꺼 11 티추 內[생힘때의 합輪이l 대한 聯캐5首相의 때答올 f뽑

힘 올 ~光으로 생각함니다.

獨X휩聊Jfl까~tlJ國 1佛게 쉽‘4‘H으효부터

197011:'. 2꺼 188 , r 본」

獨進f강，t:1다IJ國 內 I찌 i~l1↓:I

r'벨 려 ·슈_~t- 프」 짧 F

{白;f，f;

、손정하는 쉰'"써!

本人은 1970쇠→ 2月 11[:1 字、악 貴下의 팍輪파 뺑\J HjCj 이1 의 해待內容애 김 시-하jl 0]륜 認~Il했 읍-니 다.

행 l、-의 뽑輪윤 *'iII틴끼지 -듭ι lk히 고 있으나， 1니 복해서 l야 身의 :1'1傷만을 提示한마맨 밝信·往來릎 ;<1 속

한 아‘뉴 것 이 *j꺼j하지 않을 것 으로 생각핍 니 r:-]-. 木人은 前뾰(~{l~둡을 受품한 수 없읍니 다 이 제 始

fl‘ 되 .:il 있는 쩨떼|석 패!뼈家때으] mro係iE '꾀化눈 l째’NoH의 ~'l양繼:f fl와 꽃{!ji:에 대 한 |패 {JW의 頁때읍 의 P] 히

는 것입니디.

4人윤 分斷I의 問않-뜰 둬보 10] 푸JL *:81앙으I fI디/뼈둡 핏는 시도룹 해야 할 때마고 생각합·니냐-‘ 01 것

이 1iX;까l 한 r:} 띤 條約J:으] -talE이1 이프는 갓도 可船한 것입니다. 그9]. 같온 協댐을 進行시키기 위해

*人온 「프랑케」內쩨剛係사 1 ·)1 ]- jU띠 11M바끼’올 fI권 ('I‘하기} 펠 것입니다.

짧 F가 Ai] 의 한 JUl [':1 은 *人이 없어서는 아니 띤 滋때의 f없算審鎬와 i관련된 다른 業移외. ]월複펴어

있융니마.

本人은 WHfllJ으l 떼핏들이 2자 23 口 j} 바 2져 27 [:1 rlljol] 必폈한 技術l꺼인 事前準佈룹 5테講하7] 위해

만나는 것 이 f암싼!(j낀이 바고 생각힘 니 ι1. 그 쩍合에 서 우라 늪으l 첫 햄상 1'::1字표" 1;J，t f£ .'다 수 있유-니 다.

*人픈 3f] 둘쩨주내 세쩨주보다 늦지 않는 EI 字가 감Jill的이야.3l 생각하며， 우리의 두빈쩌I] 1‘R逢이

「 판」이l 서 이 루아 지 ~ 파는 :\'1짜을 파(<<g il쇠히 는 11] 입 니 니

짜k띤、룹 :}J.하 1난서

I佛쳐3 함싸I r빌려 ·브，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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貴下께서 獨進民主共和國 內聞首相에게 回信을 보내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敬意를表하며

聯웹首相廳 賞훌옳효

「엠케」

〈出處 : 1970年 2月 19日字 公報 第23號〉

文 書 8.

「빌러·슈토프」 獨適民主共和國 內聞首相이 「메어풀트」會짧에서 行한 原則的

問題에 관한 演說

1970年 3月 19 日

존경하는 聯행首相!

本A은 本 會合을 始作함에 있어서 貴下와 貴下의 隨行員들이 獨進民主共和國에 오셨음을 환영합

니 다. 本A은 貴下가 本A의 招待에 應한데 대 해 滿足을 表明하며 다만 우리 의 會談이 原來의 合意

대로 獨適民主共和國의 首都인 伯林에서 이루어질 수J없었단 것을 유강스럽게 생각합니다. 貴下는

그 原因과 우리의 立場을 알고 계실 것업니다.

우리가 서로 만냐는 것이 政治的 重흉흉性을 갖는다는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읍-니다. 獨進民主共和

國과 獨速聯행共和國 政府가 樹立된 以後 처음￡로 獨立펀 主權國으로서 兩國家間의 關係표常化블

위한 基本問題를 論議하기 위해 政府首腦들이 자리를 함께 했읍니다. 獨짧民主共和國파 獨짧聯챔共

和國의 人民들， 歐洲의 모든 市民들은 이 會談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읍니마. 歐洲의 緊張에 直面

한 그들은 우리 大陸의 心藏部에서 平和블 保障하는데 兩國家의 建設的인 責敵을 기대하고 있읍니

다. 聯혜首相， 우리는 파장하거나 沈熱을 지키지 아니하고 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서로 아주 솔직히

이야기할 것에 合意했읍니다. 貴下와 本A이 이 곳에서 代表하고 있는 두 國家의 政府는 결쿄 다시

는 獨速땅위에서 戰爭이 얼어나지 않게 할 무거운 責任을 지고 있읍니다. 결국 今世紀의 그 무서운

兩次 世界大戰은 獨進帝國主義政府가 저지른 것이었읍니다.

數週日이 지나면 獨速帝國이 피와 鐵로써 創立되었마가 피와 鐵로 沒落한 달인 5月 25 日 이 됩니

다. 最後의 순간까지 「파시 즘」的 支配者들은 數百萬의 A間生命과 그 염 청 난 값비 싼 裝備를 희 생하면

서 諸國民을 파괴하는 戰爭을 수행했우며 결국은 그 戰爭을 自國안으로 끌어 들였읍니다. 終局에는

「히 툴러 • 파시 즘」의 破壞， 獨進軍國主義의 無條件 降~， 帝國主義獨速帝國의 핑落이 뒤 따랐으며 獨

짧은 몇개의 古領地域으로 分害U되 었읍니 다. 獨進帝國主義의 不幸했던 政治에서 敎퇴I I을 얻어 平和를

持續的으로 保障해 야 한다는 것 이 가장 A間的안 、젊望임을 認識하게 되 었으며 , 이 를 위해 獨速民主

共和國파 獨速聯행共和國의 政府首腦는 努力해 야 할 것 엽 니 다. 獨適民主共和國 政府를 代身하여 本

A은 이러한 옳高한 責任을 充分허 意識하여 우리의 모든 政治덤標를 平和確保에 두겠다는 것을 保

障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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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l 작1 JJHE 이l 사 獨짧['{!; t:Jt:¥rJ li때 {쩌 '~l ~，IF fi짜 댄 퍼싸 r- ，샌 ]'-] . 울브껴]"fi]프」는 獨遊l佛셔))댄川때 )(統flfi

r--r-스 1 1 뜨 - 하oj lo1 ] '산J f밴 L:cl1 게 19691F IZFJ Inl 젠떤K~낀다n꽤피 獨앉l q~J떼따;111짧間이1 歐l際땀의

댐J.8UlIJ이l \L씨1히여 |꾀얀히-、끄 젠필잉!j qj- mFJ係상ti'z:윤 워한 條約간L榮괄 전달했읍니냐. 이 條約은 궁극~

，，]으보 鳳 II 힌 Ihj O,1f ~앗格괴→ 71패IJjl.;{T關係쉰- 樹 i/:한 수 있는 μ] 테i; j받을 J섣셋하고 있유니다.

지 년 201F- 'l 띤: :t llJjJFf{柳와 F짜|찌HJi1:릎 위 힌 1i1O젠l f~+.:Jt까II평!의 「아 니 시 아 바 브」는 多樣히케 이 푸어

졌윤니 아끼리한 우'G-]의 jl§i: Ui'에 디] 61] 從來익 _'1~뜬 獨않Jl~처샤다II ~쩌j떠『、f관 텀定l꺼 '\1 1X8.~\을 보여 주

지않았고， 너우가 二L 政I힘들이 냉혹히게 헤i否 j'D써」한 取했음은 유긴- ζ':::. "'] 운 일이았윤니다. 獨j휠聯꺼5

Jti'nu썩 은 타f짧武쌀1L판 1Jfl !.ili1L하여 짜쩨6융 전 괴 한~0_~~~_써 兩:j;: ttt界 大l맹~의 im*，간 ;짜를 F=l紙化시 7']'iJ;]는

그틀의 뎌「에을 닫l성 시 켠 수 있 ι1 고[ 생7.] 함 P호씨 ::-L~l 한 안이 생겼띤 것익]니마 이라힌 政짧이 짧

꺼f뭔 以後， 우라 는 오 늪년 J1f('---한1- f\:횟 ， f!1l 獨、~1치 t:J~*nl때파 쩨않聊JiU~:¥~H뼈심1에 國l際法의 봐HtlJ 이l

\'1:때l젠 ZF처l :tt存剛係판 樹\'/:히기 위해 우 리에게 주6-] 진 이 機햄판 \:"1-시 는 잃지 않도폭 努力한 짓윤

J111삼; 꾀} 니 ιl ‘

Jr~게 l‘악→1‘fl ， 우려 ;- τ次「에， 프次「에 rnUlf!-판 }511制허 7] 위 해 이 곳-얘 서 ;<1 B1 릅 한깨 한 것온 아넘 니

다. 따洲잊保외 우 미 |행家 人I치윤의 Zp:;fIl Si c꽉 生젠에 대한 佛1心01] 시 獨않民主共:f l:國괴 獨f4j Jli뼈 JM자

짜I I평It버으l 쐐係이1 Ceil- 나 "-1 ~i뺑懶블- 미 렌꾀-혜 는 jI 끈 빼기q꺼 間題가 짧i@뇌 고 있윤니아

ν JJ~tr: 우리 l행1'~«r，\J의 Ip해係는 完소히 ,11• IE'I1'; ([\)임 니 ι]-. 그로부터 줌대한 危l檢이 야가 퍼고 있읍니 다 ·

獨遊I서:'l:.)Ufll國311 쐐逃l佛셈j다II國間의 ↑IUf]M1，'f;의 쇄微l씨이고 l행則r에 서써J!j가 藏專터뺨으로 올라 있

융니 냐. 그 JJI11씨는 )G~한 lid ~~o iJi짜의 까( WJ 이1 i/ l써1하여 냥II際 ?1d’애 I~해係룹 폐立함으로써 이루어원 수

있융니냐.

쐐떼~ I쉰파J자까 II짧씨I) .은 그쉰- 위한 .5~든 "i1'- t lJ 7] 꾀 이 있읍-니 다. 우펴 는 -- 우래의 條約휠찢이 :'lIft뿔하

고 있뉴 d] 와 간이-- 獨짧聯꺼5共til때 政씨에 대헤 이1'1 우려 즈스갓가 取하고 있는 立짜， 그 以J:

.<?! 것윤 nil待하 지 않윤니다 . :.L것 은 純料힌 h이칸 j~'t格피 4!l~뚱 개/J으l 立場이 j王쿄 뺑方rj:t의 어느 -→)j의

l;;rdA이 운새로 흑1녀 는 ζf: 운윤 :밝땀을 5’터f히 필HII한 것이 1꺼 또 →方‘의 威信이딴 젓도 푼지]:"']지 않

습니디. 本人은 가장 A댐1 (J"J 얀 짧펄이 21패II으I lirti 싸IH]짧임 윤 마시 힌민 꽤때함니다.£.뜬- 統i}i' /lJj Jl턴

/링”“훗} 수 있마J는 에허한 示|않에l 의"61]서 ji 이랴한 젤本問國륜 회피한 수 없읍니마.

찌狀과 歐洲國I J댄線 빛 第二次 iJt까l 人’뼈의 ~~il;핑갚 ~l. ~·!r，:" i修 止하고지 하는 政없으로 因해 세 워진 |핸

찌r플잔 |徐과도1 (，]이r 힘-니마. 이것은 의심할 없地없이 20年以 I' 이 나 헬lc\~黨/앓社黨의 指훤下에 復퍼

영~)J )+ 復11 1.영~\ )J에 의히1 M成펜 g해 f4j l fi쩨J4Ut:f1l때의 j딩( )쩌안 것입니마.

ν i않柳交;참호 ;!;.\l치熾/표피 f雄’은 축촬51 었 도L ， 우 리 는 0] ;,,1한 iLj[팎 l짧總으l 繼1 1'，플 ~u~_1X;솟共짜1 1꽤괴- ;It

flQ. fir!: 템 :t_짧 댐歐l얘 깨한 과거 201f.이 | 잔친 LI폐n륜 위혐한 非꽤따主줬{애인 政짧으 j슨부터의 i輔떠윤

HI，來하싹 는 獨젊 Jli뼈)씨짜 II U때 1H~의 굉범위한 계승으1 ;1함싸짜찌으로 보고 있읍 나마 J佛쉬3편-싸~， 월l政

JH는 二L외← 갇컨: 젠，[\뜰 고페 페 이: 헤 니 다‘ 아니 띤 獨떼剛iJl\ J~:fna때이 쐐않델초까지 l國이l 디} 히 여 I패염;

i1J IP.JlII쨌앉r1'1 I쇄係 룹 }틴否힘으로써 우T~] 국가 1M]에 ;i;k ~녀도1 ..il 있는 -폈젠關{;f{~‘찰 체總δ11 야 하겠-윤니까?

「아J;11 나워 」가 17年풍 안 힘 으l 政짧과 「꼴 111] .J政%이l \'L ljt[J하여 째獨，\J jj때힘 f民한:}

lκx '!f ，附빼‘，I I꽤E해:j)J1' -플융읍- 했만 1 1)-외 같이 ::L j따짧윤 跳짧하겠융 니 까 ? 이 것 이 누꾼를 위 해 必I찢협 니 까 ? 이 것은 獨

않j지j :J l;fm때파 獨짧I剛;IH댄미때9-1 勞 !fib씌 단얘 기l 잔 ~}L 11'삶τ1- ;< 1 ~도 않으며 , 또한 ιfi;f1J 오1- 't:5i:뭔 ~E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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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歐洲市民들에게도 有益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復tiL와 狂服을 g標로 하

는 政策이 成功할 可望性은 전혀 없는 것업니다.

獨進民主共和國과 그의 Jilt會主義 몫I'f를 暴力 o로 除去하려는 「야레 냐워」政策의 變型이 냐， 同-한

目的을 가진 其他의 變型도 결코 成功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立證되었읍니다.

獨逢民主共和國이 現代社會主義國家로 發展한 것은 中斷될 수도 없었고， 또 中斷할 수도 없읍니

다. 反共主義라는 눈가려개 없이 그리고 幻想없이 狀態를 觀察하는 者는， 獨速民主共和國의 勞動者

農民의 勢力이 )、民속에 굳게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獨速民主共和國은 소련과 其他

社會主義諸國과의 공고한 友誼속에 結合되어 있으며 社會主義를 독일땅위에서 종식시키려는모든希

望은 幻想的인 것으로 立證되었읍니마. 50年代와 60年代에 敗北의 判決이 내려진 것은 결국 오늘날

근거 없는 것 이 되 었융니 다. 聯혜首相， 貴下는 獨速聯행議會에서 注g할 만한 認識을 表明하였읍니 다.

貴下는 F獨速民主共和國과 同等資格파 無差別의 原則에 立關하여 規制하려는 必然性에서 出發하지

않는다면 「바르샤바」條約國들파의 規制에 도달할 수 없다」고 천명 했읍니 다. 이 제 獨速聯챔共和國파

獨進民主共和國間에 正常的인 國際法的 關係 즉 外交關係를 樹立한다면， 물론 그것은 이러한 認識

과 符合될 것이며， 그것은 獨進民主共和國은 물론 獨進聯챙共和國의 對歐洲政策파도 符合할 것엽니

다. 그 理由는 兩國家가 그것올 通해 모든 歐洲國家와의 關係를 正常化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기

혜문업니다. 포

本A은 貴下가 지 난달처 렴 오직 緊張을 激化시키고 歐洲平和의 t치害要因으로 되는 政策을 지속하

고자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이려한 극단적으로 위험한 政策은 首相職에 있었던 모든 貴下의

先任者들도 成功的으로 實現시키지 뭇했읍니 다. 낡은 텀的을 단지 公式만 새로이 바꾸어 계속 求한

마면， 그것을 進步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獨進聯행共和國은 우리 大陸에서 他國과

調和릎 이루지 뭇하는 地帶로 남을 것 입 니 다.:J... 경우 獨速民主共和國파 獨進聯챔共和國間의 關係

正常化는 封鎭되고 中歐의 ZfS和는 휩久的으로 위협 당할 것 입 니 다.

獨速民主共和國 政府는 貴下를 포함한 聯행共和國의 代表들이 獨進民王共和國과 獨進聯됐共和國

올 2개의 主權的 獨立國家라고 말하고 있음을 分明히 認知했으며 이것은 물론 相異한 社會縣序를

가진 兩獨適國家의 平和共存을 可能케 하는 國際法의 原則에 立뼈해서 獨速民主共和國과 獨짧聯짧

共和國間에 同等關係를 樹立힐· 때 에 비로소 論理的으로 合當합니 마.

1970年 1月 22 日字의 貴下의 書輪에서 貴下는 同等資格과 無差別의 原則에 立關한 聯챔共和國파

獨速民主共和國間의 協商을 始作할 준바 가 되 어 있마.Jl. 천명 했읍니 마. 이 것 은 獨速民主共和國과 獨

進聯報共和國의 相互關係가 現在의 相互關係， RP 서로 主權的인 國際法的 主體로 承認된다는 것과

對立할 수가 없읍니 다. 聯했首相， 貴下 自身이 國際法의 諸原則에 판해서 言及한다연 거 기에서 는

必然、的으로 國際法上 했力을 가지는 條約을 練結하여 獨짧民主共和國의 主權的 ZfS等을 承認、해 야 한

다는 結論이 導出휩 니 다. 그렇 게 함으로써 貴下의 政府는 過송의 獨짧聯행共和國 政府들과는 달리

참으로 지 난날의 無用한 政策으로부터 解放되 어 現實의 土臺위 에 서 있다는 것 을 立證할 것 업 니 다.

本人은 貴政府의 卓越한 代表者들의 表現， 즉 『나는 獨逢民主共和國을 國際法的으로 承認하는 것

을 회피할 수 없다」고 한 말에서 그 洞察의 根據를 分明허 가지고 있음을 알았읍니다. 물론 여기에

는 聯됐共和國에 대한 獨짧民主共和國의 一方的안 事前惜置에 판한 기묘한 듭‘及틀이 결부되어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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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냐. :L것 은 우따 1id:l't1主.談litt 댐 f:'J( Ji;으l 變1 1~ -ti 니다 I -i:- n1찮익] 니 냐. 獨따R;，t~HIII행의 때I짧法的 쳐￡

샘、익 끼;; TIJjj!i↑~j'. "J] 판한 11미쨌아 :1.토록 맨1'Uf~이 이 ':) _... :ij~人은 ::L것 윤 이 쥬~ F꺼 l찬히 밥혀 야 합 ....] 마← 

그 때핍을 야떤 l호 J파1IId애인 ;댄(i핸따 진부시까마는 것은 無;펀I샤합니다-， 딩明한 필‘1횟， 則 國|際깜으l 짧

*댄flU윤 jJ.;誌、하는데 디1 해 서 {I::£원플 sz:WI썩} 수는 없는 것 입 니 마. 獨X펄民主j다II!짧1의 國際파씨 承5짚

으l 不마~센性플 }민樞한 경직[는 그 承펴3쉰- 즉각 감l펴r한 MJ\힘로 j자 t꺼한 수L 있는 政治|씨 先見之明을 기·져

야 힘니냐. 에바서 *人은 짧←I;'가 獨짧l佛샤:Jt: ;FlJ II뼈의 이‘닫으보 이려한 힘않~룹 取함으로써 우레씨j이

提}遍한 ，l}싸 갇이 ’해~f:쳐 :t)아II I따l괴- 獨젠I rff~ JI5)~:f~1!때바j익 lriJ 암:關係↑:aJj'1:、읍 위한 條約윤 피‘能한 限 빨

리 쩌iKMi하펴 는 타的을 가지고 l찌n’fj-완 始fr' -'엔← 순 11 1 가 !r)"'l 있는가플 獨~f:(，;긴t~)~짜I!행 펙:.tEl의 이뜸으

보 닫고l 싶유나이

~~jllJ댄미i때에 사는 1닌벤허 IfM!:N‘ JL3cH한9) 獨땐l차二+:)1;·*11 1찌익 I해係가 「피리 j條約이l 의-6J] 1HO限만고 있다

는 폐뺀잘 하고 있읍니마 木人짐r 이갓에서 IWPj45 :J따II쩨의 "tHMI:덤題기 어느 I따界까지 평흥求펴고 았는

지 。J] :싸한 짧·問온 그만 Jf- i!<13L 합니 다. ~꾀i잭I칸 t.Jt까IIf쩨 政Jr~‘7} 종요시하는 問}뼈는 대t웰f한主主誠i¥J으

it 영 f 뇌 고 있는 獨따\1佛꺼5J따II I쐐 政JfJ'7} (rt:‘때익1 il& i\'t륜 한- :1댄 |렘|판 가지고 있는지 ? 그리고 獨〕쟁

f한I=:Jt찌II행31]- 獨따l佛재까지 I~써떠j의 rnMH系이l 있이 fl꺼으l ←E새[i윤 1IJHI쩌1!! 지 않고 行뺏하7] 룹 ll l- ~]-고 있

는지 ? 히는 質fl\J 인 니 다-

l'띠lim"] :~월참룹 가지고 ll:&m-관 )j갚지f하녁 11찌11와 j꾀 !때mE차얘 기1 關心을 가지고 J»G果룹 이푸고지 한

다 1늬 삼行。I] ~'J펴이 있어서는 ，，]-니핍니 r~]- . 그리1-+ 유iJ 스렴 게 도 本人은 獨짧Jrff~ j45JUIII행 政府의 政

짧평띠j .ol]는 그효)- 감은 쭈I펀란이 있감-갈 7J~IJ~히지 않같 수 없←유니냐. 獨~~~꺼5J~:*n國의 {\，;J!<者·갚아

公 I¥~낀→ £. 쨌恨짧까j _(2) 規制 1만 ~t存"J] :iil -6J] 言& 6]-그L 았 .:<1 만 IIiJrI꾼에 쐐造택±까지 l國과 J'~11띠 社잉lEt義

iim國어l 내 젠 위 험 젠: 'fIi볍‘쉰·훨U듭)완 겨1 ζ\- n~ J.해시 끼 고 있쇠~에 대 해 서 우리 는 無쐐心한 수 없으P~ 오-&1

i~] 크게 우펴하고 있읍니 1::-]-.

JfrtWJ:t !.?it浦l평I ， 득i51 獨않[차 :t.J~:f川행파 .:7-9 1 째HI ， 1‘f 落 및 人民들" 11 에[;1] *삐 I~I 딩11-'보 .frJ»G란 前:d~

뼈l폐 it ~빽이←-아\101 '엔 名웹下에서 :-L갓 。 1 "I 푸 6-] ~ 았2; - -- - 1佛케ltlH전찬[듭피 1ft I행 |찌相으l 鐵 rp으l ‘룹얀

δJ] t웹펴도l 이 있읍 니 냐.

이 핑 시l 分明 젠~ 합II꺼計앓!J을 위 한 l챙1I깨폈짝이 Irff~)j)~~끼11폐에 서 는 )씌9;11하는 11}와 같이 mr보냐 (ill、l엽표1

끄 있고/.， 與剛의 KIN에 도 끼、 :Jtu하고 核)i~평{ I~시 세속 꺼t~꾀고 있 ~3-니 마.

끼 리 한 강n띨‘플。l 젠시Ii'꺼안 젠펴ii， 獨따\ f치 't.)~:fI JI쩌피 으 1 I피싼關係이l 판한 公式|깨안 宣닫고} 어 떻 게 1'1

j씻닌 수 있퓨니끼 ? 뺑力網係플 t~~t싸 611 웠-년 35Uj필Jr~ )15 :Jt:fllIi파內의 影쩔)]있는 集l때은 오늪난도 認램

1'f'1 여 ii! 위헌한 징-년을 f눴다~I히고 있。 pol ， :7.펴 한 fit압[j jl)， 行j많늪은 끊임없이 씨굉j火f값을 향해서 씨t:d!i도l

고 있어 f다판F애인 *~)팎의 ftt‘ |險뿜:f:힘플 초~J]히고 있읍니 1::)-. 1佈죄)JfL을 MWIU하는 J낮:디 f'슈 1J ] .는」民 7} :iE~

꽃化、닫 fJU않化시 끽l 마1단 ， ~폐~ ti:; :l:.j:1;:fll f때 }J)→ :L으 l 싱u川둡온 이바한 쨌댔윤 씨t~ l~셈 ， [나히-거l 도외시할 수

없윤니마.

그리므로-本人이 I佛채 웹EI인 폈 f얘 기l 보낸 펀信이l서 明 (=1 허 |씨Hill;한 ，1]-외 낌이-가장 합셈[}

단l싸에 서 는 2HIIl-]: I뻐爭이 냐가 :=t찢한 間많보 꾀니다. 그피]1'11 많下는 公l꺼으로 zp:자|만-이 I1Jj題띈 다

고 미싼했읍니다 .:1.비니- 따l士|깨안 씨狀 빛 l歐洲따l젠淑 9] 變~.융 페허-는 _~l-든 딩 l퍼을 포기하지 않

는 l싸 ， 21태II으] j彼싸는 不 riJ‘能합니 니 獨때l넌:ι 」아II때 ilJOH는 2F';f1l플 經{짜하고자 한 I개년 모든- 행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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線과 級爭의 要因을 除去해야 한다는 쇼場올 堅持하고 있읍니다.

政治的， 領士的 地位가 分明하고도 留保없이 承認되지 않는限， 平和에 판해 言及할수없읍니다.

獨速聯짧共和國이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에 대한 國際法的 承認을 이른바 講和條約이 練結되 어 있

지 않다는 理由로 거부한다는 것은 무슨 意圖입 니까 ? 講和條約의 練結어l 재 상 뺑反應을 보였던 測

은 바로 獨進聯행共和國 政府였읍니다. 앞서 意識的으로 講和條約을 防害했던 者들이 오늘날 그것을

구실로 1970年의 境界를 承認하기를 相否하고 이 러한 境界를 오직 變更하기 위한 킬만을 追求하고

있읍니다 r히플러」가 歐洲의 諸國民을 홉略하고獨짧帝國主義와 「파시즘」이 罪를 犯하고 그리고 無

條件降代을 한 후에 어 형 케 홉略을 받았먼 諸國民틀에 게 그 무슨 「權利의 要求」플 할 수 있읍니까 ?

「로카르노」條約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方的으로 西方論大國들파 同盟을 맺고 西方의 國境을 承認했

음에도 不狗하고 東方의 國境을 保留하려는데에 「슈트레제만」의 政策 (Pol itik von Stresemann)을 反

復하려는 意圖가 숭어 있으며， 獨逢帝國主義者들이 第1次 世界大戰 以後에 行勢하고， 그들파 함께

「히툴러」가 戰爭을 일A컸먼 것처럼 다시 境界의 問題가 提起된다면 어떻게 過去를 克服하여 .zp:和에

이바지할 수 있겠읍니까? 歐洲住民들은 聯행政府가 歐洲의 境界를 國際法上 狗束力있는 것으로 承

認하고 또한 現在는 물론 未來에도 그 境界를 變更시키려 시도하지 않겠다는 聯챔共和國의 義務를

公約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國境變更에 있어 暴力을 전혀 使用하지 않겠다고 宣言하는 것은 스

위 平和的 手段으로 國境變更을 위해 關爭한다는 戰術， 즉 이 미 「허 툴러 」가 그의 홉略時 使用했떤

戰術을 회상시켜 주는 것으로서 이 것은 「슈트라우스」民와 「슈뢰 더 」民의 命題에 애우 가까이 接近하

고 있는 것이 아넙니까?

歷史의 經驗을 무시한다면 重大한 結果를 초래합니다. 國境變更을 담標로 한 帝國主義的 꿇大國

政策이 今世紀에 두번이나 獨速住民을 流血戰爭과 破局으로 몰아 넣었읍니다.

f윷略을 받았던 人民들의 苦痛은 形言할 수 없었으며 , 우리 社會主義者들은 모든 政治陣營의 多數의

反「파시 스트」들과 共同으로 힘時 「파시 즘」과의 戰爭에 對抗해서 決定的으로 關爭하였읍니 다. 그러 나

유감스렵게도 反「파시즘」勢力들은 2次 世界大戰의 종b發을 i且止할 수 있는 地位에 있지 뭇했읍니다.

그런데 「히 툴러 파시즘」이 敗北하고 獨進帝國이 않落한 후， 오늘날 獨適民主共和國의 領域에 있는

團結된 勞動者階級파 그의 F뽑級同盟者들은 이 機會를 새로운 反帝國主義的인 練序를 樹立하기 위해

利用했읍니다.

모든 A民의 利害와 -致시 켜 , 「포츠담」協定에 法的으로 規定되 어 있는 것 을 이 곳에 서 는 實現하였

읍니 다. 즉 軍國主義 및 「냐찌 즘」과 戰爭의 根源除去， 戰爭犯罪者 및 戰爭利得者로서 戰爭에 대한

主要졸任者인 大企業系列 (Konzerngewaltigen)의 無力化 그리고 獨遊「파시즘」의 합略을 당했띤 이

웃 民族들을 위한 올바른 國樓의 確定이 實現되 었읍니 마.

大資本을 除去한 후， 獨進民主共和國에는 軍備와 戰爭에서 利潤을 취할 수 있는 者는 存在하지

않으며， 戰爭宣傳， 人民들의 爛動파 種族↑협薦는 法的으로 禁l!::되고 았읍니다. 이미 1950年에 獨邊

民主共和國의 人民會議는 홉略行寫， t풋略戰爭의 宣傳과 準備에 대 해 處뭘하는 平和守護法을 議決했

융니다.

獨進民主共和國에서는 勞動者階級이 農民， 知識I혈， 企業經營者플파 同盟하여 國家權力을 行使하

고 있읍니다. 大獨짧農民戰爭 以後 議事日뚫에 올랐으냐， 1848年의 「브르조아」華命에서도實짧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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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f쉰5的익1 L~웹-틀을 우~]는 獨짧民主갯까if뱅이l서 r댐: 티l했으며 ， :'1. 후 펴:햄초義l位평의 짧j값보 移行

히-있쉰-니아. 民主的안 .:U센改j양. 을 풍히l 數j표1t: 등 얀 ftJi:I'6:4 農業일꾼이l 거1 JJlJ B]j 셨 1:\] 不法‘원 딴씬-했)윤

뿐 아니바 地主(Junker) I볍융 1r(~力化시 낌으~7-_써 짧t때:1::義의 發生索地가 l잇去되 었쥐→니 냐. 옛 7찰配階

級월의 끼、짧한 敎함特fill뜰은 셔:，斷I되었 :iL ， }판협힌 찢t國J::짧와 많族:::t義으l 不健소한 精꾀II은- 永遠히

學{잣와 大學에서 斷쩔.5']었읍니냐. 그것‘븐 오뉴년 우리 /1 쩌代社헝主義l떼인 敎育體制플 찾환設하는데

決숲的안 fl1H웬였 읍-니 마.

-?-"iJ，l 의 獨i핑f치보」아rl뼈에서 ~')떼l하는 人I강은 r'J BJ 5，-운 ;댄l잉、決‘값으로 發봐완 ffd: 혈主義ifrt會릎 形1lX;

히그L 있으"1， 터다i호운 決JE}l~ 民主[얀I안 方法으로 人l강&떻릎 寶따， 壓到(~J익l 支持보써 iir.t會主義態

法-음 않1떻했 -읍 니 냐; 國j際않F에 主體보/<] 의 모+:~ f!짧{生‘뜰 A]닌 우리 i행家는 짧: 1려l히l 쇠 4'-*~1妹序우1 01] 存

立히고 있읍니다.

:1-:械的익1 j파會1:議國家로서 우리 는 確filiI힌- 1i.誼외 利펀의 tJS쌓"I] \L I.떼하여 짜JlffP 및 其他 때;햄EE

義i쩌때:1 .:4 과觸r애인 |可짧을 뱃 이 왔읍니 1:+. 獨i쩔 l쳐 ::l:-:J하rll행은 2nn的안 對싸關係릎 파求하고 있으딱 ,

tl]고 그 꽤l최보히l 서 따|際iY'.1으로 쌓떻받는 I왜家‘보 發h찾했 읍니 다.

t월 1행의 內l까}인 發l파윤 評價하는 rmJt:딩는 풍윤 Iii剛1.1)다III행 i1J야의 연입니다- 그~I 나 무엇보다도 II뼈

젠자까I I때 外테애서 결코 無關心한 수 없었 l간 L>1 20] 끼 지 l퍼 jIJj괴- rrm 이 지난 251cf-애 낄친 이라한 內

MI 했Ji~4!f~에 存1生하고 있읍니 다. 첼·國은 19451r J.;I，後으1 M問윤 有m-8-]-게 利用하지 않았는 바， 「포

즈감J ta定올 意誠|찌으로 騙行치 않있으며， 패J; 단 R:JJ뻐하지 않.Jl ld 요 柳力關係룹 "I]속 감:總시컸음

이 {않It휴l 니 냐. 이러한 復파느L짧는 i한}꽃iY'.1으~- 쨌帳-、뜸 츠i!Jl했음니냐. 그 당시 f!..q獨의 l佛체講템藏長

은 If'~獨짧아 半이 펴기 보냐는 오히 νJ 半으1 j해j쩌。 | 소:體/]- sl 는 것이 낫다』고 딴했윤니다 . im獨으l

大~*은 낡은 所11-構j않괄 政濟하고 따~lt허가 위 해 힘 의 政治이l 依if-하여 第2次 世界 人‘戰의 l싸li없쉴

修 it하7] 우j ill) 때方펴i太l뱅둡과 |폐돼하여 @댐따!올 상團i시 컸 ‘융니 마.

-，--般따}으‘보 일 ιl져 있는 tl] 와 같이 ~ffP셔Silt애o j 었 I간 「아더l냐워」는 그 스스보 民族을 빠’製하기 위한

일올 한 후에 그에 꺼} 는 J3!;}J!k의 統-JL 1C.j 、우 띠歐써c{f이 다l 줍요히-냐고 솔직 효];1{!:‘챈했 윤니 다 . 이 \1)

]945年 ]0月 5 티 roJ 데 냐워 」는- l해知히 는 1)] 와 갑° l ~'l 짜人代폈닫 잎이l 서 1f'3뼈의 때}i，최領j띠域윤 ~]

냐끽 }佛JfS國家로 Jf~成』한 ;합f뼈룹- 分{꺼;;;] 닌l 혔 으~I1 ， :"1.:'1"- 1948年의 獨 f'l l깨안 通델改짧은- 經濟的

修ii l;!)을 초"II 하였고， 때方‘ I딘 ~JU띠城‘들윤 낀다獨 r1J t료크」쉽룹 導入함으보써 즙|짧U(J''.1으로 外1쨌外國

(Devisenausland) 이 되았융니다 . Ii!".後으] IfffP Ji냥싸il l쐐倒Ji.:으로 獨않든 分斷|때家가 .5']았고 r치族도 完

숫히 상斷퍼 있 읍-니 마-

우리는 뿔:態기- 이떻/'1] 發}없허는 것올 믹기 위 Jl) ↑H 'I떤" fJ}) )J 했읍니 니 . 50年代이l 獨‘때民ct.')댄 rlf!행.1 1] 

Ik*~~F은 삼|互파lf¥f.외 2p:;fn따保활 日標lL 히→ n:l， ↑”久的인 分없rr狀態룹 止1¥J 히-기 위해서 jE當하고 A빨設

(r'J인 1J~案을 數次 ~5j~했 ←3-니 다 • 특히 1952年 3져 j싸l佛으] ~휩和條k(J案윤 그리한 좋은 機젠틀- 짧f共했

었음-니마-

2↑￡人은 뭘下에게 η& 獨때l佛JJ) J~*rI~ 大써C짜i r히-이 너| 만J I행土가 1958껴"- 3JJ 25 터 「본」의 1佛제講會에

서 그러한 따I佛으1 r이 니 시 어 터 브 j이J ell 해 파定「애인 &J뾰플 보안 팎'JiiH을 쇠，Ii텃시 키 고자 한나 마. 그테

니 ::Li~l 한 織 'fir Q']시 당시의 l佛H‘ Iff씨에 으l히I LM: 캉r가 sJ 었 읍니 to]- . 힘族의 1켄 →4生 11뀐題J는 西獨뱃m져의

r憂慮와 우리의 쩔쉰;갚 지(~i[l젠펀) 으갚 써 Mil짧뇌 었 、3-니 니" 5}않li ]1]- i!.핀’獨으l 뺑獨政써꾀f V:어) &:~~했 'd i!.회.찌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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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唯-한 政黨은 共逢黨이었고 그래서 同黨의 活動은 後에 不法化되었고 禁止되었읍니다.

民族의 分斷은 獨速聯챔共和國의 再武裝과 1945年의 「파리 」條約의 $結애 의 해 , 그리고 1955年

聯행共和國이 'C+토」에 加入함￡로써 굳혀 졌으며， 「아데나워」가 주도했년 「본」政府가 「파리」條約

에 暑名하고 우리의 모든 提議를 拍否함욕로써 獨進聯됐共和國 自體는 第極的으로 獨짧民主共和國

에 대해」外國이 되었읍니다.

여기서 당시의 社民黨黨首 「에릿히 ·올렌하우어」가 1955年 1月 2913 1표랑크푸르트」의 「파울」敎會

에서 言及랬던 말을 상기해 보겠읍니다If'파리條約에 쩔名함A로써， 우리는 獨짧聯캘共和國에서 처

음으로 獨進의 分斷을 굳혀 벼리게 될 커다란 危險을 內包하고· 있는 政策에 대하야 스스로 決定的

이고 大擔한 方式으 로 그 責任을 11受한다. dJ

現tE~도 貴下는 聯행首相A로서 「에릿히 ·올헨하우어」가 적철하게 특정지웠던 外交政策의 i홉塵파 關

係하고 있으며 아무도 。l 란 歷史的안 員實을 잊을 수는 없읍니다. 우리는 獨짧을 分斷시키지 않았

읍니다. 그 責任은 오직 聯첼共和國파 西方鐘大國에게 있읍니다. 따라서 獨進聯첼共和國 支配集團

들의 利己心에 의해 희생되었으며 l 20年前부터 이마 存在하지 않는 「民族의 單一性」에 대해 言及한

다는가 「民族의 單一性」을 守護하고자 한다는 것윤 無根據한‘ 일입 니 다.

agj됐首相， 貴下가 獨進民主共和國과 獨進聯행共和國間의 관계를 말할 애 貴下는 빈벤허 「獨速內部

關£Y;、」라는 말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貴政府의 한部處는 이러한 名稱을 가지고 있읍니다. 聯짧共和

國 fib:.府가 獨速을 分斷시 키고 「파리 」條約에 暑名한후에는그러한表現의 使用은 不合理하며， 이것은

또한 우리 國家들간의 正常的인 同等關係와 調和될 수 없는 政治的 意圖를 나타내고 았읍니다. 聯챔

共쭈fJ國이 --모든 警告에 도 不抱하고_I파리 」條約으로 「냐토」體制에 結合되 고， 獨進民主共져]國에 대

하여 스스로 外國임을 宣言한 以後에는 獨쩔內部關係는 存在할 수 없으며， 「파리 J~옮約에 디}한 聯짧

共쭈j]國政Iff의 同意는 反民族的일 뿐만 아니 라 냐아가서 f풍略的안 帝國主義的 性格을 냐타내 는 것 업

니다 r獨짧條約」 第2條를 지적한마면， 周知하는 바와 같이 이 條文에는 西方鎭大國들이 이제까지

그들이 獨速全體에 대해 行使했거나 保留하고 있던 모든 權利를 가진다고 規定되어 있읍니다. 특히

第7條는 獨짧民主共和國을 聯했共和國의 獨古資本主義的 社會體制에 編入시키고 또한 西方 帝國主

義的 條約體系속에 統合할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읍니다.

뿔下 自身의 發言과 같이 이 러한 條約들이 現‘ 聯행政府의 政治基盤을 이루는 경 우， 「獨進內部關係」

타는 公式은 聯행共和國의 帝國主義的 支配體制를 獨速民主共和國이 l 據大시 켜 獨짧民主共和國을 「나

토Ji!짧約에 編成化시킨냐는意味外에는다른것이 없읍니다. 聯됐共和國에서 通用되고있는 4大國의 責

任이 라는 命題는 獨速民主共和國파 獨進民主共和國의 首都 伯林에 대 해서 는 아무 根據가 없으며 , 獨

速民主共쭈j]國에 판한 限l 우리 의 憲法파 이와 관련된 獨速民主共和國이 線結한 國際法的 條約에

비추어 그것을 確信한다는 것은 용이 합니 다--獨速民主共和國은 4大國의 좁任어l 여l 속되 지도 않고

3大國의 管藉權에 예속되지도 않읍니 다. 獨逢民主共和國은 하나의 獨立된 主權的인 社會主義國家엽

니다.

「特珠한 獨進內部關係」라는 公式에는 獨逢民主共和國을 後見關係에 종속시 키 려는 낡은 要求가 內

包되어 있으며， 現實파 牙眉되는 그와 같은 構想들은 오직 낡은 唯一代表라는 越權을 變型된 形態

르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獨짧民±共和國에 대한 差別빠짜 持續하는데 이바지할 것업니다. 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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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는- 우리가- 그것올 결코 수락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t£때 目的이 아닝을 理j뺑할 것입니마-，

우리 는 찮下에게 그와 같온 行떼}을 펼求하지도 않으딱 그와 같은 試l짧플 포가하는 것 이 마 좋을

것엽니마.

그 외이l 本人은 디)음 事폈을 상 71 시 가 고 싶읍-니다. 聯셔)J~5fll國이 「냐도」이1 lJ Il入하지 않고 再武裝

하지 않았을 띠} 에 는 우리 는 ，游和條約파 하초|깨인 統一獨짧올 위한 提議뜰올 했읍니 다. 우리 는 그

당시 8폐짧l佛)11까지I V쐐에 는 獨짧Jj!; :tJ다Ilv행。11 대하여 JJl寶 3Z義ft<J 政策을 支持하는 充分한 先見之明올

가진 政治家가 았으리 라는 帝댈에서 l짧핸까지 剛放했으나， J佛J1) :J~;fn F!짧의 4문행훌的 政?선集|햄들은 獨짧

f한~t共자"행에 대한 찮임없는 l網爭올· 위해 公閒폭1 r빼햄을 많이 惡}폐하였으며， I司빠에 그 集願들은

j떠:쩍초義에 애한 攻擊}핀 電事1J으로 I佛껴3學융 完)항하는데 모든 企j間를 했 ←3-나 마.

「特짜한 獨遊內部|網係」와 「人협的 해:圖」問題에 대 해서 I살한다변 우라는 유난히 不快했먼 經驗을

記憶합니 아. 1961年 8月 31日 까지 國팬플 開放했 만 Jm間에 우라 는 당시 「 관」政府의 廠對的인 千涉

政策으포 인해 매우 값비싼 代f훨릎 支柳해야 했읍니다.

X해~民主:J~￥n國 人많은 1，000땀「마르크」 以上을 「펌땀보았 읍 니 다， J 本A온 엽 청 난 피 해블 가져 온

이 經濟}뼈의 總規{햇룹 明示하기 위 해 이 金銀이 1956年파 1957年의 獨3필民主共￥n國의 總!國Jj!;所得과

거의 ;살은 ;現柳라는 것을 말하고 싶읍니다.':E_ 하냐의 比뼈를 한다띤 위에 든 恨t펌ι짧은 주로 1950

年-'1_터 1961年까지 獨3펄民主:J~;fll lj행이 Y: I:I:J한 總投資微보다도 뎌 많은 金觸임 니 다.

「본」常局은 「←東쪽으l 가낸한 兄弟Mi妹」이l 애히l 합及하면서， 그들을 참으로 가난하게 만들7] 위해

모든 언을 했고， 우려는 聯체共꺼"행 政제J‘가 獨짧民主:J~;fnr쐐에 대한 쉴懷의 支j깨파 모든 補f賞義務릎

規;1써하는 것이 不可jUf하냐는 우i!.-]의 立↓장윤 이해히-리라고 1디 응-니 다.

獨j휩f한초:J~;fnli평은 모든 }덩펀011 도 不狗하고 그의 l此會~t.짧l’애 ~i-짧U經濟011 힘 입 어 世Yflg옳業|행家마1

注 13 할만한 位i참룹 차;<]했읍냐다. 우리 까和國피-人民들은불콘오늪날 l판調 「特練한 獨짧內部關係」

또는 rA~단的 돼:함」같은 것이 存:{F.하지 않는 경우에도 며유 잘 存t할 수 있읍니다.

1961年에 우리가 國젠安全웹圖를 취한 것은 人道的 땀圖0]었으며， 이것은 우리 A民의 生活괴- 歐

洲215:和維持어l 이 B]-;<] 했 유-니 다. 우라 A많은 1961年~ 8月 13 El 外뺑가 國|져事↑함을 {貞探하지 뭇하도록

죠치한 후 값大의 經濟(t<]인 닙l 약을 經!險했 c+는 것 을 알고 있으며 獨짧民主共져|國에 는 그와 같은 方

式의 「셈짜한 Jl\ij ~필內페」 狀願블 再Ii않tJ:하는 것을 許容힐- 사탑은 아무도 없읍니다.

• l 외에도， 두 개의 원定國家flJl의 관겨l 는 他國家와의 關1系와 Jt~하띤 언제냐 特珠한 것업니마.

에픔틀띤 l佛J1)까까If행으] tJr오스트 리 아」껏;fn l행 및 I해때오l 으1 I해係는 그c !fiJi썼한 삼微블을 나타내고 있

으댁， 그에 의해서 佛l網때j아Iii행파 獨때I佛)'fl }자찌1國파의 關係는 !폐씨되고 0]ιl 한 것은 모든 國家|채

의 !써係이].'1:- 해당됩니 마.

二Li껴 1-+ 1'il 끄:쩨 l’Z I꺼인 tHfiI행|家|섭1의 13혜係는 언제나 |뼈際法의 普j뼈잦j챔한 規純이l 흉;盤을 두고 있으

며， 그것은 獨j잊E\깐.'. ;J~ -tnl펴파 獨짧l佛JfU아Ill!때 0 ] ι}는 獨 j'u't':J 'il 兩主總i행家間으1 16해係어l 다}해서도 513

~한 섰1 1;윤 가;<1 고 있 3 니 다 .

우-바 가 r 5:.v~r- 獨때人」이 바는 公式으-보 |뼈!쨌낀~I찌 16헤係의 J{i .~룹 위장하는 것 은 無;탬: 1싸하P-~ 問뼈j7]

그평;1] 쐐l純한 것도 이 \l 니 마. 19 띠·빠初]lL ιl 헝-싱 勞퍼I) 개씌i l탬級파 勞폐허-는 人l치으l 펜이l 있는 進)J;<하J

쐐찌A 렛 資*::t歲(I애 l효때의 띤이l 서있는 獨짧人。l 있었 8-니 마. 오늘난 iiU:훼主義|찌 獨~f관主까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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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과 獨난3資本主義的 聯챔共和國은 서포 獨立한 두개의 國家로 存在하고 있고， 그 나라의 人民들은

완천허 對立的인 條件下에서 生活하며 勞動하고 았읍니다. 獨~民主共和國의 人民들은 自身의 勞動

으로 自身의 福社와 社會主義社會의 福社를 增進시키고 있￡며， 그와 反對로 聯햄共和國에서는 少

數階l혐의 財關들이 勞動者의 勞動에서 fl]潤을 얻고 있읍니 다. 또한 武裝化에 기 여하고， 權力追求를

據大함으로써 zp:和를 威督하는 것도 同-한 獨古集團엽니다. 그러므로 獨짧民主共和國의 A民과 獨

進聯행共和國의 住民間에는 基本的으로 社會的 差異가 있는 것업니다.

睡史가 指向하는 바와 같이 大「부-르조아지 」의 利己的언 階級利害는 항상 國家쭈IJ益을 許稱하였읍

니다.

그러나 그것은 現實을 훈曲한 것이，며， 大「부르조아지」에게 有益했던 것은 결국 創造的 人民에게는

害롭고 不幸한 것으로 立證되었으며， 勞動者階級과 全人民의 政治的 利害와 社會的 利害， 社會主

義의 利害는 이른바 모든 民族的 共通性에 우선합니 다.

聯행首相， 貴下는 스스로 獨進民主共和國과 獨進聯행共和國의 對立的안 社會體制間에는 「여하한

混合」도 「여하한 진부한 쫓協」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읍니다. 事賽上 獨짧民主共和國파 獨進聯행共

和國이라는 두개의 主權國家는 對立的인 社會뺏序가 統合될 수 없기 예문에 相互統合될 수가 없

읍니다. 本人은一提示된 바대로-이러한 共通的안 評價가 現實王義的안 政策， 즉 獨進民主共和國

파 獨速聯짧共和國間에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겠다는 理f生的 政策을 위한 기 반이 된다면 이

를 환영할 것업니다.

물론 우리는--누가 이에 관해서 沈然하겠는가 7 -社會主義홉료서 모든 냐'*약 聯챔共和國에서

社會主義가 勝利하는 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있A며，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의 原則어l 立뼈한 將來의

統合이 可能한 것￡로 생각합니다. A民投票의 결과 大多數의 人탬이 同意했년 우라의 憲法에는 그

것야 分明하게 規定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이나 來日의 問題카 아니라는 것은 自뱃합니

다. 이 問題는 서로 獨立펀 主權國으로서의 獨쟁E民主共和國파 獨速聯짧共和國間의 關係에 관한 協

商의 對象도 아넙 니 다. 그것은 聯됐共和國익 勞動者階級과 勞動하고 있는 階1혈들의 問題엽 니 다.

서로 獨立되고 對立的얀 社會뺏序를 가진 두개의 國家가 存在함으로써 慧起되는 明白한 問題狀況

파 法的 地位에 111추어 볼 예 , 平和를 確保하기 위해서는 國際法의 原則에 立關하여 zp:和共存關係

를 樹立하는 것 이 P옮一한 方法입 니 다.

聯챔首相， 貴下는 最近 外國에서 行한 演說에서 우리 두 國家間에 暫定協定(Modus Vivendi) 야 마

련되 어 야 한다는데 대 해 말하였읍니 다. 國際法的 睡念으로서의 暫定協定은 주어진 與件下에 서 --社

會主義諸國과 帝國主義諸國間의 現存勢力關係라고도 말할 수 있음--머 以上의 g的파 意圖달이 達

成-"-1지 못한다는데서 出發하는 하나의 -時的안 合意입니다.

確實히 貴下에 의해서도 評價받고 있는 「벌헬름·리브크너1 허 트J (Wilhelm Liebknecht)는 暫定協定을

서로 顧對的이라고 생각하는 國家間의 交流를 위한 合意形態의 하나로 解釋했읍니다. 송직히 말하자

면 그것은 「아데나워」가 考案했던 非平和的 共存을 위한 하나의 다른 表現 또는 一般的으로 社會主

義的 獨遭國家의 存立에 대한 쫓協方式으로서 一묘 「大氣象J (Groβwetterlage) 이 變化하게 되 면 承

認되지 않는 國境을 홉犯할 수 있도록 獨進民主共和國에 대해 敵對的안 政策을 계속 追求하는 -種

의 잠정적인 解決策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업니다. 그것은 現實的안 政策도 또한 平和指向的 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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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 매 만드시 狀況을 쏘없化시 키 게 될 것 입 니 다 그러므로 童펼한 것은 國際法으l 原則에 立I뻐

한 獨짧民主짜和f!행과 獨짧聯체共和|행間의 關係이l 관한 持續’的이 며 狗束力있는 規制업 니 다.

獨if!J民主共짜|國{ll~은 2[s- frJ갯存I網係룹 전히 저 히l 하지 않읍니 다. 獨짧民主共*1]國괴- 獨짧l佛체共和國

은 國|傑法上 |폐等資格을 가진 主體입니마. 우떠는 國際、法上，主體로서의 聯빼겠→和l園의 國家的 存tE

릎 결쿄 疑心한 일이 없으며， 우려는 關係規定올 위한 國際法-的 條約올 縮結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지급도 되어 있읍니냐.

그러냐 聯체」아II I빼 政l付의 見f뺑는 우리와 相몇함니다. J佛쳐3共짜l國은 如前히 成lL될 수 없는 前提

條{i l:을 앞세 워 우리 에 게 國際的 承핍파 主構l때으로서 의 完~한 |테等資〉洛을 포71 할 것올 要求하고

있읍 나 마. 그러 나 「포츠답」協定의 짧本짧定블을 決定的으보 이행한 것은 獨짧民主共-和|행이 었읍니 다.

聯체首相， 問題는 펄 F의 政府가 獨짧民主JqQ國에 대한 從來의 破壞的인 態度블 蠻化시킬 의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냐. 國j聚的악l 次:7[;얘서 4해 if!J £\，; :!:J당n l행을 세속 差셨U하여 }員害룹 끼치는 것이 貴

政府의 쩔|際I찌인 政第인 j뼈， 正’따f애인 |鋼係이l 디l 히l 서 말하는 것은 無意|않랍니 다. j훌政府의 外相이

他國과 獨짧民主갯꺼1國파의 正常的 關係樹lL울 1낭 "'11 하고 꿨易代表部의 設圖끼-지 도 뱅해하기 위 "iiI!

公式i땐1안 밟II令을 하는 경우， 어떻게 진지하게 同等資格올 말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는 聯빼共추u國

의 政府代表7} 獨짧民主」자'fIJ I행과의 關係플 規制하려는 第3國의 모든 밟置를 까害하기 위해 얼마냐

맹 i살한 手段을 順!員하는 ;:<]룹 정확히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國際機構어l으I I폐等한 參與릎 위해 努

力해온 獨짧民主共찌11행올 i많斷시 71 려 는 흉흉함없는 企l댐이l서도 냐타나고 있읍니다-

그리한 企圖는 특히 캄흡한 A道’댄j 랬펴애 이 tJ ]- ;:<]하고 있는 世界保健機構에 獨if!J民主共和國이 11u

入하는 것융 저지할 정 도입 니 다. 웰 I、·의 政府가 냐븐 「냐보」諸國의 뚜렷 힘- 疑健心과 1호對블 무릅쓰

고 國際法올 遺反하띤서 탬伯林에 設t월한 이릎β1- 旅行I굶('I ravel-Board) 이 라는 官廳을 유-;:<]하지 위해

展聞하고 있는 活顧l 역 시 우리 에 대한 差別|깨안 行動입 니 다.~領時j때부더 始作해서 오랫동안 되 풀

이 해온 二L 行動은 獨짧民主共和|핵융 모욕한 만줍 差Jjlj政策올 쓰고 있으며 다릎 國家의 統治權울

=f涉하는 j뺑權융 行使하는 것 입 니 따. 깅f>:A은 앓 F이l 꺼l 獨짧民主까;J'II國파 그의 人民을 제휴 差別하

는 政짧을 광;體化하는 1상디l 한 證繼資料블 xl] 시 한 수 있는 立場애 았읍니다. 이 7] 회 에 本A은 聯껴i

겠자1Ii평의 여 01 機閒들이 수1션 천부더 不斷허 l합加하고 있는 獨짧찮主갯짜lt행에 대한 財‘政的인 義務

룹 順行하고 결국 많온 ~fi쏠블 支t~l\할 16‘짧性팔 싱 71시키고 싶읍니다.

l佛체首해 ! n佳 ·代表願파 「할슈타인」原則을 持總的으로 週用하는 것온 獨짧民主共추lJ國올 아 以上

差!I)IJ하지 않겠다고 貨下가 反復하아 천멍하고 있는 폐펴1와 完全히 相反되고 있으역， 첼국 에 7t에 言

行f법의 깊은 ;f-屆이 냐다냐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方法으로는 어띤 경우든 規制판 共存을 생각

젠 수 없 음-니 마. 國際1);; ;꿇)又안 唯 一it ;]핏權 l찢求와 이 에 t!jP~J한 「할슈다인」原則은 짧極的으로 표가

51 어 야 하역 獨X펄民主j해]1때과 그의 당R혜들은 獨if!J民主共和 j행의 國際的 關係의 發}뚫을 껴害하고 지l

속 채3國어1 n뽀力을 가히ιl 는 獨짧聯)01))아II國政샤J으l 試냄릎 放f뭘할 수는 입 따는 짧폈‘을 인식 히-7，] u}랍

니 냐. 第3國이 X해j핑[강 J:jtfl1 li껴l파의 關係il:때’化때 문이l 獨~E차:±.Jl<5fIJf!평괴- 獨잖聊꺼5共쭈IJ!짧問의 j관계 이l

JF딩 윤 JJU한다는 →}::.張은 옳지 않으딱 , 짜31때파 獨l~l자긴:jl;*1I때의 外交~헤係f.M:，]:은 獨짧j진主共;f1Jf!때파

3tl\\J젠 1佛채j댄nm회 l원]의 M해係 IE챔r化를 {IE進시 싼 것 입 니 나-

1969年 以來 l댐知하는 바와 김 이 til!쐐mm와 「아표리 카 」으1 8{u폐國이 獨짧l:-~~t共和國과 外잣關係플 樹

- 94-



立했으며 , 같은 해에 처음으로 聯챔共和國政府는 두개의 主權國家인 獨速民主共和國파 獨進聯휩S共

和國이 存在한다고 宣言했읍니다. 이들 國家의 元首들파 政府首腦틀간에는 國際的 慣例의 節次에

따라 公式的인 接觸이 이루어졌읍니 다.

여기에서 全世界가 納得할 수 있는 明白한 結論이 나옵니다.

聯행首相， 貴下의 政府가 참으로 獨進民主共和國파의 關係표常化블 追求한다면 同 一한 텀標를 향

해서 나아가는 他國家틀의 모든 뺨置를 기 뻐 해 야 합니 다. 그것은 冷戰의 暫邊속에 貴下의 政府플

묶어 두려는 集團으로부터 貴政府를 풀어주는 同盟者를 얻게 할 것 엽 니 다.

聯행首相， 어쨌든 貴1'"는 무엇보다도 社民黨 黨首입니다. 貴下는 마땅히 獨逢民主共~國에서는

勞動者 農民이 政治權力을 쥐고 있으며， 모든 「파시스트」의 國家機關이 숙청되었고 또한 大企業이

人民所有로 되었다는것을환영해야 할것입니다. 1891年에 이곳 「에어풀트」에서 滿場一됐로 決-議뇌

었먼 獨~社會民主黨의 網領이 獨앓民主共和國에서 實現되 었읍니 다. 바로 그렇까 혜문에 우리는 獨

進民主共和國에 대한 貴下의 現實主義的態度와그에 수반되는 必然、的인 結果를기대할수있융니다.

尊敬하는聯행首相!

本人은 貴下에게 獨짧民主共和國 內圍의 立場을 밝혔으며， 國際法的 原則에 :u:ij해한 우리 두 國家

間의 同等關係에 관한 條約의 1:)、要性을 論證했읍니 다. 우리는 그러한 條約을 練結함으로써 지 난

20年歷史에 終止符를 찍을 時點에 이르렀마고 생 각합니 다. 아무도 우리 國家間의 關係規制릎 否認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出發을 합시다. 그것이 容易하지 잃다는 것은 疑問의 여지가 없읍

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員표한 平和惜置를 위한 善意와 決意가 必要합니 다. 우리 는 zp:和， 歐洲安保， 獨

짧民主共-和國과 獨짧聯행共쭈1J國間의 同等關係樹立에 이 바지하는 모든 연을 다 할 생각입 니 다. 不

幸한 歷史的 經驗애 <11추어 본까면 復δL政策을 維持하려는 努力을 許容할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합

니다.

獨速民主共和國뼈~은 基本問題--國際法의 原則에 立關한 獨進民主共~國파 獨速聯켜3共和國間의

同等關係 樹立-의 解決을 가능하게 하는 條約草案을 提議했으며 獨b휠民主共和國 政府는 獨J速聯행

共和國 政府와 協議하여 이 러한 條約을 練結할 생 각입 니 다. 同等資格의 國際法的 關係樹立에 판한

그와 같은 條約이 練結되면 獨速民主共和國과 獨進聯됐共和國間의 關係史에는 새로운 章이 記錄될

것 입 니다-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의 原則에 따라 이루어진 그러한 條約은 獨~聯했共和國과 獨

援民主共和國 그러고 歐洲의 모든 國家住民에게 커마란 도움을 주게 될 것엽니다. 왜냐하면 이것무

로써 ZP:~냐 安保以上의 것이 達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正常的인 關係가 樹立되었다고 해서 聯행共和國의 軍需財閒， 新「나치」主義者들， 復θL主義하J인 結

社플의 活動파 威勢， 그리 고 나날이 만연되고 있는 復δL思想과 十字軍思想으로 부터 發生하는 ~險

들이 다 除去되는 것윤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注意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25年前부터 始

作된 單獨 貨뺑改黃파 聯챔共和國의 單獨樹立으로부터 再武裝과 「파라」條約을 거 쳐 「나토」에의 加

入에 이르기까지 수백가지의 그릇된 禮置기- 취해진 후， 처음으로 올바른 方向에서 이루어 지는 實

際的인 惜處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條約草案은 兩國家間에 同等한 外交關係블 樹立하는 것 外에 獨짧民主共和國파 獨進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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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l共￥f] 1!행間의 暴力뼈棄에 合챔;하자는 提議를 內힘하고 있읍니마. 그 경우 主要한 問題는 暴力빼棄

가 條約 ’l웹휩|행파 그의 l행챙훌總을 國{쨌法的으로 相互 承訊하는 바팅워 이l 이루어진마는 것 입 니 다. 그

라므로 國際法.J: 쳤!力있는 暴力빼棄協定은 國際沈上 ::1:.體로서 存낀E힘-올 相互 承語、하는 國家間에만

絲*J~I될 수 있는 것엽니마.

이러한 첼;本的익l 힘i:uJ!가 않立하지 않고는 暴力빼棄판 떼根據한 것이며 속이 벤 옐매와 같은 것업

니다. 폐束)]없는 만순한 國댈의 尊童이 間題視되는 것이 아니마， 國챈파 領土保全에 대한 留保없

는 |찌I傑1M애 承펌이 f범題視됩을 찌“:A온 강조합니 다.

~{jv않;民主J자1'11國의 條約草案에는 獨짧民主共꺼Jl뼈5Lj- 獨進聯知共和國이 지체 없 이 「유엔」機構加入올

申꾀하지는 의 u]깊은 m~도 包含되 어 있 잔1-1 마 • 관~파할만-한 政治， 經濟， 文化f애인 쐐iE力을 지 닌

獨짧民초共111國피- 獨짧l佛껴덩t1'~l國0 ] 同쌓하게 「유엔」機構의 世·찌t l펀안 1핀떼l에 창1m하고 또한 이려한

jj"法으보 ill‘界Ajj!;의 全般r애인 平짜1 (1에 協기이l 이 11]-)(]할 경 우， 그것 oj 우1'!-] 兩l짧家외 그 A}~의 利

띈이l 판치l 됩 은 물콘 ill界機階의 웹":i힘性에 도 寄Q야한마는 데 이l 疑問을 提i댈할 者는 없읍니 다.

쐐\l:&fJE치主까和l행의 條約렌i案은 끝으로 兩l때家가 .£.든 形應의 核武器플 뻐棄하며 ‘ I건 터領土위 에서

生化學武짧-릎 生題한마든가 所;터 또는 IT힘짧히지 않는마는 것을 保障하고 軍縮協商을 始flri한 것을

規IE하고 있쉬-니 ν1-. 獨i쩔K1J댁nil뼈政I패는 獨進l佛껴샤자和|행과 國|聚法上 j~iJ폈力을 가지는 軍縮이l 판한

해;램에 合J쉰히-자jl 냐-시 급 提講합니 다 I佛게 띤 4덤 ， *A은 성fF이l 게 가장 무성고도 危險힌: :R\器에

디l 한 恐↑깨j로부더 , 毒「가스」 및 「막터l 려 아」이l 애한 恐‘빼로부 터 A間을 柳放시 커는 것 이 가장 A道的

인 行쩌가 아닌가플 붙겠읍니다.

우리의 對값는 獨짧民:t_，共，;f[J國의 條約렌i案속에 提示폐 있고 E:. 建設i¥J안 f때決策이 마떤된 것처 렘

l歐洲心j熾t'ff)의 Zp:'fll블 rl1M싸힘-냐 는 1ft定|꺼연 rJJJt덩이l 핀-한 i따댔:r깨안 Jl:쐐피' (J~j믿을 提싸해 주고 있융니

냐. 獨때1차主共和l행피- 쩨때l佛껴1 :J하11 1빼이 平짜l까存윤 많微하는 過젠에서 시 로 國際法的인 正쩌關係

를 t'1H:v.히-jl 獨:&fJ E~主:Jt:fl/ I!행] 01] 對1젠. ~l..든 i뼈~ti¥J안 政策이 표71 되 는 ;성우， 다-릎 댐j題도 解決원 수

있윤 것입니마. 그러고 Zp:和共存이 바는 첼本附}평 1뺑決은 니--돈 모든 問題解-決을 위한 前提입니다.

本人은 뿔下이l게 *쇄따~ 1치主J자'frlf갱l 이 提誠한 條約l월案올 ItM鎬헨- 것을 제의합니다. 우피의 對돼티|깨

은 獨짧l다主」싸미행피- 쐐않Jimu끼jHII國이 서 로 l때|傑法上 l펴쌓船係룹 :tB1v:하는 問題에 판fiJl 合찮:하는데

있유니다.

이 뽕~i에 서 獨따I I치 :=LJt:fnn펴 政찌‘는 |없講흘 ~行깎이l 있아서 貨下에기1 ~是示된 條約草案으로부터 l1:l

發하야 그 條約 1년:쫓으] I센Wl에 l'z: ly.jJ ?iJl 서 다음과 김-분 l땅Hill찌 떠짧블 디-푸는 것 이 必t꽁하다 고 생 각함

니다.

1. 國|察 r.t:끽 1땅Wl이] lj: IY;fJ히 여 , j패:&fJ J佛HUHrll행l피- 쐐짧1'(;j~.J~1'llli펴問에 LE챔‘ t에익1 1M경을깨， 同쌓·關係

의 폐~\/: ， ~-~든 形웹으1 j뺑柳|’에 익1 WJf!l J佛JfU싸rJl행1 il-3t:씨의 '1ft一{\; it<柳 뼈棄

2. 他國의 對外關係으l 不 H$: , r한슈바 안」젠l씨의 공극적 이 l꺼 明l낀한 빼棄

3. r유엔 j퍼뭘1 第2條 4띄。I] reI 파 ;fl!) 1맺없 는 IjJxll~ i'Jd까 1:: 1 수柳의 꺼 ITI:)R IT:忍， 領土保全:il]→ 많存 國|댈練

不fiJ짧 및 ;{tl互JJX il忍下이l 獨않j치 :=t JHnl때고)- 獨쟁l佛JIIott1'11 I，쩌間의 暴力，뼈棄

4. 獨떼E(j파따n!때31) 쐐않聊셔u하nit쩌의 「유엔 J1t쐐'\\ 1m入 Ell해

5. 核1ft짧 保-쥐으I t뼈棄? 또는 &] '[1-1} 形態로은 核‘jJ아뽑 j앓分權의 때棄， 生化學:W~;꿇의 生逢， 使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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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뺨藏의 빼棄， 軍費支出의 50% 節減

6. 第2次 世界大戰의 모든 殘繹의 必須的언 除去와 關係된 問題플의 討議

7. 獨速民主共和國에 대한 獨進聯챔共和國의 모든 負置의 淸算과 獨速聯웹共和國에 의한 題廣義

務의 規制

聯행首相， 끝우로 本人은 다시 한번 建設的인 解決을 願하는 獨쩔民主共和國 政府의 決意플 確認

하고 싶읍니다. 本人은 問題의 意義와 複雜性에 비추어 볼 때 雙方首相둘이 協議를 위해 계속 만냐

는 것 이 무엿보다도 重要하다고 생 각합니 다. 이 러한 경우률 위해 獨짧聯챔共和國의 國풍중憐接地域에

서 貴下와의 對話를 위해 만날 의도가 있읍니다. 本A은 다음파 같이 確信합니다. 聯챔共和國 政府

가 長期的 眼目으로 勇氣와 決斷을 發揮한다변 平和와 歐‘써安保에 寄與하고 獨速民主共和國과 獨進

聯행共和國의 相互關係를 規띔]할 수 있는 與件틀이 造成될 것임니다. 貴下의 f흉聽에 감사합니다.

〈出處 : 1970年 3月 20 日字 東伯林의 「노이 에스 도이 취 란트J)

文 書 9.

聯훗B首相 「빌리 ·브란트」가 「에어풀트」會짧에서 行한 原!tlj的 問題에 관한 演說

1970年 3月 19 日

首相， 그리고 輔士 여러분 !

本A이 獨進民主共和國 政府의 見解와 상당한 差異가 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놀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會談에서 아무것도 美化할 생각은 없읍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지난 20年 또

는 25年間의 功過를 따진다고 해도 거기에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엽니다. 現實狀況을 고려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將次 平和와 A間을 위해 發展을 가져다주는 雙方의 共同의 利害關係플 追

求해야 합니다.

이 問題에 판한 本人의 見解를 表明하기 前에 우리를 이곳 「에어풀트」에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준

貴下의 友好的안 歡待에 感謝드라고 싶읍니 다. 우리 뼈.u의 對話相對方의 誠意있는 準備로써 우리의

相逢은 착오없야 進行되고 있읍니다. 貴下는 貴政府와 「에어풀트」地區 그리고 「에어풀트」에서 온

모든 會談參加者와 補助者들에 게 그분들의 努力을 높이 評價하고 있다는 本人의 )、事를 傳해 주시

기 바랍니마.

數週만 지 나면 獨進帝國의 破滅로 民族社會主義者들의 暴力統治가 終未을 고한 지 25年이 휩

니다. 우리가 비록 칼라져 있지만 獨進帝國의 終未로 因해서 이 곳에서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읍

니다.

빠界는 獨짧 사람의 이름으로 자행펀 非行과 이미 다 저질려진 破壞에 디}한 恐佈로 가득 차 있읍

니마. 運命이 우리블 어마로 끌고 갔년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事件에 責任을 져야 합니다. 世界

는 우리가 이러한 責任을 칠 것을 善意로 要求하였고， 또 이것은 獨速이 現狀態로 펀 原因에 대해

서도 責任을 져야 한마는 것을 意味합니다.

그러 나 歷史的안 論爭은 우리 에 게 無益합니 다. 獨進民族의 進路가 서로 分離되고 1945年 以後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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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統 →으1 ;강 0 1 1，] 히 있는 JJL狀은 個人|꺼으포니- til;族의 \L場에서 悲劇l캔이 며 우리는 그러한 歷史

환 11l~로 꽉펜 수 없 3-니 다.

그래서 本人온 Jf:jjJ1에 서 사A狀況이 Zfi'fll와 獨짧國f한윤 위해 11양次 發展을 가져마 주는 共l힘의 TIJ益

을 j홉求 할 젓융 쩔求한마고 딴댔읍-니다-

今I，:j:'. 3月 19티은 獨않~i뼈혜j다n國 國~은 불콘 獨짧t~ ::t:jt￥Ilm명의 住民뜰파 모든 獨遊)、01] 지l 중요

한 날입 니 다. 兩l뼈家가 樹立펜 후 처음으포 j]것l付펀)Ji입들이 cJ~ lj치의 關心事:블 協議하기 위해 만닝읍

니냐.

우리가 여기에서 01-주 앉이 있으1년 :rmjt~만이 必꽃한 것이 아니라 感情도 힘깨 움직이고 있유니마.

우리 Nij{J11]은 확심히 우리 의 會談이 獨逃의 l꽤원을 넌 야 全1센찜的 큰 |해心을 받고 있다는 것을 認짧

하고 있읍니마.

지난 며철동안 이 「에어풀프」마는 지역이 獨짧人에게 어떤 ;휩 1*블 A] 니 는 가-플 우i~]는 우리의 共

l페으l 歷핏에서 헛-올 수 있었읍니디. 이l릎 늪먼， 「나폴페융」은 1808年 10月 22 日 이꽂에사 「괴테」에

깨 『政治는 運命이다』파고 딴한 적이 있있읍니다.

이 곳 「이l 어 풀프」에서 1850年 3月 20더 그 당시 獨짧을 zp:和[-J'~이 며 民主的인 方法으로 統一하려 는

마지막 試|圖가 이푸아졌읍니디.

그 밖에 따.햄民초파義휩뜰은 1891年으I r에 야 풀]르」鋼짧아 獨~勞퍼b者i띤i따l의 活{生化윤 위 해 받휘했

I간 값뽑U을 記{쉰할 수 있 융니 ι1-. I，폐 鋼짧이 f딘 1141' )lIL念빛의 한 草올 차지하고 있는 것처 폐 f치主主義에

으1 1&;志， 보 마 重大한 따t會f에 iT::짧에 의 꾀~~， 그-라 :iL Z[i和에 으l 챔;志가 -k]철한 Il￥ JtJJ애 ~微도l 었 디-면

獨~I때[차과 歐洲와 全1센界가 그 임챙난 不팎올 1t‘풍하지 않을 수 있았을 것이 아넙니끼 ?

l치族이 않落한 것처텀 _ll..안 I맘JtJJ에 --전혀 자|異헨- 條件下에서 일지피도-J강;條얘 기l 새 /il發으l 機

쩍기→ ~9:容된 것입니다. 이것은 鋼짧兩J앤域의 再센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니r:]-. 새로운 都TIl -듬이 破

壞로부터 !@선E하였 으며 , 經濟오)- 科學이 필-픽-펠 1간한 水f웰이] 5:_달했 읍 니 1:0]-.

μlJi 分쩨f펀 두 때家보으l 分&짧은 그것 을 어 느뼈의 j’'I)써에 서 觀察하는 가에 따라 r~本的으로 써異

한 젠[Z f펠릎 한 수 있을 것 입 니 다. 分斷 o→료 [치한 펌1ill發l파을 소的으로 否定的 觀點에 서 피¥f뭘학} 것 은

시 파 게 I~t{햇에 게 그 雲f王과 義J95쉰→ 뼈隊꺼I] 야 했고 또 히1 0 ]: 힐 11、찢↑~E 떼 푼이l 알아 냐는 것 엽 니 다.

1945 1，:['.以後의 獨않政 'If;는:--~티 fJ11]으 I .lJ~튼 벼.센의 경 우-←소|퍼으로 獨않윤 l핀領했 \:;1.5펴大!때 政治의

-싼 機hg이 었 마고 한 수 있윤 L j r:)•. 二L 후 폈 .j!띄 f바의 몇》力캘JtJ:은 獨않;의 狀況을 完全히 j左r>右右했j고l’ 歐

YJ+I -

E랴~ 한 分짧斷f익 ifM*쉰*=필 級:ffl시 7]고 또한 tie; i助r애으Jι 發f않。1) ν| 어함으보써 l歐W+I오)- 쐐짧에서 의 우려 룹

分劇시 치고 있는 l랩합Ii샘|냄년q物物}物1m끼1{뜰둔을 (除”앙、:1

二그L 강 )우FL， ;木1木t:人은 헤i' ;廠예떠'lf떠애。이] ，μL니] /ι1:. 1命'ifJ이iT“J)力J있는 허하→나으의] J쩌쐐8꾀U따따1 1야강fAι; 。야l 바마-는 μ찌'U떼핏j보꾼!f_ J부JL E'바] I:!씨jμ‘發하는 갓 o아1 I따m찢찢히하-

ι마1<고교 생 Z각} j함합니 나. 本A은 깃本t-:: A。이] )쇄랩:1':으의] ~Jffi: :t義IJ':J안 }JJ~땅 이l 사 l뼈 )Ji. 히l 있Fr션r 알:iL 있읍，- )ιl 마. 그

1'，1냐 :if.;:人은 펴짜의 }健1lJ(; ]찢素뜰이 歐’싸'"統/감J+ I행"際 I'애인 剛合過짜이l서도 二L 댐/쩌j~~윤 상싶하지 않-‘으

1' ] ι}는 것을 }維f감하고 있유-니냐. 갯!페生tf~읍 i찜tI.險하고 共패의 JtH王을 나누며 아우도 그것으표부터

I~Ux 한 수 없는 9떠한~ !JlIi'J.'. f!:과 우리로 하에균 자懶感윤 느끼게 하는 家1JIR ， 픔댐， 文化 빚 ~t他 끄L

든 끼(~形의 원i束爛係71- 오늪난 하니-흐1 ~U핏을 이 루고 있읍니 냐‘ 0]러한 되값의 캠‘存i¥J ;;J[ Ji.~륜 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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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 냐 無視하고자 試圖하는 政策은 敗北하기 마련이 라고 本A은 確信하는 바업 니 다.

i1P, 1970年 現在의 事實上의 獨速領土內에서 함께 生活해야 할 2개 의 國家가 分斷되 어 있마는

現實에서 出發하는 것이 쫓當하다고 생각합니다. 各其 마른 社會몫序를 評價함에 있어서 우리 사이

에는 深刻한 見解差異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差異가 歐洲平和를 보다 뚫固히하고 兩國家

間의-歐~H平和縣序를 展望하면서- 規制펀 平和共存을 追求하는 우리의 課題를 排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課題를 염두에 두는 경우에만 우리의 會談은 표當한 意味를 지닙니다. 우리가 問

題를 解決하는 경우에만 우리는 歷史속에 存續할 수 있읍니다. 問題의 解決을 가로막는 難關들에

대해서 그릇된 希望을 캘어서는 안핍니다. 兩獨國民들은 너무도現實主義的이기 때문에 설사 兩測이

뜻을 같이 한다해도 兩政府 首腦가 現在 國家統一을 實現시킬 수 없다는 것을 充分허 認、識하고 있

읍니다. 世界情勢에 비추어 볼 배， 危險한 不安을 납受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은 許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現實을 초월하여 우리 國家의 利益파 우리 國家가 同盟을 맺고 있는 꿇大國들의

利益이 2f和와 人間을 위해 서로 調和를 이루도록 함께 努力해야 합니 다.

獨速땅위에 있는 兩國家間의 現關係에서 우리가 특히 안타깜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國家와 國民

들이 相互交流하고 있는 通路에서 밀려난 채 兩獨國民들이 아직도 서로 담을 쌓고 있다는 現實입니

다. 이러한 否定的인 特珠狀況은 타개늬어야 하며， 가능한 한 克服되어야 합니다.

緊張 代身에 緊張醫和， 軍事的 對決 代身에 平和의 確保-이것이 우리 政府의 g的입 니 다. 그라

고 本人은 이와 관련해서 本人이 獨進聯챔共和國內의 責任있는 勢力에 의해 支持받고 있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우리의 오늘 對話가 國家間의 常껴j的안 方法대로 官更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고 頂上의 對話

로 始作되었다는 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關係의 特珠↑生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直面하고 있는 問題들은 政府次元에서의 直接的언 接觸없이는 解決이 不可能할 程度로 중대한 것입

니 다..2..늘에 이 르기 까지 우리 民族의 分斷은 점차 深化되 었읍니 다.

바로 이 點에 우리의 共同 責任이 있읍니마. 오늘날 우리가 兩國家의 關係規制릎 위해 시도하고

있는 것이나 혹은 시도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全般的 責任을 歷史에게 또는 部分的責任을「허툴

러」에게 돌릴수는 없읍니다. 그 責任은 現在 우리 自身에게 있는 것엽니다.

本人과 本人의 一行은 이곳에서 單純히 友好的안 說得이나 하고 또 같이 만냐고 있다는事實을 통

해 雙方의 見解를 一致시킬 수 있다는 幻想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마. 우리는 原則的안 差異들을

알고 있으며， 그 差異를 冷靜하게 확인하고 있읍니마. 그럼에도 不狗하고 本人은 우리가 서로 相對

便의 見解를 理解함￡로써 自己自身의 政治릎 옳게 評價할 수 있도록 努力하는 것을 빼棄해서는 안

펀마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現實 그 自體의 狀況에서 出發해야 합니마. 歐洲心廳部의 關係가 i且害되고 있는 경우 東·

西間의 關係가 本質的으로 改善될 수 없다는 것은 分明합니다. 그것은 兩政府가 우리 두 國家의 利

益과 獨進民族의 利益을 위해， 우리 大陸의， 安保를 위해 냐아가야 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찾

기 위해 엄숙히 試圖해야 할 것을 要求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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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낀 우 아무운 쐐jι익 ""'''-꽁지 ]끼지 않기 위에 입을 1>1] 디 보려는 獨逃民主:.)싸미i펴 政府의 쫓t熱흘

7] 디l 힘-니 다 .

우 이 두 1때l家間이l 는 서 로 :&JHI<J인 니-퍼- 또는 Jtfl따 Ii권뾰|때家들의 {:I:民間에 는 存iF.하지 않는!밤짜

한 꽤係가 있융온 논의한 아지가 fJ 읍→니 ν] .

따 피 λ1 ftgl쩨家~간간이l 는 存:(E하지 않는 셋)if!jtl: 0 ] 있유니 마 우펴 가 克服히l 야 한 對、決狀願 역 시 他

l사값 탄간의 )'Nl:k:파는 4‘[W~한 칭-뉘 의 잣 인 니 미 . 、:1_ :.N1:k:판一은 L이族의 짧-‘性피- 판i1d. s-l 야 있읍니 다.

또 t;] 른 j자illl¥1:도 있윤니디~ a쐐~ J佛)1상자*11때|파 獨~f치j::.:J따II I패은-r돼l찮보 武잖한 채--獨짧關±

우] 0 1] 서 서 .Y~ ~t1X‘하고 있는 짜l딴I1VJ 14따|페 1W웹ltl씨의 싸)JX:탔입 니 다. m I패家늪 지 난 數年閒 뺑~팎을 防괴:

썼 _"1 、9~~ -블년 ~tI)N I't'9 인 꽃소을 보장한으표→써 |샘;洲|으l 뺏 )J ;/1낀術‘한 위해 이 tl ]~지하고 있읍니다. 그려나

때 IE한 따 11]의 2f까[ I와 갖소은 l二꽉렉 」의 對決:+ 쐐따IX]의 .L['- f찌家으 l 뻐k對關係괄 함께 終뼈시결 수 있

는 짜”‘WI패11싸rf:애 으l 해 서 만 싸總l’애으포 이 쑤야 1J 수 있 하니 마.

lfV!i쇄 il& !씨 는 ll'~까 l끼 llQ: j넓으l 폐~으 로 긴주하고 있읍니 니 , 우라는 獨헬L녕 워 에 서 l~] tJ.J : 戰팎이 VJ發

"II 사 } 안년냐는터1 의잔란 낌이하끄 있퓨니다.

l싸 j해 J:!Jl t따l家는 Jltd.t 6 1] fJ;t끊뭔 1~II'fJ윤 .lt1>R하기 위해 짧)J行빠나 짧力으보 lAX향?‘펜. 1싸5f 1j 니 二L 可더I§

셈윤 71::<] 고 있지 않읍니냐. 21'-*1J쉰 꽃談하는 Kt.l끼익l 獨迎의 統-‘ e: 2칸 3L 뺑~땀이나- 內亂이l 의히1

)κj씨、s ) 수 입유니 다.

이 만이1 1이 잔디 rd >핀-판 때 쩨~I때캉 γ]~ +Fi'‘ /1버 8"1 는 1'=1 標는 갇읍니냐. 그라냐 그 |지容에 있어서는 훨t

]、·으l 생끼고|→ 우1:'-]띄 생 2]간이l -~-: :· 1!Z: 씻기 있음니아. I佛)11) 싸11때의 Jjt*lJ;;→에 記ilIb펴야 있는 II]~외 낌이

우띠는 1"1 rill:義irtl 테1'1'9 μ、治l챔l家관 :，z J권강]> .-i.L 샀{;-니다. 二2.';1 니- 부엇때문이l 우바 7} 府싸만아 對答:한

수 있는 「떼마」이l 판히이 이깃에서 G써 F히1 야 하겠죄니끼← ! 우바는 관~넌 오늪낚 歐洲의 어 ι1 I행家늪

원 分짧j시7'1 -는 떠Ji뮤칸윤 |앙값히~J1] -'만 얘씻의 5않h사윷 ν}-j;→믹 )을- 수는 없읍니냐 2y 규~L:7:.. 獨~f'낸 1JJi이 I~I

Itl 보 0 ] 즈스5'L 1:k:‘7£해 서 힘씨 !tR→히-녀 는 lJ)j)] ←당 기로" 1 윌- 수는 입유니냐. 以外애도 우리 우 獨進퍼〔

써 。1] 까] Ifi몇한 썽ii윤 반히 :i.L::< j 폐 니 다 •

19441f·t~後 "I I fftrri ;ri~i 꼭 | 쩨않에 )깐한1: 4人l싸11&1깥에 11]추이 불 u1] 우펴 누 國家FH1으-1 f1~~휩는 4大·때의 fN:

(I깨l씨Ij -판 섬깐·히거 냐 f l;; li김l한 수 없 ~G-니다. 이갓문 jJ디)j 3大 l꽤파 우리의 lU7£에 대해서는 ‘란관 짜I뼈

마 쐐따l치 l:.;l자찌 I I뼈l의 協).[:이l 대해서도 히l녕~"i{~니다 이것윤 또한 우이늘이 맺은 맺%條約 0] 나 多滋

|써 {찌~!J이}도 δ1] 녕 젠 니 다 . 이나l직1: 1&17£온 必렛힌- 짓이지 1난 우리시이으] I햄젠을~ fo/j(폐시 키는13l) lQ해 가

펴어서는 인-핍니j;:- I~ .

木人이 4大h파lliiZ J..G파 l띠기 3大[때피- -?一 t’1찌으1 /값파어l 매 δ1] 서 핀-及하는 것은 결표l→ 伯林[따題 때문은

이닙니마.:if.;人은 t\t F가 이만을 신지하기l 벤 6 ] 딘:이가필← w땐J~ 니 1'] " al떼~ 1l\J ~낸가 fO/(， ;';서되 지 않는 l따，

(F바 는 fEI林의 J꾀Ik 윤 變.\1.1:시씬 수 없읍1.- 1 니~ . 4:人은 ·iffj 찌띈f윤 認핑한 것플 냈:>j(하1난서 !E. 디-릎

INi°l) 샤 는 주0·1 잔 P↓ ilk의 ←→)j l까 變9.J:플 씻求힌→ 수는 없마:;1 생각한니다.

]佛)13 j政Iff기 P디{뎌林윤 tit治"i5"]. ::< ] 않는녀는 팎때로 띤히]， J佛쇄j앉府가 P펴方 3大‘l행l으또부터 }一定한 委

if을 받아 外페이l 이l 해 때{白샤、융 II;;싸허까 나 fl~1샤의 띤ritf l'에 ιI '.r핀 fj~ )J을 5t‘援히 는 일 젤이 빙~히l 받는

것은 이넙 니 다. Jrl‘인U~. 때↑더林은 經‘찌「에， f야U~:I'r인 ， y'i~ (에 ， ~'!{化I'fJ인 (f:Ii에 서 獨i쟁 J fffp )11:J짜II I때피- 分뼈jf.!설

수 없감니 다. f티林은 ζLi~] 한 센μ-]1 시 cJi.~ .'£:δ1 -? 펴 "1] 게 所J짧펴고 있읍니 마. 때가 3太國12L 獨때}佛깨: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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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國도 그리고 직접적 當事者인 伯林住民도 4大國。1 確定한 伯林의 地位가 變更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마. 變更은 所屬을 바꾸는 것업니다.

4大國이 伯林에 대해서 그플의 最高權限을 어떻게 行使하는가를 決定하는 것은 4大國의 事項입 니

다. 現地位의 改善에 판해 4大國間에 約定。1 成立한다면 聯행政府는 이를 환영할 것 업 니 다.

결국 우리 政府의 立場에서 볼 배 歐洲中心部의 正常化와 緊張醫和를 위한 努力이 伯林과 {白林周

邊의 緊張覆和 빛 正常化와 결부되어 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치가 없읍니마.

本人은 獨速民主共和國 國家評議會 議長이 昨年 12月 18 日 우리 의 大統領에게 兩獨國家間의 同等

關係樹立에 판한 條約草案을 傳達했다는 事實을 잘 알고 있읍니다. 聯행政府는 그 후 條約草案의

內容을 檢討했읍니 다. 물론 우리는 그 草案의 內容을 對話를 通해서 다루기 前에는 결코 公表하지

않을 것업니다. 聯챔政府는 우선 意見交換을 始作하자는 것으로 그 立場이 決定되었읍니다. 따라서

獨速聯첼共和國 政府는 條約草案에 대한 우리없，ij의 代案을 提示하지 않았읍니다.

- 이 러한 意見交換의 텀的은 우리가 獨짧民主共和國파 獨速聯했共和國間의 關係를 條約上 規制하기

위한 協商의 可能性與否플 확인하는데 있는 것엽니다. 그 경우， 우리 政府로서는 同 條約이나 協定

이 우리들의 政府가 第3國들과 練結하는 모든 協定파 同一한 抱束力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明白한

事實입니다.

本人은 우리들의 政府間에 이루어 질 協商의 方式과 對象에 판해 本A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首

相이신 貴下에게 이 마 1970年 1月 22日字의 書輪으로 通知했읍니 다. 그 당시 本A이 貴下에게 傳達

한 內容， ~D 獨進聯첼共和國 政府의 立場을 밝히고 있는 原則들을 마시 한번 確認하겠읍니다. 즉，

1. 兩 國家는 獨進民族의 單一性을 守護할 義務를 진다. 兩 國家는 서로 外國이 아니다.

2. 이 밖에 雙方은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뽑의 原則들， 특히 모든 差7]IJ의 排除， 領士保全의 尊重，

모든 級爭問題의 平和的 解決義務 및 兩測 國境의 尊重義務를 魔行해 야 한다.

3. 거기에는 條約 雙方의 領域內의 社會構造블 暴力으로 變更시키지 않는 義務도 包含된다.

4. 兩 政府는 특히 專門的， 技術的協力을 위한規制等 善憐的 協力을 위해 努力하며 이를 위해서

政府間 協定속에 改善惜置를 規定한다.

5. 全體로서 의 獨짧과 伯林에 대한 4大國의 威存權쭈IJ와 責任은 尊重되 어 야 한다.

6. 伯林內 빛 伯林問題의 現狀을 改善하기 위한 4大國의 ‘ 協定練結 努力을 支持한다.

首相 ! 지 난 1月 22日 에 本A은 貴下에게 相互間의 暴力빼棄에 그관해서 合意、할 것을 提議했읍니 다.

그러므로 우리 關係의 基盤은 우리 두 國家가 歐洲安保와 國際的 安全保障問題에서 뿐 아니라 相互

關係에 있어서도 「유엔」憲章 條文의 一般的인 原則과 目的에 따를 것이라는 共同宣즘이 되어야 합니

다‘ 그렇 게 해서 우리의 給爭問題는 오직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되 어 얘 합니 아. 우리는 우려 兩獨關

係에 있어서는 물본 歐洲安保問題에 있어서도 「유엔」憲章 第2條에 따라 暴力威習 또는 暴力行使를

빼棄할 義務도 받아 들여 야 합니 다.

우리 兩國家關係를 條約上의 原則워 에 서l 운다는 것은 歐洲를 위한 휠大한 借置이 며 歐洲의 安保;

와 協力의 5옳化에 이 바지할 會議를 t足進할 것 이 確實합니 다.

貴 國家評議會 議長의 條約草案어]는 國際機構에서의 우리 두 國家의 地位와 관련된 內容이 포함

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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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人 은 이 \11 1969年 lon 28EI 字익 lj(H<;:i떠 ~~on 사 8꽤링~~fif1 'J:j) J다11國 政府7]- I유엔」파 :It애l I해1쨌機階

에 서 t6iJ ))←원~ ~iJJ化힌 /띤 rr-:Ii가 있 딩 융 딛i-냈 닙 니 c-]•. ;4、人잔 니 아가서 獨짧~:J.'..J자:tnt찌익 |쐐|썼網 f;~이l 띠l 한

우리외 우퍼 友Jf\ 9-1 1'r :l써‘은 獨싫f얀←LJ t i'll l!회 ila: l{、J n體의 態따-짜If可이l 달려 있1/1관 것쓸 말댔-읍니다.

4:人은 -?-비 對ITi5의 j훈行j램까! 이l 시 二L펴 고 우리 對5까으1 j훌腦어l 에-라서 이 問題어1 판"(5)]서도 詢績‘헬

갓 을 filf[짧휴} 니 냐.

이 야 갇은 :d!;!셋이 이 루어 지 띤 우버 國1차과 우리 .9] 經網 렛 科}펀의 能力은 수:lJt짜의 zp:짜l와 發웹，

그리 고 tk III;)j1.iJd해암이l 보아 더 이 111 지한 것 엽 니 다，

이 i!1한 으1 11 ] 이l 시 이 것 올 쳤1率「에으보 깨進'6]-기 위 해 우려 는 東l띠의 兵力과 펴備판 制[쨌하여 均衝

달 아푸~r._꽉 %)J ?JII 0]- 힘니냐. 우리 쩌많人윤은 .*(n꾀 i단Vi/We itU플 위해 찢力히 는 分밍f에서 .'i'→벤 을

세 아 이: 힘 니 냐. 우띠 는 우러 으1 nil 쇄}쐐갚올 'Jc =t히 信!lifi하I깐서 샌設「애안 院암을 한 수 있는 能力‘윤

:7]워 0 1 힘 니 녀.

우려가 싸In 쩨이l 그러고 우려 國民읍 위해서 21짜II-룹 이 룹때에 I lJ 보소 tt!:W-에서 2\짜II的 l해係쉰- 따

젠시7' 1 ιl 는 표‘;=:- %)J윤 우비는 믿윤 수 있~ll 펙신)얀 수 있읍니 아. ti빠係lE 'l팎化플 위해서는 M겨~a인

인 文 i l } 만으호늪 ;r， jC:;상 깎니 냐. I쐐係갑 1[따化띤으iL싸 쩨fUlJ !fl ]강 듬、섬- 무엇 인가픔 얻야 야 립니 다‘

u] 쿄 °1 집에서 11k때한 分민f가 :l1t jj~펜 수 있으1녀， 1>:人은 이 分민f에 판히l서 단A1 II하示|떼으3~ 힌: ;<1]

” 짓고자 찍j 니 다. 잉;랩iY9인 l깐j깎은 암으보의 헨i淡파 디쉰- 次元의 띤H95 1퍼 |값i誠에 서 취급꾀도꽉 짧

保뇌 0] 야 한니다. 木人은 무엇보다도 우비익 힘이 \'1 치 는 한， 人間「애인 깜쇄을 히}소-('，)]야 한다고 생

각제 냐 c:-)-. 、l 씨둡 쉬~까지만 ~j，o-] Jι 1::1 ， -{-，많닫아 씨4 YJt괴- 結십페어 있지 않은 장우， 우비는 ::L닫 -융

|쐐lli암시껄 )j찢을 O]-i'잔 히l 야 한니니짧人관。] j폐 sf/-쐐으l 뻐삐이1서 서로의 *jff1T을 7] 마 펴 고 있는 경

우 우t'-] 는 ::1.늪의 h'f4홉윤 liJ fJl~하게 811 이: 합 1 ] 냐.

3C g o] ιl) 까 發}셋Ci]고 있음촬 木人은 페.fC '6]꺼l 생각함니니 우펴는 우피의 쉬짜; t다’廳닫이 지난

111'- 이 :갱 안으] V]'지~ IY9 '\1 'f1料에 때j '!t~하A I 만"'. 꽉 딩 」F-해 야 합니 아 • 또한 우려 뜰은 띤I쩍외 ffz~1띠分!Iff얘

A-]_S • 기< 1tH에으S~ 더 욱 댐懶1한 3(i'ift.륜)타>1< 81] 이- 한 것 <11 니 마 •

이것은 I_oj 간 때j或이1 .5_'. 해당힘-니다. 우띠는 lif!U1t交패 상!Iff에 서 우리국7]-와 他l패l단의 늠!잃j을 값쩌땀해

서 12찌I~;~i~싸j따a~ (Fernstraβe) 핀- 쩨!，않펴고 Dol 많은 핸까[ill}路으] r샤1 1.&피 Jl;{따 뼈f;f; YR= 1%의 改딴을 1렘|

쐐 811이: 힘ι| ι1- . iff(꺼:씨 IfL往來으1 {댄進， .-..，-0般料 1;:킹에 의힌~ 統←一된 運Xd法規의 jf퍼定 빛 鐵i떠行政間의

}“ILj l꺼 됐/빼의 ox 띤→。 l 마꾀직한 갓으‘딛 생각꽤니 ι]- . w깨꾀fin ‘익 水路빠行分땀에서도 t겠땀이 기능힘니

냐. -?--~l 는 씨4 illl;J t! 년 "I] λl j; 條;f&/쐐係가 있는 個人이나 때비1:間으l 폈빼」을 Giz:~{젠하는데 I~Nl心윤 가 지고 電

값父페， nUl따5C !At 넷 r ',[ ~I] 타아 프」交끼t갚 'JDt化히 :.iL Jtfl따 파ftj ilj1j !.ft와 삐값의 했J*iY:J 利YIJ 빚 消*월3c

ilit에 서 으l 빠mM‘윤 아r:Jlfi히 71 위한 |μiE원 찌ff ;%.'i 해 야 휴}니 c-]- . 마A]막으보 本A은 강~Y~絲-을 사이에 두고

發~l:하 는 운지L 그띠 고 그 뻐)j의 /WJh댄 단촬 fo/Ok하는ε1] 必폈:한 수 많은 됐際I'f] 익1 rrl'!많와 行政I~애인

liUI따감 -플 생각히고 있 음니마.

우 리 가 , 이! 컨 en 찌않 Jf絲게J싸I I I행피 W~歐으] ，(m찌家 lilJ이] 0] 01 1젠行뇌고 있는 것 처 넨 짜 · 낀d다林괴-

i씨쩨바l"i1 씨 jlUW I : IJ， X 1 1::.잣파 I'스포츠j交파등-윤 Do]우，- 織大힌 수l암 았다벤 치마만 發냈읍 7] 져 오지l

낀 것입니 ιI .

잔잔 이 i'j-q-} 쉐fll 은 치 감01] 늪 사소한 것 xl 넨l ι익} 니 니 , 그t'-] 나→ 우-펴 가 진심으로 표폐化블 웬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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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그리고 條約OJ 렇옆한 것이 되지 않으려연 우리는 일단 始作을 해보아야 할 컷업니약.

나아가서 , 송직히 말하자연， 質正한 意味의 正常化가 이루어지 연 兩獨間의 헬界와 障끓物의 克랬

어l도 이 바지하게 되 리 라고 本人은 생각합니 다. 그것즐은 우리의 특수하고도 안타까운 狀況을 상정

합니다. 今랫間 몇狀을 變更시킬 수 있는 展望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그러냐 보다 自由

로운 往來와 人權{申꿇을 이북하는 關係發展。1 우리 가 5을求하는 目的。l 요 意味라는 것은 확살합니

까. 어떤 경우든 이와같은 우리의 見解에는 變함이 없읍니약.

本/、은 우리들의 關係가 無差別과 I司等資格의 原則에 立뼈하여 樹JL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出發

하고 있읍니다. 우리 雙方은 누구도 다른 쪽을 代身하여 行動할 수 없￡역， 對外的으로 獨훌의 다

른 한 部分을 代表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어떤 感情우로서든 우리가 認讀하고 있는 發展의 結

果입니다.

一般的언 關係樹立이 進步임어}는 플럼없지만 兩獨國家의 目標는 特別히 密接한 關係즐 樹立하는

더l 있읍니다. 그라고 。l 경우 本人은 今年 1月 14 日 獨進聯됐議會에서 行한 本人의 演꿇속어l 列壘

했던 우리가 指向해야 할 點을 指觸하고 싶읍니다.

兩獨i좋國家中 어느 國家도 다른 國家를 後見하고자 해서는 안됩 니 다. 本人은 獨進民主共和國의

어떤 法이냐 어떤 社會形態의 廢止를 要求하기 위해 이 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本人은

獨速聯핑共和國에 대한 同一한 要求를 수락할 생각은 없읍니다.

首相 ! 貴下가 이 곳에서 獨進民主共和國 政府의 立場을 提示하연서 言及한 一連의 중요한 個別

問題을ell 판하여 本人은 오늘의 對話와 次後의 對話過뚫에서 기 꺼 이 論議하고 싶고 또한 本人이 말

한 內容도 貴測이 주의 깊게 檢討해 줄 것을 要請합니 다.

다만 i>:J、이 이 機會에 한 가지 말해 야 할 것 이 있읍니 냐. 즉 本人은 獨進聯짧共和國의 國內政治

發展의 여 러 相異한 局面에 판한 貴下의 評價， 여 러 個別的 政治集團파 政治的 人土들어l 관한 貴下

의 評f훌， 그라고 獨速聯첼共和國의 發댈파 兩獨國家의 成立에 판한 끓下의 諸分析等-에 本人이 일일

이 反짧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貴下의 見解에 同意.한 것은 아니라는 點엽니다.

本人은 또한 貴下가 방금 「나토」에 서 의 獨速聯행共和國의 f맞劃에 관해 發言한 內容을 용납할 수 없

읍니 다. 특히 本人은 貴下가 聯행政府의 國防相이 며 本人의 社會民王黨 副黨首의 한 사람안 本人의

親舊 「헬무트·슈p]트」의 特珠하고 個人的안 f맞劃어l 관해 貴下가 根據없는 非雜을 한 內容도 용납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여하한 첩略的 國防政策을 追求하고 있지 않읍니다. 貴測드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가 所

屬하고 있는 同盟의 充實한 「파트너」입니다. 그러한 판계로 東西間에 또는 同盟間에 歐洲의 政策

변화가 초래되는 경우에 限해서 兩測에 變化가 招來됩니다. 故로 本人은 그와 같은 變化가 오기블

希望하고 있융니다. 首相， 貴下는 貴下의 觀點에서， 本人에게 全般的인 問題와 原則的인 問題에 討

議블 集中해야하고， 2次的이 며 3次的인 問題에 沒頭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읍니다. 추;人은--몇가지

더 補充發言을 해야 하겠읍니다--本人의 觀點에 立뼈해서 全般的이며 原則的인 問題와 個別的우로

는 原則的인 問題만큼 重要하지 않은 實際問題를 對比하였읍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對比는 雙方에게 여러가지 問題를 提起해 줍니다. 우리의 關係가 無差別과 同等

資格의 原則에 立願해야 한다는 것， 어느 測도 다른但~을 代身하여 行動할 수 없다는 것 , 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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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느 써IJ도 판|싸l꺼으보 獨따의 나관 데5상쥔 fl;; ;k한 수 없다는 것 빨운 %U따l P'J i1fl [해f링의 次5t

에서 딴하는 꾀;味외 는 니-프니-속二- 갓‘슬 6] AI~] 에 서 마시 꾀해하는 III 입 니 ι1. 그꽉1. ;센*°1 서λ，] j월폐온

우"1 둔 l평家I'M]의 W써係판 獨j펄內핍倒係바~lL 히지 않고 獨遊|때家 '", (Zwischendeutschland) 의 關係

tI[l 두 獨池I패家rf검으1 곡1 :<11 ;;] ‘ IL 만한 수 있유니 니 .

f앉 f’는 具縣1:1애으보 -'f-"<]페이1 ;설척 샤、;人 6 1 1값j>，fj←양J: 의시가 있는 지릎 ~딴었음-니다， 이이l 對히1 :<I>: J、

전， 우펴는- I쩌때이l 적힌-힌- JI핍때까 엔제인가플 決겐한 에It附j 기 뇌어 있마고 對答했읍니 ιl. :<I>:A은 Jig;

}때가 폐來한 것으포 기다}히-고 있윤니다. 그러고 本人은 이제 f짧)]‘6 1 協꺼힘을 위해 폈識했거나 앞으

판 t샌펴딴 과l 든 niH핍한 ¥~1J II .51] 서 1짧j쩌한 잭E剛가 1이 어 있 다-교L 分 f~j ε1 對答함니다木人은 統-‘→獨짧을

j따띤하1낀 서 우<'-] 패 國家으1 땅낀~01] 판하l서 i"'i&했읍니 냐 ， 6] 것은 獨패l차主파;f rll때온 붉콘 獨:&e ~MI) ;lt:

.f r i ll갱i이 絲쐐1한 將 條約)듭에도 -a1]당힘-니냐‘ 때}] 3λl찌l괴← 우헤와의 條約온 i!t~聯파 월·빼의 友好條 ff{.J

이l서외- 마찬가지쿄 l때家統 ‘의 可能性을 l~] 디 ~L고 있3-니다.

이 외- 판펜 tl]서 R영l )] 6 1 하나-의 I~I (fJ괄i.- t폈{쌓헨: -，~으] J훤1호 양IJJJ이 있읍니 까. 따라서 諸 條짜J에 있

°1 서 는 쉰돈 띠1κ n r.k:뺑파 판렌노1는 이야한 l싸떤이l 대한 )]띤패와 댄|깨에서 이 l단 蠻化가 있을 수 없

니는 것은 아주 l]f] I늬합니 나.

“ 1 -'ι 。] '-']낀1 땐 rll 이l λ1 :<1>:人 으 國w:;씬~I:"'J j싸쇠은 단판 |지j앉不꾸派으l 빠念이 獨:&"l l佛 '!'fηHili행피→ 獨:&e

JX;Lt1i%11 U때H \j 으1 II i] 싹 !써係 꽤立。1] 이우렌 ril])댐가 뇌지 않는다는 것을 {짜띔하~lL 있퓨니 다. 오히 해 兩 國

家의 f'dj(씨는 lei [샌1 柳따으-과- I~I L:~ f!l'H ‘ 씨에 서 μ!iB Ij -，란 비펠- 各쉬- 깎m히1 야 한 |피 一한 義r%~삼 밴 6 ]

쉰 。1 야 한 것 익} 니 까 - 0)히페 이 경 우 獨jfg J[Vfi Jil ::i다rll國 :11] 그 의 }답導|꺼 人±룹을 41;쨌攻盤해서 는 않판니-

r 것 _Ir_ j£ li!펀한 것 임 니 녀 . 이 것 엑 시 우펴 h때求해j의 ’It!;훤꺼IjJJj(씨의 →‘해입 니 아‘ 1f(!;응한꺼U파 1바웬資tir의

따U{ lj o j 將次 합J'J'!，-'탄 하나익 W~]침힌 l~jEn~ j꾀않 1차J~이 끼 는 우리 의 던 l써올 ↑찾펀하여 서，는 안해 니 다 .

(((i‘디 ， t앉 F의 했 t~t파 :<I>:人의 發言이I 11] 추6 1 9、U斷한 띠l 우리는 딴고도 험 난한 긴 ~':Itf;!닌으] Mj~찢跳이l

서았、나는 “Ili폐 6 ] 나、옵니마" _'2;;01 냐 j꽤去에 있었단1 -'ι~1슨 짓피- 우ιl룹 分斷시키고 있는 꼬든 것이]도

不때하고 우l!1는 이 갈을→ 페낸 순11 1 7] 되어있냐는 .':£ -s)-니 의 암Il폐윤 니1 떤 수 있퓨니까.

우 1내 판 상腦f시 키 고 있는 몇I시플을 m~外iiiι젠 수 입유니다. 二L J:!.i 냐- 우리는 合/딘;한 수 있는 可能싼I:

이 있는 r，\J J핍에 iu:뿐，'i -올 .If 고 뽕J' rr펴뜰 히1 야 찌]- 니 나.

우리 기오쉰 우/산 f劍템|꺼인 r펴찬융 썼 냐 는 갓은 두 |찌家의 政j씨‘ l펴없블。l 치 음으-료 싼땐댔다는 원:

봤한 판폐이] 11)주어 밴f따딸 수 있읍냐 마. 그파 니 앞으-보 우라 는- 經!險윤 :1.::펼£ fUJJ짧으1 W~~차이1 I해心

윤 갓 -'iL 보ιH감j댐의 깜l웹氣속에 서 對dl려)팍 Jm行시 커 야 하며 TIl-껴l 짧])] 의 경 지 구장하듯 7r~짜l씨인 것

()] 뇌지 않i二꽉 헤이: 힘니다. ι1ι/\은 Fι1 7} ，와늪 오강이] ,,] "'1 힌: )j‘싸으포 ~'Ji값블 進行시격 수 었

\;I-I~l 좋겠 유니 다 그 l헤 이l 우피 는 6] ，tt~'젠}J퍼을 파{삶보_ t 1] 서 獨때聊')'\5까짜 II행。] I:샤 l佛政l付외 「폴란

"=_-1人 t\'; )댄1] 1~1政)fJ갚) 시l對로- 깃 거l 뭔 폐젠!i을 1광 1Jf'1펜 것 qJ 니 다 •

펀까I ， :<I>:人은 끝을 뱃 지 前이l 우리 의 對판픔 繼微하기 위해 공 많‘ F가 獨l :&"l J佛)\，I까찌 |國을 iψ‘問히l

주Ji복 }션감하는 11]-엽 니 다

木人은 오후에 제속해서 :<I>:A의 생각을- \과씀드바펴 합니디-.4:人은 우펴기 오늪 해說을 마친 後

에 헨)j의 代表룹 1£1ffr해 서 그룹이 렛 랫 째싸]피 갚괴 한깨 5fJ初따 우라 의 第2次테談때까지 뼈씨에

서 쇠£W~한 l;I;j容-왈 if.分 '8'1 評0원하는 깃。| 좋겠녀 는 것만 우선 만씀도?1겠읍니니 그 밖에 ~l.f:.. _":L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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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第2次 會談時 報告밭을 수 있도록 檢討를 必要로 하는 問題들의 目銀을 提示해야 할 것입니

다. 그 째 에 이 目鐵에 根據하여 우리는 앞으로의 會議節次， 특히 우리의 實務代表團 또는 委員會

의 課題들을 論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 우리는 그들이 우리 政府의 首都， 즉 「본」에서 l떠久

的으로 作業을 할 수 있도록 條件을 保障하는 문제블 캠토하는 것이 合理的일 것엽니다.

이것은 本人의 節次上의 提議이며， 아주 合當한 提案이라고 생각합니마. 우리는 問題를 뾰으로

解決할 수는 없읍니마. 우리가 신중하고도 現實主義的으로 일을 進行시켜 나가는 경우에만 우리는

우리 國民들과 더 나아가서 東西의 많은 사람들이 우라 에 게 期待하는 바를 達成할 수 있을 것 입

니다.

〈出處 : 1970年 3月 20 日字의 公報 39號〉

文 書 10

「에어풀트」會짧에 관한 共同 聲明

1970年 3月 19 日

獨짧民主共和國 內開首相 「띨려 ·슈토프」의 招請으로 1970年 3月 19 日 「에어풀트」에서 第1次 會談

을 갖기 위해 獨進民主共和國 內關首相과 獨짧聯챔共和國聯행首相 「빌리·브란트」가만났마.

獨進民主共和國 內聞首相은 이 會談에서 「오토·빈써J (Otto Winzer)長官r미카옐 ·콜」博士， 「권

터 ·코올트J (Gunter Kohrt)次官， 內閒 副局長 「게르하르트·쉬슬러J (Gerhard Schiiβler)博士， 局長

「한스 · 보스」博士(Hans Voss)를 隨行員으로 대통했다.

獨짧聯챔共和國 聯챔首相의 隨行員」즈로 「에 곤 ·프랑케 J (Egon Franke)長감 r볼프란 ·도른J (Wolfram

Darn)次官. r콘라드 · 아알러 스J (Conrad Ahlers)次官， 局長 「울리히 ·사암J (Ulrich Sahm)博士， 「위

르겐 · 봐이헤르트J (Jiirgen Weichert)局長야 同行하였다. 이 會5%에는 이 밖에도 兩뼈~의 고문파 선

문가들이 참석하였다.

獨~民主共和國 內{컵首챔은 1970年 5月 21 日 ， 「갓셀」에서의 第2次 혈談을 위해 獨효될聯知맺和u짧

聯챔首;1'E1의 招請을 수락하였 다.

聯챔-협-相 「브란특」는 「부헨발트J (Buchenwald) 기념판에 헌화함으룩써 「나치스」의 暴力統治로 희

생된 자람들의 명복을 벌었다. 그는 「오토·먼써」長官의 안내를 받았냐.

〈出處 : 1970年 3月 21 日字 公報 第40號〉

文 書 11

獨i웰聯훗R共和國과 獨速民主共和國間의 郵便 및 電信交流에셔 相효 取됐業務

메 대한 決算 및 淸算메 관한 슴意書 및 附屬文書

1970年 4月 298

1) 合 意 書

獨었휠聯행共fn國週信省파 獨適民主共和國週信省、은 獨進民主共和國파 獨갔펄聯i행:OiHn國間의 相互 郵

「
이υ

m



{更 및 電{言交流이l 판한 金般的 規制기- 이직 없 다는 認解를 根擺로 다음파 같이 合;행~1-였 약.

第 1條 雙方은 兩獨間의 相互뼈1便電1룹交流를 최소한 때存하는 規{莫內에서 可能한 월융}똥로 寶施

한다-

第‘ 2 條

(I) 1967年 1月 1 日 부터 ;j{J互 取孤한 業務實續에 대한 補慣은 總願消算規定에 따라 處理한마

(2) 上記 (I)명의 總‘짧消算現定운 本 싼]단둥합의 附}觸文뿔인 i덤加講定휠얘 규정된다.

第 3條 1966年 12月 31日까지 뼈獨間의 빼便파 電信交流에서 相효 取f야한 業務寶續이l 대한 總願

報f합은 초속한 I세 더 內에 協때올 通해 處理힌: toL

第 4條 雙方은 第1條으l 規~올 참각하여 때獨間의 빠互郵便， 電信交VIE 業務의 改善을 위 해 獨짧

民主共까l國과 獨않l佛셔以따III뼈 rfOl1에 i뀔JJIl 흉00때t電i냥펀 렛 「벨렉스」總을 架設한 義務플 진 to)- .

第 5條 本 合젠는 1청名함으로써 쳐力을 가진마. 本 合평;떨는 2통을 作成한마.

1970年 4月 29日 , 「‘싼」

獨;SM뼈J1))자fll國 i짧信‘省올 f~쫓하여

「에크너」博士

2) 附 빼 文 톨

獨짧E강~l?jt깨i때 週f등‘ i칩을 f~表하여

「캠케」

合참 )팍 第2i~ 2폈01] 띠-흔 獨찮;民主까f'rJ國파 獨짧I佛써~jt'fll國間 파f’{~ 벚 電信잣流에서 의 相Ii.取썼

業務에 대한 決算 몇 淸驚에 대한 議定쉴f

第 1 條

(1) 相互間의 週信 맺 電쉽잣流에서 짧行펀 業務에 애 해서 每:9즈 總括(:I상으로 淸算하여 , 年度71

껑 과함에 따바 폐了한다.

(2) 獨짧l뼈제뼈便댐은 %뻐jfg짧l\{i更屆에서 r따if- llirf&한 3월務이l 대 히} 쐐:t 3，000萬rut프크」플 報f賞한냐.

(3) 삼짧편의 fir'成파 送達)frl次는 省、 IlItf한냐.

第 2條

(1) 第1條 2따에 따리- 合/딴펜 總쩌온 우선 1973年末끼 지 쑤J썼하마. 이 規定은 合참한 어느 학l

{떳이 總總의 變:If!올 希띤하여 이 찌i&!짧의 願’數에 있어 交mt，~떳이l 合常하지 않-3 을 禮明하

지 않는 [浪 ::<11 속 꺼겠l하다. 이 練I}Jj은 젠 ’따눴1f~ J.l£‘ 6月 308 끼 .::<]， 츄 總짧의 變更이 確:lL

되 는 IIJj:JtJJ으I 6따1月 젠If에 :j:Jt;감좌l 어 이- 한t:_]- •

(2) 뺑更된 消魔總!微·은 總찌l을 繼更하기로 合;참한 to]-유해 가 시작되면 쉽했!하게 판니 이 nt.yWJ

까지는 그 때까지 동용되 던 f앙평:펌가 침‘갖께하다.

第 3條 1967年， 1968年， 및 19691f-에 대한 支抽總願은 지금까지 ￠쇄짧 IfMl거5뼈H혔l司이 YJ.JIl한

22,016, lOOr마르크」픔 算定해서 本 合鳳판 *;j'i*M:었 148以、內애 3Zt，ll히역 야 한다.

짧 4條 支挑하게 펀 金銷은 獨is:聯꺼3짧行 細해딩 '-']£/3←4003號의 獨逃民主共짜!國 l뼈立銀行 듬!定을

jlJj 강n 서 찌페~tt王共flJ fi행 週칩省、앞으보 :1i j’ II한마

〈버處 : (聯해週信省의 文펌에서 냐온) 原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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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홉 12

獨適民主共￥n國 內聞首相 「빌리 • 슈토프」가 「캅셀」에서 聯훗P首相과의 公式會

앓開健에 앞서 발표한 聲明

1970年 5月 21 日

聯첼首相!

우-려 가 對話를 始作하기 前， 本A이 獨速聯행共和國에 到훌해서 言及한 바 있는 다음의 問題윤을

明白히 할 必要가 있읍니다.

즉 本A은 다음파 같이 言明했읍니다. 獨進聯행共和國에서는 아직도 獨進聯행共和國 政府機關뜰파

法院이 國際法을 違反하면서 聯행共和國의 國境線을 녕어 獨速民主共和國파 그 人民들의 權利와 管

$홈權을 홈害하는 立法， 判決， 其他의 國家的 行않를 하고 있읍니 다.

이 것은 -般的으로 認識되고 있는 國際法에 對한 f률久的이고 엄중한 違反이 며， 本A이 言及한 獨

速聯행共和國의 立法活動과 司法行德는 完全히 諸 國家의 主權的안 平等， 不千涉 및 無差別의 原則

에 부합되지 않융니다. 全世界에서 通用되고 있는 바와 갇이 國家間의 平和的 協調라는 觀點에서

볼 예， 獨速聯행共;fQ國의 法律과 法院의 權限은 國內에서만 狗束力을 가질 수 있읍니다.

그 했力範圍가 國際法을 違反하여 獨進聯월共和國의 國境을 超越하여 據大되고 있는 獨速聯혜共

和國의 法律， 其他 法令， 決定， 判決 그리고 그 외의 國家機關의 行寫는 獨速民主共和國과 그 人民

들에 대하여 이제까지 전혀 法的 效力을 갖지 않￡며 現在도 갖지 못하고 있읍니다. 즉 그것들은

獨進民主共和國과 그 人民에 대해서는 無했입 니 다. 不法에서 法이 成立될 수는 없읍니 마.

1970年 3月 19日 獨速民主共和國에서 우리는 모든 差別을 떠 냐 두 主權國家의 首腦로서 對談하였

읍니 다. ‘ 그것은 獨速民主共和國의 立法뿐 아니 라 政策 역 시 主權國家로서의 國家代表들간의 關係樹

立을 위해 國際法的인 規範파 完全히 一致하고 있기 때문에 可能한 것 이 었읍니 다.

오늘의 會合을 위해서는 獨進聯챔共和國도 물론 이러한 點을 前提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970年 5月 5 日字 書輪에서 , 本A은 貴下에게 모든 差別을 止揚하고 獨進聯챔共和國이 獨速民主共

和國 政府代表團의 自 由로운 鴻留를 保障해 줄 것 을 要求했읍니 다. 本A은 聯행首相안 貴下에게 再

次 獨速民主共和國의 代表들에 대한 「파시 즘」적 인 策動과 直接的안 殺A使嘴를 禁해 줄 것 을 꿇力히

要求했읍니 다. 本A은 獨進聯웹共和國 政府가 新「나치 」 勢力들을 制止하지 않고 公公然한 殺害威贊

을 禁止시키 지 않는 것을 의 아하게 생각합니 다. 聯행首相 ! 獨速民主共和國 政府의 代表團은 貴下가

引導했단 代表團이 「에 어 풀트」를 옮問했먼 때와 同一한 權利와 同一한 待遇를 享有할 것 이 라는 貴

下의 確約과 이것이 어떻게 부함하는지를 本人은 貴下에게 묻고 싶읍니다. 어떻은 이러한 問題點들

에 대해서 世界與論은 應當한 結論을 내리게 될 것업니다. 本A은 이러한 式의 策動으로 오늘 우리

의 會合이 부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업 니 다.

獨速聯했共和國의 差別的안 立法惜處에 판해서， 本A은 聯했首相인 貴下에게 貴下가우리의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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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프」쩍싼에서 公펴l꺼으보 천1상 댔 년 것， 쥐 If'各권·가 rl [~~삐띤읍 {~表한 수 았r-+는 것'l~ 5}깨}승].마』

는 發참쉰 상7] 시 가 :ip ] 쉽 니 다 . JWM11ll.50헤 는 →--:111: 1、-는 지 뉴 ell 벙 게 ;싱 ;조했 읍-니 다-- --- 1각 딘씨 以外애

獨돼야초까지 l國1윤 代강-하는 il굉쐐윤 몇求하지 않는다고 만했읍-니다- 오히 ιl 웰 F는 獨~~~;l찌허~lI e때

.)J~의 1!l~헬끼j핫l 同쌓·佛If:싹단 2i!-증한다-고 효잔하였읍니다 그라나 싣저l 行쩌들은 이라힘- 뒀:'f‘의 表 rjJ:J

듭피-는 ;1")파핍 니 다 .

’쩌따lJ佛J~j~'f1Jt핵으l 파本값이l 依}없힌- J佛Jll t" j 꺼]인 :1~t-T、‘는 鋼짧]佛혜)~짜n國의 j政?감R~tl\싱을 決lE하고 있

←{;니마. 獨짧f란~:tJ~짜I I행1 人EQ;뺨績의 委任윤 만이， 그라고 內짜l으1 0] 뜸으로 껴;人은 짧下에게 「에어

€-~-J에 서 한짧下의 짜約이| 띠-마서 獨進j佛)때싸III행의 핀챈고]- 其他 法令， 判決， 獨짧I佛)까C和 Ii펴 |행

찌〈懶1쐐의 t사定 또는 行찌플이 ::J.의 JJii부쩌‘W I시의 獨~lr剛}‘)~;flll행괴 그의 ill"힐플에 대해서만 째力을

가지 1에 , 獨않J'\; ;:[-:;:I따III꽤괴 그의 iljE얀플얘 기l 까지 I쐐|쨌1* -융 1ItN송].여 없大·함은 띠K섰l라는 -펄1헬 0]] I司펴:

힌 것뚱 젠;求하판 바엽니다.

이바한 柳J:!f]윤 히는 것은 우랴의 ~'J訓~판 위해서 이-주 중、9힌- 깜I: ~.짧블 가섞니마.

<111處 : 1970{F 5月 2UI字 東f디林의 「노이 얘 스 도0] 취 란트 J)

t 뽑 13

獨適民主共和國 內 l휩首相의 聲明떼 대한 聯해首相 「빌리 · 브란트」으| 答辯

19701r:: 5月 21 B

씻 깨 iL 木人은 J‘녕1 ;;<] fJ:o l.':L III따에 서 :，'dl~分my으] :tif f때I I↑ \Jft퍼， 속 「애 0] 텐 뜨」이l 시 0] n1 폐짧판rpll

vb이l 판해서 우리 의 피‘싸~쓸 써→헤 펴 고 생 각댔 쉰←냐 나. 二L 밖에 도 5):] 61:1字의 땀翊에 서 ，*人은 뭔:

F얘 기1 f냄 獨짧I때家|시에는 한쪽이 디관 핀이1 ~'JBl] 헬씨-윤 느끼게 하는 r.1d'~이 있다는 것은 疑테j의 餘

Wi.νl 입니는 本人의 지1 61] 둡 l파댔 원 니 다 ↑;人 은 우바가 「갓셀」에서 4、뎌逢하는 ;성우 이;:0]한 꽤많둡융

때’ l띠강]-고 엣m l해 펀:을 !徐:L:하시 위 해 하댁) HH'fi 쉰← "1댁l 얀 懶템플 가싼 수 있윤 것 이 바3L 부얀젠 111·

았퓨니다. 木人은 앓 F기 오늪 아침 이 I" pI] ul'J"l] 얀히1 oj ,, ] f갇及댔 냐는 것-윈r 알고 있퓨니마.

이 둔 11~ 獨迎l佛제j자:f1l1RX10] 쩨〕잭|지:=t:)~:fl l l!갯l애 매해서 rAtlU:: f:풍하고 있 ι].는 I" lil] U r.J이l 관해 깅f>:A

이 꿨 l、‘어l 거l~示힌- 우리의 ]'0씨「을 펌|꺼허고;;<] 작l 니 J: ] . 우리의 웹淡이 進行5']만 이에 、만히1 마시 R‘、I

-談한 수 있도꽉- 여기 이 폐←k‘표 I난저 ~1 0-] _!Jl.시가릎- 1)~립 니 다 .

-판씨로， 보나 뺏E값으| 해}웹보시 t얄]、·으] 0] 갓- r갓센」값iI떠파 써짧의 條Itl'에 판헤1 즘及하고-지- 찬니 다.

5셔 6 티 字의 펀·陽← 웬下는 잔 記憶하산 것인니디- 에서 *人은 마유괴- 김이 만했유니마If'*人은

딴 r，야 꿨 政府의 f\;;갖 ， I~싫行fQ늪이 Y찢~~만 「갓센」페 fijj ll !j 에 우 비 가 「에 이 판.1=-J판 깝 rill했 윤 때 ln-은

것그11_ lilj • 4한 •Wit-I]9] /In →한 *~;‘쐐란 벤게 J까 갓이바는 짓융 뀔r r，‘에 서 ”“ ffi'J제 니 다 · dJ 그 i~l ]:;1] 누_Cj'-에 게

니 1]1] I"←l한 11]-와 낌이 아것은 얀세나 싸j獨|찌家의 o젠I:으I j(-~랫관 |꾀뾰보 하는 것이펴 우띠의 강우처

냐} 公따한 수 있는 상맨 또는 fj-illb을- 파δI] 서 6젠않시 킬 수 있는 分my룹 1m빠5_ 하는 것입 니녀. 0] 것

온 늬1’I파l二 주어 진 짜f!I:익} 니 디 .

냉신늪은 -'f-i:-]의 순닝으포서，*人O J 아 I'] 5)] 6 II 강:으l jlj 爛에 서 닌].젠 III 와 같이 獨遊JI뼈꺼u자찌 II따l i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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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保護와 禮遇를 받는 立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냐 本A은 이미 뜸及한 대로 立法問題에 관해

서 貴下에게 이 두개의 文書를 傳해 드리는 바입니다· <出處 : 1970年 3月 23 日字의 公報 71號〉

文 書 14

「빌리 • 브란트」 聯해홉相이 「갖셀」會談의 오전 會議에서 行한 原Jllj問題메 관

한演說

1970年 5月 21 日

內聞首相，

神士 여러분!

本A은 尊敬하는 首相과 그 隨行員들이 이곳 「갖셀」에 와서 우리와 第2次會合플· 갖게 된 자리 에서

人事드릴 수 있게 펀 것을 기쁘제 생각합니다. 本人은 原則的인 問題와 實際的인 問題에 있어서 모

든 우리의 見解쏠에도 不狗하고 本會談이 成功할 것을 希흘뭘하는 바입 니 다.

「에어풀트」에서의 우리의 會合이 당시 貴下의 첫 演說에서 表明되었먼 바와 같이 政治的 重휠性

을 지난 하나의 事件이었다는 것은 疑心할 여지가 없읍니다. 우라 國民은 獨進內의 또는 獨짧問題

와 함께 提起되는 모든 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注意를 기울이고 있는 다른나라 國民들과 감이， 우리

에케 큰 關心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相當한 義務와 責任을 파하고 있읍니다. 이라

한 義務와 責任을 마하기 위해서는， 本人이 「에어풀트」에서 宣言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獨進의 zp.
和와 獨邊國民의 發展을 가져올 수 있는 領域을 追求해야 할 것입니마.

「에 어 풀트」에서 의 우리 의 會談이 끝난 후 適信分野에서 部分的이 지 만 成功的인 協定이 이루어 진

것을 本人은 고무적인 徵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提起되어 있는 課業파 우리들에게 주

어져 있는 可能性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물론 하나의 사소한 始作에 不過한 것입니마.

우리 두 사람은 우리 의 關係블 親制하는 걸이 벌고도 험 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 다. 우리 는 그

. 걸-을_r에 어 풀트」會談以後 多樣하게 나타난 바와 갇이-옳지 옷한 批判과 責任追罷을 提起함으로써

더 險難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마. 우리가 이곳에 냐란히 서 있다는 事實은一그러고 그것을 위해

우혀 兩者는 함께 공헌해 왔읍니다--兩測에 緊張을 鍵和하려는 意志가 있다는 것을 充分허 證明

하고 있읍니다.

서로 抗議하는 聲明들 애문에 우리의 會談이 負擔을 받게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本A은 생각합니

다‘ 우리 政府가 거의 매일 當面하고 있는 不信과 비난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냐， 우려의 信念이 꿇

化되지 않는다는 것을 本A은 貴下에게 確言한 바 있읍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有利한 與

論造成도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제 네 바」 世界保健機構會議에서 보여준 우리 聯했政府의 立場에 대한 批判도 같은 結果를 가져오

는 것 입 니 다. 우리 政府는 獨速民主共和國의 國際關係가 兩獨關係의 發展如何에 달려 있다는 것을

公言하는 바입니다. 이와 판련하여 食言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천혀 어울러지가 않는 것입니다-

「유엔」歐洲l經濟委員會의 事業에 共同우로 參與하려는 獨進民主共和國의 提議가 그 機構에서 差別

을 받고 있다는 貴下의 陳述을 本人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獨짧民主共和國이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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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서 {네 機隔으I t11 l1!b어l 킹i'; tm하지 못하거l 된 것윤 2셜 5L 獨짧縣쳐Hi;:째1國의 實任이 아넙니마.

우c.j으I 1，쩡iE는 後 t~이 나 ~t짧아 아닝니따i 오히려 우려으l 態，度는 獨짧의 兩國家關係플 F깡階的으

5L t짜 t깐시 7' 1 애 는 %1)5'1 !J갯당{악l 잣양l니냐- 우리가 이 0 1 r이1 &1 풍토」에 서 全權1t줬-룹 {f ifJ하여 칫벤

써 ε1 1hhJE올 ff(i k:，I’i하는 rJJ댐이I it떠.하었 tol 리J산 그것은 매우 合理(t~이 있올 것익]니다. 그러냐 그것올

반끽하71 위한 If￥맑}윤 아직 도 있 읍-니 다.

(J씨J ， *人은 깜 'F이| 게 우리 둔 l챙家間2] fil] 낀;權이 ， Ji~(d~한 條約 J:의 ;벚 11~ 1j 이l 판 011서 없때할 것을

거 \J' l1t짜랬 읍 니 다. 그간I JL 그 경우 그러한 規lli1J퓨 굉-δII 서 뼈互間의 모은 호딩Ij이 排frtt되 어 야 한냐

고 r~t랬융니 냐. 이 러 한 센/장‘픔 40、은 。l 곳에 서 Ak大|웠 깅 조하고AI， 함니 냐.

Y써Ji1: f~ :::l:. j~씨 J!행。l 겨| 속 ~l.I IJ어| 판하l 서 σ| 바 가지 침 IX힐 경 우 우?-] 는 獨쩔l佛쇠\)~짜l國으l 감V II윌로 인

011 샤 딱 BI 分멍f-f깨찰 둡연 젓~h分밍f어l λ 1 -獨짧I갔主)~+Il g챙 fJ\IJ이 ιI 01 Jtz댔고， 또 따하고 있는 여

퍼 利f댐에 대해 닙IX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獨짧j꾀主共和國政Iff가 獅껴j政W‘f의 東歐諸 l평jJ}의

13찌係였짧 웠11올 !Vi얀;하는데 대해 H&해 야 하겠융니 다 •

}，i:人이 이미 「어l어풍트」에서 微調했듯이 兩獨평國家으I'lli.法은 民族의 單-1生에 立!때하고 았읍니

이. 패l뼈 Jt(j μ; 온 모두 分雄을 :'ik久化해서 는 안된냐는 것올 指鋼하고 았융니마.*人은 우리가 。l 러

한 짧‘法의 mUlJJ ~쓸 고혀하지 않는마띤， 우바의 關係판 뜻있게 規制할 수 없마고 생각힘-니다. 故로

*J、은 우리의 根本f해}해어l 에해서 쉰&합니다.

*λ은 第2의 까H션 -탄 第1으I #H않보다 맨A1 Jfjz딴수 없 다고 主張하거 나， 第1으I mt원릎 取하기도 선

에 !'ff2냐 第3으I tlN fft가 우엇 이 냐고 剛땅하는- 것 은 찮%가 없 다JL 생 삭힘 니 마.;;f.:人어l 게 重평하다고

생 각되 는 것윤 二L때 그때 可能한 떻急함 111 10'뜰 取하는 問}댐입 니 다. 오식 事態~nM에 따 라--그것

윤 이 미 상 당허 가능성 이 많은--이 러한 채圖윤 取해 나감으보써 兩 政l잠는 寶際問題와 政治的 問

Jlpj]ι 까지도 協때‘올 進JEl:시 7' 1 게 되는 것임니다.

:L와 같은 tw，njj의 目 l꺼은 人間과 Zf!;fll에 有益하고 동시에 民族의 將來에 有益한 方|머으로 兩獨國

家n il으I I해係플 I(P.約으?r- 規11~ IJ "ii) 는더l 두이 야 합니 다 I附l쐐l앉府는 이 러한 ill'備가 되 야 있읍니 다.

그퍼한 양감의 IIff:約뜰은 풍→꽉 테이~o ~￥f꺼끄l 1((£，1슴別으l 덴씨 oil 엽각하l서 X체結J탑 수 있유니 ι)' . 그 ~I나

IIff:ιJ士의 써11씨는 또한 우따 으I mm f;f:했없 .:11} ， 그피 고 쩨잖이l 서 으l 人댐J /t'.活으l 進步릎 意'*하는 J~體r애

l서 ?('I-융 낌1:r"i f;ll야 한냐 는 것 도 fir씨한 'Ii깐다l 니 나. 條ktJ이 形式(1션으호빈~ 때行되 어 서 는 안젤 것 OJ

냐나.

r'"II 0↑ 낄 닫 jιII 서 本/、유 우?-I끼 JJil. 1M i5 11 야 한아고 생각하는 lim핍플。II 판&1/서 싱세 <5] i'!U~하았 퓨니

다 . ::J 갖J 7 條짜:;1: 9) m1lill 갚이 ? 따 PJij쐐!행:1* 1i셈이I N:{r하3L 있는 것 낌은 감끼r힌- 병·해J1} 쩌‘Tf all 0]'

하 Ui ， μ;(r)으호 v얘께이 W;31쩌깡야 짜*:/i학1- -'1'_든 fκ約 -'11 - r서 -한 tIu:짜 J)괄 가져 야 한다 는 것 은 疑Ii’1의

('1 7.1 71 fJ‘ 냐는 까-읍 끼J、은 닌l 헨 II) 있‘읍→l--I니. 4;人은 띤시이l 우 ?-I지 4J:: 5B1 I찌으1 ·N!'總떠 셰t까IJ1H멋에

시 lj1이 'd- 수 잉 으마 , }폐)잊으l 장!lIJi -'싼 I째 r~‘ μ~ (1')~63_ !i~i써승]， :-< ] 않{:마 는 갓 윤: jj-IJJ] 히 하였 읍-니 마‘

이 오1 01l _y→ -1>: λ온 쩌찌ji!: t: J I， ，fn l i껴 ilI.J1U샤 우 i'，I -" 1 I~I{’양II 시 形;\;(1에 7Il: ， i':싱만윤 l찢까하파 꾀，_，1는 생 각

。! 시 tL-n~ 니 ι1.(>1 우 7 1 쐐j잉 [( ) :. 1싸I I I싸I ill)씨 ~~:- _9 늪 년 까시 도 우마 의 l찌Ii‘6으로 1'1]互 I~찌係發없이 어 떻

기) 0] ‘，-어 셔 야 한냐는 싸XU 앓 녕 1- 6 ] ;>;] 뭇찌9. 유니 다‘. j~a Ji1: t~ tJt깨l쩨이 }比깡Ij， tiff: q때條， ~求， 前fI~ l，*

{II:以까 "I I ".,• 한 것 앙 아 lF갓 -"'- JJtL짧하 :-< ] 않는 1+ ''.1， 우려 는 이 ~l 핸 쩍淡의 /젠;義， 人間으1 )OJ待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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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慶範한 課題어1 올과로- 對E짤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그령 지 않으리 라는 希펄파 假定下이，1 /.t;:人은 오눈 貴下에 게 協商開1崔에 관채 갖協하고 그 方法의

細部事項을 決定할 것을 提議하고자 합니다. 本人은 協定內容에 우려 國家間의 關係規制를 위한 原

則을 樹立하는 條約。1 包含되 어 야 한다고 생 각합니 다. 聯행政府는 二L와 같은 條約을 위해 -連의

原則과 內容을 提議해 왔읍니 다. 그리하여 1969年 12月 18日 獨進民主共쭈!J國 國家評議會 議長이 聯

행大統領에 게 傳達했단 條約草案에 대해서 도 立場을 밝힌 바 있읍니 냐. 首相， 本人이 貴下에게

1970年 1月 22 日字의 書輪으로 알렸던 이러한 原則中 몇 가지를 本人은 이 p] r에 어 풀트」에서 상기

시킨 바 있읍니다.

휩正한 意味의 協商을 始{'F하치 위 해서 지금의 이 짧은 日程을 利用해야 한다고 本人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單獨으로 일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課題를 眼與하고 決斷을 내태는

것 이 우리 의 任務일 것 업 니 다. 據備協商節次블 決定하는 것은 우리 가 協商의 開{崔에 판해 意見을

갇이 할 경우 어렵지 않을 것엽니다. 했果的인 協力을 위해서는 前提條件들이 充足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本人은 이에 「에어풀트」에서 兩뼈O 政府廳舍가 있는 곳에 우리 兩測

의 全權受任者을의 일을 可能케 할 常設機關을 設置하자고 提議했 다는 것 을 상기 시 키고 싶읍니 다.

聯캠政府는 우리 兩獨國家間 條約의 主要內容에 판해 自身의 構想을 表明하였읍니다. 本人은 貴

下에게 그 構想의 細텀을 說明하고자 합니다.

우리 聯챔政府는 우리들 相互間의 條約上의 規制가 兩獨國家間의 條約上 빛 其他 關係의 內容과

密接한 相互關係를 이루고 있다고 생 각합니 마. 우리 는 獨進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 대 해서도 다

른 모든 差異를 강얀하여 그렇 게 理解하고 있읍니 다.

獨쟁휠聯훗$共和國파 獨~民主共和國間의 同等한 地位關係를 規制하기 위한 原則파 條約要素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마음과 같읍마다.

L 各其 그 憲法에 民族의 統←→을 담標로 提示하고 있는 獨짧聯1쇄共和國파 獨행民主共和國은 zp.

和와 民族의 將來， 團結에 關心을 갖고 兩獨國家間 關係를 짧定하며 , 獨速民族과 兩 獨適 國家

間의 結束을 增進하며 Jlt存의 不利益을 除去함에 이 바지 할 條約어1 合意한다.

2. 條約은 憲法에 規定펀 節次에 따라서 兩測의 立法機關의 同효를 반아야 한다.

3. 兩測은 國際法의 -般原則드로서의 A權， I司等權， zp.和的 共同生活 및 無差別의 原則에 立뼈]

하여 關係를 맺겠다는 意思를 公約한다.

4. 兩測은 相互間 모든 暴力의 威齊 또는 모든 暴力行使를 禁止하고 그플간에 關係되는 모든 問

題들을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할 義務를 진다. 이것은 領土保全파 國境의 尊重도 포함한다.

5. 兩껴.u은 그들의 內的안 統治權어l 該當하는 事項에 대해서 兩 獨짧國家의 獨立性파 딩主性을 尊

重한다.

6. 兩 獨짧國家中 어 느 나라도 다른 나라를 代理하여 行動하거 냐 代表할 수 없 다.

7. 條約練結 雙方은 결코 독일땅에서 戰爭이 일어달 수 없다는 것을 宣픔해야 한다.

8. 兩測은 諸民族의 zp.和的 共同生活을 i且춤하는 모든 行薦를 中止시킬 義務를 진다.

9. 兩뼈u은 歐洲安保論化에 이바지하는 軍縮과 軍備統制를 위한 모든 努力을 支持한다는 自身의

意思를確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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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本 條約띈r 獨j젠國~이 두 |뼈家內에서 生펴하고 있으냐 한 民族이라는 것윤 理解하고 獨짧 빛

獨짧人의 4￥J3l( !快況파 第2까J止界大뺑으] *j~!양~7:... JiL녁 11j發해 야 한"1- .

11. 11니林과 소體쩨않어l 판한 폐大國으l 料짜한→ 1짧f.1j와 合;참、이l 띠뻐해서 샘I:蘭때， 英l행， 美國， 소聊

의 오븐 歲務플은 *條約으포 ;(-]촉되지 않는다.

12. 씨林피- 獨짧에 팎한 4大國 合意는 뺑If!:된 l~)- . g뎌1fl林파 獨J!1l~뼈 J~겠和l행間에 fFtf.히 는 結束關係

에 대해서도 폐 ·하다.

~떼1IJ은 11격林|낀IHll 오 )- 111林問}펴의 :tth 1立할 ]E ’힘化히 기 위한 4大I행의 努力을 支持힐- 義務뜰 진다.

u 때떼은 ←써 獨섰필|뼈家으1 :\1.원frf;펴u /: I l 0-]느 부문어] ~‘덤互fl휩이 있는지 險討한 것이"']， 兩뼈0은 兩 獨

j낄때家f11E한의 不利益을 縣消하기 위해 돼互;;r-n칼을 {짜소하는데 協jJ한ιJ- . 이 얘 兩뻐은 兩뼈

으1 ~t治懶은 各더의 領土애 l없定띈마는 없ι則에서 버發하여야 한다.

14. 이 條約은 댐표間의 旅行往來를 搬大시끼고 通行 f~1 fa뜰 ‘필팽하기 워한- 抱·置를 取해야 한마.

15. 家族의 l웹It散으£- 생 긴 問많들은 f뼈앉도l 어 야 한마.

16. 짜|폐j쩔·界地1或의 那파 며i들은 :JJ~j也의 |벼題릅 7)'능한 한 善憐關係로 解決하도록 해 야 한다.

17. 때뻐은 특히 젓通， 퍼3使， 電{~ '5( ffl ， 科學， 敎育， 文化， 編헬問題， 그라고 「스포츠」分野에 견쳐

↓II互間의 folJ益을 되E핏보 폐jJ을 랬化하고 熾大함은 물론 細目에 판한 協l쩌을 開始한다는 立場

올 確i~점$Jl 야 한다;

18. 兩獨間의 '5(易윤 위 해 암으 로도 없存의 1UJ5:, 찢;1{事떳파 合휩:는 계속- 찌b1J융 갖는다.

交易 I~해係는 :;11]속 據大되 어 야 한다.

19. i얘政府는 ;합람級으)3'::柳ItJ자를 {f~하고 소權代값의 常點블 우l 힌- 볍rJ9J fifr룹 랩置~한다. 3'::權代

값와 그의 ’풋ff:課菜은 싱-세히 ;mJ5:s:j "'1. 그‘뜰에게는 各yt j앉}함願솜:의 所검:J也에 서 業務짧行 0 ]

f패I~도)략 히-며 그어l 必몇한 便효오J- !맘械。] {:짜隔펀다

20. 獨짧)iS I!，뼈ji{져JI행파 쐐J!1lfQ:主)~짜If때은 그둡간어1 l'↑;펀한 수 있는 {짧ff(.J을 土;뿔로 하에 j園際機構jJn

入괴 1값力윤 1:Jl il씨힘-이l 必평한 樞f헬갚 강주한다

j‘↑씨l! 0] 것 딸이 *人이 ←5Ci꽉 !τ으보 쐐達히는 까{ElIJ피 內容의 소tfll입니다. 이러힘- 提議는 3해j휩따

:t.:1싸II I쩌으1 f~約웰‘짜]1]- 이 f1 1 ~jt김3판 또는 잎으.YA. m!i.며넬 Jt{1띠의 효言， 쨌力피- 힘-깨 우-바의 팝보交

1엣으I m~象판익} 니 "1. 이 정 우 어 L년 Ill~핍플。1 인tl쨌l깨으로 찬乎꾀 어 f¥f.決l침 수 있으며 , 야 떤 r，m퍼듭이

[씨|쩨家 ram해係으] I짜!애 (fJ 익l ιIi씨와 판련뇌 이 lα 1* .'단 수 있는지 檢討5] 0-] 이: 한 것 입 니 다. 우리 는 l값쩌

oj jffi行떤 이] ，이 바서 c] ，빼앨l끼인 t받U찮)룹 할 것 입 니 ι)-.

「이1 t,1갚 !'"-J이l 서 4‘;人은 11'1林이l 판힌 JJ~따도 ↑f“ 11히 ~I~j했 -유니 마→. 本人은 '::L이] :만:'611 :-<1 금온 나←음

으j ' IPJi '안 을 부엔하고 A) 한니냐. 파， 서S J佛政j씨는 시작넨 4太 j뚫l 으l 對땀관 훤영폐-니다. Jr~ )1) jI£c府 는

1fl¥·W :JJl딩으I ]]~찌 1 l:: ·블 위 한 %지으 ) JffU과이 우리 l애 ll£c Jmm의 |값 B‘fj을 체‘腦히소-터 I s:. 111: 1찢↑tl:갈 A] 년 것

이바:il. fJ'젠信한니디.

木人온 ;<]끔 以← I:~의 팎Tn애 꾀하l 서 만 펴바서하고지← 한 t j j;-l. f'fm ! 木人은 우선 l월下가 폈빼의 經

IY]잔 發짜한 힘JH괄 기 ;<1고 있다는 테이l 핀↑l읍 갖는 1]] 입 니"1-0 二L 後애 우려는 오늘 다읍 1=1 잎을

떠나쩌8Jl 0], 한 갓 익1 니 다-

〈出짧 : 1970年 5月 228字 公報 7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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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書 15.

獨進民主共和國 內聞首相 「빌리 • 슈토프」가 「하셀」會談의 오전會議時 行한

原則問題에 관한 演說

1970年 5月 21 日

쩔:敬하는 聯챔首相!

먼저 核心問題부터 言及하고자 합니마. 즉 우리는 獨速民主共和國파 獨進聯챙共和國間에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고 同時에 歐洲의 平和와 安保를 위해 뜻깊은 공헌을 하기 위해， 우리측에

서 모든 일을 하고자 聯챔共和國에 왔읍니 다.

聯챔首相， 今年 3月 에 貴下와 相逢한 후 獨進民主共和國의 立場이 새롭게 그리고 持續的으로 支

持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읍니다. 分明히 우리는 우리 兩 國家間의 關係를 規制하는 경우 어

떤 副次的인 것들이 問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解決을 위해 國際法의 留保없는 適用이 要求

되 는 歐洲平和가 核心的인 問題임을 누쿠냐 理解하게 될 것 업 니 다. 많은 國家들이 獨짧民主共和國

파 外交關係를 樹立하였읍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할슈타인」原則의 옹호자들이 그들의 공갈 협박

적인 政策을 계속 成功的으로 適用하는 것은 不可能해지고 있읍니다.

獨꼈휠聯행共和國에서도 표當한 根據를 들어 獨速聯챔共和國파 獨짧民主共和國問의 國際法的 關係

의 樹立을 主張하는 者의 數가 增加하고 있읍니 다. 결국 獨進民主共和國을 差別하는 政策을 終結시

키고 참다운 同等資洛의 關係를 樹立하라는 要求가 점점 提高되고 있읍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컷을

환영하는 바입 니 마. 聯챔首相， 貴下 自身은 그와 같은 理性的이고 現寶主義的인 見解들이 獨*"聯행

共和國 住民大多數， 특히 젊은 世代에서 公式的으로 發表된 政治的 表明보다 며 廣範圍하게 普及되

어 았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獨速聯랩共和國 政府가 지난 數週동안에 우리의 具體的이고도 建設的안 提議들을 根本的

으로 熟考하여 이 제 獨速民主共和國 政府와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樹立어l 관한 條約을 練結할 意、思가

있는지 에 대 해 明白한 對答을 얻으려는 期待를 가지고 「갖셀」에 왔읍니 다. 獨速民主共和國은 1969年

12月 17日 以來 이 마 「본」에서 條約草案을 /提示한 바 있고 우리 測에서 討議와 論證을 한 바 있으

드로 이제 時:期가 成熟하여 行動으로 옮길 혜가 되었읍니마. 獨進民主共和國 內聞의 이름으로 本人

은 우리가 國際法的 關係樹立어l 관한 條約을 즉각 準備하여 뿔名할 用意가 있음을 宣言하는 바입니

다. 그령게 하는 것이 우리 國家間의 關係를 樹立하기 위해 우려가 냐아가야 할 걸이며， 獨짧 民主

共和國파 獨退聯됐 jt和國間의 平和共存關係를 우리 兩國家는 成就할 수 있읍니다.

聯행首相， 本A은 貴下에게 『國際法的 原則에 立뼈하여 條約上 規制된 同等한 平和共存關係가 主

權國家들간에 通用되고 있고 그것이 平和를 保障하기 위해 不可缺한 것처램 獨速民主共和國과 獨짧

聯했共和國間에도 이러한 關係를 樹立해야 하며 이를 위한 獨짧民主共和國 人民會議가 있고， 우

리 代表團아 이 人民會議의 明白하고 適法한 委任權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알려고자 합니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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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온 今if- 3Jj 21 n 獨~t\;±::J다n l갱 AD한햄l誠으l 該當決짧에서 5찾明되고 있읍니냐-

4꾀따l D던 bJ1(tn l뼈의 條원';JI똘策에 ￥、}한 獨~聯#.I:Jt찌11짧 政샤I의 態!표에 서 우라 는 쩌5짧]佛 j13 J따nil평빼이

獨때I덩 二tJ싸III뱅이 提示한 關係‘TE '펌:1t， 緊l;강繼t11"1 ZP:져]어l 대한 宣듭틀을 진지하게 熟考·하는가의 C떠

감}즉송 띤f땀할 수 있다 는 것 은 }댐쩌1의 事딸t압 니 까. 獨짧聯j13J~;fnl짧 政府는 이 \:I] 數個月前에 提示딘

獨않民主共和國‘9-] 11傑約草案이l ￥f <511 公式iY~으로 @]答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國家間의 I행

際iM에 關係에 대한 싼 政府의 김f定的 態f:l£ 7)--또한 條約의 原則얘 대한 否定的 態|풍~L←變함없이

繼總되고 있기 때푼에 그것을 민 7) 가 어려운 것엮니마. 짧下가 처음부더 同 {짧約縮結을 거부하고

있는 마당어l 뽑삐에서 條約問엉성뜰 I감한다 l면 고양이기 뜨거운 죽을 맥을 듯이 맴괄고 있는 것;ill 마

찬가지보 그-것은 大썼융 기만하는 것엽니아.

歐싸H :k陸 心願빠의 어 t텐 國家가 이웃 國家릅 國|쨌|깨으로 /월誌하지 않고， 그의 主權的 2F等을 무

시하고 또한 그 國家가 國함을 問}휩祝하고 領土으1 fJI !IX플 修正하려 한디 맨 그것 은 歐洲ZP:和의 2품本

I인]안 개IJ '띈와 %'J려됩 니 다. 軍事「애인 集|때같간의 境캔練댐j題 때푼에 戰爭과 2F져]라는 이 훌*問짧틀

을 保짧히는 것은 잖임없이 진지한 約염狀況의 f&;I랬올 愁起시커 짧張을 繼和시키지는 것이 아니바

오 히 려 緊랬을 ‘微化시 끼 는 結짜플 招來하는 것 임 니 냐 . 그ψ] .:'또보 獨짧~M1J페하!Il평이 獨짧民主jHll國

올 |뱅際it l’에으로 짧定하고 l制H이l 있어서의 원fl土的 찌 狀행」를 國際꼽아]으로 짧~하는 것은}本A

윤 이것올 아주 강조하고 싶윤니냐- 하냐으1 it律問題 또는 獨짧民主共T-11國 0)나 어느 다른 I행家의

함柳r.~題일뿐만 이니바 Wik洲의 2f'젠n와 安保플 위한 웰本l꺼인 찢잉 i파인 것입니마-

iflt 쩍키E義!행家의 떼〔府로서 우이 으l 行짧는- 人댐1의 tlJ펀에 의 <511 主導휩 니 냐"， 따다서 우리 는 흥]-고힌-

ZP:자|保 1댐을 퍼求합니 9-. 萬←· 우리 國家問의 if페n rl"J IE합 I~M bY;樹:;1:을 위한 原則的 前提條{ll'을 未M

t차로 남겨 눈 치1， ~없 3&‘ FIlj !써플 여 퍼 사소한 해f참로 f짜決할 수 있는 것 처 럼 만한다변 그것 은 관멍 에스

러운 人閒의 感↑함 (t~ 가l 임 이 아니 겠읍니 까 ? 확섣히 고l거 201.1'"間 以1:-單獨貨略改훨파 分斷， 對獨

~f\이~tJqll l행 흉1해冷빠1) 이르기끼지←많은 시 덩l 플이 I뼈J~자n國政짧이l 의해 JJJl riHI애인 苦痛윤 겪어

았유니다 우리는 그것올 아주 진: 딴고 있음니다. 그렌데 人間性괴 가정 %'J힘펴 는 딩的을 達JlX;하71

워 <511 판應판 改땀시 커 지 않고 도 퍼 。1 꽂싫化시 커 人|해에 게 그릇펜 希멸을 주거 냐 人道(t인이 라는 말

-융 닝 용-<5J! 이- 뇌 겠 윤니 까 ? ]佛Jl5f"i+l'l . 木人온 웠 f얘 기l 우리 가 이 러 한 짧ii에 서 --특히 1961年 8月 13

II 에 이르지끼지--쓰바넨 經!險을 겪아야;만 했마는 것을 이 11 ] 우리의 지난 1난 햄談에서 멜한 바있읍

니다. 그것은 l싸復펴 지 않을 것입니냐.

끼;핫하고 聚폈으로 가꽉 찬 센:!lf. 6l] 서 ， ~&h' 1家이l 게 맡겨잔 가장 人間r애인 使命은 2f'tn의 ft{IT{* 임 을

l꺼 I ' ] 히 ‘허가플 원합니다. 따라서 오늪년 人퍼(tiJ ff[j )썽는 필大한 政治的 決斷융 앙￡:求힘-니다.

人펴|퍼 !’1j j펴는 바로 ~y#페H의 f월쐐t한 !lX l兄이l 도 不 ]{i]하 jl 獨않E차:1:1자tn l행파 ’꾀행 If얘체」댄II I행間의 !쐐係

에 있어 l때1쨌法윤 엽 2'] 헤 쐐덴할 것 을 찢求협-니 1/]-, 本人은 여 지 이l 서 I&X'IJHA둘-이 I뺑l際法」을 떼〔視하고

섣‘푸엔 이것윤 1iJJ!.짧~ 1:;1 1~{iW로 數 (I ，때의 시-폐닫의 人命파 財짧을 支꺼I~겠 었 만 eel 라 까지 歷냈l꺼 짧:

'Ht -뜸 찌로 )듭i 싶지는 않3-니 1/] . 그 밖에-AI겁j이나 시웨生꾀·의 뺏“효이] tJδ11 쉰‘及쉽 π11-← 分 1껴히

닌l 히 고 싶은 것은 獨않JfM1 JlS)댄U~때 政Iff가 「파리」條約파 jft!:펙 E義8''1 )따잠r f'J:i'i;에 대한 反함1!ir(애인 r fiJ(

-f.0. (1에 ~hlilLJ 에 서 나터 깐 마와 같이 X해짧 l，\，; J으까지 I II씨에 디l 히→여 짧k lN I꺼익1 틴 |찌 을 Jti >j(히 는 |따， Iflλ、 I~~ ~E

t[j으I {Sf.!'뎌: ~~바i는 말은; 우리 삐에 서 는 獨꽉한 젠1* 5:_ .JJRWf.뇌 고 있다는 것 입 니 다. 他 ::b懶國家외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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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國際法을 거부하는 것은 공공연히 國際法과 人間의 基本的 要求에 i쁘行하려 는 것 이 라 말

할 수 있읍니다. 獨速民主共和國파 그 國境에 대한 國際法的 承認을 租否한다는 것은 부득이 獨速

民主共和國의 國境파 그 國家縣序와 社會몫F}에 대한 훔略的인 行옳블 하면서도 이것으로써 國際法

上 홉略者의 責任을 지지 않겠다는 態度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업니다. 聯챔首相， 貴下의 그와

같은 計劃들이 沙上樓聞이라는 것플 分明히 깨닫께 되 71을 원합니 다. 獨짧民￡共和國의 國境파 社

會主義的 人民훈權은 不可휩c] 라는 것윤 貴下는 확신할 수 있용니 다. 물론 우리 카 獨適 帝國主義의

모험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歐洲zp.:fp와 安定윤 점차 위협한마는 것을 과소펌가하지

는 않올 것입니마.

獨遭民主共和國 人民의 自由로운 自決을 通해서 「냐:": 1 즘J ， 軍國王義 및 帝國￡義을 根組하고 「포츠

향」協定의 基本룡흥求블 實現하였 마든 컷을 오는 사함이 認識해 야 합니 마. 獨速民主共和國 人民은 歷

史의 敎회II을 터 득하파 不幸한 過去로부터 解放되 어 社會主義의 길을 밟게 되 었읍니 마. 聯챔共투D國

에서 oj려한 社會的， 政治的 現實을 f량正시 킬 수 있약..Jl 생 각하논 者논 二L러한 希望을 벼 려 야 할 것

입 니 다. 이 바 「야데 나워」時代에 成功하지 봇한 것은 오늄1날 :"E능 암으로도 成就되지 못함 것 엽 니 바.

變化에 대해서 말한바번 復{It主義的 B的윤 카지고 歐洲Zj!:fp플 威협하고 있는 獨짧聯챔共和國의 政

策φ1 變化되어야 합니다 r포츠단」協定이 屬行되치 않고 있는 곳， 罪플치은過去의 勢力플c] 再活하

파 있는 곳에서는 무엇인가 變化되 어 야 함니 다. 獨쩔民主共和國 人民은 基本的이며 讓i度할 수 없는

權利를 保有하고 있음흔 물혼 담身의 社會손義的 獨適國家의 完全한 同等資格， 國際法的 훗體로서

의 無條件的 承認이 라는 倫理的언 要求플 하고 있융니 다. 우려 는 zj!和가 保障된 未來플 指向하는

우려 A民의 生存利益에 따라 행동함니다， 獨適民主맺和國 政府가 우리 兩獨間의 關係에 있어 國際

法의 留保없는 適用을 위해 努力한다변 그갯은 獨適民호#和國의 社會主義的인 建設事業을 각":1'口플

-iR란하치 않으면서 實現시키 려는 獨짧民￡共'fD國 모튿 人民의 安保후IJ益，:2들의 利害關係와 符合하

는 컷엽니다. cj 러한 基本的언 利害關係는 獨適民￡共和國파 밀접히 結束되어 있는 他社會主義國家

들의 추IJ害와 一致하논 것 입 마.

聯챔首相， 第2次世界大戰이 흘난 Al 25年이 경파했읍냐마.:2려나 現 獨않聯햄共和國 政府는 「허

들러 파시 츰」의 敗北 結果둡 分明히 認숨하고， 歷벚의 敎합II을 거 울상야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블 修正

하려는 基民黨/基社黨의 復검L±.義的 政策의 殘澤를 빼棄할 意圖를 表明하지 않고 있읍니 다.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록 歐N+J에 서 成立된-獨進民￡共和國파 獨짧聯행했:0國間의 境界논 물온 「요터l 르

나。1 세」境界를 포함하여 -←→國種線플을 풍콕적 으로， 留保없이 承認해 야 한마논 無條件的안 必要性은

獨適聯햄共和國 政府에 의해 여천히 否定되고 있윤니다. 마찬가치로 獨짧聯짧共￥n國 政府는 이제까

지 「뭔헨」 協定윤 처음부터 無했라고 宣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는 聯행議會， 社會民손黨의 黨大會 빛 他機會에 行한 貴下의 演說에 상당하 注意를 集中하였

융니다. 그라나 그 안에는 現實的인 變化를 위한 徵表， 純條한 根本的인 華新， 不幸한 過去의 궁극

적 인 克服을 담標로 하는 內容은 전혀 없읍니 냐. 貴 政府가 最近 數週? 그라 고 數個月 동얀에 내 런

決斷들도 그와 마찬가지업니다. 獨進民主共和國 政府는 그 政策樹立에 있어서 이러한 事實을 고려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마.

우리는 그 밖에도 基民黨의 政治A들이 말했던 1f'r5領地帶의 解放d] (Befreiung cler Zone) 이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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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C~ξ깐 」 을 이 직 도 닫 을 수 있 S니 ιI. LeI 펴 서 獨ili: J뼈-해」허Iii빼이 20年I펴 對獨값~t~판」싸II li!명 뼈對l당〔암t

-판 한 후1 단지 理解9 1 I퍼짱 'Lttft o ] 4 는 얀 룹· δ{:ι ‘’[";fll(t:! ;ill:圖l퓨 1ft훨힘으 !:t-~써 만 lli깜的얀 !뼈係휠

{폐\'，한마뉴 갓 ~E 야양l 읍니 까. )佛재따뼈，}1i : f는 팔j않찌‘으I fl뾰 械)쩌있뉴 代表;휩듣-파 김。] ~풋近 여러

+淑젠이 l 獨때j佈J1Ut;;fn l뼈익 강} {즈 찮후 v)최 듭용.. 1괴|단: ‘싼마jl 公페f에←~_5i→ 公쫓하있읍 니 마- 녁 二
t냐 最)[[

on .~ι. t~;t~￥짧괄 繼펀시 킬 jJμ애 판-aJl 한다]0 ] 았 았 섭 니 나. .:L라 고 IJiJn￥얘 「상싹織」이 나누 뼈:화\~ 2.. i료

jWli ~~ [(;):j싸n~힘피 獨ili:~~혜 J하nt명i 間으].5난젝인 國써‘-익 휴;在 룹 김i~itol 였 읍 니 1C)
‘ 3쐐 ili: J강 1:)젠I I國.9 1

|써際파的 땅해(?; t삼jJ~덩 II뻐5] 지 않는l=+JL 짧次 단둡i5'1 었 유니 다 i 니아가-<-1 獨짧民主짜1'11國ιl 磁家i1까

지.:.[_ r 이 t,11냐워-I II￥ )1Jj oJl 있야서와 까찬가 Al .~i~ 獨팽l佛)jl )t에11때의 公짜l’에 代表·플에
j
으 I -;;I! oj 1'] 펀論雖

뇌 :ii. 있 읍 '-1 아. 0]것 은 λ ，~니다 litH없이l 대 함 西獨으] Jι誠Jl] 찌또 tttWE에 o ‘로 ;;If雄괴 IX짧J갇 만고 있

l ¥，뼈의 jLJi:~￥싸의 連帶싼!이] ~lisj하파 있유니 마.

0)악 판렌해서 때1f1샤이l 판-crn 한tJ ~ t，] 핀 7Jz 해 야 하겠읍니다. 獨짧聯)1) )댄II國 政}샤는 U펴{댐한 K감調

젠 지 ell 數핸 'f, 익];011 ~껴伯샤이] :낸한 適κ|써 OJ 및싸-둡- 강]-있 굽니 까. ~폐 j짧 j한j: ;l t;쭈n國內에]， :J ιl :iL _:2.9]

때 | 우|에 f\LI찮힌 끼fdl게샤이 바뉴 柳!‘I I써 OJ 政i\'i 1'1~ 1뀐사體가 진 :-'L 입(}보도 獨짧l佛쩨까찌|國9] 構Ji\(;혔

원시 젠 수 없수- 것파 같이 {짧It/. 찢素딴 수~lr_. 없었다는 갓-은 →써lti¥J.~.!료， 알려진 事팝’입니다I

애iJj 3大591빼| 政따도 'I ] λ | 때{더林。 ] lr~MIUt;fll l행.9 1 한 州가 아니 9 ‘ 聯fl‘ J&J씨 에 외 ol! 해'Ob 펜 수도 없

r·1 늪 끼1 월 Jxi!illi!l시 l維認、하었 퓨니 l=). ~~~JI\ 폐‘;f[j， 따 il&l{J가 l써伯林 울 條f4' 2.-로 또는 i띄伯林어l 판δH 서

씌來란 뻐firτ 힌 수 있냐고 생 '-' I 딴ιl→ 1단 갚 선못qj ~1 rl. 패 聯제政싸7]- 배i뎌林에 대해서 그리고 llli1멘

샤뀔 위해서 여하‘텐 佛↓IJ 냐· 管縣It쐐‘픔 /]시 JL 있 Al 않던 며， 西18H;윤 代j확하여 0-]떠한 fj動 、'i' 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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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괴샤1I\1Jm·9 j 그의 꽤行·路[:Aj많-닌- 獨짧Iii뼈HUt게1I 1~제 .:4 獨짧떠 l::Jt꺼 l않1의 條於JJτ의 規iIJU rn1題오l 연섣시

기 .51사 하·\:I써했 마면 ::L갓 은 jJ떼더林n~ ~뻐.9 1 쇄 11μl 獨웬}붓j:'J따II U짧괴l 獨i때야꺼UI~ ;f11l빼I셔j으 ] I빼|짧WI때 1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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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i.. 북파한 수 없 3→니 냐. 획-실히 」것 F: 꿇|시黨/잖 l띠:懶.9 1 j쿄 년‘ 0 ] 1꺼 ， ,.- -/rr _1.~...~l우스」표와 rlll- s.~첸 -I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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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 ‘요직 패j향만이 變化했 니고 딴했읍-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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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事實입니다 r슈미트」民는 「나토」同盟의 테두리안에서 武裝化의 g옳化를 소위 「東方政策」의 前

提라고 말했읍니다. 우리와 우려의 盟햄플은 이러한 職念에 留意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直面

하여 安保의 自衛手段을 캉구한다는 것을 貴下가 이해하기를 바랍니 마.

聯햄軍에 있어서 主要한 問題가 되고 있는것은 결국 聯행共和國이 國際法的으로 承認하지 않은

우리의 境界地域에. 그의 訓練된 軍事組織이 주둔하고 있다는 事實엽 니 다. 過度한 武裝化와 國境의

不承認은 聯행共和國이 不斷허 r1937年度 領土下의 獨進」을 再建하려는 답標블 표방하고 있다는 事

實파도 無關한 것이 아닙니다. 數日前 政府測의 贊金支援을 받아 펀협한 愛國초義的 담的을 표방하

고 있는 復ffL主義的안 結社플이 所謂 「聖靈降臨察大會」를 검集했읍니다. 貴 政府內의 冊究委員會가

推進하는 ry<'色的인 計劃」은--明確허 獨짧民主共和國에 대한 反單命的인 홈略의 개념임-變함없

이 그 效力을 發揮하고 있으며， 더 구나 이 委員會의 活動은 公式的인 報告에 의하면 보다 購大될 것

아라고 합니다. 大資本主義的 利害關係에 의해 主導되고 있는 「매스 마디어」는」예컨대 「슈프렁거」

系列 (Springer-Konzern)만 보더라도-每日 獨速民主共和國과그의 社會主義練序에 대한 敵對感을

說敎하고 있읍니 다. 聯행共和國에는合法的으로「네오나치」黨이 存左하고 있융니다 r네오나치」主義

者들의 狂亂性은 文書로 普及되도록 許容되어 있읍니다. 놀랍게도--獨進民王共和國市民도 상당히

분노를 느껴야 했년 것처램-獨邊民主共和國內聞首相이 殺害威齊을 받을 때 政府가 이에 一實性

있게 對處하고， 效果的o로 處理하지 않은 事件이 바로 1970年度에 聯행共和國에서 發生하였읍니다.

그러한 威齊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에 대한 責任은 全的으로 貴下가 져야 합니다.

聯짧首相， 그와 같은 事實에 直面하여 우리는 어느날엔가 이른바 國際的 違反이 아니며， 또 責任

질 必要도 없는 重大한 「國內」事項이라는 口實下에 獨進聯첼共和國政府가 獨進民主共和國을 慢略

하는것을 막기 위해 獨速民主共和國파獨進聯됐共和國間에 國際法的 關係를 樹立하는 것이 總對로

必要하마는 것이 全世界的무로 分明해지고 있읍니다.

이곳 聯첼共和國 땅위에서 本A은 獨速民主共和國과獨進聯챔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의 樹立이

결국 聯챔共和國 市民自身의 死活의 問題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곳에서도 사람들은 平和， 緊張

鍵和 및 安全을 원하고 있융니다. 따라서 獨進聯됐共和國 市民들이 獨짧民主共和國에 대한 冷戰과

復δL政策의 負擔에서 解放펀다면， 그것은 그 市民을 위해서도 크게 有益하지 않겠읍니까? 뿐만 아

니 라 聯챔首相， 貴下가 本A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_r할슈타인」原則을유지하기 위해 使用되는 그

방대한 金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金銀을 有用한 目的을 위해 使用할 수는 없읍니까?

우리 兩國家가 軍縮惜置에 관한 合意플 한다면， 그것은 聯챔共和國 市民의 社會的 要求를 위해， 그

블이 원하는 民主的 改옳을 위해 상당히 有益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聯짧共和國의 市民들이 바로 이 제까지 獨適民主共和國에 대한 復δL政策으로 苦痛을 받아 온 사람

들엽니 마. 그들은 이 려한 西獨獨古資本의 모험적 이고도 不安한政策으로 因하여 不安과 財政的인 負

擔， 其他 많은 苦難을 겪어야 했읍니다. 그밖에， 이러한 政策은 聯챔共和國을歐洲內의約爭의 火山

파平和의 防害者로만드는結果를초래했읍니다.그것운--우리가잘理解하고 있는 바와 같이 時

間이 지나갈수록 不安한 事態로 될것업니다. 獨짧民主共和國이 提議한 條約草案을 先入見없이 받아

들인 聯챔共和國의 모든 市民은 獨進聯행共和國과獨速民主共和國間의國際法的 關係樹立이 바로 聯

윷휩共和國 市民， 그 중에서도 이땅의 勞動하는 사람들에게 有益한 것이라고 確信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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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해서 말하자연 : r獨進內部 關係」라는 公式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 은， 이 것 이 「아데 나워」와 「덩

레스」 以後 實用化된， 그러나 展望없는 獨速民主共和國에 대한 聯챙共和國의 唯一代表權이라는 越

權政策의 새로운 表現方式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냐 獨進民主共和國과 그 人民들에 대한 唯一代表權

의 要求는-그 要求가 어떠한 形態로 나타나든--敗北하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唯-代表라는 越權

의 차아드를 가지려는 者는 우리가 基本問題에서 進展되는것을 행書하는 者이며， 또한 그로부터 효

起되는 모든 結果에 대한 責任을 져야 합니다.

聯혜首相， 本人은 貴下에 게 國際法과 不千涉의 原則을 獨速民主共和國과 獨i휠聯챔共和國間의 關

係에 適用시키 지 않A려는 破壞的인 立場을 포기할 것을 要求합니 다. 그와 같은 立場은 우리 對話

에 있어 짐이 될뿐만 아니라 그것을 궁지에 몰아 넣을 것이 확실합니다. 貴 政府測의 이러한 前提條

件은 우리 두 國家가 正常的인 同等關係에 이료는 걸올 펴止시키고 있읍니냐.

貴下가 최근 「아메리차」合累國을 굶問하였을 해 貴下는 「닉슨J r아에 려 카」合架國 大統領의 政策

파 完全한 合意를 보았다고 彈調하였읍니 다. 現在 越南， 「캄보다 아J， 近東 또는 其他 다른 곳에서

이러한 政策의 標援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냐고 있는 지를 全世界가 알고 있읍니다. 諸 國民의 平和意

志와 自由意志에 주眉되는 이러한 홉略戰爭이 亡身당하고 있음은 모르는 자가 없으며， 또한 聯행首

相， 貴政府가 이러한 政策에 同意하고 있는 지에 관해 疑問이 提起되어 있읍니다.

「닉슨」民와 貴下間의 政治的 合意에는-貴下가 分明히 說明했던 바와 같아 歐洲의 社會主義諸

國， 그 중에서도 獨速聯웹共和國과 獨適民主共和國間의 關係라는 「터1마」도 包含되어 있읍니다. 우

리 는 그것을 貴下가 獨進民主共和國에 대한 聯챔共주n國의 政策을 美國의 世界戰略的안 外交政策과

軍事政策의 텀的안에 配列시컨 것이라고 評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 냐 「파리」條約과 「特珠」한 關係와 「獨進內部」 關係라는 公式을 手段으로 歐洲에서 獨適民主共

和國을 「아메 리 차」合聚國의 世界戰略에 包含시 킬 수 있A리 라는 希望을 가지는 것은 狀況을 完全히

誤認하는 것 업 니 다. 우려 는 聯챔共和國의 經濟的 灌在力을 利用하고 「새로운 東方政策」의 도움을

받아 社會主義諸國으로 들어가기 위한 「棄車」를 할수있다고 論하고 있는 사랑들에게， 냐토가 결코

『獨進內部라는 지 붕」을 타고 社會主義讀國의 共同體에 「棄車」할 수 없 다는 點을 分明히 말해두는

바업니다. 그리고 獨進民主共和國이 그와 같은 롭略的안 텀的을 위해 도움을 주리라고 믿고 있는

者는 現實感覺이 없고 獨邊民主共和國의 樹立파 더불어 始作된 歷史的인 轉換에 대한 理解블 옷하

고 있는 것업니다.

聯행首相， 우리들의 첫 會談과 그 以後에， 貴下는 再三 同等資格과 無差別이라는 用語를 使用했

융니다. 그러냐 周知하는 바와 같이 言行이 一致하는 경우에만 그 用語들은 의의를 자정니다. 물론

우리 가 貴政府의 行動을 「에 어 풀트」와 「핫켈」會談의 數週동안만 판찰해 볼때， 言行의 -致에 관해 할

말이 없읍니다. 그 때 發生했던 일， 특히 國際關係分野에서 發生했던 일을 우리는 다만 獨進民主共

和國에 대한 不平等과 差別을 위한 關爭이었다고 특갱지을 수 있읍니다.

우리는 事實을 말하겠읍니다. 즉 이릎바 우리에게 好意、블 表한다는 口實下에 「유엔」歐洲經濟委員

會에서 貴 政府의 代表者들은 우리가 正會員加入을 斷念하겠다고 同意、할 경우에만 獨짧民主共和國

이라는 名牌를 會議卓子 위에 세워 놓는 것을 「許可」하겠마고 했읍니다 r유엔」歐洲經濟委員會

의 正會員이며 모든 權利릎 享有하고 있는 聯첼共和國은 獨짧民主共和國이 그의 古領地帶(東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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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 있읍 니 냐 r관」에서는 l것 윤 위-81] qWi liS jL:\(얘l 가 jJE까한 「獨Jf!: 0J ffiSI꺼」 익l 後꾀!짧係바는 條件에 째

젠하τt ;H;f1H왜이 liE服히-는 깅우-이1 T산 獨싫 JfWI휩j다n l[평은 .-:L 態度플 變폈힌 수 있윤 것이라고 公式:꿇明

했 당 윤 오히l 할 여지기- 없읍니 냐. ~뼈→fiSty쇄， 한관 i북政:11앙7111:{'IJ히 다고 생걱했만 카아드는 效力01

?J. 강니 냐. j해 Jf1l f차 :王Jt和l뼈4판 결 .iL 속지 않윷 갓입니다.

그 '1 1 에 If뼈쇄政府의 行l때]j式에 판한 l뼈際마J익1 &1.띤은 分llJJ한 것윤 펠히-고 있읍니마. 本/\은 잃

f、 01] 가| 우iii 人 1차 ? 득히 體mfi둡파 醫A썰씌·늪:이 。]i.']한- [:이A Jlrr r:애인 行動기 j:\;에 판히} 엠마 나- 분노하고

있는가플 자세히 만히·고 신지 않 S-니 1~1 " 獨떼If，뼈쇄J싸fit뼈의 v이 ;:0] 한 行뼈)j式이 :J!r~까IJ이:~]， 同等資:Nt

0] 이 냐 라는 것 윤 疑I}~의 餘t띠기 없 -유니 다 .

않ilJ，(J{if의 外)에은 최근에 「아프레기‘」댐l꽤의 .*:{:I떤탈피의 함짜한 WI滋에서 第31패0 ] 獨때JJ:!:::t:.까찌IIi챙파

싸交쐐係판 ftit!:히 지 딴도독하는 ~젠써i (애인 웰求딘· IX찌했는너1. ':L것 온 앞UL:\( JH 外*EI의 l 썼~9H합示」

-월 j&Jf[가 發JJ.~한 후 ←앙 jJ\;1환했 ?r←기 11] 콕 修 I[S1 있지 만， it金 is] 效)J 윤 가지고 있냐는 것을

/i~1俊압니 ι]-. .7.보다 l겨 한 것 은， 깝 I、‘가- 지 난1너 우바 으l 對폐싸이l 獨j짧t\;::LJtf;n때jl]_ 獨〕찢JIWi)~\j자까II뼈

잔 對外|’애으_'i!. 오직 各其 (I 껴T간윤 (I';表허-벼 , 이 F二 씨ij s: . fl也뻐을: fl';짜←한 수 입 디-고 맏하있감니 다’·

J行은 JM92f/하는 11]-요 l 감이 , 극- <3'1 X'II끼‘ |끼인 니 다 , Iii] 암 'tt f1t <'>1] 케l격1· 맏-은 T~꺼Ij j깨 行삐j이1 의 히j I I::楊도l

:11 있 유니 마

1» 以 h 짧r찌플 룹지는 않겠읍니 t:.j.， 짧 F'7)' :t:.팽하는 lIWi JU.lz:때가 |펴깐:資 f1t융 합 IE으j둔 어떻게 HI!

W( 하고 있는가 하는 ←R제가 삐前히 lIf!찢힌 r: ~ J떠?c" 1~:k다되 고 있읍니 나， IIWi)iSj政씨 가- 초權I'I'~ 獨짧l치 E

j자까II껴!의 liiJ~#ftll개IJ-꽉 거부하고 또 )1#PJfSll~IH시 앞으보.S'. I디 딘 fl.}lj'만윤 l때l際法으1 ::J::.體-보서 칸주히-뉴

것 이 고1-연 rr:U !;~ 'ti:쐐으] ，MtWJ을 옳게 μl!f¥r하는 것 입 니 끼 ? I佛쇄j냈샤J 7] 獨}따:]:1년:t.)싸IJ lr회의 同쌓한 차가~

“'IHI ]씨1 판해 짜i싹팎r i썩發히_ I깐 서 II뼈liS政W、}가 :1.의 l찌l쨌{에 剛f까짜tv:에 서 I찌|쨌法의 꺼Ul1J jlj- • .J&:하는

t::柳Ii해의 1간F- 懶tlJ 칠 껏求한τ1 ·는 갓。l 피-엔 I퍼 .~~ :;rt해 야 }띤Hi]읍 읍지1 11]!찌!하고 있는 것업니끼 ? lr~ft

Jf‘政 Ifν]- 獨짧l야 cl '_ )뎌1J[i씨의 t때|쨌 (J"J IUH낌의 H~I따이1 +싸하끄 또젠→- 어 1낀 JIll땀판 쓰는.--←뺨 ·代값라

)는 빠柳에 힘~;I야히 고 있는 것 이 I피1쌓짧格으I )써 HI]을 옳， JI1 I!파찌히 는것 입 니 까 ? Ifl剛lHt~‘[，1 ， 貴 f는 J!페_-_ . 0

우피까 lilt ↑\':1<+짧을 完소히 t때棄히-퍼 고 냈求한니_ I닌 :'1.것은 4!l.liH]한 일엔l것이라고 얀하었읍니 ι1- . 법

'l'f윤 고천-힐· 띠I ， 01 러 한 만듭。l 차지하는 JtITI:은 파연 엔 nj니 펴겠윤니끼- ? 獨Jf!\~Wi죄5찌꺼J[행 政I付가

익l띤;성 Ifi:J ~; iJj'j;1t 이l 다1 히1 만은 하녁]사 싼λI I 꼬-는 펀치IJ애 험l훨i:한나1깐 여히한 삼댄도 기대 딴 수 없마-는

것은 1:1 1씨 한니 다.

i‘n、~는 Y쇄j낀 f.(:t)t，;[;II !i씨의 ~~外 mfJf，~에 etl 한 IfMiJ1Sj攻씨의 術J:(t는 쏘 l깨으보 쩨i젤KJ:-: ::Jtfl il~1의 對 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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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和國의 態度에 달렸다고 數次言及하였는데 이 말은 곧 獨速몽主共和國이 獨遭內部의 特珠關係에

Jffi服하라는 意味로 解釋될 수 있읍니다. 聯했首相， 獨速民主共和國이 이미 그러한 越權的인 要求에

복종할 것이라는 希望은 완전히 沙上樓聞이라는 것은 論議할 必要조차 없읍니다. 그러한 類의 前提

條件은 절대로 受諾할 수 없읍니다.

國際法에 따른다연 同等資格을 어떤 意味로 理解해 야 합니까 ? 유엔憲章 第2條에 規定되 어 있는

主權平等의 原則은 모은 國家가 따라야 할 모든 原則들 중 첫째 原則에 속하는 것입니다. °1 러한

뭇에서 國家들의 主權平等의 原則은 특히 다음과 같은 規範들을 포함하고 있읍니다.

-國家들은 法律上 同等하마.

-모든 國家는 完全主權에 內在하고 있는 權利를 享有한다.

-모든 國家는 他國의 主權을 尊重할 義務를 진다.

-한 나라의 領士的 保全과 政治的 獨立은 不可홈한 것 이 다.

--모든 國家는 自 由로이 自身의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빛 文化的인 體制블 選擇하고 發展시킬

樓利를 가진다.

--모든 國家는 自身의 國際的인 義務를 엄격히 그리고 信義와 믿음에 따라서 屬行하고 또한 他

國파 平和로이 生活할 義務를 진다.

「유엔」에 의해 확인된 國家의 同等主權애 관한 이 모든 事項들은 獨速民主共和國과 獨進聯행共和

國間의 關係에도 완전히 適用되 어 야 함니 다. 그러므로 同等資格은 獨速聯행共和國이 國際關係에 있

어 自身을 위해 要求하는 것을 獨進民主共和國도 國際法에 一致해서 要求할 수 있고 또한 要求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합니다.

이 機會어l 本A은 獨進民主共和國파 獨進聯했共和國間의 對外經濟關係에 관해 한마디 言及하고자

합니 다. 最近에 獨遭聯행共和國과 其他 機關의 代表者들은 노골적 인 방법으로 이른바 獨進聯챔共

和國파의 相효質易에서 獨逢民主共和國이 利得을 取하고 있다는 主張을 펴뜨리고 있는데 실상 이 러

한 줌曲된 報道의 텀的은 무엇업니까? 本A은 이곳에서 細덤을 取폈하고 싶지는 않고 단지 原則的

안 宣言만을 하고자 합니 마. 즉 許可節次， 웹當總題， 價格힘j限等을 通한 通商規制의 全體系와 獨進

民主共和國에 대한 수많은 特珠規制블 創案한 것은 바로 獨進聯첼共和國測입 니 마. 지 난 20年에 걸

친 獨速民主共和國과 獨速聯행共和國間의 相互質易을 分析할 경우-그렌데 우리는 分析을 하였읍

니다--바로 獨速聯행共和國이 해담할 만한 利得을 얻었다는 것이 업증됩니다. 거기에다 獨速民主

共和國의 第3國과의 經濟關係에 獨짧聯행共和國。1 千涉함으로써 獨速民主共和國이 엽은 揚害블 입

증할 수 있읍니다. 바로 이것이 現實的안 事實입니다.

聯행首相， 貴下가 도대체 貴下의 政策이 무엇 을 指向하며 , 貴下는 어 떠한 戰略的인 텀的을 追求

하는가 라는 本A의 質問에 對答을 하지 않음으로 本A은 이러한 原則的인 質問을 反復하고자 합니

다. 우리는 貴下로 부터 直接 적철한 對答을 듣고자 합니다. 本A의 質問을 부연설명하는 것이 아

마도 도움이 될 것업니다.

-貴下는 歐洲平和의 利益을 위해서 우리 大陸의 모든 國家가 同等資格으로 參加하는 歐싸H安保

會議의 準備를 能動的으로 支持할 생각이 있는가 ?

-貴下는 歐洲의 現狀， 歐洲의 現國境線을 留保없이 궁극적으로 承認할 생각이 있으며， 不千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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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mU\IJ 이l 싸바 원7→의 外交政짜|긴|꺼윤 j당求 익l 잣 인가 ?

J:tI:-f L'- 分l꺼 t) !찾川1:r 1깨인 l~1 的으진， 값파히l 놓 고 았는 !i'.E- M願의 따→代.ft:r:(1g굉 ;求칠 1!뼈JIll政샤] 의

政i\§l =}↓갖으、.£ i써HJ히지 않:iL， “ l fl:;꺼이1 1서훤資+1t의 폐써으.£. f\; I웰하여 이 댄떼야1 tt]-바 行劇l

한- 생각이 있는가?

• 펴 |、-는 歐1JH으] if찌 |와 꽃소윤 'i1K網|찌~i~올 ‘'8-헤 15f.進시 깔 생 각이 있는가 ?

--lfn~는 우잇꼬마도 鋼때fl:':::]::j하II I행1파 쩨랩JII뼈 }까t짜11 12&1 1꾀에 |司쌓한 l쾌際法的인 關係의 f.M1'L이l

3il 훈1- 條kf:}윤 *Ifi;jij';힌- 생 2:) 이 있는가 ?

4쩌 〕젠 E('; 간:)~:까]1씨파 獨:&!I ffi뼈 );1’ )~ ;r;1l 1써 liJj9 ] 쐐係에 있이서 |때|際t.t→으I Ji훨 ]f)융 「재싼」히고 또 이 Ti l 1969~r

12)~ 3꾀 )i{j )치 t.JHrll찌이 }상닙많댔 닥1 !IHf'.1에 나l 히-아 r J[ i 딴 1하는 것문 11] 호 縣帳繼1'11와 |해: 71+1갖t保으l 짧l파

n''.1인 돼i f원， 우ιl 두 |폐家I1iJ의 rnfJ 1系 LE 'lj~IL -Q ] 1F내 |즈 씌 운 未來의 M1H짜이) :만한 人間 4:來의 關'L，\011 &:

對하는 잣 임 ‘완 *人유: 강aE함니 r:-].

j쐐 :6:gI~，t.)l씨II행|은 여 전히 센폐‘ I'애인 1’o꺼i-~갚 지 끼 고 있 윤니 마. 우"--1 의 j;l(禮、단은 저1 시 꾀 어 았고 •

4人건 人 J'K; 쩍 1폐의 '1J3 ff에 )'[1/시j하여 _~]_E-미l 고 ’쩌쩨8꾀u~따u꾀j J싸녕 ):.JH꺼깨1川II때때때Hi政k서싸J으의l 이 뜸j으ι갚 r단E단r 듬

」우우f- L'，따’:.)소는: 꾼 씨에찌iHWg ] 패안;젠 l써II쨌~값I，[<J인 써係S'] +:M \，;:이1 j긴-힌· 條쩌l윤 짜i센i힌 푼 I i] 기- 꾀어 있쉰 니 다→i

이 1 ' 1 ;(·13→ 야l 늠及한 111 외 낀이 우야는 M샘:':}I’II、짧에 판<in Ial써올 빠짜힌 것에 ffli윗했유니 1: ] .

i}~ 단J '11~'_6 γ→뉴 ifill)씨j껴'1빠관간。l] I피샘 작1- Ii씨|쨌N~ I’I~) I~샘係으1 flit :{;:ol] 3{}젠 1띤 mJJI'애인 감j파갑 보기 표- 때

서l 훼써 꾀次I'에익1 trW쩌 나 3次 1'[<) 익1 nUfi띠~듀 윤 |때"파하지 위해 아띤 것S따센나 代씩춰‘블 if1iP히-뉴 것은

이-푸페 으] \I I없는 것 이 tI'l 또한 IliJ Jt때의 1~‘le，\ ，읍 엣 아 니 까1 ‘띄 것 입 니 마

우래 k 씨새쩌\\ rl\]의 IE찌~ r찌인 샘{;;fi플 위 i\l] Ij'M I/if 센 "1 렌힐- 됩니 쳐1- fmk 을 웬형j-니 1:'1.

’써i댈[\';::1'.)자4、 li lt!씨은 「감앤-I)한 fW~ 윤 :to빠 I'애인 |씨‘졌 I1\J의 Iru~~r6찌係-륜 우].~ llk껴1:1);;으보 간주하고 있윤니

l:l. 獨〕짧tl..'; ←L)I.;찌 I I싸1 ° ] ↑11{)'I:년 섯 난 Jll- 니 쩨迎l지 LJ찌III;싸온 「유엔」짧댄의 웹까I I '속에 서 그iJiS(짧읍 꽤.V:

했까→니아. °1 \1] 오 ell 떼 -~!. 1"1 째않L얀j;)싸Il l!써이 「유엔 J JJII入rI'l팎윤 나l 끄 있는 것은 그외- 1'0:合하는 것

입 냐 r:-1-. 쩌3떠fj J (';， t.J싸 III或l피 쐐때l佛#fS)싸Il l!짜은 iF~fll 외 "썩f('; J!9;:의 m!fUl(: ;꽉 위 에1 flU::!’과1 r유엔」으] I.땅 HlJ피→

II!'I}]애 rei'"} 1한n.1쩨 ? 모- 폐l삐히，/] 、워페 「유엔 l °l] JJII入하뉴 것이 lI il'WJ이l 석잔한 것이 아닙니끼- ? 二1.

신 ?• 쐐않J[tIi:J I\ )싸III써씨에서 이 ni]한 {씨(싸니 1(1、HY'lJ，*{!1 ‘ ~단 개파펠→ 수 없는 :1'-*센|앓l家보서 獨:&!If!이 ::1꾀싸II

|써:>1)- 쐐찌l佛:JI’ j~씨 II폐이 ;간.'1': δ1 I페싼 억 1: 테야~~↓씀을 깃얀것이 우잇 λ1.-l']도，m:찢한것입은 分f써힘 니 Ie]- .

Wf~' ，~낀 £('; ):: )0 'tIl I써이 「유-앤 j做꽤 으1 I0r fll찌이 5'] 0] s ‘ 좋은7}On 판히-야 iiHWI'6]-려 고 히-는 쐐쟁j佛끼\)자1'1 1 1팽l

')1 II객사UI’애인 )핑 It뉴 「유엔 JIK~j'L j] ] - ;:t im c'1 51. 1 11; 11나쩨채l안 「윤엔 1으l 꽉j펴싼으1 }]JU!IJ피 도 牙ii딘뇌 는 t짓입

니"，1" 빠따 Ii!;‘ t. JUII I맺I il~JH의 ~iLMOll 익히 I () 1iiu !!1! Ji'; ]:，까꺼II찌jl]_ 獨때j佛Jl\)하II I쐐의 JJII入은 ~f%41‘ f: 1 ri,l;
이| 올~) 있유-니 l~I-. IIMlJI\ 펀씨 I， 24: 1、 가 칩’ il~H~이l 게 그오} 符合하는 미판에llj룹 하도꽉 Q늪 이 곳에서 }터

JF해 주시 1깐 긴시하겠윤니 ι}.

3~\\따l ti;; ，tJHnu씨픈 l歐洲.91 ]]~꺼 l외- 갖」↑:쉰 우l 히l 、y 갚 必!렛한 것 -윤 이- 히-겠 냐는 획 ~iL"선 fk斷윤 孤iftJ

강]-고 있음-니 니. 柳j씨Ij( J{'.!'의 變힘→없는 1[iili 모 Al-·~} 쐐~ti;;J:)아lit따l파 獨，때JrMl샤j~ ;r;n싸I I펴의 l때g따때g때II際쨌싸핑UI씨t끼에

얘剛씨 f係~*침‘싸↑꾀폐과펴{)'，:。이l 不 ”띠”파~6히l 꺼깨1 c넨{난I T:-녀] ，니띤1니1 j째쐐i迎겐떼j피치 t..JιG싸F까제l川It뼈或찌1으으- 넙-치서 는 。야l 것 융 y가};;장상 f운「감깅김l 스5이l 운 렌，우C. 생 z걱l 히

입니 ι까l . 흐띄딱I→ f신산L→ 6히] rh빠歐ffik N洲洲↑H의 人tl샤늪도 。이l 이애l 디매]6히에il J민W( 얀 수 입을 것입니 니. lltflJl1 쉰씨L 우리는 녕신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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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우리 時代의 必要性을 고려하고 歐洲中心部익 平和-를 위한 확고한 擔保를 마련하는데 協力할 것

을 n乎訴하는 바업 니 다.

本人은 貴下가 끝까지 留意하여 들어 주신데 대해 感謝드E닙 니 다.

〈出處 : 1970年 5月 22日字 「노이 에스 도이취 란트.1)

文 書 16

聯훗n首相 「빌 cl· 브란토」가 「갖셀」會談의 오후會議에서 할 演說

1970年 5月 21 日

首相! 神士 여러분!

本A이 本論自體에 대해 言及하기i前에 오늘 發生한 事件과 성가신 닐플에 관해 여러가지로 유감

의 뜻을 表明하고 싶읍니다.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午後에 우라가 매우 尊敬하는 손념에게 花

環奉물을 許容하지 않을 정도로 身邊保護惜置블取할수 없었다는 것 엽 니 다.

首相， 貴下는 오늘、午前에 殺害使熾에 대해 非難하였읍니다. ~~행共和國의 ￡설務相은 本人이 指示

한내로 發表했고， 그의 觀點에서 다시 한번 一部의 示威的인 意J떤表明을 聯취g政府의 責任으로 품린

마는 것이 그 얼래나 不當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示俊했읍니다. 法務相은 우리 }에法의 藍用을 統制

하기 위 해 그의 f홉轉權과 그의 力量어l 屬한 모든 擔置를 취했마고 本人에게 確듭쥔했읍니 냐. 그것은

앞으로도 그러할 것엽니다. 그 點에서 法務相은 모는 )’1、l의 法務J탬의 充分한 支持를 받고 있융니다。

그늠 。l 것 을 詳細히 밝혔.:3l 또한 本人은 우려의 會議와 판련하여 월-下어}게 무엇이 i흉要한 問題인가

를 말하고 싶읍니마.

혐-相， 本人은 貴下가 오늘 午前에 (本人이 이 제 對答하려고 하는 바) 貴下의 陳述에서 語調와 形

式에 있어 그토록 꿇力한 抗議， 個人的인 非難 그랴고 責任追罷으보 一貴된 發言을 할 1)、要性을 느

끼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本人은 本人自身이 받은 攻擊에 판해 지금 言及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本人은 聯챔共和國의

다른 人士에 대한 攻擊을 反騎히l야 겠읍니마. 그것은 「바르젤」파 「슈트라우스」와갇은 聯챔議會議

員에 대해서는 물론 「첼」파 「슈미트」民와 같은 內閒聞燈에게도해당합니마.

그램에도 不抱하고 本人은 우리의 陳述을 對照해 본 철과 相互5f1좁과 對立點들을 發見했을 뿐만

아나라 -連의 활質的인 共通點플도 發見했 읍니 마. 뿔 F는 지 난 해의 12月 17日 字 貴下의 條約草案

에 대 해 우리 가 具體的으료 充分하 回答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非雜댔읍니 다. 獨速民主共和國의 內

聞首相은 5月 7 日 聯챔政府가 아직까지 그에 대하여 하등의 實質的안 對案을 提議하지 않았다고 료

言했읍니다.

그러 나 우리 에 게 重要한 點은 獨進民主共和國의 條約草案에 反對하는 主張을 羅列하는 것 이 아닙

니마. 우리는 兩測이 關係正常化와 規制릎 위해 提議한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바라며 또한 검

토될 것우로 알고 있읍니마. 따라서 本人은 原則的으로 協商만을 持續할 생각을 했고 또한 생각하

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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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 오늘 兩때이 提示한 文뽑를 기 반으로 하여 thb때‘한 것 에 合휩:하고 |퍼等關係를 規制하며 동

시이l 兩{Jl~의 자j益에 따라 벌써부터 規制될 수 있있던 |해題어l 판해서 合意하기에 알맞는 a￥期라고

하는 本人의 생각을 픔及했읍니다.

l와 같은 짧짧을 始作하는 것이 아직도 不可能하다면 우리는 어떻둔 一定 期間동안 意、見훗觸을

계속히l야 하겠읍니r:-]-. 그 동안 實際的으로 聚폈의 解消와 우리가 追求하는 IF常化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냐도 놓쳐서는 안 띈 것입니녀.

獨짧l佛j뼈다rJfi평피 ?해~民主까까l國間의 IS에係는 우리 가 일고 있는 마와 같이 第2次 l止界大戰의 結;果

외 二L와 판i션펀 兩獨國家으] ff~냈으l 結果로써 이루어진ι獨짧파 獨遊人의 꽤}바況에 의해서 決定펴는

것입니냐.

이 라한 }핑則에 立|뼈|해 서 獨짧의 兩l행家는 그틀의 꽤互l쐐係륜 條約上 規制하는 問題얘 合意-151] 야

랍니 마 . 兩獨國家閒어l →定힌- 寶質問題領j成에서 特끼IJ한 條約士，의 規制가 :0、要하지 않는 |浪， 一般的

으로 承i펴된 國|傑法으l 原삐둡， 特히 主權平等으l 原f씨， 同等資格의 原則， 領土保全의 原則， 不千涉

의 原則이 週셔j됩 니 마. 우리 가 主權平等， 同갖n쫓格 둥등을 만하는 경 우， 이 것 은 「유엔」憲章 第11條

에 없定뇌 어 있는 原則어l 對立하지 않음은 自 |꺼합니 마.

獨짧民主共和國 條約草案9-1 核心은-그라고 首;fE1 ， 貴下는 오늪 午前에 마시 한벤 그것올 자세히

설명했음--國際法的 承싫問總입 니 마. 그러 니- 이 條約헨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 過去 貴

빼의 수많온 따른 示|埈뜰피- 거의 따찬가지로 IJ] 록 한 民族이 두 개의 國家內에서 잘고 있마고 해도

第2次 世界)(戰 以後 獨짧內에 形成뭔 獨짧民族의 關係와 將來를 :i.L려 히l 야 한다는데 대한 根據플 提

{共하고 있지 않읍 니 다.

우리 의 見解에 의하면 이 러한 홉本觀點온 條約上의 關係플 規制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되 지 않을

수가 없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홉本觀勳온 條約上의 規制릅 위해 우리가 提示한 內容에는 包含되어

있읍니마.

따 마서 우라는 貴下의 條約草案파 우리 의 그것 을 對照하여 없商時 一定한 정우 우라 國家相互間

으l 關係~릎 위해 l행l쨌法l써 jiii때의 A평)펴을 t~定上 짧파한 수 있는 자Lf딸에 符合뇌는 合)첨:가 이루어 질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니아.

本人‘은 앞으로도 貴 F가 첩及한 f-\;; y.잣이 라는 빠念에 l폐찮하지 않을 것 입 니 아. 이 순간 우리가 서

포‘단 i1Q得시킬 수 있냐고 믿지는 않융니마. tel 바서 本A은 다시 한만 간결히 이에 대한 本A의 ↓효

解륜 평約하겠읍니마.

우리는 I던族이 라는 柳念이 단.::<1 ;圖￡만윤 낌}펀허는 것은 이-니리고 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民

族이관 共通「애인 탐땀와 文化 以 l그의 것을， I빼家짜J'r;오1- ijt!: 혐{ij퍼; 以上의 것을 f딩}띤함니 다 . 民族이

란 사감플으l 共|퍼體0TJ짧땀에 立|뻐하고 있읍니마. 그러끄 우라 兒f~이l 의하띤 이러한 뜻어1 E한族의 單

뀌f이 있윤 니 다. E한族의 l펀- →센:은 寶←f나 우리 ~란이l 의 해 서 廢棄될 수 없 융-니 다.

·!lJ: · -f기- 한팬으로는 「니--.t?-Ji폐盟에 다픔 힌-팬으로는 rll~르 샤바Ji司盟에 兩獨|뼈家가 統合되 었다는 것

블 決定的인 원微으로 나l 새 우고 있으나 그애 의해서 |행家의 領域은 달라젤 수 있지만 우리기- 理解

하는 바에 의하띤 야族의 폈件은 란바견 수 없 읍니 마

한편 兩分된 f(族으] J핫|쨌生챈·이 많Ii求的 빚 따t힘j政m: EI에 發j꿇에 의히l 많은 領城‘에서 牙l좁되고 相異

- 124 -



하게 變化되고 있다는 事實을 論爭할 者는 한 사람도 없읍니다. 그램에도 不狗하고 獨進人들은 오

늘날에도 共通的인 言폼， 共通된 歷史속에서 잘아 움직이는 持續的인 共同體 意識뿐만 아니라， 第2

次 世界大戰파 ~ 結果어1 의한 分斷이 라는 共同運命으로 연결되 어 있읍니 다. 한펀 本人이 希望하는

바와 찰이一本人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時代로 인해 더욱 이를 바람--平和의 確保 및 維持에 對

한 責任파 特珠한 發展意識， 그리고 諸民族들의 自決權흡害에 대한 民族保護意識으로 우리는 결속

되어 있읍니다.

兩政府는 「에어풀트」에서 이러한 責任意、識을 가지고 獨速땅위에서 결코 戰爭이 再發해서는 안된

다는 決意에 合意했읍니다. 그것은 不斷히 解決해야 할 많은 다른 問題의 한 局面에 不過합니다.

本人의 생각과 같이 한 獨速國家의 法律과 其他法規가 理論上 他獨進國家와 그 곳에서 生活하

는 사람들과 관련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 번과 오놓 午前 貴下의 첫 發言에서 批判되었읍나다. 兩獨

國家中 한 國家의 統治權限을 他國家의 市民에게 延長하고자 試圖하고 있다는 정도 言及되었읍

니다.

聯됐共和國 政府를 代身하여 本A은 그와 같은 意圖가 없다고 宣言할 수 있읍니다. 그러한 提훌르

된 非難틀은 어떤 청에서는 이러한 領域에서의 歷史的 發展은 물촌이고 聯행共和國의 善意에 대하

여 正當性을 부여할 수 없도록 聯행共和國의 立法을 좋曲하고 있융니다.

우려 는 獨進民主共和國을 差7]1]할 意圖는 없읍니 다. 실상， 一連의 우리의 立法은 獨適民主共환l國

往民에게 有 f害한‘ 것이 아닙니다. 本人은 다만 兩獨交易에서 關鏡룹 免!徐시켜 놓고 있는 1961年 7月

의 關뾰法을 例示하는 바엽 니 다. 그러 나 本人은 立法上의 批觸이 라는 모든 「콤플렉스」와 相표國의

差別에 대하여 協商하고 그것을 解消시킬 준비 가 되 어 있음도 강조하는 tl}업 니 다.

그런데 貴下는 지 난달과 까잔가지로 差別問題의 非難과 판련하여 , 그리고 同時에 獨3천民主共-和國

에 대한 전혀 不當한 復fft主義 非難과 판련해서 所謂 冊究委員會에 펀;한 言及을 했읍니다.

물론 獨進의 國家的 統一。1 4大援國政策의 한 要素였먼 時期어l 무 엇보까도 全獨의 經濟的 關係를

規制할 可能한 모델，들윤 그 冊究諾問委員會에서 檢討댔던 것입니마. 本人은 이것을 첩略的안 計홈j

이라 말하거나 또는 그것이 4大國의 政策과 f眉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不合理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그 당샤 考慮되었딘 모댈들이 獨進聯행共和國의 廣範圍한 政治的인 與論과 符合되었음

은 分明합니마.

그러 나 首相， 本人은 本A의 說明으로 貴下플 달러 理解시 킬 수도 있융니 다만 貴下가 根本的으로

誤認하고 있는 學術委員會의 活動이 全體狀況의 變化와 함께， 그리고 방금 등及된 이라한 思考모벨

어1 의거한 우리 政策의 變化와 함께 展開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同 委員會가 오늘 알게 된 바와

같아 우리의 協力狀態릎 훨씬 앞철러 간 面이 있마고 하더라도 兩獨進國家의 學術的 體制比較를 위

해 상당한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램에도 不狗하고 貴下가 언제든지 適當한 時期어1 貴뼈떠 大

學과 冊究所의 專門家， 또는 그 밖의 어 떤 사람이든 우리 JiIf究所의 fF業을 確認하기 위 해 보내겠다

변 우리는 그를 招請할 것입니다.

本A은 이 마 「에 어 풀트」에 서 모든 見解差異에도 不狗하고 獨짧땅 위 에 서 戰爭이 再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共同의 信念임을 分明허 할 것을 論調했읍니다. 우리는 비록 貴下가 部分的으로는 우

라와 相異한 前提에서 出發하고 우리 역시 貴下와는 相異한 前提에서 出發하고 있지만， 貴下와 마

m
μ



잔71- :;<1 로 lfi和의 碼|펀l한 保펀이 ~、맞하마는 兒解플 가지고 있유니다. 우리의 見佛로는 決定n인인 問

隨는 zp:져1블 確保하기 위한 |兩‘獨國家의 *￥~‘힌 滋務라고 생각합니다.

그바고 이 곳에 서 계속 진행필 우리 의 對話는 바로 이 間많륜 마루맥 獨짧l치主자fill팽과 같이 JII뼈

J~I까和따l도 相互間이l 歐洲lfi和體ilJU플 構藥히 기 우l 히l 能動的인 政策을 追求하겠 다-는 첨;志블 !淡~정하

는1:'1] 뜻을 같이하는 바입 니 다.

우리 兩剛온 「에어 풀트」에서 우리 가 펴求하는 條約속에 暴力의 威齊파 行使릅 뼈棄하는 規制를

마갇이 수꽉할 것을 關rPl했읍니다. 首뼈， 팝下는 l뼈際法的인 承認파 不千涉의 原則에 판한 우리의

꾀f¥~差가 暴1)빼樂fi헤題룹 파l휩할 수 있아고 뭘識뜰 :11홀않했으나 本人은 그것을 納得힐- 수 없융니 뎌.

暴力빼棄는 平和플 維持하기 위한 흉겨s:前提이며 만얼 條跳}을 線結하는 |뱅家間으l 政治i¥J， 社햄I'J'J 相

異셰:이 問題視된다면， 우리는 더욱 貴下의 主張윤 納得하지 못합니 다. 11짜H뼈도 H뻐춰}共추1] [행파의 意見

交}햇에서 안저l나 마른 要因들 보디도 暴力뼈棄가 우리 兩l뼈家I힘으l 條約 h 規定의 主要部分임에 블

립없마는 데에 根大의 價f直를 두었유니다.

萬~21.디 두터운 信賴의 좋!웹氣속에서 條約J:.으] 1캠制룹 할 수 있을 정도로 m;存 見解둡 克}JR하

기 위한 持續「애인 發}파이 이 루어 지 는 경 우， 暴力뼈棄와 포끈 絲햄問題룹~ zp:和的 手段으로 柳、決한다

는 義務가 規制도l 어 야 함은 疑心현 餘地가 없윤니 다.

l짧;洲의 安保를 마 욱 保l햄하는 푼저l 이l 았어 聊체政!付가 핍向하는 橫뼈「애인 態度는 }돼知의 事寶엽

니 다. 聊체政府는 이 이l 必흉한한 모은 努力을 支持하고 있읍니 마. 그 중에 서 도 우리 사이에 存김3하고

있는 !梁폈의 l않￡가 있읍니 다. 단지 外的안 聚張狀願가 他形態로 탄바꿈한마면 이 는 歐洲l헛保에 이

바지할 수 없유니다. 무엣보다도 全歐洲住民융 위해 보다 現댐‘的이 :IL 따力한 安全保|뚫策윤 發昆하

기 위해서는 緊張의 l핑l적이 I았￡-되 어 이: 랍니냐. 우e-]의 對짧가 進않됩R보써， 歐싸H의 1;;保提홉-를

위한 모든 努))은 成功的으로 앓行뭔 수 있을 것엮니다. 그 갱우 한 |행家의 핫1*때문에 f띠I행家의

不꽃이 해來되어서뉴 아니됩니마.

함jκ 이오]- 판i씬 tl]서 獨때l치主J~'fn ll혜씨은 聊:Ii퍼r I뼈 |합의 熾柳속어l 對獨짧[한E겠5fnF!행 합Ifl힘，-훤j이

있으며 월써0이 이(;，]한 파|짧U策올 入F하고 있다고 主폈히-고 있읍니나. 獨J:fflJi!;ct:J~ :¥rlF!회의 l성 i짧 首찌은

獨짧l쉰::t)자찌 II園이 。] eo] 한 iiI'짧U을 公갖펠 수 있t:l‘고 發양랬 3-니냐. 우리는 이이l 反對할만한 것을

신히 가지고 있지 않유니다. 우리가 屬한 同많{體의 터1둔리안에서의 우리의 軍事~t챔j은 獨:&e ~M\ ;셔‘ )~

:.fil l뼈의 防衛플 目標로 하고 있는 것이지 獨遭합::t共和|때이냐 其他 나라플에 대한 합略담的올 j당求

하고 있는 것이 이닙니마- 마른 닙，-劃은 없윤니다.

오늪 cf前 ;1ζ)\의 發당1'1>;}1홉에서 本λ、은 이 o j 領 L많~~피- [i때J젠윤 尊i효허-맨서 關係 E응 해J \'l~종1- :;<]는터l

!휘떼의 ~，1펴플 表明해야 한마고 만했읍니마. 本人온 l행家間의 !'fj펀에 있어 -‘般l해으로 訊定되고 있

1슴 이라한 }젠則이 Jr~뻐Jt꺼]1행파 獨짧f한펀갯t:.fnF!행힘]으] I해係에도 4깨핏力을 기-진마고 생 zJ-함니마.

우피 두 I행家ff협의 원-界問題 以外에 本人은 마뜬 l쐐캠問題이l 판히} 마음의 사항만을 부언하고 싶읍

니마. 즉 「플단.r:C_J人民j탁lJl행과 우벼으] r~해係는， i북 -I;'기 이시녀시피 우리가 이곳에서 討講할 1D、찢는

없으냐 우리의 協때對象이여 對ii/Ii가 계속 장 進行되어 펴;定I'!애인 %’i倫을 얻을 것을 希望합니다.

19381r에 1야:1I:뭔 「뭔헨」協:IE fie웹는 그 fie!행 |극體의 성:zc]싱， 獨進~剛'B)댄 nF!챙파 獨짧l컨主j자和國l웹에

!쩌I해합 對象이 쉴 수가 없읍니다. 이;:;-]함 問題는 獨짧I佛껴IJHrI國파 그 oj 웃 「체코슬로바키아」間의

- 126 -



協商에 의해서만 兩測이 滿足할 수 있는 方法으프 規셈]될 수 있다고우리는 確信하며 聯행政府는그

것을 위한 準備가 되어 있다고 宣言했융니다.

首相， 貴下는 오늘 午前 伯林에 판해서 聯됐政府는 아무 것도 協商할 것이 없다고 상당히 꿇硬한

語調로 말했읍니다‘ 聯챙政府와 獨進聯행共和國의 立場에서 볼때 무엇보다도 同一한 貨濟制度와 同

-한 經濟體制혜문에 한 局面만 例로 들더라도 살상 伯林問題와 關聯이 있읍니다.

그 밖에도 聯행政府의 態度는 이미 「에어풀트」에서 說明되었읍니다. 現在 伯林에 대해서 特珠한

權利와 責任을 가지고 있는 4大꿇國은 伯林의 未解決問題를 規制하기 위한 方法을 모색하고 있읍니

다. 이러한 協商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나 이 陽商이 4大꿇國에 의해서 一定한 目的윤

達成하면 폼 兩獨政府가 그 對策을 강구하는 것을 要求하게 될 것업니다. 그러나 지금 이 問題를

더 깊이 討議하는 것은 時期尙早업니다.

어떻든 우리가 歐洲平和練序와 歐洲安保體制가 要求하고 있는 原則的 問題에 合意、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먼 將來의 問題라고 우려할 必要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에 이르기까지 歐洲의 安保는 우리

가 그것에 흥미가 있든 없든 獨速聯챔共주IJ國파 獨進民主共和國아 加盟하고 있는 防衛同盟體의 均衝

장힌 關係에 달려 있는 것 입 니 다. 우리 相互間의 關係規制는 歐洲安保에 아주 重要하며 우리 가 單獨

으로 歐洲平처]珠序를 創造할 수는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 關係를 規制하기 위한 前提로 많存防衛同

盟體와 우리가 그 同盟體에 參與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시할 수는 없읍니냐. 貴下가 4大끓國의 責任

딛 N.對하지 만， 그 主張에는 한 가지 重要한 觀點이 缺加되 어 있다고 本人은 생각합니 다. 즉 伯林

問題와 獨進問題플 4大國 責任에 귀속시 컨 것은 지 난 25年間 不滿足스려운 結果를 招來하긴 하였으

나， 적어도 그것이 zp:캄l플 維持하는데 이바지했읍니다.

獨進內의 兩國家는 各其 安保의 必要性을 인식하어， 東파 西의 戰勝國의 盟혜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歐洲의 平和를 보아 安全하게 하려면 우리는 그 土臺， 즉 本A이 理解하는 바에 의하면 비

로 4大國의 立場에서 出發할 수 있읍니 아.

貴下는 獨進條約 第7條에 대해 날차로운 批判을 加했고 本人에게 質問을 년졌읍니다. 貴下가 그L

條文을 잘옷 解析하였읍니 다. 本人은 貴下가 第7條 第l項에 유의하기를 권합니 아- 즉 뽑名國들은 그

들의 共同政策의 基本目的이 持續的인 平和의 기 반을 이 룩하기 위 해 獨짧과 그의 以前 敵對國들간

에 自由로이 合意、된 對全獨 平和條約 縮結에 있음을 合意한다고 되 어 있 읍니 다.

F결코 다시는 歐洲平和와 世界平和에 대해 危險한 存在가 될 수 없는 F和스려운 獨速」이 同 條文

의 主要內容입니다. 그 條約의 모든 他規定들은 이 重要한 目的에 에속됩니마.

이 제 第3國파 國際機構와의 關係에 대해서 本人은 다음과 같이 생 각한니 다. 즉 우리 가 兩獨國家

關係에 적합한 形態블 發見했거 나 發見해 야 할 경우 獨進民主共和國의 第3國과의 關係에서 發生하

는 離關들도 점차 감소될 것업니마.

우리는 우리의 友됐國。} 이러한 努力을 t且害하는 모든 일을 中止.한마연 우리는 그것을 이러한 關

係를 平和的으로 願序지우려는 努力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마. 貴下도 貴下의 友캘國이

뿔 F의 政策을 支持할 것을 期待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兩測의 努力으로 相互理解가 可能해낀다

연 궁극적으로 우리 周邊國家들과의 關係도 밝아칠 것 업 니 다.

~-:L 밖에 本人은 獨進內 兩國家거 世界平和를 維持하71 위 해 努力하는 「유엔」의 事業에 重大한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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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 부여한 수 있마고 이해하고 있음니다. 그권 깎이l서 獨짧JfMi채갯和|행파 獨짧民主갯;fnl행이 이제까

지 「유엔」웹員國이 이넘윤 유간스럽게 생각하는 11]-입 니 냐. 그것은 켈국 從來‘의 兩|행家關係의 結果

라고 한 수 있으며 이 關係는 암으로 條約에 의해서 새보 채i1iU되어야 힘-니다. 우리의 努力이 成功

한마벤， f[jJ, 領域에서도‘ 크게 成功하리바는 展폈을 가지고 우리는 우려의 協力을 規fliU하는 ];11 必要한

對짧을 강구힐 수 있을 것인니다.

우리는 이 n1 두밴째로 「유엔」歐洲經濟껏첩햄이 1 :만해 픔，及힐: 機혐가 있었는더l， 이 問題도 憶說의

對象으로 퍼 기 띠l 문에 *人은 또 이 에 판해 한 마다 하고자 힘니 다. 4月 의 「유엔」歐洲經濟委員웹 會

講에서 ’\Ill않~f\'; ::t共쭈tJ/!행으l 協力問題이1 판해 ~뼈채政府가 취했 l긴 짧度는--本人은 「제네바」에서 表明된

어떤 文章 또는 切取펀 文章。1냐 Jtfill의 1않 즘에 접;'3]히-;<] 않고 問題의 核心에서 出發하고 있읍니마.

→- I園際n션으문 兩獨의 相7i.‘웰l解블 위한 랩備‘段|챔쿄서 하나-의 微表플 많‘定허-혜는 흉個l에 서 取해진 것

엽니다. 그 협l많 聯채j많府는 「유엔」歐싸H隔濟委힘햄 專務댐의 通f쉰→오J. r재 너] ll ]-J에 있었만 獨않E안카:.J~

;fn F!평 II;;능하의 찮텅많:表 rJfJ을 土훌，로 Jt j많}잠도 J1h位의 !펌題블 떠 나 때제主義I꺼인 問題1빡決에 關心을 두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퓨니마. 유김스렵게도 우리는 펌柳.하였만 젓이고， 전국 그 試l웹는 失敗로 끝났

1유니 다.

「유엔」歐洲햄{濟‘쫓員會 wrr좀뚫으1， ;성험으로부더 우리는 國|際·分땀에 있어서는 中間解決은 거의 無떠하다

는 訊識을 언이 냈 읍니 다 깃t>:A은 그러 므보 우리 7]- 第3/1때과의 關係 빛 I행!際機樞어l 디l 핫1- 우괴 의 關係

블 合펜;하고 規制하가 前에 , 우선 우리 패!행l家「법의 政治i¥J 網係플 짧mu해 야 한냐고 結쩌을 니} 댔 읍

니다. 이리한 챈誠올 士짧표 ill:界保健;機構會짧이] I:臨하는 聯켜5政府의 態度가 決定5']었딘 것입니다.

즉 일단 다:/間解tlk-의 可能性이 부여꾀지 않은 것으로 보고， 拍否하는 것이 아니라 問題의 짧保플 擇

하기로 決定하였윤니마.

獨)ig~§P~1)J탱II國 ft表가 獨짧民主)~￥n國이 取하는 通j해;j' IJ得，이l 펀한 主폈을 펴 뜨리고 있다는 뭘·下

의 $1，쨌이1*人은 당황하였융 니 마. 여하간 그것은 l佛게政!1깐와는 젠關힘-니 마. J佛춰3政샤f는 웹-下의 發

뜸에도 不J체하고 그 전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寶質|꺼으로 行動했었고 自制하였음니마. J佛꽤政}함는

「파프너 」으1 ;flj益뿐 이 니 라 티 터 터身의 利益에도 符合히-도꽉 IFf意1'1인으J균 행통하고 았다고- Tim信합니

마. 利得이 있는가 없는가에 판한 1倫팎판 이 곳에서는 不必핑하마고 생각함니 ιJ-， 經濟잣‘퍼플 兩때

에 게 쥐利하도꽉 發}짧시 켜 냐가기 위한 前빠條件을 펴求히l 이- 허며 그에 깨‘合되 는 合젠륜 뱃 야 이: 합

니까. 찌꺼5의 兩쐐!렘 交流의 }훈뺑않을 빼H뾰하는 / 것 은- ;rIJ로윷 것이 없유니다. ~i뼈채政샤J'는 앞으로 獨쩔

I관 :})따n l행괴- 獨행j佛j찌따II國|돼의 싸썼쳐f} 經濟r애 關係관 {잉進시 키 고;<}¥;) )J할 것 이 며 兩國家I댐의

{傑約上 채制는- 꽤存協定1 칭HE팎핏 맺 감;덴J륨f떠윤 확인 an야 한니다.

;↑‘:A은- 첫째로 l佛케政l잠가 條約을 위 Bn 짧講한 챈棄이] I테쌓資格， 빡헐·別， 第3關에게 합띈I강하지

않는 ::t.찌‘I'에 行체， 暴)J뼈棄쌓의 _lL든 {«Ii約。 ] - -條約絲센11행家으l 政펌快I한오l 社썩秋rr;끼지 j양‘慮한-

包含뇌 어 있 1:0]는 뺑IIi피 해題의 *11fJ:: 例外|깨 땀j샘플 |짜外하고는 國|察法|깨 웹f91J픔 따 프고 있 다-는 것

융 거듭 바힘니다， 1，佛:셔3政Iff‘는 지균-까지 努力히l 온 11] 외 ;샅이 !£ 실제적으로 提講한 치‘第에 따바 |해

力냄짧룹 條約 I:: :t.첼制하띤서， I행|際機樞에의 加入빚 i짧)J이l 키r!BI] 서 l잖짧힐-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 라서 本人은 分明히 까|司;j' IJ益에 符·合뇌 는 우리 둡 많講의 核心on - 貴下는 렐下의 觀劉1에 서 「核‘

心」윤 줍及하고 있읍니마貴下가 J3Z뽕J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質問올 하게 됩 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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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貴測은 「에 어 풀프」會談 以來 所謂 우리 가 反章命的 意圖를 가지고-歐洲와 獨짧에서 •

第2次 世界大戰의 F농果효써 이루어진 現實狀況을 隆正시키려고 努力했다는 不信을 表明하고 있읍니

다. 이러한 告發에 배해 本A이 다시 한벤 彈調하고 싶은 것윤 우리가 貴下에게 提議한 草案文속에

明白히 表明되어 있는 聯했致府의 立場 JlD모든 暴力의 公式的인 뺑棄뿐만 아니라， 平和的인 協力

意思의 公式的인 表明， 領土保全과 境界線尊重等이 貴뼈u의 告發파는 牙眉되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이것이 條約上 狗束的인 內容으로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약.

第2次 世界大戰後어l 成立된 獨쩔과 獨遭人의 現實狀況어1 셔 出發하여 本人은 다음과 같은 質問을

하겠읍니다. 애우 尊敬하는 首相， 貴下는 우리의 狀況에서 獨速파 伯林에 판한 現存 4大國의 合意

를 尊重한다는 것을 合意하지 않은 兩獨間의 條約이 練結될수 있다고 맏읍니까? 二l라 고 또 歐洲의

同盟體들파 우리를 에워싼 同盟體 밖에 있는 國家들어l 의 해 그런 條約이 환영받을 수 있고， 수락될

수 었다고 믿으성니까? 그리고 주어진 狀況속에서 이루어진 合意가 佛蘭西， 英國， 美合·累國 및 蘇

聯을 相對로 우리가 받아 플안 義務條項을 除外하고 또한 獨짧파 伯林파 伯林에 대한 이들 5옮大國

들의 特珠한 權쭈IJ와 義務를 바탕으로 한다는 保障條項이 除外된 條約이 무슨 價f直가 있겠융니까?

兩國家는 그들의 戰後史를 政治的 社會的으로 主導하려는 政策텀標의 結果로， 그리고 各其 自己安

保의 利害關係를 바탕으로 各其 自己뼈.u의 立場에서 東西戰勝國들의 盟챔이 되 었읍니 다. 萬一 우리

가 歐洲平和를 보다 安全한 기반위에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原則에서 出發해야 합

니다.

本人은 오직 貴下의 條約草案에 立빼하여 우리 關係를 規制할 수 있다는 뿔下의 立場을 제속 固

守하는 것이 無意味하다고 貴下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에 그관해서는 우리도 貴下플

이해하고자 하며 또 회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關係의 諸形態가法的狗束力을 지난 文書로만

이 루어 지 는 것은 결코 아닙 니 다. 首相， 本人으로서는 貴下의 條約草案에서 우리의 協商對象안 兩獨

國家의 市民 JlD獨速人 相互間의 쭈IJ益을 위 해 實際的인 協力파 關係樹立을 위한 決意、를 認識할 수

있겠는가 하는 疑問이 생겁니다. 우리가--本人은 이것을 알거 원합니마--獨速人들이 이제 國家

的인 分斷에도 不狗하고 共同生活에 練序를- 찾고， 이것야 歐洲平和를 보아 安全하게 할 것이라는

點을 國民들에게 認識시 커 지 않고서도 條約協商에 合意할 수 있겠읍니까 ? 貴測의 條約草案에서는

--실제적 睡念은 여기에 의거함-그 點을 거의 認識할 수없을 것이라는 점이 本人을不安하게 합

니 다. 具體的 內容에 관해 不分明하고 극히 간단히 서술하고 있는 第6條의 이면에는 어떼한 생각들

이 숨어 있으며， 부분적인 領域에 대한 合意도 可能한 것인지가 疑問視됩니다. 그것은 파연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며 그로부터 獨適의 現實狀況파 人間을 위해 얻을 수 있는 結果는 무엇입니까?

問題는 歐洲平和의 確保를 위해 우리 가 공현하커플 度外視한다연 우려 두 國家의 市民間에 보아

강판 結束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本人이 質問하고 싶은 것은 : 首相， 貴下도

우리 國家間의 條約이 →·般的안 目標만을 公布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틀간에 存在하는 問題點들

을 解決하기 위해 狗束力있는 빨置를 取하는 경우에만 어려운 關係狀況이 改善펀다는 見解를 가

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例를 들어 오늘 午前에 要約했던 것과 갇이 아직도 다른 많은 問題들，

즉 離散家族에 판계되는 問題， 共同境界線에 治한 都·面의 問題들은 더 말할 것 도 없고 相互間의 旅

行往來를 購大시키 는 具體的인 ‘推置블을 우리 國家間 條約에서 規制한마면 그것 이 우리 사이 에 存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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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지-윤수 없는 政治「애인 對1'1:， 뼈:햄|찌얀 對11:， 그리고 이데올로거척인 對立을 慢需한마고 보는

것인니끼?

8ft터 1 월때의 딱띤‘헨- 싸測으보서 共同生엠파 :tt同課해양을 發展시키기 위한 具體「애인 해II뽑를 원하는

우리 國家의 市델을 失편시칸마- 'f1 우리가 。1떻깨 j윷til을 젤 수 있는가결- 貴下는 熟考하시기 B]-랍

니마. 그퍼고 오는 午前이1 팀‘及한 分野어l 았아서 펠|際「에익1 1때力으I 與iLl:을 發}꿇시키거나 혹은 이 "1

協기이 이푸어지고 있는 分my에서 。1것을 펴化시깐 準뼈가 꾀어 있으P↑ 마푼 사힘틀피 함께 우리가

그라한 쉰仔윤 전 準麻가 꾀어 있는가륜 문고 싶유니마. 우리가- 권求하는 條約에는 센fif.] il떠깨問많

의 協댐이l 까지 휩手하고 그 協때센果륜 가까운 H￥ El l져이l 때國家의 !때야블에 게 갯[패|꺼으로 해힘힐

수 있도록 알얀 l쳐容의 合j훈똥c핏이 包含펴야 한다고 생끽힘→니마

兩國家|해의 條約속이] 1깅含시 차 야 한 內容에l 과해서 우 리 는 이 마 方案을 提示헌: H]- 있31 멸·下는 또

貴下의 생각올 많開허였읍니다. 우1!-]의 JIM때가 여i'] r떠이l 사 不一致하다는 것은 分明힘니마. 二1.. 0] 냐

이，，] j휩見--致를 {땐訊헨- 수 있는 볍-펌3_ 았유-니다- 이처] ~찌뼈이 言及함 }행則i애인 問많릎 論평양히l야

할 것입니다

함해， 아마도 覺下는 本人도 그렌더l로 J띤柳할 수 있는 1 1) 이 지 만 *A이 提講한 方案이1 J플下의 公

式1l:짧윤 表明한 헝핀은 아직 뭇뇌는 것 같읍-니다. 아마 핍‘下는 1>1 檢討하고 相請하는 것이 必평하

다고 생 걱하는 것 낌-유 니 냐. 本A은 물론 萬←‘ 앓下가 오늪 패때이 提示한 }땅則l애 II ’]題어l 판해 Ia~웠

을 4십rl~하겠 다는 決定을 하지 않뉴마면 유-깎으로 생각합니냐.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

며 또한 짧i쩌의 形뺑어l 핀;"iil] 서 도 양히l 한 수 있 g니 마. 그펴고 同n바이l 이 러한 形願의 f짧해1ft애 ￥~tITfli 7l

우리의 決斷을 켈코 不 11J셈E하게 한 수 없다-는 것을 부안하는 1J]-임니마 ， Qfglf.와 判斷에는 물콘 差뤘.

點이 언제나 있으바바..TI. 생각협니디. 그러냐 아느년엔가는 이루어져야할 合意點파 決5E을 위한 훤

{旅는 二L MY}(‘可能性을 專前어] j윗索하고 ‘':1_와 갇-은 形행프감 혐:'!끊·上.의 對1l뺑，Ii둡을 f¥f消하는 것 이 4감많‘

l얀}이 마-..TI. 생 각협니 다 .

끔으토 말하고 싶은 것온 本人이 If때에서 言及한 대로 오윤날의 여러끼지 附l隨마J인 딩l‘象에 서 오

는 失望。n 도 不해하고， 그리 .II 우랴의 감L f!I!(，뿔플이 매우 深刻하고 根*1'애인 싼質의 것 익] 이l 도 不씨하

고.*人은 우리가 對討의 신마리를 끊어서는 아니된다는 꾀짜플 가지고 있읍니디， *A은 이젓이

歐洲| 빚 우퍼 兩|행家{tv야의 "[i;frα]- zi:保에 대한 쐐心이l서 1J]풋되는 것이바고 l닙고 싶유니다.

*A은 우라가 對폐훈t 1ffiJi잦시 끼 는터1 있야서， 努力한 수 있는 4述의 共If때I ii이 있마는 것도 T늬 -8

니냐. 우리는 우바 두 l패家問 關係기때1I;Jj꾀기 l前이]， 이누-0-1져야 현 폐때!‘이l 판81] 찬及댔~읍니마.

本人은 그려한 協쩌이 前t판條件이l 으l 히] i자擔 딛- .7<1개 되 아 시 는 아니펜 아 는 점파 댐씨의 빠1했뜰이 그

와 강은 !젊쩌의 士;혈;、륜 0] 루어 야 한마는 깎어l 판"iiI] 서로 잉:이l하는 것이 극히 아히운 암은 이니바‘교

생걱힘니다; 그러한 없j샘을 通해서 패l때家의 關|쨌懶{램이l 있어서의 |값力파 험랐加入은 월-관 隊l際網

係으] lie!탱플 짧llJU하는 것 도 랴t l퍼l 힐 수 있읍니 ι]- ， 그-젓 이 |니j훤資格과 끼{~i휴別의 }젠!'l1J， ~IJ 國l쨌않의

)땅HIJ위 에 서 이 루어 져 이 한다-는 것 윤 나는 함次 反復하여 ”띠 i~떠하있 71 t'f/문에 마 듬i 7J<.딴 必燮기 없감

니디. 우리가 「에어풀프」에서 全쩨1代表者릎 iT:命한 것에 合첨;했너라I단， 이 없ll에 있어서 進없이 이

루어졌을 것이 확성하녀고 *A은 이，，] 오늄 이-침이l 示|찢한 \1]- 있읍니마. 우러 두 사람이 잎으로

條約 上의 規制에 판한 !값i해윤 進行시 키 기 위 해 우리 兩政댐‘間의 짧爛을 1ffi行시 킬 方합에 대 해 숙고

- 130-



해야 하겠읍니다. 모든 問題點에도 不抱하고 우리의 發言에 共通펀 利害關係가 있다는 事實은 本人

을 고무해 주고 있읍니 마. 暴力빼棄， 領土保全과 國境尊重， 相互不千涉과 兩國家의 統治權의 尊重

等의 原則이 바로 그것업니다. 軍縮과 軍備統制플 위한 努力도 그에 屬하는 原則입니다. 또한 本

A이 이 비 指觸하였읍니 다--特허 貴下가 論調하는 相互間의 立法上의 振觸을 排除하고 이 러한 方

式으로 差別規制와 差別이라고 느끼는 規制를 廢棄시키는 문제가解決可能한지의 問題를 놓고 兩國

家의 立法問題;를 檢討하기 위한 努力도 할 수 있을 것엽니마. 모든 意見差異에도 不챔하고 貴下의

←→連의 政治的 質問에 肯定的인 對答이 可能하다고 생각합니 마.

이와 關聯해서 , 聯행政府는 열마 前부터 論議에 들어간 歐洲安保會議를 위해 慣重하게 準備中에

있읍니다. 聯행政府는 歐洲國覆을 尊重하고 있고 歐洲平和와 安保를 위한 努力에 있어서는 누구에

꺼l 도 뒤지지 않읍니다. 이 分野의 問題를 둘러싼 여려가지 批判的 發言이 되풀이 되어도 事實을 전

혀 變更시킬 수 없읍니다. 貴下는 우리의 本質的 問題를 놓고 계속 兩者擇一의 立場을 固守하고 있

a나 과연 聯챔共和國과 獨邊民主共和國間의 同等關係라는 事實로부터 어떠한 肯定的인 結果를 兩

獨進國家의 住民들에게 줄수 있마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蘇明한 印象을 주지 뭇하고 있읍니다.

貴下는 우리들이 追求하고 있는 것처럼 獨進民主共和國 政府도 A:間의 利害關係에 의해 主導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兩國家間의 條約上 規制와 판란하여 意味하는 바

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具體的으로 把握하지 뭇하고 있읍니다. 首相， 貴下는 우리의 이 質問에 對答

할 수 있마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對答을 얻는 경우， 時間의 經過와 더불어 貴下가 獨進

民主共和國의 國際法的 承認。l 라고 論調하는 그 問題 역 시 解決可能性이 있다고 確信합니 다. 本A은

다시 한벤 우리의 條約이 우리의 全般的 相互關係와 판련시컴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고 그 條約이

純 形式的인 法律行寫로만 고찰할 수는 없다는 點을 강조합니다. 獨짧民主共和國測에서 이 問題플

다른 角度에서 보려한다면 本A은 그것을 理解할 수 없을 것업니다. 本人은 우리 國民이 우련의 實

際的 關係改善을 가져오게 될 모든 規制를 支持할 준비가 되어 있마는 것도 보장합니다. 우리 政府

역시 모든 態勢가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本A은 貴下도 貴測의 立場을 再檢討하고 一定한 時期에 우리 兩政府間의 對話를 계속 하

기 위해 서로 接觸할 것을 提議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中斷하지 말고 可能한 모든 問題

解決方案을 찾기위해 努力해야 합니 다. 배록 그것 이 사소한 問題일지 라도 어 떼한 進展이 必要하다

고 생각하기 때문업니다.

〈出處 : 1970年 5月 23日字 公報 71號〉

文 홈 17.

獨速民主共和國 內聞首相 「빌리·슈토프」가 「캄셀」會談의 오후 會議에서 한 演說

1970~￥ 5月 21日

聯됐首相!

本A은 貴下가 序頭에서 提起한 여러가지 質問과 방금 發言한 質問들이 根本的으로 本人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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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 ~) 상 씩?작했 던 f삼l題들이 었음-올 띤하jl 싱 쉰 니 ι]- ， κl 파서 本)、은 이 처J n￥間이 5午iWi하는 :ffi1센E에

서 • ·챈의 젤 lIn을· 빈 이 듭이 겠음 니 다.

1렌데 웹下의 質問1'1 ' 맺까지 問題에 本人이 答;辯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절 .'1L 우리가 答辯을

허 λ! 앉으펴고 댔냐거나， 성i뻐으l 見빼i(:에 |페젠하는 것-은 o} 니fl'l 오-01 썩 뻐互間의 見解差씻-둡- 對比힐

必찢1't이1 저 그햄게 하는 것엽나이.

그래서 *人은 다시 한만 총판석으보→ 넷 7]-지 ;J~:¥(!애인 씨 zr올 表f꺼하겠읍-니 아. 그 rj~의 몇가지는

0] fll 不人의 잎 lilii값에 包7"5~1 어 있읍니 냐 •

，꾀싫L~카드jJ，: ;I' II ~행운 :t柳|뼈家쉰r간이1 n월}디꾀 고 있는 11] ，외 감 이 歐洲2HII외- 잊(:1::에 I~tl心올 가지고 獨

i젠l사 ljqnli뼈511- 쐐짜~MI ~4\jt;l'll 國NJj이1 I너j 싼한 l꽤際沈센J I;써係 둡- 樹 tt:허 가 위한 提識환 하였 읍니다" 1해

J.fu f~ ::Ut.f1l國은 모둔 iii\; ;本 r:m\!덩이l 서 具體「애인 합Jf!윤 휘→성 하71 워 all 獨때Ji!;느u자짜띠팽51]- I佛;l1HI; ;fflU행f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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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시씨하고 있냐는 것 을 휩파하였 윤니 다 쐐찌j{치 LJ아11때IA 찌\J~ JIMI쇄Jt;fII U때페으1 16m係 jJh\ jlJiJ판 워 all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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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Ill ]윌- 위 해 샤 , 그바 :11• 歐洲갖f싸 단 우)i5J] 시 간 if- 01 싼求 도1 :iL 있는 것 악j 니 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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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행政府의 몇가지 宣言中에는 聯행政府도 現實的 기반위에 서려는 것을 보여주는데， 例를 들면

獨進民솟共和園과 獨速聯챔共和國의 對立的안 兩體制를 서로 混合시켈 수 없다고 宣言한 것이 바로

그것엽니다 r民族의 單一性」이라는 擺念윤 이러한 宣言을 또 공공연히 否定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에어풀트」에서의 對話와 「갓셀」에서의 오블의 對話에서도 獨速聯행共和國 政府는

아직 現實的인 狀況에 업 각하여 唯-한 可能性있는 結論을 훨出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獨速民主共和國파 獨速聯됐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릎 수립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表明하였읍니 다.

貴下는 수락할 수 없는 「獨速內部關係」를 立證하기 위해 獨進民主共和國파 獨速聯행共和國間어l 必

要한 國際法的 關係 代身에 「民族의 뿔-性」이 라는 職念을 여 러 벤 使用하였읍니 다. 貴下는 확싶히

本人파 마찬가지로 그것을 社會的 現實과 政治的 現實에 一致시걸 수 없다는 컷을 알고 있읍니다.

本人은 이와 판련해서 政治的 現實들을 상기시켜 立證했던 本人의 發言을 지적하고자 합니냐. 首相

聞下는 獨進聯행共和國이 憲法上 「民族의 單-性」에 狗束되고 있는 것 처 럼 獨速民主共和國도 憲法

上 그것에 狗束되 어 있다고 關明하였는데， 聯했共和國 基本法과 獨進民主共和國 憲法을 이 처 럼 比較

하는 것은 표當하지 옷합니 다. 獨速聯첼共和國의 基本法은 實上 周知하는 바와 같이 聯행共和國 代

表者에 의해서 制定된 憲法이 아니 라 西方꿇大國， 특히 「아메 리 카」合聚國의 代表者들에 의 해 成案되

어 西獨住民에게 分斷의 憲法으로서 강요된 것 입 니 다.

그리하여 獨쩔聯햄共和國은 民族團合에서 分離되었고單獨國家로， 「나토」의 加盟國으로 되어 있읍

니다.

獨進民主共和國만이 저주스러운 獨짧歷史로부터 참다운 敎닮II을 받았다는 事實， 獨速民主共和國에

서만 「포츠답」協定의 根本的안 規定들이 決定的￡로 實現되 었다는 事實， 그리고 獨遭民主共和國만

이 人民이 統治하는 냐라이 기 때문에 獨進民主共和國은 社會主義的 獨速民族國家입 니 다.

獨速民主共和國에서는 戰爭의 根源이 除去되었고 또한 獨進人民의 平和國家이치 얘문에 그 存在

와 政治는 國際法과 一致합니 다.

그러므로 犯罪的안 獨進「파시즘」에 대한 反「허툴러」聯合의 勝利의 結果로 이루어진 歷史的 變化와

帝國主義로부터의 獨쩔民主共和國人民의 解放을 白紙化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 할

때가 되었읍니마. 獨進民主共和國과 獨進聯챔共和國間어l 소위 獨進內部의 特珠關係블樹立하려는모

든 試圖는 오직 P옮一代表라는 越權行흉를 유지하며， 獨適民主共和國을 後見하려는 目標를 追求하는

것입니다. 本A은 다시 한벤 아주 明白히 그와 같은 方式이 결코 모든 差別을 止揚한 獨速民主共和

國과 獨進聯됐共和國間의 同等關係樹立을 위한 原則알 수 없고 따라서 受諾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

합니다.

聯행首相， 貴 F는 오늘의 貴下의 發言에서 결코 다시는 독일땅 위에 戰爭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꿇調하면서 1945年以來 反「파시즘」勢力이 追求한 原則을 再引用하였읍니약. 바로 그것을 保障하는

것이 「표츠담」 協定을 체결했단 反「허툴러」 聯合에 屬한 主要論大國의 主답標였으며 同協定은 國際

法上 抱束力을 가지고 獨進民主共和國은 물론 獨進聯행共和國에 대해서도 그 義務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獨進民主共和國에서는 그와 같은 것 이 「파시 즘」과 軍國王義를 帝國主義의 뿌리와 함께 완전히 根總

하고 社會生活올 基本的으로 民主化함으로써 再論의 여지 없이 保障되 었읍니 다. 바라서 獨進民主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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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Ii成l은 m£J~洲이l서 平:fn와 '1.(Bii:플- 우l 핫1· ~t땅f밍찌家가 뇌 었 끄 u:)라서 되::t l'써인 째，v:l園家보서 1955年 9꺼

20EJ 字익 쐐짧[녕초까~;Il國끼 「소비이]".-1 깨: ?"rJ' :fJi; )1)川l얘 柳껴5테익 國家條的 01]시 |펴1 1E :fl ll}:사 낌이

쩨평 11M!셰3섹lin찌윤 포힘 하여 .~'-갚 ~家와으 1 I쐐係판 0/6쏘히 gj마l 보이 빠-:JL현- 수 있읍 니 다. 獨~民主까t

까I I햇1 51].으1 I，빽l쨌法的 |網f;¥i찰 거부후)에 있어 4大펴l갱을r 빙페로 산는 것온 굉랫導。] 1"'1 그붓펜 l處專입 니

다 . ~:I→ 바 하여 4댐~MM! J1l;Jt꺼|國이l 시 ..t , r 포츠안-II짜젠의 ;g~本|애 ;탱定틀이 오 늘1갈까지 f찮行되 지 않고 있

S니 냐 r나 치 츄」이 나 따1행!王짧.'.i'. 11H띤퍼지 않고 있윷 fFtf 이니바 오히려 다시 내두되고 있읍니

,+. II}로 오늘 쩍E씻고} 판렌하야 우리는 전3L fJz꽃的 現象을 문제시하는 것이 이니라 젠服꾀지 봇한

써'Y)di- jψrfi l't<J으포 폈1젠하쓴 것 • Fr 問隨祝히는 것 이 1꺼 우피 의 4‘녀 i해야 비 로 「네 3 냐치 츄」껴 인 策劇}의

fl 짧j써으료 도l 아 야 한다는 것임니다?

그댐끼 띠l 문에 Ix" 히 틀ι] -I I i絲감으] E !찢꾀LA I뱅 듬은 아전히 獨따Ifl뼈체J따III행에서 「포츠답」떠定을 寶댄

한 械제IJ짜 避務룹 지고 았읍 니 니. 그. ~1 니 11M! 쳐5 (tf까| ， tg‘ 'F가 오뜰 4大srfH행의 챔~!利오J. 쉴if윤 만했을

“11 分川pi] II]. 또 1 뺀j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유 [. ] ιI· . 뀔下::>.] 提案의 답I'에은 오히려 分斷을- 고칙-시

끼 고 l佈Yr\ )아III때윤 r나.!i.. j어] %it合히펴 쩨짧1~ :t:갯싸1I[i쩌으] 171) t-을 파.>1<하고 있는 「파10] J條빠이l 獨않

1차 tJ싸「세째올 frto-l 풍P 펴 는 것 입 니 니

j.!tf‘ 는 }←늠 !F後 이 x에서 「 ιl파」條 j낀l 짜7fκ짜1핏윤 iJ II꺼 '0] 였 으 냐 二L 핏틴은원리l 바j題되는멋띄

F O! 나 ""L 침으쿄 맘J l펴뇌 는 핏/]은 ij Ilfl 히.:.<1 않았디는 것판 째充하여 부엔히·.lL 신퓨니따. 本人은

찌~~2피한 생각하고 았는더]， 여기에는 니- 3-파 깐이 |띠示뇌어 있읍니다. 『ii랩짜|條싸]쩨紙fiJi:까지 뽑名l행

求윤은 lf냐fn l't<J':>J 7j낀‘으쿄 그으] ;lU， lj 目 I'(J윤 WJLI，하기 위해 1til,))한 것이디. 즉 liM!춰):j야nt뱅익 :1， 것 .II}

U사젠 n[fiE치主 +:짧 憶찮을 가지고 또한 {헤k))↓I Jl lnHl씬 어l 統잠3낀 :r1j쩌'I~ " -펜 獨때。1 바는 Jll피Ei i¥)플 합

J}!시까가 위해 찢)]한 것이다.cij띠:51.. 힌- 것은 11] 료 하\.-]의 j成治|꺼 티「에익l 것압니1:+.

木人..91 tiU¥(c ol] 의허띤 第7{l$ 2떳은→←_.{!$써을 않II }프꺼1 이해한r:-]띤→ ←本 짧7條 1폈고]. 同-→힌- 意義

운 가지고 있읍니 녀. 이 除文은 아직 강씌81 써) )) 0 1 있 윤니 다:1..핑지 않으l~:l 우리가 갖고있는 이

條찌:，/: ;.lf가 짧JW띤지 ? :Li깨서 :1..쟁안 이;';]한 J핏 며 이 식 All 1~1 있 는:<) '? I~~ .-:1.병 마1낀 71ιA 、온 객“:A의

":}0: ~"j 쥔 걱〕성하겠유니r:- I ..:1-라나 유끼-스Tt) 가l’1.-_ 木人은 이제끼지 ]이l 판헤 이우 것도 뜰 ..{',. 11]'7] 없

유니 디 tlx.보 本人은 第2J:찌이 여 전히 {'f: 끼]히 고 있고 잎 P jf도 떤→t.t방1 %(‘난이 l 條文은 쳤J )J이 있는

것으또 판것이라고 생각한니디.

III뼈 J1H1t‘깨， 꽤〕免民主j싸III，쩌이 4ζ 여!57f!$이l 니1611 서 .:1.. °1띤 굉~따!(C .릎 1띤-것 이 피-고 기 에 히 는 것은 끈거 없

간 안입니마 . :1. 10]한 얀은 검 51 없윤 잣 ~J 니 [;: 1 .

1[;때 )1 \ 1‘↑써， 않 F는 9늪 쐐j띄h~ J:::..Jl; :f;nli페이 119PJμf< ↓II 빼l으1 {띠 f/it까 ct:.，義!때’쏘:9·1으1 I쩌係릎 1[}811 하고 있

1:I .iL UK 3']·었 윤니 니 . 0].는 木人에 거l fj→시 3cYO] (l], Jf~p )l5 J아II I패의 對i[\t @r ι !l'Jt I成|家와의 해係룹 !OJ퍼

하는 쐐7]' 있 ι1. 1닌 ， 우 ?] 의 .mw~보는 .:1 것 은 바jι 싱t政씨 1 '1뿜바5L 얄식 0) 만히겠읍니니. 쩌2次 l꾀;껴!

}\‘ 1，(iJi;의 Ri~，짜씁 1!tUt* f!I: 만아듭。|는 갓될.. lli 진히 는 씨은C' 11) •iL JWvJMi9:J{;J 임 니 1: ] . I佛Jl\ lCjz써 는 쐐떼f치 1;

찌꺼 II씨의 l째l쨌μd에 /싸상을 拍잔히고 있 읍니 니. ilt' !, 는 二L것 이 우 리의 對iii간의 뎌1'1싱이 아니며 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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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했共和國의 對社會主義國家와의 關係플 防害하고 있다고 不平한다면 本A은 송직히 말해서 貴下가

그릇된 情報에 의하고 있다고 말하겠읍니 다. 우리는 모든 國家가 同等한 기 반위에서 國際法의 原則

에 따라 모든 差別을 떠나 표常的인 關係를 갖는데 찬성하고 있읍니다. 물븐 그것은 우려가 1970年

現在 이 곳 歐洲에 살고 있는 時點에서 第2次世界大戰의 結果를 完全허 認定하는 것을 前提로 합니

마. 그것은 달라는 이루어 절 수 없융니다. 왜냐하면 第2次世界大戰이 終T띈 지 25年이 된 이제

關係正常化와 歐洲緊張舞和에 판해서 진지하게 論議하고 現實的인 政治成果블 거두치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現狀認定부터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업니다.

聯웹首相， 貴下는 演說에서 獨進民主共和國에 對한 貴政府의 態度에는 後見도 越權도 없다고 主

張하였고， 냐아가서 貴下 自身이 相互間의 모든 差別이 排除되어 야 한다고 말했읍니 다. 우리는 最

近의 獨進聯했共和國 政府의 態度를 注意깊게 지켜 보았는데， 貴政府는 여라 方法A로 獨速民主共

和國과 그 A民에 대한 後見과 差別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꿇化시켰마는 사실을 발

견하였융니다. 本A운 獨速聯행共和國이 獨進民主횡和國의 主權的 權￥IJ을 홉害하고 獨進民主共和國

과 그 A民을 後見하고자 하는 그같윤 政策이 계속됨으로써 獨進聯굉共和國과 獨進民主共和國間의

關係를 몹시 어 렵 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벤 강조해야 겠읍니 다. j앓i휠民主共和國과 獨~聯짧共

和國이 서로 獨立國家 즉 國際法的 초體로서 存在하고 있으으로 兩 國家의 相互關係는 第3國과의

關係에 있어 서 와 같이 同等資洛과 無差別의 原則을 無制限 適用할 것을 要求하고 있읍니 다.

主權國家間의 關係에서 本質的 基準이 되는 이 러한 規範을 무시하는 貴測의 態度는 本人이 이 마

言及한 바와같이 獨進民主共和國의 「유엔」歐洲經濟委員會 및 世界保健機構에의 同等한 加入을 妹좀

하는데서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本人은， 聯웹首相 貴下가 오늘 午前의 演說에서 獨進民主共和國。l

獨速聯웹共和國政府의 態度에 言及하면서 그것이 差別的인 것이다고 特徵지운데 대하여 貴下의 沒

理解롤 드러냈기 해문에 다시 아 문제로 되돌아 가야 하겠읍니다.

「제 네 바」에 있는 「유엔」歐洲經濟委員會의 貴下의 代表가 말한 것 처 럼 獨遺民主共和國을 主權國으

로서가 아니 라 「古領地帶」로서 대우하기를 기 대한다는 것은 獨速民主共和國과 그 人民에 대 해 너무

도 無理한 要求가 아니겠읍니까? 이에 대한 論據는 文書로 提示되어 있읍니다. 貴政府가 獨速民主

共和國의 參席과 活動에 대한 前提條件무로 提示한 目錄은 國際關係에서 한 國家를 差別하기 위한

典型的인 例업니다. 聯행首相， 本A은 貴下가 유감스럽게도 獨짧民王共和國파 그 人民을 差別하는

獨進聯챔共和國의 法律파 法令을 廢止하라는 獨進民主共和國의 正當잔 要求에 대해 對答을 하지 않

았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 각합니 다. 그 代身 貴下는 本人에게 聯행政府 公報省의 公表된 資料를 전

해주었A나 그 資料는 獨速民主共和國의 法律에 관한 知識이 缺Z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뚫解투성

이였융니다.

이 資料는 西獨 立法과 司法이 國際法을 違反하여 獨速民主共和國파 其他 國家들의 領域에까지

鍵大되고 있음을 確認하고 있고， 또한 越權的인 方法으로 이러한 法律上의 f중略을 F法의 zp:和와 法

의 安保』라고 宣布하고자 試圖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現政府가 20年前부터 基民黨/基社黨에

의해 追求된 西獨 立法과 司法의 썼力題을 獨速民主共和國과 其他 國家들에 게까지 據大시키 려는 復

δL主義的인 政策에 執훌하고자 意圖하고 있음을 뚜렷이 表現하고 있읍니다. 살체적 動機를 가지고

主題를 다루는 것이 언제냐 合理的이기 때문에 本人은-오늘은 5月 21 日 입 니 다--言及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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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共和國의 이 웃 國家들과 境界를 하고 있는 聯혜共'fU國의 領域을 指챔하는 것 업 니 약. 그러무로 本

λ은 오늘 貴下의 政府 代表者가 새상스렵게 分界線(Demarkationsl in ie)에 대해 말했을 때 그것이

옳지 옷하다고 言及했던 것입니다. 서로 獨立한 두 國家間의 國헬이 問題되고 있으여， 그것이 누구

의 마음에 든마든가 그렇지 옷한가의 與否는 전혀 중요하지 아니합니 다. 事實上의 國境이 主要한 問

題입니다. 그런데 貴測은 우리가 「에어풀트」와 「컷셀」에서 가진 對話에서 하나의 分界線을 만들고

그것을 命名했을 뿐 아니라 「獨짧民主共和國과 獨逢聯첼共和國間의 境界線이 지워진 「어l어풀트J

「갓셀Jd:이라는 歷史的인 記念銀錢을 發行하고 있읍니다.

本人이 「에어풀트」에서 라디오를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비열한 보도를 들었다고 귀하에게 말한

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 지냐친 것업니다. 낡은 동전에는 아직도 一種의 境界線이 가늘게 그

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完全히 사타졌읍니다.

本人은 그것 이 좋圍氣改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貴下에 게 그것을 留意해줄 것 을 바

라는 바입니다. 貴測이 무엇이라고 하건 語調에 있어서 攻擊的인 것은 우리 뼈Ij이 아납니다. 여기에

서는 基本的인 問題가 重祖되고 있는데， 過去의 모든 累犯--우리는 이를 慣重히 記錄할 것이고 또

記錄해야 합니다-파 그와 유사한 行寫들은 부늑이 不信을 흉起할 것임에 툴힘없읍니다.

獨進民主共和國은 그 立法과 司法에 있어 一般的으로 認定된 엄격한 國際法的 原則에서 出發하고

있고 이것은 獨速聯짧共和國과의 關係에도 해당휩니다. 獨速民主共和國은 어떤 方法으로든 결코 獨

進聯짧共和國의 主權的 權利블 흡害할 정도로 越權하고 있지 않읍니다. 獨速民主共和國은한國家의

統治權이 根本的으로 自己領土의 境界內에 限定한다는 原則을 決定的으로 固守하고 있읍니 다. 獨i*.

聯행共￥n國이 이러한 原則에서 버發하지 않는다는 것은 同等資格을 認定하는 것이 아닙니다.

貴下는 貴下의 演說內容에 B]추어 볼 때 分明히 反華命的인 rPJ(色的인 計劃」을 持續하고 ←聯행

政府의 없11:쩔들의 公式的 宣言에서 確認하고 있듯이- 그 計劃을 構大시키는 努力을 集中하고 았다

는 本A의 見解에 對答하지 않고 있윤니 다.

貴下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專門家와 學者들이 資料에 精通하지 옷하다고 批判하였읍니다. 그

러나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資料에 精通해 왔고 不斷히 이플 위해 努力하고 있기 때문에

貴下의 圭張윤 無根據한 것 입 니 다. 이 것은 우리 가 入手可能한 새로운 資料을 상세히 分析함으로써

얻은 結論입니다.

復f1L主義的인 結社와， 「후프차J (Hupka)民와 같은 聯짧議曾의 社會黨 所屬 議員까지도 여전히 歐洲

平和를 위협하는 그을의 目的을 公言하고 있읍니다 r네오나치음」은 계속 據大되고 있으며 득허 獨

速民主共和國과의 平和共存을 決定的으로 桓否하고 最近 그것을 강조하는 基民黨/基社黨과 그 指

導者의 周邊에 계속척으로 雲集하고 있읍니마. 獨進聯챔共和國의 支配勢力들은 反「파시즙」的이며，

民主的안 걸을 걷는 것을 공공연히 拍否하고 있읍니다. 反對로 그블은 「내오나치즘」을 寬容하고 그

들을 고무시키고 있읍니다 r갓셀」會談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능 여러벤 言及한 바와 갇이 獨進聯챙

共和國政府에 의해 묵인되고 있는 「파시즘」的 殺人陰짧가 활기있게 움직였융니마.

本人은 그동안 貴下로부터 貴政府가 司法相과 檢察廳、에 指示하여 몇 가지 揚置를 取했마는 것 을

들었읍니마. 그렴에도 不狗하고 本A은 그것이 報道되지도 않았고 우려 自身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

았다는 것을 指橋해야 겠읍니다. 反對로 言論界에서는 땅대한 쯤費를 플여 新聞， 특히 特定 新聞「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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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l 펀」올 通해서 殺人l짝칩fl·펠 선-동댔.iT 또한 조정하 고 있는 것임니 다.

4해j잊 j佛J1lJt'flil행으I %tH\우 ;fζ人이 이 \I) 한벤 긴1f<.겠 지 'if 셋 Ui파댐의 Si;:짧이] fril]·있 감니 니 .

원이씬짧;인 띠l):!안;廠행;뎌의 領팽 f여l 있는 Jrfi~J1\햄은 獨짧l강j~共'fIJ I따l과 其他 wI떼 ct!i!J!d패家에 대한 i피)1~

)n~ lUtt의 템/jiI11으jg- 救 1하밴 .iT 있읍니니.

l!n‘는 <;>.뉴 아:後， 많T의 軍隊릎 l쩌헨 티 에J으보 싸11하고 있마_TI. "뼈 11JJ 했읍니 니 . 그러니- 우바는

公 λ뭔 f 니.Ji.J文편， ~시:識文， r함유 니 케 」 맛 Jtfili의 文펌資料늪 想원한 수 있으l니， 그 6-]느 곳이l‘두

5.:우| 떼Jffi ll& I II~ O I 표가 표| 있 냐jL 단 1ft..페 어 있지 는 않유니 니'.

우l?] 는 AltJJi --까;人은 二L섯 쉰: 0] 곳에 서 도 i'L&하~il 1.~ 융 니 니 • 「깜꾀까 이'J이l 대 한 꽁~ I꽤의 공격

01 딴뭔U ~ £'、然、 n인인 젓 0 ] 었 1:·I · .J7 힌 않il&JH 外*I]£>] 랜 IV]을 f￥{ i파 '611 샤 -탑 LιI I:+，

)，시ι，1iJ ?_’

[맨낀 行!떼때TV때Ij이 만드λ시l 무쉬l 따 E펴파~야。이)→ 歐洲人 I民t강한랜'，6꾀셰이얘1 ] 기개1 '펌폐”띠i1↓혀폐E하하)· t는÷ 것 이 1폐닙 니 ι냐I·. 1쨌獨g해i따싫j .E\닷~ :L겨깃겠자*때U띠!뼈i평때 i政않l府힘젠:는 Ift~ ;m政f써

이1 J I] rz쩌하αl 그오I· 검은 :rT폐을 {).t)J<하였음니 디.

ιl 헤-사 쐐:&l Ei!;→u싸Iill뼈 政l씨’는 가능힌 j싸 판 4쐐~\! J강二t :Jt:{‘n li꽤피 獨迎lIM/ 'll\ :!아IIU펴間" 11 It'J깐한 !행|쨌I'~J

j폐1짜 간 수 띤 딴데 띤 떤: It'}約우「 絲쐐젠 必'1£ '1시: 0 ] 있 냐고 생 각객iJ 니 디 . .-:L러 한 II$.‘(:J쓴 |에|갱家으I {H~잘

이 l ei) -al]서 초 쉰 ~)'‘~ giJK 싸l갖{싸갚 우1 -6 1 1 사 .r;~ el] 낀 δ1 1J益힌 것 임 니 1:-1·, 씨l때까r~>c;l 시~，j忍파 |해써‘1，/의 領 J: I'애

IJUIJ:으 보-낸~ 너 Iii앉 히-아 이 11$.k()이 )넌:1':한 메이우따↑%고]. /f~T싹의 -I:꽉 위에서 兩|행家II년의 |쐐f짜 tJl，fI;U ~t

깐 수 있도-꽉 싫;4: rHI JJt、둡 tI]익[한ι)，맨， 獨)잊l치]:싸'fll[i펴으보서는 이추펠판:]: 11패in刻 %絲w*結임한 수 있을 것입 l니}

L이) 。이! -.~! 씨 ;本ij;;人4ξ키 섣않j→'1'" 7기가]. «늘늪!까F後이애I II條￡仍”씨j짜이에) .:\판{니'1 6에해1] 빠A꾀t넓i펴닐했 I간 f씹~H빠n。이애1] 5도드 f對;J. ~答챔싼-함 잣 으j호E 생 각각-힘

l니I e니) . j찌쩨a꾀v )J떼젠l씨서 j:'ζ:If까III쩌 .11) 쩨않 IfMr서\J댄I I I때|이 ι).는 써l찌1 '~( IHj C!l I쐐係)빠|꾀 ~딸 우 I BJl llii木떼:w감" tlj.렌하는

갓 °1 무잇 JLI:-]도 따 1찢힘-니 1~1"

If剛1\J싸미!쩨 iIiJ.(多數으] 1' IJ까M써係이1 'ι)~l· 01 문제 -픔 거련힌이1낀 쐐않KJ꾀야II때고)의 1i1찌際싸/~I에 |個

f써£11 \!-~ -~:，→ JIi싼 한 히 강-"' j ;펀 rJ] 7} 없 I):il. '?i'.j뉴 생 시 휴} 니 마. 獨않J'I!; ，·L:l웬lJ I!)l(]51]. 獨짧j佛) )ut'f l l꽤빔j으l

IliJ 잉써係{파)1:을 위한 條約絲싸i이} 만한 I佛)1’ :lt.fnl패I jL)(씨‘으 l 從來의 값‘값的안 立써은 ~~따j J佛셔\ j하IlIi때

ftl\; 익 ;f' IJ 'Jm~에係가 lJ!:~柳올 갓느냐 ， .-:L 랭 지 않: .cl 멘 lH\!;i월1Jl~i1it勳3/]. )~빼|페 -5f. 배~~ I엎l의 ;ji IJ띈j해係

기 씨지f↑1M윌- 깃. L.. 냐하는 뼈휩꽤← ·으1 I↑11많륜 싸A교하고 았유 니 니 쩨때JJ.\; J:.:l자씨 I I패 ]/잣 IU는 쩨:&l t\; .::LJt

.fIlii갱1 51] . jav :&lJ佛)iS}싸11f~]이 씨刻 「윤엔」이] )JII 入Bll 야 한다 는 꾀柳관 싸ψj히-있읍니까. 獨쟁i야:t::l자싸If，때은

이 갓 쉰 ‘ L I~t!:J 간〔첫 第8條이1 사 )또 깅 조. 6] 았 6니 까. 쩨}떠f샤」즈J따II I찌j앉j씨’는←→그리 고 4、-人은 ‘[감l 이

갓싼 1ml찌허-끄 쇠윤니냐. ←。 l 정우 1:-1 → S 피 걷은 꾀껴3-이1 tlHj:i한니 냐 . 속 「유-익，11 J퍼]휴。1] l1jj:J'(1 1:: 2관 1'1 ]

'I I 신이 「 유엔」떼J ~f) ;염듭 요 大: jlll~은 갚났으니 「까시 즘」작 J»\l )쩔 。11 으J E)j ~끼滋 TjT (j8性。 l 늪이-기→고 있는 i뼈

ι )J'oJ] 對떼페。1 잎으쿄의 씨 [II : f\;관 !따!J~으j 5»'싸으 로V 터 싸，f@ 허 ψl는 댐|평따으] ，섬\ j'j힘이l 의히} 繼jf\ ~d

수 있유니다.

쩨않제ifa따1 ;짧으I f갖 1II1} )않%이l 의 8)j r꾀次 111:싼大 11&이 안 0 1 났-있 다는 파파이] 11) 추0 ] 쩌않LιtJ싸Ill!회피

쩨책JfMr )f\}싸II I!때은 • 우i!-] 는 .:1.평 가l 생 각 하고 있 윤니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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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벌써 4半世紀동 안 機能을 다해 왔읍니다. 世界의 거의 大部分의 國家를 會員國으로 하고

있으며 , 獨逢民主共처]國파 獨速聯행共和國이 世界機構의 活動에 參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 니 냐. 獨짧民主共和國은 이 미 1966年에 「유엔」加入申請을 한 바 있읍니 다. 聯웹政府도

P!D刻 會員加入申請을 해 야히-며 獨速民主共和國의 會員加入을 妹害하는 違法行寫를 中止하고 또한

「유엔」憲章의 精神에 따라 建設的인 協力을 할 意思가 있다는 것을 宣言해야 할 것입니다.

聯超首相， 貴下는 ←→面 聯행共和國이 主權國이라고 主張하고 있으며 f맨때에서는 獨g휠聯챔共쭈口國

과 獨進民主共和國의 「유엔」機構加入申請을 共同聲明에 包含시 킬 것을 反對하면서 特허 그 理由로서

美國의 反對意思를 말하였읍니 다. 이로써 聯웹共和國의 政策은 獨進聯행共和國 國民의 利益에 의 해

서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美國의 利益에 一敎하고 있다는 結論이 導出됩니다. 獨進聯혜共和國이 아

직까지 同盟國의 反對를 理由로 그렇게 간단한 惜置플 취하지 아니하고， 또 獨웰民主共和國파 獨速

聯知共和國의 「유엔」加入 申請에 同意한다고 關明하지 않<:>면서도， 뿔下는 지엽적인 철문에 答辯하

는 데만 중점을 두어 왔읍니다.

獨適民主共和國 人民은 아직도 兩獨間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樹立을 없j害하고 있는 保守的이며

反動的인 勢力이 짧出될 時期가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읍니 다. 獨짧民主共和國파 獨進聯챔共쭈!J國이

「유엔」會員國이 되고 獨進聯행共和國파 獨速民主共和國間에 外交關係가 樹立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

다는 것도 또한 確信하고 있읍니 다.

聯챔首相， 우리는 獨進聯해共和國政府가 「갖셀」에서 進行되는錫商에서 兩獨間의 同等한國際法的

關係의 樹立어l 同意하고 그에 판한 條約을 線結할 準備를 하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 게 생 각하는 바

업니다. 이러한 非現實主義的인 態度는 獨짧民主共和國 人民의 利書關係는 물론 獨速聯챔共추n國 住

E륙의 利害關係와 %"1좁되 는 것 입 니 다. 그렌 態度는 歐洲心藏部의 緊張짧때야 安保을 j덜求하는 모둔

歐洲人民의 努力파도 對立되고 있읍니마. 우리 大陸의 平和를 保障하기 위해서는 獨速聯됐共和國。l

獨進많主共和國에 對한 수 10年間에 걸친 敵對的인 立場으로부터 평뀔을 承認하는 理性的언 政策으

로 轉換되고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로 생긴 現狀을-獨進民主共和國파 獨進聯행共和國間의 쩡훌5힘와

「오디l르 · 나。l세」境界블 포함해서→뭉극적으로， 留保함이 없이 행않함을- 要求하고 있읍니다.

獨遭民主共和國 人民會議의 委任을 받아， 그리고 內|컵의 이픔으로 :$:人은 마시 한번 結論的무로

마음파 같이 천명하는 바입니다.

→-獨速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造聯랩共和國파의 同等한 國際法的 關係블 수립하는데 판한 條約을

P!D刻 線結할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獨짧民主共和國 內開휩相은 그에 合當한 草案을 提出했으

며 그 草案은 獨速民主共和國과 獨짧聯챔共져]國間의 同等한 關係規;#IJ블 위 해 要求되는 모픈

內容을 包含하고 있읍니 다，

-獨進民主共和國 政府는 獨평民主共和國파 4앓짧聯윷휩共和國이 「유엔」機構에 同等-한 會員國으로

즉각 加入하는 指置를 取할 것엽니다.

무엇보다도 「에어풀트」와 「갓셀」에서의 우리의 對話經過를 고찰해 보건데 유감스럽게도 聯챔政府

는 아직 獨進民主共和國과 獨進聯첼共-和國間의 國際法的 關係樹立을 할 意圖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結論에 도달하였읍니마.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關係 規制속에는 一連의 其他問題들의 規制가 좀속

되고 있고 앞으포 무엇을 解決해야 할 것인가의 問題가 제기되고 있 읍니다. 獨進聯주8共和國 政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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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身으l 態}윷어l 관해 쩨考쉰 수 있는 -t펀한 n강間을 必要로 하고 있음은 分f껴합니 뎌 -

聯쳐;따-相.*人은 獨짧民主까지I國의 밟講가 兩國間의 平져l共存올 運成하기 위한 最善의 낌을 提

{共해 준다는 것 을 짧i&J付가 認織하기를 希望힘 니 다. 찌옮進 l자 二k共쭈Jl~회 放}땀는 獨짧聯혜共추n國 j政1ff가

이러한 基本問題어l 있어 現寶主義I'J'~ 態度릎 _'L일 때어l는 언제든지 곧 政}잠首腦들의 對話플 持續할

생 각OJ 니 나. 어 떤 경 우든 獨，遭R;:tjt:;fJl國파 獨짧l佛해 olt f-nU청은 ~Il刻 「유엔」애 同쌓한 會員國으로 끼Il

入ε1\ 야 하며 , 그것은 獨짧民主olt'fJl國 人f차파 獨짧I佛혜Jt저l國 m民에 게 찌l益이 됩운 룹본 5'_-둔 國家

의 핍遍的， 4'f.Jl的 %力용 i自求하는 Ut界機構의 ;V I]益에 寄與하기도 함니 다. 獨進民主j하II國 政府는

「유엔lJ행童의 짧홉한 目的올 輝重하고 世찜人f~ 찌互間의 :fiR解에 공학I '한 것임윤 다시 빼明하관 바

압니아.

獨짧民主共추n國은 그의 20年間어l 걸천 一賢{生았는 平￥u政策융 지l 속 推進하면서 將次 人間을 위 해

歐써{의 ιF和와 安全어l 寄與할 수 있는 모든 努)J율 마할 것 입 니 다.

〈出處 : 1970年 5月 23 fJ字 東1~J林의 「노이 에 스 도이 취 란트」〉

文 톨 18

觸適聯해共~國 政府와 爛適民主共和團 政府뼈의 合훌에 판환 聯해政府

公輪局의 藉告

1970{f 10月 29E]

’해~聯쳐"\;Jt￥n國 政}仔와 獨짧民::EJtfQ國 政}함는 뼈;싸H心藏部에서 의 緊張繼￥n를 規iUlI하는데 寄與하

며 , 兩國家의 共同關心專로 되는 問題에 대 해 公式的 점f路판 通한 惡見훗換올 가2셀 것 올 合意하

였다.

〈出盧 : 1970年 10月 31 [J ~'F의 公報 150號〉

Jl:. 홉 19

홈명務次官 「훌훌」博土와 團務次혐. r바르」間의 훌훌見交換에 관한 「콤뮤니 케」

1970{f 11月 27 f'l

쩨if1: V이 :Ut:fn f때 |져|써의 |쩌1Jj次1‘r rnl 가엠 · 환J t앵 i:와 4’쐐때I佈쇄j싸IIi<행 If，뼈재 띄相廳 !뼈務次t덤， r에 곤 ·

til 브」는 197(){f 11꺼 2711 公式(!"g 펴;따잣뺏윤 위해 얘談하였냐. 同 험談은 獨짧f차±.共fJl國 !썽{쨌햄

l값 總;;r에 서 l채{짧되 있 냐. ’씬 1J윤 땀昆父-換올 겨l 속한다는터l 서로 台慧되었다.

〈出處 : 197011"- 11 처 28 더字 東11':1林의 「노이에스 도이취만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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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大國協定과 附屬文書

1971年 9月 3 日

1) 4 大 國 隨 定 (번역)

佛蘭西共和國， 「소비 에트」社會主義 聯챔共和國， 大英聯혜王國 그리고 「악머l 리 카」合댔國의 政府는

伯林의 美國管理地域에 있는 舊聯合國管理理事會의 建物에서 各測의 大使를 代表로 하여 -連의

會議를 開{崔하고，

4後에 도 存續될 4大國의 權利와 責任 및 그에 相應하는 戰時 빛 戰後의 4大國의 協定파 決定에

依據하여，

關聯地域의 現狀을 考慮하고， 現狀의 實際的인 改善을 위해 휠敵하려는 ;융:願에 따라， 4大國의 法

的 地位를 煩傷함이 없이，

다음과 칼이 合意하였 다.

第 I 部 一般條項

1. 4大國 政府는 關聯地域의 緊張을 一括하고 給爭을 防止하기 위 해 努力한마.

2. 4大國 政府는 「유엔」憲章에 따라서 4大論國의 義務를 고려 히-여 關聯地域에서 武力行使 빚 그

威督을 止揚해서 約爭플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할 것에 合意、한다.

3. 4個政府는 變함없이 持續될 그들의 個別的이 며 共同的 權利와 義務를 相互 尊重한다.

4. 4個政府는 法的 見解의 相違에도 不챔하고， 이 地域에서 發展된 평狀 빚 本 協定과 本 協定이

引用하고 있는 他協定에 規定된 現狀융 -方的으로 變更하지 않을 것에 合意한다.

第 R部 西伯林地域에 關한 規定

A. r소비 에트」社會主義 聯캡共和國政府는 獨짧民主共和國의 짧士플 젠由해서 西伯林地域과 獨짧

聯챔共和國間을 往來하는 民間人 및 物資의 道路， 鐵道 및 水路에 依한 交通이 障陽둡 받지

아니하며， 이같은 通行은 가장 簡便하고도 많速한 形態로 行해지도폭 便宜 및 뚫和錯置를 取

할 것을 宣言한다.

上記 民間人交通에 판한 細目윤 附屬文書 I 에서 言及되어 있듯이 兩獨當局에 의하여 合意、

된다.

B. 佛蘭西共和國， 大英聯챔王國파 「아메 리 차」合댔國 政府는 西伯林 地域아 계속 獨짧聯됐共和國

의 構成部分이 아니 며 同國에 의 해 統治되지 아니한마는 것을 考慮하먼서 西伯林地域과 獨進

聯첼共쭈口國파의 組帶關係가 維持， 發展될 것 임을 宣言한다，

西伯林地域파 獨進聯쳐6共1'0國과의 關係에 판한 횡;體的 規制는 附屬文書 n 에서 記述된아.

C. r소비 에트」社會主義 聯행共和國政府는 西伯林과 이 地域어l 憐接한 地域 그리고 이 地域에 憐

接하지 않은 獨週民主共和國地域間의 接觸이 改善될 것 임을 宣즘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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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f떠林J앤j成의 )펀住者는 이 J也域올 JtR行하는 사법 둡에 게 適用되는 것 파 l司 ←→→한 條씨: 下이l A

퍼的， 家환l퍼， 宗敎的， 文化的， 問꽃I땐1 덤 i¥J ~() 로 혹은 觀光目 8인으로 이 l따域융 1ft<行하고 짧

[염1할 수 있다 I슈바인슈뒤 켄 J (Steinstiicken)올 包含한 小包領 (Enk laven) , 끼타 小地域의 문

제는 領±잣換으로 解決펀 수 있다.

旅行， 通信 빛 領士交煥에 과힌- 횡;體「에 m1폐는 rVJ屬文펀 m에 記述된 대보 該밟 兩獨짧팀’廳

間에 合평;한다.

D. 며伯林t띠1파의 1' I J益올 對外i¥'J으로 代表하는 問題， 「소비에르JJI띠;펌主義 聊체)~l'lJu행의 mtf!핀f뎌林

%펴종휩r銷 1킴!lIbF，，9題는 m屬잣:떨 W에 記~판매로 따行된다-

第( W 部 最 終 規 定

本 4大國talE픈 今後 *fr1원휠 4大뼈[짧 最終請定뽑에 tE해 진 1311풍 ， 즉 本 4大 |행協定의 第 U담15 및

附觸文뽑에 記述된 해‘雄가 合慧된 애 發效한다 .

1971年 9月 3 日 伯林의 월國!죄領j빼域‘에 았는 前 l佛合l때짝l볕理事쩍 &환物에서 英짧， 佛語， 露펌로

flf'!&;폭l 各 4個의 Jtj{)(이l 홉!폐r:p되 었으며 ， 各 原 .j:은 마같이 |펴等한 狗束力을 지 난마.

「아매 리 카」合쨌國 政府를 f~表하여

「케 니 스 , 릿 쉬 J (Kenneth Rush)

柳뼈西共和國 政府를 f~表히 여

「징 · 소비 냐르끄J (Jean Sauvagnargues)

「소미 에트」社탬主義 聯켜)~'t미i회 政府릎 f~表·하여

「표트르·압바시모프 J (Pjotr Abrassimow)

大햇·聊쇄王!행 i앉府플 代表하여

r-R. W. 잭크렁 J (R . W. Jackling)

2) 附 빼 文 톨 l

「끼II · 핏 · 핏 政府에게 보낸 쩨l剛政府으1 )벼쩌「又」

소련政府」는 今 日 *ifi*과-펀 4太Ie엉때‘서f 第 nm5 A떳jl~ 13해 1佛하여 , ~폐~J차主共↓nn회政깨:오} 으I ra講 빛 合

;땅에 끓f한해 서 끼|’뼈j펴 · 핫l때 빛 美國政IN에게 ι]-음파 같은 事:핏윤 通知하는 榮光을 갖는 ~l~업 니 다.

1. 獨잖I치:=，t)짜n國 領 t‘픔 通j쐐8)j 사 냄伯林J따域파 獨때l~뼈J'\) )짜m쩌꽤융 往來하는 야間A피- 40品의

j떠路， 없~ )I떠[ ::1..1:'-1고 水路의 交通윤 繼*11뇌 -l:L idJ땀l닫시 않을 것 이 마.

l펴d 通行交通윤 l행際l꺼 웹例에 準해서 가장 簡lUi}하고 파速하며 또한 가장 有1'IJ힌- 方11→으로

腦맹될 것이다.

2. 이에 1냐파서

a) i띠씨林빼城‘과 獨짧1佛껴>;J따nn갱間에 파路， 織펴 그리고 水路블 通해서 輸送5'1 눈 →般 찌I뿜l운

iii發前에 1'1印1& 1원릅 8)j 서 ~Jl:送할 수 있마.

檢R덤찌1次는 1펴印裝t캅와 i강싸7狀융 ，쐐검E하는 것으로 끝낸마.

b) 에컨에 끼(~꿇따밖의 정우처 텀 콰t r:p 이 不可能찌} J倫送주段에 대해서는 送혜狀I다윤 鋼좀.허꺼| 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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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行過뿔에 풀어 놓윤 目的으로 物品을 실었거냐 또는 通行過훨에서 사람 또는 物品을 살

었다고 疑心할안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特別한 境遇에 限해서 封印裝置가 되어 있지 않은

輸送手段의 內容物을 調흉찰 수 있다. 이와같은 境遇의 處理節次에 그관해서 兩獨政府의 當局

은 相互合意한다.

c) 西伯林地域파 獨짧聯행共和國間을 旅行하는 사람들은 直行 汽車와 「버스」플 利用할 수 있다.

檢問節次는 身分證 調훌에 限한다.

d) 通過旅行者임 이 確認판 사람은 個A交通手段을 利用하여 指定된 通行經路를 따라 西伯林地

域과 獨速聯행共·和國 사이를 往來할 수 있으며 通行經路 利用에 대한 公課金 또는 手數料를

支擁할 必要없이 g的地에 到훌할 수 있다. 이와같은 通過旅行者플에게 適用시칼 節것는 運

備없이 마련될 것이다.

旅行者들과 ::.L들의 交通子段 및 個A所持品은 據索， 狗留의 對象。l 되지 않 o며 通行經路

의 使用이 保障된다.

그러나 다만 特珠한 例外的 境遇， 예컨대 西伯林地域을 往來하는 것과 直接的으로 無關하

고 또 公共몫序의 -般的 法規플 違反하는 不純한 담的에서 通行經路를 慧用한다고 疑心할

만한 充分한 根據가 있을 境遇에는 雙方의 關係當局의 合意에 따라 이를 規制할 수 있다.

e) 獨速聯행共和國은 西伯林地域파 獨速聯했共和國을 連結하는 通行찜路의 使用어l 짜른 公課金，

手數料 및 기 타 費用과 通行經路의 維持， 그:事 및 施設利用 等에 따은 應當한 補價金을 年

間 總決算 形態로 獨進民主共和國에 支擁할 수 있다.

上記 1項 및 2項의 規定을 執行， 補完하기 위한 規制事項은 兩獨의 關係當局間어l it意

한다.

3) 附 톨 文 홉R

「소련政府에 게 보낸 美 · 英 · 佛 政府의 通知文」

美 · 英 • 佛 政府는 今 日 縮結된 4大國 協定 第 n홉~B項파 판련하여 , 獨適聯했共-和國 政府와의 協

議 맞 合意어} 基鍵해서 다음과 같은 事項을 소련政府에게 通知하는 榮光을 갖는 바입 니 다.

1. 美 · 英 · 佛 政府는 西伯林地域파 獨짧聯행共和國間의 結束關係를 維持 · 發展시 키 기 위하여 그

에게 주어진 權利와 義務를 옳行할 것이다.

이 境遇에 美 · 英 • 佛 政府는 西伯林地域。l 如前허 獨짧!聯행共찬1國의 (領士的) 一部가 아니

며 同時에 獨遭聯됐共和國의 支配를 받지 않는다는 事實에 留意한다.

獨速聯첼共환l國의 基本法 맺 西伯林地域에 適用되는 憲法의 條項中에서 本項파 背騙되는 規

定은 留保되며 앞으로 그 效力을 發生하지 뭇한다.

2. 獨찮聯됐共和國의 大統領， 聯행政府， 聯됐議會， 聯행上院， 聯챔 F院， 聯챔議會의 各委負會 및

各黨派 그리고 其他 聯행政府機構들은 西伯林地域에서 前項 1에 違反되는 憲法的， 行政的 웹

置를 取하지 뭇한다.

3. 獨進聯행共和國政府는 西伯林地域에 있는 美 · 英 · 佛 政府와 西伯林當局 (Senat)에 대하여 그

곳에 常藍連絡事務所블 두싹 f~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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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附 빼 文 톨 m

「美 · 英 · 佛 政府에 보낸 소련政府의 通솟n文」

소렌政府는 今 티 線結톡1 4大 |행協5£ 第 Hm‘ C폈파 판련하여 獨j펄民主共和l행政府와의 協講 빛 合j늪:

어l 첼{짧해서 다 음괴 감은 事폈올 美 · 英 · 씨} 政}함이l 通知하는 영광올 갖는 11].엽 니 마.

1. 때1~1林till域괴- 이 tillJ파어l 後하고 있는 j띠1빼 빛 이 매城에 按하지 않는 獨j펄民主짜和國 till域I집1

의 交流가 改펌원 것이다.

2. 때伯林j꾀域內얘 찌住所룹 두고 있는 사펴 둡은 人펴的， 家族的， 宗救|애， 文化的， 商業l얀l 또는

觀光1!f(行의 넘씨을 띠고 上記 地域을 tJt< fj하거 나 짧問한 수 있으며 l내 地j따을 1Jt<行하는 다픈

시 린 늘고} [td 一힌- 條Ill'융 保”휩만는디 .

im‘伯林t1!J)JJ\: on HH수 }싸←릎 둔 사립 뜰익 이 10]한 값j問 빚 tJt<行올 짧和하7] 위 하여 通j뼈j띠點을 j딩

1JU로 閒i끓‘한다.

3. 小包領 (Enklaven)파 캄石뻐뱀 그라고 다른 小地域問題는 領土交換을 通해서 柳決한다.

4. 西떠林地域과 外部와의 電話h 電信， 交通 맺 지 터- 連絡手段이 搬張될 것 이 마.

5. 前폈 1에서 4끼지 의 規젠올 형l行， 補完하기 위한 規制內容‘온 兩獨政府의 괴계常댐間에 合참

한다.

5) 附 .Jt.1V
A. r소렌政府에 보낸 美 · 英 · 끼|’ 政府의 通知~文」

美 · 英·佛 政에J는 今日 絲結톡1 4太: 1뼈協定 第 H i해 DJ댐파 판렌하여 獨때~~J4)J하lin짧 政샤I와의 協藏

빚 fiM!:에 ;J[;禮히l 서 다음과 강은 事폈을 소련j政111이l 通知하는 영광을 갖는 11] 입 니 마.

1. 美 · 英 · 깨II 政府는 때伯林]떠l成 맺 iL411그林j띠1成이] r.단.it하는 사람플의 쭈IJ益을 對外l찌으로 {-":J핏하

는 柳￥IJ와 義務블 保有하며 同맘에 國際1쨌{짧 맺 다릎 나라들파의 판제에서 西伯林地1패의 安全

피. j띠位問題어l 디} 힌- 그의 ;椰利와 義務블 1Jt!:쉽찌J마.

2. 美 · 꽃 · 佛 政j付는 前項의 內容이 保|않펴고 l폐R켠에 安全保l댄파 」따位問짧가 俊需벤지 않는마는

前fJt條 {!I'下이l 마음파 같이 合찮;하고 1패明한다.

a) 獨짧l佛체3때III쩍은 때11~1林J띠j파內으] y，하 IU.~갈에 디l 하여 領펄-保護뽕:務플 짧行힌- 수 있다

b) 獨逃聯쳐3}따rl때이 ;f，;ff X:，' ;하는 꼬든 |때|際法JY'J 協約피 I끊定은 明文化똑1 %J次規定에 따라서 때1~1

林j띠域끼지 械大히 여 j댄ffl한- 수 있 마. i-l:(, 0] j폐뼈이l 그와갇은 協約파 !떼定의 ~fii太 j댐)꾀이l

j만 Bn 서 具;體l꺼인 內?칭을 일연이 |꺼示해야 한따.

c) 쩌따Ifl뼈껴SJ다lilt.평은 !행際機樞 렛 I썩際딴I講에서 P다↑(I林地域으1 1' IJ찮을 代表‘할 수 있다.

d) R!jfr-l林J맨域|져이] J，i}住하는 시 딩)-핀 은 獨i쩍I佛꺼I)싸|미챙 國j'.~픔과 함깨 |짧l際JYD 잣流와 l뼈際|깨 j않

示햄에 용1)11한 수 있다. I행l짧機꽤i으1 ~y끽 ， I빼|傑1젠講 그리고 各짜! I행際展示會 쌓을 西NI林l따

1成에 서 f쇄HH한 수 있 다. 行專의 主ItH는 때1/긴林댐’탬이 냐 또는 태11':1林합}司파 獨~J佛;많共쩌1國

이 j자|테으_51_ 한 수 있다.

3. 핏 · 英 · 佛 政府는 소렌政府의 밤때伯林 總領專쩍i’'Ii않‘障블 許-iff히-며 , 同 總領事짧은 今 日 縮원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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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協定文書上의 諸規定 範圍內에셔 美 · 英 · 佛 政府의 各 總領事館에 適用되는 同-한 節次

規定에 따라 領事保護業務를 邊行할 目的으효 領事權을 行使할 수 았다.

B: r美 · 英 · 佛 政府에 보낸 소련政府의 通知文」

소련政府는 今 日 練結된 4大國協定 第 n部 D項과 관련하여 , 그라고 西伯林地域 빚 西伯林地域 居

住民의 利益을 對外的으로 代表하는 문제에 대한 美 · 英 · 佛 政府의 通知文과 판련하여 다음과 같

은 事項을 美 · 英 , 佛 政府에 通知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1. 소련政府는 美 · 英 · 佛 政府가 西伯林地域 및 西伯林地域內 居住民들의 *，IJ益을 對外的즈L로 代

表하는 權利와 義務를 가지 며 同時에 국제기구 및 他國과의 관계에 서 西伯林地域의 安全과 地

位問題에 대한 그의 權利와 義務를 保有한다는 事實에 留意한다.

2. 美 · 英 · 佛 政府는 西伯林의 安全과 地位問題가 f풍害當하지 않는냐는 j前提下에 다읍과 같은

事項에 異議가 없다고 하였 다.

a) 獨適聯햄共和國은 西伯林地域의 居住民들에 대한 領事保護業務을 짧行한다.

b) 獨速聯행共和國이 縮結하는 모든 國際法的 協約과 協定은 二L 據大適用을 위한 具體的內容을

明示하는 條件에서 別逢의 明文化된 節次規定에 따라 西伯林地域까지 樓大適用할 수 있약.

c) 獨짧聯됐共和國은 國際機構 및 國際會議에서 西伯林地域의 利益을 代表한다.

d) 西伯林地域內의 居住民은 獨進聯챔共和國 國民들과 함께 國際的 交流와 國際的 展示會에 參

加할 수 있으며， 國際機構의 集會， 國際會議 그리고 여러냐라가 參加하는 展示會 等을 西伯

林地域에서 開{崔할 수 있다. 同行事의 主{崔는 西伯林當局이 나 또는 西伯林當局과 獨짧聯짧

共和國이 共同으로 할 수 있다.

3. 소련政府는 美 · 英 · 佛 政府가 西伯林地域에 활在할 소련總領事館의 設置에 同意했음을 留意、

한다. 同 總領事館은 上記 3個 政府의 通知文 및 今 日 線結펀 錫定文홉에 明示된 諸規定과 텀

的에 맞게 美 · 英 · 佛 政府의 總領事館을 相對로 領事業務를 않行할 수 있다.

(離 譯)

1971年 9月 3 日

美 · 英 · 佛政府 大使는 今 日 縮結하는 4大國協定 附屬文書 n에 規定펀 西伯林地域과 獨進聯했共

和國間의 i관계 에 대한 說明파 판련하여 소련政府 大使에 게 다음파 같은 우리 들의 意思를 通告하는

영굉을 갖는 바입니다.

속， 우리들은 4大國協定이 쩔名되는 즉시 同 4大國協定 附屬文害 R 에서 밝힌 美 · 英 · 佛 政府의

立場을 거 듭 確認하는 說明과 解釋이 담긴 書輪을 獨進聯첼共和國政府 首相에 게 보낼 것 입 니 다‘

獨짧聯행共和國 首相에 게 보낼 書輪의 寫本을 여 기 에 없付합니 다.

美 · 英 · 佛 大使는 이 機會에 다시 한벤 소련大使에게 높은 敬意를 表합니다.

「장·소바냐료끄」

rR. W. 잭크링」

「케니스 · 렷쉬」

(離 譯)

1971年 9月 3 日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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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렌政府 大使는 美‘ · 렛 ‘ 191J政}젠 大俠의 1971年 9月 3 日字 覺휩의 接受플 {짧댐하며 同 通告內짱

에 留;헨폐니다.

소렌*i!i2든 이 」懶햄이1 r1-시 한반 美 · 꽃 · 佛 大使틀이l 케 높은 敬意-블 表‘합니 다

「아브리씨 9_프 |

<I ll!원 : 1972年. 9月 15티字 I뼈껴政府 公ffl~ 174號， 附擬〉

文 畵 21

美 • 英 ‘ 佛 政府大使와 獨適聯해首相과의 書훨앓交換

(I 97UF 9月 3EI)

1) 聯初政府 홉相에게 보낸 훌 - 英 · 佛 政府大使의 I틀輪

(獅譯文)

獨i휩~취5共1'11國

l佛~'/)首4‘티 때下

「본」

1971年 9져 3 日

때下

우리는 이 E할輪피1- 함께 今티 if연林에서 絲結]잔 4大l빼 l%b~의 l핑잣;올 獨짧I佛;'1>共꺼11행 政}땀에게 보 l·B

는 앙핑을 갖는 비입니디 4大I때 l%b~은 it1林IW짧에 대한 4大~I의 權利와 義務픔 앓行하기 위하여

縮結판 잣입니마.

우리는 4大國 l짧定파 今後 !司 協定의 發했l 티字 및 內容에 合慧j헬꿇終藏定書에 따라서 우리블의

;햄fJj와 義務가 慢띔j펴’히-;<1 않고 3:. 蠻更펴지 않윤 것 임을 l隔信힘 니 다 •

우리 들의 政l센‘는 앞으로도 11
LI

林 :H많이l 該폐히 는 4大國義務의 1!& 1Jt內에 서 띠伯林j샌域에 매하여

避i옮써k限플 行使힐 것 입 니 다.

4大|행協定 第 IUffl A폈에 따라 뼈獨政府의 판:.<1]댐}늠}은 댄댐j人 交뼈댐1題의 執行， 補完을 規定하는

판쳐l l%b定에 合意、한 것 입 니 마 4*1패倒定 第~ llIi\ll의 짧定이l 의 하만 同 때定은 兩獨政府常局r~{j에 上

記 交通協定이 *'fi結된 즉시 뿔名펠 4大國의 /뀔終績~팝에 明示펜 티字。1] 體했할 수 있게 되야 있읍

니마-

우리 政府는 이와같은 !젊폐이 때Hs林l띠J~ 웹r l司을 包含한 獨짧l佛취3共짜l國 當l굶파 3쐐i휠民主:J:t-찌lfi뱅

’협局問어l 곧 始it꾀 기 블 leI}립 니 녀 .

4大國 liib5E의 第 Hill B 핏， D떳 및 附)觸文펌 n, N는 쩍1t1林地j成피 獨g휩}佛꺼‘j댄11國閒으1 3i-}제 한

채5E하고 있읍니다.

이와 판련펀 ±.맺한 잣:휩블 }홉鋼한마만 녀음파 같읍니 ι)- .

--때方3個國 軍PJ令’댐’이 議햄 갖H컷會。1] 보-벤 1949i f 3月 21=1, 4月 22 티 잊 5셔 12티字 뼈깐文-

-3個國 홉‘等辦路1혹이 f다林에 디l 힌- 聊合國들의 特짜짧利 行使와 판련， 聊깨政府 함때에게 보l-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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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年 10月 23日字 書輪 10號 및 同一한 內容의 1952年 5月 26日字 書輪.

-1966年 1月 20 日字 「니이키쉬 J (Niekish) 事件에 대한 獨速憲法我判所 判決과 판련한 3個國政

府의 1967年 4月 18 日字 備忘錄.

우리 政府들은 이 機會에 獨速聯챔共和國과 3個聯合國間의 1954年 10月 23日字 條約文 및 同一한

1952年 5月 26 日字 條約 第2條에 規定된 伯林에 대한 權利와 義務를 援行함에 있어 獨速聯했共和國

파 西伯林地域間의 판계를 規定한 4大國協定 第 n 部~B項， D項 및 附屬文書 n, W가 앞에 指觸된

文書에서 밝힌 有效한 立場파 完全허 一致한다는 것을 確認합니다.

獨進聯챔共和國과 西伯林地域間의 많存 관계에 대한 우리 政府들의 確固한 立場은 4大國協定 第

R 部 B項 1에 規定된 同 結束판계가 伯林에 대한 聯合國들의 特珠한 權￥IJ行使와 관련하여 3個國

高等辦務官이 聯웹首相에게 보낸 1952年 5月 26日字 書輪 및 同一內容의 1954年 10月 23日 書輪과

符合되며 아울러 伯林의 聯合軍司令官의 決定과 符合되도록 保障되고 發展되 어 야 한마는 것 업 니 마.

聞下에게 거듭 높은 敬意를 表합니다.

佛蘭西政府 代表 「장 · 소바냐르끄」

、 英國 代表 fR.W. 잭크링」

美國 代表 「케니스·렷쉬」

2) 훗 · 훌 · 佛 政府大使에게 보낸 홈速聯郭政府 홉相의 回答톨輪

1971年 9月 ‘ 3 日 , 「본」

聞下

本人은 1971年 9月 3 日 에 伯林에서 뽑名된 4大國協定의 原文올 同封하여 獨찢g聯챔共和國 政府에

傳達한 美 · 英 · 佛 大使의 1971年 9月 3日字 書輪을 接受하였음을 確認、하는 영광을 갖는 바업 니 다.

아울러 本A은 貴 政府가 獨짧聯챔共和國과 西伯林地域間의 판계에 대하여 4大國協定 附屬文書

n項어}서 取하고 있는 立場을 거둡 團明하고 解說한 內容의 同日字 書輪을 接受하였음을 確認합

니다.

獨速聯챔共和國 政府는 4大國協定 第 R 部 A項에 規定된 民間人交通에 관한 具體的 協定을 체결

하기 위하여 곧 協商을 始作할 것입니다.

獨짧聯했共和國 政府는 伯林에 대한 權利와 義務를 훌行하기 위한 聞下의 書輪內容에 留意하는

바이며 同 權利와 義務는 獨짧聯행共和國과 3個聯合國間의 판계를 規定한 1952年 5月 26 日字 및 同

一內容의 1954年 10月 23日字 條約 第2條에 따라서 保障되고 더 나아가서 獨速聯했共和國 政府에 의

해서도 훌守될 것입니다.

獨速聯행共和國 政府는 伯林과 獨進聯행共和國間의 結束關係，가 保障되고 發展되어야 한다는 聞下

의 見解와 決意에 대해서 立場을 같이하는 바업니다.

本A의 높은 敬意、를 表하면서

「브란트」

佛蘭西 大使 「장 · 소바냐르끄」 關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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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j . r비 드 · 곧데스1떤크j 53. r까펠 렌」街 la

英l행 大使 rR.W. 잭 드l팽 」경 階j下

「판j . 53 r프리 도꾀 히 에 1만트」街 77

햇|때 大使 「케니스 - 릿쉬」많n、‘

「관j ， 53 r마드 · 곧테스밴 드1 1에 료nl] j街

〈山處 ; 19721r 9月 15 1J 字 獨짧政府公報 l에熾 174跳〉

文 훌훌 22

獨適聯해共￥n國 遭f룹휩 代表와 獨適民主共和國 適f룹省 代表間의 協商메 판한

議定훌훌

19711-1'. 9月 30H

1. 1971샤 9PI 30II Jj\ 더 빠앓Jrff~ YI\자fIJ I맺| 週{디 점 1 \，; }<오]- 獨따굉\t:JHII I행| 週텀꺾 1\';합7)-1때|쩌

윌: :dHT하았 다.

j쐐 )fgJ佛~15共찌 I[때 週f핀 省 1\;;~싸 |편|온 |페 }f'jJ 1강 「이l 크너 j(Eckner)1행士에 의 해 인송도l 았 to]- ,

獨때l핏 t::)니、II[때 週f사 원、 {\';싸 l휩l은 Iii] !콰당 「에}개 j (Lemke) 폐 t에 의-aJl ql송되 었디.

1찌띠j폐 !’‘I, 다음:u] 갇 온 合쉰7) 이 푸。1 갔 ι)-.

2 獨따l ]C(; :H싸II따l 週f다꺾0 ) 1966:':'1 ‘ 12셔 3111 끼 지 않行한 j샘폐業務애 매한 때땀을 獨짧JWil껴5

JMIIP.l'i1은 ‘ lT!j 폐 뾰%‘Il'i펴;원으표 때{J‘한다 . 씨IH뎌젠 上記}띠{댐으I *~1쩌은 2따 5千파「미프과」이l

j;>j'，한 t: ] .

이 값t쩌유 19711F 12.fJ 5fl 끼지 쐐않l剛쉐랬行 r:1 J훤 4003/UK3 에 있는 獨짧l치王까끼11패 國家

없行 듬l 핑을 }}fl 히1 시 해li i!휩f( :tJ싸Il lPxl ~圖W\' l원 인 으.보 낀값펀 다.

2. 1. 柳때]C( _:tj~씨 l險1 週信 '~i 1 \，;댔는 니-유31} 감이 i1~~1씨한다 .

우펴 는 f:.M[~ 經.\lin패짧속이1 ~뻐따l BU\i벚 f녕으] tJ‘ IJJd {며林 Hi '펴 il5 f힘짧 도 힘 끼) j힘贊펀 것 윤 찢:>.1<

한녀.

3. 獨5일R:-l:까 :til國1 週f닙 /히 {\';<1강 는 獨따t，<;+_J~fr l t~1이 삐使괴 펀信交PIT.관 [，1)(팩·히- 7 1 위 해 마-유

피]- 칭은 flirtl옵，l _른 取힐 것 -당 j따심!‘속l e i .

:l. 1. 1971年 12月 31 fl 끼 지 長hi P-剛'nt폐판 위해 ?기 1데으:'i!_ 30liJI쐐을 너 架뭔‘하고 半{‘|페)Jo\; t랜

l짧)j찌을 j텔入한마 .

3. 2. 1972年 3셔 3111 끼 지 양따떼電訓 161낀l샘이 1뺨많펀 다.

:3 , :1. 電탐잣 6ft관 19711f 12)=J 3111까지 |ι| 때j化.5i:l c-l . 이 룹→ 위 해 안方向으포 4511넌l線을 j엠設한다.

3. 4. 1972年 6n :iO [J까지 「벤페스」잣파의 |퍼總數는 소)J向으로 12統이 1뺨設띈ι1.

3. 5.}j딘波!뼈 t-'j川온 까Ik 씨誠-aJl서 <511 쉰힌 e l- .

3‘ 6. '7'CT. 따떼j式 l강In~째f:'~rti;까잣패는 19741r- 12)간 31 H까지 I;I</JI 찌 으파 |해通펀 마. 이 )읍 우 I -;;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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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한 回線이 開設된다.

3. 7. 新規 電信施設을 設置運營한마. (長距離電話를 위한 指向↑生放送交流는 1973年 12月 31β 까

지 , 搬送주파수「케 이블」은 1976年 12月 31日 까지 )

3. ~. 無線 中繼放送의 質을 改善하고 回路를 變更한다.

3. 9. 書輪， 手倚物 및 小包의 配達時間을 단축한다.

3. 10. 獨速聯행共和國 週信省의 代表團長은 2. 1項과 3項에서 表明된 獨짧民主共和國 週信省 代

表團長의 聲明을 認知하고 同意、한다.

4. 獨進聯됐共和國파 獨進民主共和國間에 指向性 「켈러테레비1년」放送區間 設置에 관한 合意

書가 調印되었다.

5. 獨進民主共和國 週信省 代表는 아래와 갇이 聲明한다.

郵便을 통해 睡物을 發送하는데 따른 發送規定은 獨進民主共和國의 國內法的 規制의 對象

이 다. 이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 肯定的인 規制를 담的으로 계속 陽議한다.

6. 獨進民王共和國 週信省 代表는 獨速民主共和國이 西伯林地域의 郵便파 電信交流를 改善하

기 위해 다음파 같은 惜置를 取할 것을 通告한다.

6. 1. 1971年 12月 15日 까지 長距離電話를 위해 60回線이 全方向으로 增設되고 이로써 總 150[희

線이 運營된다. 獨進民主共和國의 獨進郵便局은 部分的으로 完全自動式 運營方式으로 改

善한다.

6. 2. 電信交流는 1971年 12月 31 日 까지 自動化된다. 이플 위하여 全方向으로 12回線까지 增設

된다.

6. 3. 1971年 12月 31 日까지 「댈렉스」交流즐 위해 全方向으로 6回線이 추가로 運營된다.

6. 4. 周波數의 利用은 協議 · 調整한다.

6. 5. 長距離電話交流는 完全自動化된다. 이를 위해 必要한 回線과 「케이블」連結工事는 1974年

12月 31 日까지 施I된다.

7. 獨進聯행共和國 適信省의 代表團長은 6項에서 언급된 獨進民主共和國 週信省 代表團長의

通告를 認知하고 承認한다.

8. 雙方代表團의 團長은 이 錯置가 上記期間까지 屬行된다는 事實을 確認한다.

技術的 惜置에 必要한 對話는 技術的안 次元에서 兩뼈，U의 代表가 議定書에 調印한 後 1週

以內에 갖는다.

9. 獨進民主共和國과 獨速聯햄共和國間의 郵便 및 電信交流에 있어 相互 逢行한 業務에 대한

支佛 빛 淸算에 관해 1970年 4月 29日 「본」에서 이루어진 總題合意는 우선적으로 1976年까

지 적용된다.

獨짧聯행共和國週信省을

代表하여

「에크너」博士

- 149-

1971年 9月 30 日 ， 伯林

獨速民主共和國週信省을

代表하여

「렘케」博土

〈出處 : 1971年 10月 2日字 公報 142號〉



'$c 뿔 23

獨適聯좋n共￥II I행과 獨·週民主共￥II I행間의 指뼈j性 「컬러」放違間 般置 및 運營에

판한協定

1971쇠'!. 9月 30티

獨짧Ir~p '채j자짜JU때 i없f긁省피- 獨짧I차±共져 II행 週信·省、은 마음파 검-은 協gE이l 合첩하였 다.

第 1 條

(1) r갤토JcLJ (獨짧IIi쩌떠해lIf때) 放送돼고]_ r데 드I. HI] 데J(獨짧I칸초共:fll때) 放送I해 사이에 指向性

4&~線放送l짧間을 設f쉴하6c] 19'12年 6}'J 1더 부ιl 운영 까1:마.

(2) 放送;l상懶는 FM 960/7500指ItlJ싼 「시 스댐 」으로 한1개-‘ (施J:者-는c r시 벤스Jfftl: )

(3) 指rpJ 1t1: 放送遍{듭을 寶b따하기 위 한 細ffl~뱉펴‘ (J폐波數， ~짧佈「스우l칭 시스댐 J， 業路찌 l딘l統 훤)

4F 指向性 [I맘 rl'1으I *1‘劉 맺 :~}j따플 委任딴은 燮치의 1幾關I해에 合첨;한냐.

f댐 2f~

(l) r갈토브 J __ IτI]:':Lll1] 테 Ji，꾀때이l 짧빠펜 1Ix:迷짜협:꽁， to]-읍괴- 갈까.

a) r싸餘 맺 ←맙웰!냐=1繼}jUH않 렛 100%의 據얘J lifJI ii값‘을 깃 준 두개의 「테 레 111 션」 通信網

b) 뺏기의 ~I ’繼)꺼다\j 빛 'I~]빼者가 생i: Y:E하는 1평Jj의 f찮 lf1l거 펴 의 「터l 페 11] 전 J Itl繼所間의 ;힘가l 으l

業:務m rfJJx*~

(2) 111繼「채 년 .1m F'I 떼l 線폐「스위칭.I (Ersatzschaltung) 은 g폐~ J佛H5체신국 짧!成|져에서는 냐=，閒

}꾀 ¥lH맘보 하고 獨짜치Hr，;;- 떠껴~I지에서는 훌Q本}해 IJ.z J，￥0/ (Basisband)보 한마.

t~ 3 條

(1) ~Il繼放한 「치l년」의 다l繼「피라u]터」는 1맺기 의 委f:[機|쐐을 풍히1서 合鳳한다.

(2) n央像 맺 팝짧ifni:닙으1 i뻗營 렛 IJlU5E은 f찢h‘으 ] ~1:판機關에 의 히l 서 今後 合;띤펴는 1값:JJJ쟁삐에

r~.바 r유보 'I ] 션 J (Eurovision) 빚 ! 인더 이 견 J (Interv ision) 의 펴定을 參考해서 훨J떠한마

※ Eurovision"'-'배歐內 껴[送잣-‘찌it l잃力뽑}

Intervision"，-，東歐l져 放않3<::i5iEta :JJ I현

짜 4 條

(1);1>: 指|머 14: 펴냄꾀은 獨않 Ir~p ~{5 :1t~1I 1랬고l 쩨i짧F~τUHrl圖II펴의 「프로그 폐 」交i5iE괜 아니 바 「유호. ll]

진 」파 「안타 11] 전」따j에 合꾀;핀 「바마 오」 핏 [ 이] 1'1] 11] 선」放送機!해바j의 「프로그 i씬 1잣파룹 위 해

서도 fiJm펀다.

(2) r인 바 이 견lJ放앉網-윤 우l한 핍|데싼 放않구깐의 延;J승「스위청」은 獨、@民主」댄I I國|지의 「데 :τ1. 1'1]

떼 J~伯林l해 放送뺨‘뜸 *~(r~f해 서 탬:Ii따헨냐.

(獨짧 Jr~뼈5 :1하Iii때) r잔토브.I I수l繼所픔 經山하는 }듀 Ij'ij性 二f긴의 이끄長「스우l칭」은 「프랑크풍

트 암 까인u 또는 「후J.관표 j의 「유로11]진」永續J1x.i찌jtj융 迎샘j 31] 서 ‘필l떼한다.

第 b條 rq] 레 11] 갱 」 렛 「라디 9. .1 放送은 냐응으1 1쨌쩨이l 委H:젠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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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훌聯행共和國測 : r푸랑크풀트 암 마인」 所在， 獨進聯챔체신국의 中央「테레비견」 및 「라디오」中

繼所

獨進民主共和國測 : 伯林 所在， 獨g휠체신국 中央放送局

第 6條

(l) 本 協定은 無期限으로 縮結하며 뽑名後 發꼈한다. ‘本 協定은 2部를 作成한다.

(2) 本 協定의 修正， 補完은 雙方의 合意와 文書化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文書化된 것은 本

協定의 附屬文書로 없付된다.

第 7 條

(1) 本 協定의 滿期는 雙方間의 合意에 依한 公表 또는 相互 通告로써 이루어 진다.

(2) 本 協定은 어느 一方이 他方에게 文書로 遇告한지 6個月 後푸터 썼力을 喪失한다.

1971年 9月 30, 伯林

獨速聯행共和國政府 週信省올 代表하여 「에크너 」 박사

獨進民主共和國政府 週信省을 代表하여 「렘 케」 박사

〈出處 : 1971年 10月 2日字 公報 第142號〉

文 書 24

「본」활在 西方 3大園 大使에게 보낸 聯햄政府首相의 書훌훌

1971年 12月 14日

開下

本A은 1971年 9月 3日字로 本人에게 보낸 美國 · 英國 · 佛蘭西政府 大使의 書輪과 그관련하여 聞下

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는 영광을 갖는 바업니다. 즉 우리 聯행政府로 부터 獨速民主共和國 政

府와의 協商代表로 任命된 聯행首相廳의 「에곤·바르」次官은 1971年 12月 11 日 獨進聯행共和國파 西

伯林間의 民間A 및 物品交通에 關한 獨進聯했共和國과 獨進民主共和國의 協定에 뽑名하였읍니다.

本 協定의 原文 벚 附屬文書를 여기에 同封하는 바엽니다.

높은 敬意를 表하면서

「브란트」 首相

佛蘭西政府 大使 「장·소바냐르끄」

「본J 53 r바드 곧데스벨크， 카페르」街 1a

英國政府 大使 rR.W 잭크링」경

「본J 53 r프리 드리 히 에 벨트」街 77

美國政府 大使 「케니스·렷쉬」

「본J 53 r바도 곧데스벨크 에레머 아우에」

〈出處 : 1972年 9月 15日字 聯행政府公報 174號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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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醫 25

獨i훨聯해共和國과 西伯林間의 交通往來에 따른 民間人物寶의 옳倚狀 作成 ·

騙理에 판한 獨適聯해共:fil l행 首相廳 「울리히·사암」局長과 獨適民主共和國 內

開廳 「카말 · 사이댈」 局훌間의 書輪交換과 書式. ~付屬文書 몇 備忘폈

19n~r:. 12)1 15口

1) f 울리히 · 사압 l博土의 훌훌輪

l佛서3→티‘ 1{Ih댐 If\H%: ，.윤리 81 . 시 인 JI핑 t

11:1林， 197111'- 12)"1 15R

[카안 · 시이 녁]， hu.K‘ 귀히

뻐林

4\人은 잊;ff이] 02 1 히 여 :시하얘기1 우바갚아 !값 it'HMi싸 9 ) 만렌한 獨행l佛 .lIS :!아I lIf째 政찌의 「펴fo/P1 1: 떳을

ι-j---g- ， 'Dl 갇° 1 안펴 브간|는 11) 입 니 니 .

L 찌»~ ll샘 -flU싸I II或l파 V니1£:1林 |씨의 [.\;IMJA q끼찜交 illllZh tii ° l 19721r 3FJ 1 U字보 發쩨한이1 ,e)바 여 7]

。l1(Y!)H널 j깐꺼 :ii l:k은 IriJ 1'1 한 판파으로 치j한 니 .

X!~꺼U狀의 fll'!λ · 찌쉰I!는 I(f~ 쾌文밍이l 싸Ai::넨 때次이1 n:1→잔니 .

2. 修 II 은 뺏))91 1't : '~!i、륜 必씬또 작}lC-)"

lijk꾀블 .7&히- ' : 1 서

「융피하 · 사임 J tl}시-

젠;따1. 펌:j\; 넷 |씨 l해文펌

2) ，.차말 · 사이 델」 周훌의 훌훌협i

J~v~[.\;tJ다1/ '짜1 內 11m떠 「가 입 · 시아 덴 1M상

11'1林 ， 19711r 12)1 15H

r--g.-바 81 . 사안J I까상 궈하

11~11*

4人은 ~{J:어l 의히아 •i'\ 하이1 ;;1] 우이늪으 I I값써 K~l~ ;밍)' ) 냐 l 신한 J~» iliJ Jι Lel싸1/ '쐐 il&ml 의 폐짜핀찌읍

01-" 1] 외 검 ° 1 엘펴」드- '; 1 니 니 .

1 쐐따l佛Jμ따I Jl，;2! jl) 1폐，'，林 |씨의 띠 I I ‘j人物資 삿뻐/tit，깥이 197211''- 3)1 11::1 ‘ F로 波씨함이 I le)-~1· 애 가

이1 1Y! JrJ 핀 送폐!I:k은 r,di'1젠 맡式으JL (서f한 1;'] - .

낀{바!I:k의 flp!λ -파Jm뉴 에따f)( 받이I )Ji~지3관 1'iiJ次。I] "I잔 디→.

2 修 U즈은 뺏기으l iT꾀、쉰 必냈보 한마.

}껴꾀:꽉 ;k히 1fl사
1 시일 · 사아렌 j

씨、M、J， 싸이 빚 附 j짧 ':le i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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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밥 괴 전 면

i츠 狀

f인 물품
도착지 검열기관용 l

I . 신 고

의용기표쇄한。사빛번-그τ자6후- 상업관례상 물품의 특칭
총중량 j 가 격 τ}버。a{dιτ호}표dE

3£. -/L「， τ% \kg) i (DM)

1 2 3 4 5 6

7. 말송언 이름 8. 수취인 이룡

주’소 즈!소

9. 신고인은 상기 1-8항에 기 술한 신2내 10. 수송인은 교통규정 을 준수할 의무가 있

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신고인은 교통 。口 •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일시， 서맹(가관은 기관인장) 일시， 서명(기핀은 기관인장)

11. 수송수단

II 봉인 III. 검사인 :

번호 출발지 세관 경유지 세관

봉인자

갱유지 세관

따
냉



4) 附빼文훌

7해않j J佛 ;)1\ )자자II때괴- ~펠1fl林間으I E차問人物資 通行에 αl 륜 送frl1狀의 1'FllX; .處꽤 쩍N次

1. 物l資의 通n-x::)없이l 는 4Ti: 'i1햇얹맨i:p}다 別=p 휠꾀;;의 였설츄1jlJJ:윤 빠示한다 .

2. 낀컴IT!狀은 ffrT단者에 의 해서 W)따한다. "I ’깐는 發送/κ。1 하거 니- →般的인 E치tt;‘J:으I 1;li!定에 따마

ti~送人으5't-. 부터 委1£ 또는 委름E받은 쩨送人이 한J:O]-.

發j양人온 本人 I~I 身이 |따接 發送허가 니 第3뽑판 通해서 發쌀하는 펴然、人 또 法人울 만한다.

3. ;양{해狀은 ul 록- 輸送手't\Z이 物~j!1을 ;땀퍼~하지 않있다고 -811 도 그것이 페 l~rJ되 어 있윤 경우에는 批

바해 이- 한-나. 이 I에 送1';1뛰1*의 il兪j강도:1" 1팔빼어I Irl펌i퍼~~10 없 음』이 라고 記행~한다.

4. 쨌送t也의 秘佛l온 獨~l佛jf)갯~;fIJ ~행l內에 서 깨~ I에으포 펠:»따.5'.] 는: iJt@의 範l많l외- 方‘파이l 따 라· 發送

人과 物|뮤I輸送人이 1J}땅히 준수tll 야 한 댐義務윈→ }짧行·하는지 9껏否:블 %월2싼한마 .

R

L 마음→의 경 우에 는 送혜싸 많:if，기- 不죄、탤허-미 .

a) 휴 대용 1Jtc:fi}fL당" 1Jtc行랜11핑 l임，) 빛 휴녀l하는 Il웹끼 : 여기에는 여l 컨내 |애"J짧 l’괴l윤 包含해서 녀 유

과 감온 페’l 덤 이 해딩 3단마.

_r캔l 핑 JHLH, 자션거 , 「옷3. J， r스치 」 쌓 lIH.!!)짧킹;

-- →「리- to] .<? J 렛 휴이]}폐 1-"1] 폐 111 전 셋 E.J

사진기 , 영 사가 및 「괜릎J， 녹-유"1] :'μ 지 료I'll 프， fOp짧

• 4↑챔i 칭It:웹類

‘j~~ 1'애 떠人으1 J歐業 k 휴대 l덤l으~ .~rL서 1il~*4 꼬←;4\:， i셋끼민’h’I ， 파傳r.IJ @U#J， 기 1'-]- 宣1#t끼 ， ~:L리

.)2 이1 컨 나l 組j'/: ， hfu: I , 體{1m ， 修J IJ! ~Jii 끼:뿜이1:0、꽃학} i짧짧플윤 휴디l 할 수 있냐

b) :lt {1따 移fiE섬， :t냉i환 .~#， j따j di~ ， 이 이이 퓨디}용 찌MI

c) 通패J앤j成윤 tl 身이 뱃빼til 서 εj-jl71 는 WFffJ '11-온 l셋路 젓뼈득F~갯

d) ¥~j첼)디으토 交通콘F段。I] 싣고 가-는 食iRj!， 및 7]j::.퓨

e) 1Jtc行j해샘a l : 1 1 이1 I패{'Io하는 폐j物에 게 꾀일 휴lOll용 쩌料

f) 設등1 - '랩I ， :J갓싸|폐l짧 ， F.' I펌U펌， 펴[ IY]펀 암의 뱀·챙:~ I짧U

g) {셋빼#J

h) 때l되l이 아닌 쉴、끼 찮物， 싸l人 J H I~j ’I (修값집 , ;l퍼i한 ~r 쉰」f깐)

i) Yet:-취·의 훼， 死亡장~ ~많做 쌓으-김[서 檢!젊流 또는 이에 Y깐하는 證Wj떨쨌가 씨‘付펀 것. ":1.1!-1 고

법幕끓떠i )lJ 1£짧 쌓

2. J:記 l 떳 a) 빚 b) 에 서 만한 物l싶|의 퓨디}는 따物輸送m으보 제ι定된 잣通手段이l 짧載되지 않

은 원週이l 許可굉l디 •

3. 物II댐，送폐狀의 짧LI\義%가 :ttl/fiR뇌 있 마jl 히l 도 物l!ih휴디l 의- 物!파괴 빛 동괄의 輸합에 따 르는 5휩에&

mtE은 준수뇌어 야 한 \:-1-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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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備 忘 銀

마음과같이 合意한다.

-獨짧聯웹共和國에서 封印되고 送閒狀이 愈附될 경우， 獨速聯챙共和國의 物品을 第3國의 輸送手

段으로 運送하는 문제도 通行協定에 따라 處理된다.

-獨進聯짧共和國에서 封印되고 送倚狀이 뚫附될 경우， 第3國의 物品을 獨~聯햄共和國의 輸送

手段으로 運送하는 문제도 通行協定에 따라 處理된다.

--送함狀은 獨進聯했共和國 當局의 許可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出處 : 1972年 9月 15日字 聯챔政府官報 第174號 附錄〉

文 書 26

聯해政R만首相에게 보낸 3大國政府 大使의 回答書輪

1971年 12月 16日

(번역문)

獨進聯웹‘共和國 首相 閒下

r J;!. ,
L. -'

우리는 1971年 12月 14日字 聞下의 書輪과 同 書輪에 同封한 獨짧聯챔共和國과 西伯林間의 民間人

및 物品通行에 판한 兩獨政府協定原文파 판련하여 마음과 같은 우리 의 立場을 알려 드라 는 바입 니 다.

우리들 政府는 同 協定의 諸規定이 同 協定의 解釋파 適用의 基準을 明示한 1971年 9月 3 日字 4大

國錫定과 一致한마고 생각합니 다.

同 協定이 練結된 마음에 伯林짧在聯合國 當局은 西伯林地域에서 同 協定을 施行함에 있어 西伯林

當局이 管掌해 야 할 任務援行을 委任하고 要求할 것 입 니 다.

거듭 높은 敬意를 表하는 바엽니다.

佛蘭西政府 代表 「장 · 소바냐르끄」

英國政府 代表 r R.W. 잭크링」

美國政府 代表 「케니스 · 렷쉬」

〈出處 : 1972年 9月 15日字 聯행政府官報 第174號 附錄〉

文 書 27

獨i쏠聯좋B共和國과 西伯林間의 民間A 및 物資의 通行에 관환 獨速聯훗n共~國

政府와 獨適民主共和國 政府間의 協定， 附屬文書 및 議定書 附錄

1971年 12月 17日

1) 協 定 文

@짧었E聯행共和國 政府와 獨짧民主共和國 政府는 歐11+1의 緊張鍵和에 이 바지할 g的으로 佛蘭西， 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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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뼈， 英國， 美國政府間얘 縮統된 1971年 9꺼 3 더字의 協定規定에 띠 라 ;本 協定을 線歸힐· 것 에 合;흉

한다.

第 1條 이 協定으l 適m對象은 펌路， 鐵협， 水路플 통한-獨짧民主共和國의 統治地域을 通過하

여 --伯林의 西方地j成(때伯林)과 獨짧聊제共和國間의 民間人 및 物資의 通行이 다 以下 通行交通이

라 I얘隔한마.

第 2 條

1. 通行交通은 繼和되 며 !dJ딩닫받지 않는다. 이 것은 l행際慣例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簡便하고

ill J*하며 便￥IJ한 方法으로 이루어 져 야 한마.

2. 이 協定에 꺼Ij迷의 規定이 없는 한， 뼈行交通에 있아서는 --般的으로 通찌되는 獨잖파主共짜l

國의 公共秋}한이l 판힘- 法쩌둡 適)13'힘-다.

짧 3條 通行젓通은 指~된 國;웹通過t따얽I~과 適行1JJ£11.i\G을 ，flJm힌-다.

第 4 j~ 通過1JK行者륜 우l 헌- rei] 자」는 獨짧떠초겠和!때의 없l境通過l띠域‘에 서 發給펀마.

0] 協定 適用上의 몇 가지 例外플 除外하고는 急行「머 스J， 急行列퍼 등의 交通手段을 利ffl하는 通

行어l 대 해서는 꿇大I~의 퍼速올 保|험한니 r벼스」業者나 혹은 그들로부더 委if올 l닫은 者가 必평

한 團體旅行者 ;g'，繼릎 提tll하는 경 우에 는 急;行「버 스」룹 ;f" IJ用하는 通過旅行者에 게 團l體用r u ] 자」가

發給될 수 있마.

第 5 條

1. 物資 通行交通의 경우에는 이 에 必要힌 公式|페인 週送書類와 一定한 物品에 |쨌해서 規定된 公

式 證明書， 許可뽑플 t볕出해 야 한다.

2. 이 協定 適‘껴] 上의 몇 가지 例外를 除外하고는 獨遊펴主共和!뼈 當}려은 物If~" 通行子段파 그

物品自體에 대한 檢효룹 ‘띨施한다.

3. 運送手段 또는 貨物이 지 닌 特짜한 性格으로 因해 通行地1成內에서 公式的인 {땅護f암障를 할

必몇가 있을 경우， 獨:&!l民主共'fll fi뼈 ;협댐은 一般I'!성으로 通)폐되는 獨짧많主共和國의 公共俠}칭~

에 판한 法행에 依據하여 j혐迷業體의 將費ifl ±짧I、-이l 物l붉運j용을 護送힐 수 있r:-j .

4. 物퍼運送時 l±l發Jt!2의 該휩없關은 _....般的으로 뼈써뇌 는 獨짧聯i티3共和國 該짧 法規에 規定펀

範l웹內에 서 該當物品아 i행送등활類의 內容파 符合하는가의 C따낌}를 檢짚한마. I괴發地의 뺨!細운

關係書類에 씨l印으로 된 官印을 썩 어 , 위 에 說明한 義路블 완펙하게 碩行했 마는 것을 죠~示

한다.

遇送혈類가 여러 장일 정우 그 뚱 한 정의 ;합類이l 냐머지 쉴홈類의 數가 表示되어 있윤 띠l 에

는 그 한장의 품類애 씨l印으로 된 官印을 찍는 것으보 充分하다i

第6條 2項에 依하여 物品1"t印을 委任만은 業體가 封印을 했을 경우， 官廳이l 의해서 그 使

用;懶을 委다.한 業將의 llP印은 出發J맨빼關의 r다’印파 |司等한 썼力을 가진 r:-] .

第 6 條

1. 通行잣通에서 民間物!뮤1의 運送을 위해서는 輸합手段(貨物自動車， 貨物列車， 內陸水路}점貨物

船， 容器f)을 使j검할 수 있 r:-]- . 이 輸送주段은 l괴發前 脫關의 封印， 鐵道짧r局 또는 [£/)便局의

封터J， 또는 該當官廳으로 부 터 委f王된 公式1"t f.P (以下 封印이 리- 부른마)節次플 밟아야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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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시 許可를 얻어야 通過할 수 있는 物品파 獨進民主共和國이 輸入을 禁止하는 物品의 通

過時에는 封印輸送이 特히 要請펀다. 物品을 전혀 싣지 아니한 輸送手段 역시 封印될 수

있다.

通行交通의 節次를 가장 簡素하고 ill速하며 正確하재 하기 워하여 獨進聯캠共和國 當局은

親關이 封印하기 좋도록 構造上 必要한 裝置 또는 設備를 함으로써 運送手段을 可能한 最大

限의 封印形態로 만블도록 惜置한다. 獨進民主共和國 當局은 이러한 輸送手段에 대해서는

通行手續에 最大限의 便宜플 提供한다.

2. 技術的 與件을 캉안하여 指定된 모든 홉B分에 必要한 數의 封印裝置를- 하여 同 施行機關은 마

음파같다.

a) 出發地脫關

b) 鐵道交通에 있어서는 獨適聯행鐵道局파 獨速聯행郵便局

c) 該當脫關으로부터 封印業務를 委任받은 一定한 企業體， 이 協定의 節次와 規定을 合法的

으로 짧行하기 위 해 該當規關은 委任받은 企業體에 게 必要한 責ff:괄 부여하고 業體에게

委任된 封印。l 合法的으로1 施行되고 있는 지를 藍督한다.

獨었휠聯켜3鐵道局， 獨짧聯챙郵便局 또는 委任企業體가 封印을 j 했을 경 우에 도 該當뺑關은 뾰關

自體가 封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本 協定에 의거하여 모든 責任을 진아.

3. 第2項에 依하여 封印權限을 委任받은 機關(獨速聯챔郵便局 以外의)은 運送휩類에 封印한 1m

分의 數와 封~P標識， 日 字을 記入， 著名하고 裡印으로 판 官印 또는 官/에 서 委任받은 「스텐 프」

플 찍는다. 運送書類가 여퍼 장이고， 그 중 한장의 書類에 나머지 윌類의 數가 表示되어 있

을 경우에 는 그 한장의 듣를類에 위 의 事핏을 記入하는 것으모 充分하다‘

4. ~般的으로 通用되는 國際慣行에 따라 뾰關의 封印節次를 거 쳐 物I랩을 運送할 수 있는 輸送

手段은 모두 脫關封印에 적합한 것으로 認定된마. 道路車網파 內陸船의 경 우에는 脫關封印

承認書블 封印安全度에 대한 證明으로 인정하며 容器의 경우 許可렬블 封印 安全度에 대한

證明으로 안정한다. 封印權限을 委任받은 者는 自身의 權限의 範圍內에서 輸送手段이 親關

封印에 적합한 지 를 檢짧한다. 이 때 그는 유효기 간이 지 난 脫關역 封印承認書가 使用될 수

없마는 점과 그 輸送手段의 封印安全度에 판겨l되 는 規定에 輸〈送 f段이 符合해야 한다는 점

을 유의하여야 한다.

5. 獨速民主共和國 當局의 f혔효節次는 封印파 運送書類의 調표에 국한띈다.

6. 獨題民主共和國 當局은 封印을 더 安全하게 하는 것 이 1!、경장하다고 判斷됩 경우에는 551]途로

封印裝置를 뎌할 수 있다. 그로 인해 通行交通이 週延되어서는 아니 떤다.

7. 설치한 封印裝置가 破握되거 나 또는 其他 事由로 封印의 安全度에 이 상이 發生랬올 때 運送

責任者는 즉각 이 事實을 獨進民主共和國 當局에 申告해야 한다. 不;웰의 사고나 기다 켈박

한 動機로 物品을 他輸送手段 o로 옮겨 싶어 야 한 경 우， 週送者는 이 사살을 獨進民主共和

國 當局에 申告해야 한다. 物品의 轉積은 반드시 當局의 업회하에 이푸어져야 한다. 임박한

위 험으로 즉각 物品을 내 려 거 나 積載場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 우 運送者는 긴급히 安全샘:뽑:

를 취한 후 輸送手段을 停止‘시 킨 채 , 이 사실을 獨進民主共和國 當局에 報告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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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 경우에 獨짧民主共和國 當댐은 運送實if者의 A的專項， 輪送手段， 專件jIJJ{要， 緊急掛

置內容 그라고 임시로 設置한 封印裝置에 판한 調畵를 작성한다. 運送實任者는 그 調書의

1部릎- 휴대한다. 具:他事項에 대해서는 7條플 適用한다.

第 7 條

L 無蓋貨物車와 같이 第6條 1項에 따릎 封印裝置를 할 수 없는 輸送手段에 대해서는 檢흉節次

를 i몇送醫類 調곁E에 만 국한시 컨다.

2. 輸送手段이 1떳에 따바 輸送逢r:l:t에 내려 놓올 陽l資를 실었마거나 혹은 그 안에 도중에서 젤

은 사립이냐 物資가 있다는 혐의가 있는 特珠한 경우에는 封印되지 않은 輸送手段의 內

部를 調養할 추 있다. 獨遭民主共쭈IJ國 當局은 一般的으로 통용되는 公共몫序에 판힌- 獨

짧民主共和國 法規에 의거하여 必要한 範圍內에서 調검￡한다. 第16條의 關係規定이 適用

흰마.

第 8條

L 通行路를 運行하는 貨物車는 賣任保險에 加入해야 한마.

2. 貨物車와 「트레일러」의 運行 맺 運轉士의 免許證푼 相互 짧定된다.

3. 車뼈의 形願와 裝觸가 그’ 車輪의 湮行올 許可한 地域의 홈찾짧法規에 振觸되지 않을 때， 이 것

윤 他地城에서도 調、定완다. 정올 갤었용 떼의 貨物車와 「트레연러」가 獨進民主共和國의 規定

에 明示된 容盧 맺 重置規格올 벗어냐는 경우， 이것도 獨짧民主共和!짧 當局의 特別許可플

必要로한다.

第 9 條

L 通行交通時 自家用 輸送手段도 ;VI]用可能하마.

2. 이 없定에서 말하는 自家用 輸送手段윤 規定에 의 거 하여 許可를 받은 짧物車플 말하며 貨物

輪送車빼이냐 急行「벼스」가 아난 것올 指稱한다. 道路， 鐵遊， 水路用 輸送手段의 여러 部分

마’貨物積載m이 아난 部分파 急、行베 스의 -定한 部分中 乘쩔m이 아닌 部分윤 個A用 輸送手

段파 겉-윤 系列에 속한다.

3. 自家朋 輸送手段올 01 용하는 旅行者에 대한 手*짧은 週延되지 아니한다. 떠， 本 f잃定의 施行

上의 例外는 別않로 定한마.

4. 旅行者， 그의 輸送手段괴 그의 個A用 手倚物은 뺑索 및 i용補의 對象이 되 지 아니하며 도줌

에서의 使用이 급지되지 아니한마. 但 16條이l 서 規定하는 바와 갈은 特別한 경우는 여l 외 이

다. 특벨한 경우란 西伯林을 향해 또는 西伯林으로부터 直行하는 旅行과 無關하고 또 一般

的으로 通用되는 公共秋序에 판한 法律이l 姬觸되는 目的올 위 해 通行路블 惡用힐- 의 도가 있

거 나 , 應用할 可能性올 疑心할 충분한 根據가 있을 애플 말한다. 이 原則은 各事例別로， fI!댐

A께로 適用펀다.

5. 貨物輸送手段의 運轉手 렛 그의 手{해物에 대한 주續은- 自家月j 輸送手段을 flJ)핀하는 旅行者

에 대한 것파 갑다.

第10條

1. 通行交通|샤， 急、行「어 스」의 使用은 可能하다. 이 協定이 뜻하는 「벼 스」는 軍體의 構造와 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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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 보아 9名以上-運轉-士포함-이 棄車하71에 적합한 車輔을 의마한마. 直行버스는 4項

의 例外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週過地域間의 獨進民主共和國 領土플 한번도 停止하지 않고

運行하여야한다.

2. 獨進民主共和國 當局은 탑승자의 身分確認外의 어떤 檢問節次도 要求하지 아니한다. 이 協

定의 施行上의 例外를 除外하고는 「버 스」의 탑승자는 車內에 앉은 채로 越境手續을 밟는다.

3. 通行地가 長距離일 경우 獨速民主共和國 當局은 急行「버스」휴게소를 設置하며 獨겼휠聯행共和

國當局은 휴게소와 휴게소 外部로의 통행금지 에 관해 계 몽한다.

4. 不意의 事故， 엔진故障 또는 天잊地變등의 비상사태가 돌발하여 「버 스」가 停車했을 경 우，

運轉士와 旅行者는 獨進民主共和國 當局의 許可나 要求에 의 해서만 「버 스」와 指定된 休짧

所를 떠날 수 있다 r벼스」運轉土는 비상사태로 안한 運行中止와 그 理由를 獨짧民主共和國

當局에 報告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獨速民主共和國 當局은 運行中止의 事由와 旅行者，

棄務員의 身分을 再調호할 수 있다.

5. 4項에서 記述한 理由 以外의 마른 理由로 急、行버스가 停車할 애는 탑승자들파 그들의 手뼈

物과 버스는 이 協定 16條의 規定에 의해 提置된마、

第11條

1. 鐵道交通에 있어서 協定 雙方의 中央官廳은 交通量을 감안하여 定期 및 臨時列車의 運行 時

間表블 合意에 의하여 定한다.

2. 交通量이 非正常的오록 增加할 경우， 鐵道의 可用限界內에서 列事를 增加하여 運行하는 問

題를協議·解決한다.

3. 獨速聯행共和國과 獨進民主共和國의 境界線의 두 繹間의 鐵道運行을 위 해 서 協定雙方의 該

當 中央官廳은 合意、어1 의하여 關係規定을 정한마.

4. 協定 雙方은 相互主義原則에 立뼈]하여 列事棄務員과 機關士의 身分證明書블 서로 認定한다.

第12條

1. 通過交通에는 急行列車를 運行할 수 있마. 이 旅客列車는 --棄댐事積載列事블 包含하여-

通過地域間을 獨速民主共和國 領士에서 停車하지 않고 運行한다. 특별히 指定된 購이 냐 公式

的인 運行計劃에 明示된 獨짧民主共和國의 羅에서는 通過旅行者플 제외한 旅行者의 下車가 許

容된마. 國覆通過時의 停車와 其他 있을 수 있는 停車는 꼭 必要한 경 우에 한하여 許可된다.

2. 獨進民主共和國의 檢問節次에는 棄客의 身分確認 以外의 다른 節次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協定 施行上의 例外를 제외하고 棄客에 대한 檢問은 列車內에서 實施된마.

3. 通過放行者들은 不意의 事故， 機關故障 또는 天N地變과 같은 非常事態下에서 獨進民主共和

國 當局의 要求나 許可가 있을 경우에만 急行列車에서 下車할 수 있마. 이러한 경우에 獨행

民主共和國 當局은 棄客의 身分調호를 마시 실시할 수 있다.

4. 萬- 通過旅行者가 3項에서 기 술한 理由와 마른 理由로 急、行列車로 부터 이 탈할 얘 이 旅行

者와 그의 手倚物은 。1 協定 16條의 해 당 規定에 의 해 擔置된다.

第13條

l 物品運送을 위해서 內陸水路船船을 利用할 수 있다. 通過運做되는 內陸水路船船은 獨짧民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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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자￥n國의 內!챈水路 잣通規5E에 l과~펜 몇씨;을 뚜~iJ한 것이어이: 한다. 이것은 特珠船船， 請

般水헤c~겁칩" 그러고 新원船船으} 修送도 히l 당된다 I스포츠」周「보트J， 魔뺑「보프J， 기마- 個

人m 船船플은 웹행~하거 나 ~련 |船으~~- 딸고 견 수 있 다.

2. 船船證l껴펄 및 「옐베 J iL파 內|않週M에서 週j抗을 허기반온 運船짧， 內l행水路船의 乘船A員에

판한· 證明盡類는 공식적으로 認定받는다.

3. 1 핏에 서 기 술한 內陸水路船은 獨짧많초짜;fJ][j챔 랩I듭}이 }듀定한 휴게소에서 混?a할 수 있 다. 이

정우 |천陸水路*i의 船~은 특떤허 훈fijI펀 휴게소에 上!짧할 수 있마.

不채의 !Jj:i'tl:, 1幾關i'tl:l짧 ， ~ff셔 。 l 나 天~}也變파 감은 ~I; ‘챔펄-顧가 벨생 했을 경우와 獨쟁民王

)1.:*01때 짧돼의 캉장求나 닙if可가 있을 경우， 船힘을온 j뺑船을 rt~斷I하고 마른 척젤한 ;陽)팎에 上

|맺하도록 許可3단다. 이 경우 船‘강온 31조돼t짧懶£.. }필뻐t을 나'I斷'6]-게 판 정우l와 그 事由플 獨짧

I차主共*n國 當局에 ;~~~i‘해 야 한다 -

4. 水門， 船船m빠童機， ~십빼8 t木 j엠 }퍼닫 포함한 水路의 fUJl!에 대 해 獨않民主共和國 當)옮은 獨週

l치主共처11패 法쩌‘에 의거 하여 m金파 뻐UH料판 징 수한마.

第14條

1. 獨逃民;::1꾀따11뼈온 그 짜u成에 서 輸送二Njt파 通펴1f((行者플0] .不펠;의 ~~~， 1線關故|庫파 水上事

故를 당할 정우， 故|障修멘， E없 Iff業， 體擬奉fr， 造船l팎 맺 工場「서 131스」등의 긴급극L조블

~려져:힐- 것 을 ~i!.증한마.

2. ~離파 팔故가 發生할 장우 그에 대한 조사와 핀요한 조서를 작성하는 데는 獨짧民主共和國

의 規~올 ~l 용-함다. 쐐짧l치主씨:t11國 當댐은 피"61]옥주에 펠요한 調書-플 獨짧l佛;Jl\까짜l國 當

l옮에 送付·한다.

행15條 獨짧E칸초j아tl19때 l챔: Jf，J은 i합路의 狀행， 水深， 水ttL， 水門開f껴[I￥間， 船船週JIDt禁止區城 등이l

관한 慣例|꺼‘인 通1in펄떳31]- 通:fJ‘어} 必要힘: :tt r빅路플 포함하여 판련판 기 다 情報릅 獨짧~j뼈켜))1.: 51'11 1뼈

當돼에 通슷n한마

第16條

1. 이 協定의 發쳤1以後， 通行路뜰 flJJFJ히-는 通行者가 一般|꺼으로 통용꾀는 獨짧民主共~fl:1國의

l~規에 저 촉되는 避派行않 또는 犯합行짧‘릎 할 αII 에 는 이 l값定을 위 반함 행위로 간주한다.

마읍의 各 핏目이 그러한 行짧어l 해 탱-형}ι1- .

a) 物資블 配찌J하거 나 鋼城하는 行j홉

b) 사핍을 태우는 行篇

c) 不慧의 잉쨌이 나 俠病의 특수성 횡-이 아닌 경 우? 獨짧民펀.共和國 當댐의 許TIJ없 이 指定뭔

通行路를 이 1갑하는 行j찮

d) 가다 犯뿜行j채판 xl 지 분 경우

e) 펴路通行JJil.~이l 저 촉되 는 不法行修플 하는 청 우

이 1U~의 發效以後， 通行路륜 flJJfj하는 시-투}이 違，、法:1맨?로 犯m~행우l‘륜 히-거니- 혹-윤 했만

通行11k行者·의 j젠BZ行j많에 同하때者， 선~동자， 、상~j:J :0<1-i료 ;1) 11擔한 경우에 도 역 시 이 는 進反行짧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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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協定°1 말하는 의 심할만한 充分한 根據란 특정한 경우에 어 떤 一定한 事實， 또는 具體的

根據블 土臺로 하여 볼 해 위의 1項의 담的을 위해 通行路플 뽕用하려 했거나， 뽕用하고 있

거나 薦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判斷되는 경우를 말한다. 通行路 使用違反에 대한 의섬할만

한 根據가 있는 경우에 獨進民主共和國 當局은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公共候序에 관한 獨進

民主共和國 法規에 依據하여 旅行者들과 그물이 利用하는 輸送手段과 그들의 手햄物을 調흉

하거나 旅行者를 退去시킬 수 있다.

3. 廳疑事實이 確認되변 獨짧民主共和國 當局은 通行路 使用違反行장의 輕重에 따라 -般的으

로 通用되는 公共縣序에 판한 獨速民主#和國 法規에 依握하여 F

a) 견책 또는 反縣序犯으로 처벌하거나 警告와 벌금을 파하거나 對象物을 올수 한다.

b) 對象物을 差裡하거 나 뼈J&한마.

c) 犯法者를 退去시 키 거 나 一定期間通行路의 利用을 不許한다.

d) 犯옳者를 建補한다.

4. 過去의 通行路 利用時에 저지릎 犯法行寫에 대해서도 3項에 기술한 錯置플 취할 수 있다.

5. 3項에 기 술한 錯置블 取할 경 우，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獨짧民主共和國의 公共뿜序法規에 의

거하여 작성한 調書를 해 당자에 게 교부한마. 對象物을ι뺀留하거 냐， 差뺀， 몰수하면 해 당자

에게 對象物의 明細書를 교부한마. 獨進民主共和國 當局은 獨進聯취3共和國 當局에게 旅行者

의 違補， 通行路 利用不許 提置 및 還送惜置， 그러한 錯置의 根據에 관한 內容을 즉각 通告

한다.

6. 通行路블 뽕用한 者가 獨進民主共和國 領土의 通行地를 通過한 뒤 通行路 뽑用의 사실이 發

見되 면 獨짧民主共和國 當局은 獨進聯행共和國 當局에 게 훈홀用行쟁， 證據資料 빛 處휠j對象者

에 대한 事項을 通報한다. 獨遺聯됐共和國 當局은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獨進聯챔共和國의 公

共縣序法規에 의거하여 合當한 擔置를 取하고 獨速民主첼和國 當局에 그에 관해 通報한다.

第17條 獨速聯챔共和國 政府는 이 協定 16條에 기술된 通行路의 塵用을 據防하기 위하여 가능한

範圍內에서 ;0、要한 據防擔j置를 강구한다.

獨짧聯챔共和國 政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특히 留意、한다.

a) 通行觀를 利用하는 사람과 企業體에 게 이 協定의 內容을 적섣한 方法으로 周知시킨다

b) 獨速聯꽤共和國 當局이 通行路의 경폰用企圖를 事前에 認知했을 때는 →-般的으로 通用되는

獨~聯추8共和國의 公共珠序法規에 의거하여 가능한 범위內에서 通行路의 뽑用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擔置를 取한다.

c) 輸送手段이 運行에 安全하지 옷하마는 것이 明白히 드러날 때， 그 輸送手段의 國境線通過

는 許可되지 아니한마.

第18條

1. 뺑金， 使用料， 通行路 빛 그 施設파 設備의 維持費등 기 타 費用은 1年單位의 總、題i홉算方式

으로 獨짧聯행共和國이 獨~民主共和國에 y:佛한다.

2. 獨速聯챔共和國아 支佛해 야 할 總願속에는 마음과 같은 것 이 包含된다.

a) 道路使用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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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짧뾰補f賞*JI (5teuerausgleichsabgabe),
c) r비 자」發給 手數料

d) r비 스」의 定JtJ]運行 許可取消와 內l맺水路船船에 대한 運行許可 發給取消로 因한 獨짧民主

j따Il國의 f[~‘政J::의 f첩팍외 이에 -딴싼되는 기터 財政 ~: 챔붉에 대한 補慣金，

1972年부터 1975年끼지 年間 支佛總‘짧은 2憶3，490萬「따르크」로 확정힌다.

3. 獨따l佛채까和!뼈은 每5-r~ 3셔 31티까지 , 첫 회는 1972年 3月 31티 끼지 , 獨M킨民主;J~和I행。l 指定

한 獨따!柳~;J자재III행 짧行의 計定윤 ~월1511 서 1~1林所if 獨짧對外웰易銀行 앞으로 該當年度의 :5z

끼1\쐐!t짧윤 對챔한니 .

4. 1976年 以後에 支挑할 tm簡의 規↑핏외- 그 總微浩-籍Jm閒은 1975年度 後즈!즈:ltJ]에 그 동안의 通行

量을 감안히 여 lifjj~한다.

第19條

1. 짧定 뺑方은 이 協定의 fiJ￥釋이나- 시행파정에서 알어냐는 縣點과 見解.差를 해결하기 위해 委

員會를 設f置힘-디

2. 同 委員쩔는 獨짧聯~共·和國의 交通*1킷이 全權올 委任한 代表외- 獨짧民主共和國의 交通相°1

全構윤 委任한· 代表로 構成폭1 t:-)••

3. 同 委負會는 關定睡方꾀 一Jj의 폈請으로 검集된다.

4. 具體l맨인 節次內容은 委탑會가 確定한다.

5. 委員會가 그들어l 게 委;任펀 見解뚫의 調整을 M￥決하지 풋할 매 , I폐 問題는 뺑JJ 政府에게 념

져 지고 兩政府는 이를 協商올 통해 調整한마.

第20條 j젠 ~IJ裝圖플 하기 에 週合하고 또 封印을 할 수 있었음에도 不펴하고 封印을 하지 않은 輸

送뚜‘;段에 대 해서 는 第7條의 m~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1條 이 協定은 1971年 9月 3섭의 써|빼때共和|때， 「소비에트」社會王義J[i網찌따n國， 大英·빠져3王

!빼， 그러 고 「아메 라 카」合썼|園 政府間의 없定파 함깨 통시 에 째力을 發生하맥 그 協定파 함ιJ) 껴l 속

침체하다. 1971年 12月 17 EI r본」이l 서 X폐j힘;사로 2<.1 2통으) JJJ{本올 作成하였 마 .

獨짧If뼈;채共￥11國 政府블 ft表하에

「에끈 · 바르」

獨짧民主共和國 政府를 代表하여

rp) 카옐 · 콜」

2) 附 빼 文 톨

I. 獨逃l佛캐덩하/11뼈 經濟 빚 MJ%:tm온 獨}짧l건:tj~짜II행1 해짧}옮이l 下記事項을 通9;0한다.

1. 第6條 2J]{에 依據하αl 腦I~을 委if맨은 1E:菜‘體오) ~L 企業암뿔이l 下達한 行II껏指示.

2. 第6條 3폈 뱃 4項에서 7]숭한 封티]찮{찮， ‘더’印 1 없網封印j1k訊랍의 兒本. ").'iL本은 本 協定

이l 依總한 通行이 td'lf1i되 7] 前의 ~'H설한 l낸‘機애 公꿇뇌 어 야- 한마. 獨j휩JfMl혜共和國의 ~t印製

圖， 잭印， 또는 脫關~t ~IJl땀점휩릎 變J!히펴고 할 u:l! 는 아 캘￥寶율 적 2원힘- H￥機에 獨~民主共

和l행!에 通知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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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獨進民主共和國의 國境地域 管理事務所는 可能한 限 이미 設置해 둔 封印裝置가 破指되지 않

도록 주의한다.

m. 獨遭民主共和國 關없局은 獨進聯챔共和國 經濟 빚 財務相에게 本 協定의 發效以後 特定物品

및 잘아 있는 動物의 t똥帶 및 運搬에 대해서 適用할 條件들을 通知한다. 獨짧民王共和國關親

局은 獨速聯챔#和國 經濟 및 財務相에게 將次 必要한 變更事項을 適時에 通知한마. 그러한

變更內容은 通行陽定의 精神파 字句에 符合하여 야 한다.

3) 훌훌定훌 附훌훌

獨~聯행共和國과 西伯林間의 民間人 및 民間物資通行에 관한 兩獨間協定의 @짚附物

1. 獨進民主共和國測의 委員會代表는 第3條에 關係되는 事項으로서 通行을 위해 指定된 通過地點

과 通行區域에 관한 事項을 通知한다. 本 協定의 發했以後에 가능해 질 通行上의 改善內容은

다음과같다.

鐵道部門:

a) 交通量으로 보아 必要한 경 우， 「구댄휘르스트」 國種通過地點으로 定期旅客 및 特別旅客列車

가 往來하며， 이 地點을 통해 살아 있는 動物을 輸送할 수 있고 直行貨物列車가 이 地點을

通過한다.

b) r게르스퉁엔」 國境通過地點을 利用하여 살아 있는 動物을 輸逢할 수 있다.

c) r마리 엔보룬」 國境通過地點을 往來하는 列車의 수를 같은 比率로 줄인다는 條件下에서 「외

비스펠데」 國境通過地點으로 列車플 運行한다.

d) 交通量으로 보아 必要한 경우 「쉬반하이데」 國境通過地點으로 直行貨物列車를 運行한다.

e) 貨物軍만을 連結한 急、行貨物列事에 定期運行客軍을 連結한다.

陸짧部門 : r바르다」 國境通3월地點우로 營業用 「버 스」와 營業用 貨物車의 通行 그리고 動物輸홉

을 할 수 있다.

水짧部門 i 全體 길이가 gom以上언 船團이 「하벨」江뺨를 利用할 애 적용하던 統制揚置플 澈廢

한다. 獨짧民主共;fa國 當局혼 불가피한 變更事項을 적절한 時期에 獨進聯했共和國

當局에게 通知한마.

2. 週行에 使用되는 運送手段， 運遇되는 貨物， ::L리 고 通行者가 擔帶하는 物品에 대해서논 關혐，

通行뾰 .B:.능 1와 비 슷한 性格익 요급을 徵~又하지 아니하며 어 떠한 保安惜置도 要求되지 아니

한다.

3. 協定 雙方운 第4項에서 言及한 原則올 흉惠主義에 立빼하여 적용하기로 合意、한마. 그것 에 相

應하는 規定은 通行問題에 관한 兩獨條約에서도 採擇훨 것이다.

4. 第7條의 規定은 通行時 特定物品 및 알아 있는 動物을 運搬 또는 擺帶할 경우에 수반되는 條件

을 기술한 通춧n事項 m節 2-4項 및 N節 2項의 特別調흉를 排除하지 아니한다. (附屬文書 m)

5. 協定 雙方은 通行에 利用되는 모든 運輸手段이 반드시 第6條와 第7條의 規定을 준수해 야 한다

는데 감意한다. 第20條의 內容은 여 기 에 저 촉되 지 아니한다.

6. 協定 雙方은 가능한 한 빠른 時日內에 國際慣例上의 形式을 갖춘 責任保險問題어l 관한 規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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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해)fgE찬j'j ~까1/쐐:i'] 13u~낌IfMi JJlJtfll國 챔}펴므1 11;단에 의 하여 制定히-기 포 영해핫1- ι)-. 이 1';]한 새 規

IE이 따i션펜 l이 끼지 한 }μfffl;UJJt관 ;<J] Jj-- ~젠If] 힌 tol.

7. 쩨않4Yf1 Ji5 :JVfnn행은 獨〕쩔 1차 :l:.;lt;fll l행 '，1견빠이 發給한 젓週F段고]- r2츠 터1 일 러 」의 j펀行禮 및 i행輔±

으! 싸'H때~，f/fit\{블 獨않: JIYf1 )fUtfIJ [행:1 ° ] 인정젠다는 l시容의 規Ii:을 互j띤王義의 原띠에 立뼈]허어 通

行1m隨。1] 판한 싸獨rn]의 {않krJdj-에 체감시 키 7] 괴→ 영 해힌다 .

8. 條約 뺏)j은 l~~10il兪낌시J이 아년 家f，f{ l/L (家댐으로 利버-"']는 車)와 「트레띨랴→j 그리고 이와 Il]

슷한 t'1'格의 잣通手段윤 상정9條 2떳으] I저씬이l 包1?;시키지모 양히l한마.

9. 패行 »B 'l ,oJ] 에디까I띤~ 껏이 아니고 펴김·춰 11~J人이 使m힐 팎籍， 新閒 맺 7] F-} ~IJjjlU 10의 f뽕1’R는

\Tfl行路플 〕샌..;JJj하는 행위보 긴주하지 아니한냐.

10. 쩨逃I佛)13겠찌 I I꽤은 通rj' liJb定의 發겠j以後 부터 +c I지 l댈水路船의 許T1T팎續이 1Y'u Jl휠~:1:.共￥n ff행꾀 rfr

위;챔￥떳어l 서 I~써. }산마는 것흘 |뼈 rYJ힌- 냐.

11. fl家Jf1 잣)j앙手段으 1암 퍼行하는 짧3國人에 대한 rll] 지 j發給 手數料는 짧18條 2핏에서 기슛한

r-'l] 지 )il~給 주數料이l f딩잠도] :<] 아 니힌마. 3때月 以 I:의 해ηJ ~許 iiT판 맏았Jl ζl 許可묶 歸明힘

쥬 있는 第31國A의 갱우는 여 7] 서 |앉外객}다.

12. 써짧 뺑方은 짧1 9{1$이] 1:씨}였히어 씩당잭1 lI~f JtJl이l 싸成펠 젖합1에 11 ‘1뼈.9]ι 3i띠行I~' 컵U 벚 二l ‘땀:織이l

객1:한 t1씨뼈쉰 시 S. /iU ii싸하 .7] 5_ OJδII 한다 .

3t. 훌훌 28

뼈林i'11l훌메 거| 보낸 聯合軍司令部의 훌훌훌짧

1971年 12P1 18R

(벤익문)

發까 : 18林 I쩌fl f)-때i패令떼

BKC/L(7l)3

19711f- 12지 18H

件名 : 19711!- 9JJ :lr:t字 4人‘패 liJbιι 뱃 1971샤 12月 17 /T츄 獨짧II'뼈 )iljt:폐 I I園피 011디

林/I'd의 l피해A 핏 10f꾀 ;ftihoJ] 판힌 써獨u것Jff ff \J 9-] r값파의 k잦行I IJl!i팽

/뚱쉰 : 11'1ff 쉰성;

~~7d 하는 伯林 JlI Jι 二r] 하 !

I佛17다I t(] 끼:'-fil5는 19711[' 9꺼 :lfl:cJ: 1\λ 1~l lth파 :;11 - \/1만꾀 어 이 r단鴻-원~ 보냄 니 to]-.

Iii} 씨IE 껴H iff5 A 빛 M、j 펴ti xUJ: l Si] :-lJ}'{ol] 의하 I (i li애쐐j收W、I、η ] :ifl끼 ’파넓은 獨때1佛)M자1'11國피- f펴1ff

샤꽤2] illifJ 윤 폐ri" ， 써7‘i히 지 위한 |μIE닫 ::<1) 잔 히JF략 j;4 定하고 있퓨니녀.

Y빠ili: l佛j찌짜II I!때의 -'oil 져l'jllf;)펴이 lii}lthi씨。J] ;f'ij:f:허- j]. 이 깐파 1r니*땀}파고1-도 。 l 플 *行한 짓을 찢求한

I9711l ‘ gPl ‘3 /] 字 聯)15폐↓II얘 기l 보낸 3λ!쐐 Jdtl!늪 으 ] ;샤翊oJ] 따\.'-]-서 獨따l佛채政H안 으l 代表는 1971年

12까 17띠 패 t써tλE °J] ';r"t1하있 유니 ι)-.

j佛 )1 5떠〔샤.J l£1 ↓I I은 3大1!iX1 大싸oJ] 가! 보t-1l 1971 1r 12끼 141'1 字 맡翊이l 시 l페 liJb~의 써bt을 提71'히-있 -5-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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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大國 大使는 1971年 12月 16日字 回答書輪에서 同協定의 諸規定이 同協定의 解釋파 適用의 基

準을 明示한 1971年 9月 3日字 4大國協定 內容과 一致한다는 3大國政府의 立場을 밝힌 바 있읍니 다.

1971年 12月 17 日字로 체결된 同 協定은 4大國協定의 最終議定書가 調印된 달로부터 西伯林地域에

서 發效되기 때문에 이 에 우리 는 西伯林地域에서 同協定을 實施함에 있어 西伯林當局이 執行해 야

할 任務逢行을 委任하며 可能한 協調를 要望합니 다.

1971年 12月 17日字 協定副本을 附屬文書와 함께 여 기 에 同封하는 바엽 니 다.

敬意를 表하면서

rM· 루띠에」 大將

聯合軍司令部 議長

(出處 : 1972年 12月 15日字 聯됐政府公報 第174號 附錄)

文 書 29

旅行 및 註問交流의 繹和와 改善에 관한 獨適民主共和國政府와 西伯林市當局

의 協定 및 獨適民主共和國 外務쉴 「코올트」次官과 西伯林市議會 「윌러」局長

間의 議定書附錄과 書輪交換 ‘

1971年 12月 20日

1) 뼈 定 文

1971年 9月 3日字 美國， 英國， 佛蘭西， 蘇聯政府間의 伯林協定의 規定에 따라， 그리고 緊張麗和

에 기여하려는 努力의 一￡뚫무로 獨進民主共和國政府와 西伯林市當局윤 伯林西部區域(西伯林)市民의

旅行 및 짧問交流를 마음과 같이 鍵和하고 改善하기로 合意하였 다.

第 1 條

(1) 西伯쩨에 常住하는 市民은 1年에 1回 또는 數回에 걸쳐 30 日 以內의 限度內에서 굶問을 텀

的 6로 西伯林에 憐接한 地域파 憐接地域。l 아난 獨進民主共和國內의 地域을 旅行할 수

있다.

(2) 1項의 旅行은 그 事由가 A道的， 家族的， 文化的， 觀光的인 動機일 때 許可된다.

第 2 條

(1) 西伯林에 常住하는 者가 東獨을 入國할 때에는 本人의 身分證明書와 通行證이 xl、要하며 出

國時에는 獨速民主共和國의 出國 許可가 要求된다. 必要한 證明書는 獨速民主共和國의 該

當官廳、에서 發給한다.

(2) 어런이흘 동반할 경우， 그 保護者의 身分證明書에 그 어런이의 λ、的事項이 기재되어 있거

나 혹은 어 런이 自身의 證明書나 사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例外의 경우(家族的 理由，

休g잃中의 얀씁在)에 16세까지 의 어린이는 保護者의 同伴없이도 入國이 許可된다.

(3) 身分證明書를 所持하지 아니하고 西伯林에 常住하는 者는 入國時 西伯林이 규정한 節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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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파 ，짧給펀 游 fY l 편類플 휴니l 해 야 한r:- j . if«行者으] .!!t分 01 TJ{Ji jt'한 애 이l 는 獨~f한::t;자짜II園 l펴

되도 二L에 該I~암하는 -휩銀플 EPt퍼이l αl→파- 'f數料갚 微J!){히 고 發給할 수 있마

第 3條

(l) 때1~1林펴11:者가 〕자獨애 入I행|‘딴 징 우에는 指펄펜 타때캔운通j뼈페녀點을 通j웰히} 야 한다.

(2) if«行 許ifJ뿔냐 쐐짧~:tJ자재國 휩同01 j따쇄한 電해룹 根據로 때f꺼林 常住者는 |행댈通j렘J也j成

에서 入國許 ifJ룹 發給벤-한 수 있 ιJ .

第 4 條

(l) 긴급한 家族(y，J JfJ1%나 人파「애 rJJ많가 發센:하I t]， If괴 1~1林 힘센5者는 1條에 서 許可한 값Ij r1，9許容

JtJj間이 이 111 땀났을 경우);.)-도 入|패한 수 있마. 入l찌에 1;，‘찢딴 쉰:可;τ- 값l펴펴/廳。1] 서 f짜i전핫1

짧*I~플 根}盧-~ 히 에 I짧펀( ~버~많J1h봐|l에 서 發給펜 수 있 다.

(2) 1條에서 言&젠 경우 以外예 비I: 헨的， 뺏術|씬， 經濟I'에 ， f쩌業|퍼， 文化i¥J m將가 있올 경우에

E_ 入國은 -H/r→고P:d다 •

(3) l J괴에 서 ~I:~述한 if«Y7몫 獨짧: f\，; ::LJ~짜l國의 。1 바 지 역 을 파I펌하는 경 우에 도 --I핀 l깨인 머3 ;病이

可能하다. 31떼셔 以}셔애 왼;선히 쥔녁 수 있는 1Jkh의 경우에는， 0:]러 차폐 01] 나누어 f헬}j(Ji

한 1Jk行윤 1ft끼애 11'1펴한 수 있까.

第 5條

(l) 때11j林 常{t~션 1긍 獨않하t.:Jt;f11關 1/«fj- jfrl:외 獨따:1/«↑"i fi!t (띠쩨) MXJ이l 맺은 유폐이l 根據하여 觀

光짜의 :<1 석 으보 배씨l깨으로 혹은 I짧뿜~ "Iι if«.行힌→ 수 있 까. 그쉰은 數 日 閒의 -)j!，J1Jk行， 합

U 旅fj' ， j펴*if« yJ 읍 ~떤 수 있나. {It:경~ ifK↑J ， 빠川j썼줬， 쉰_ 1닐생시-침→띤→도 한 수 있1/]-.

(2) 써11니林 챔’1::1τ씌· νl 빼‘光찍:으51..서 1/K行社의 ?때光tt l 없”고]- 판제없이 댄~ 13 빼光만 하고 펴뜰이- 오

.3[/<1· 하는 강우에는， I며 11~1林에 있는 값iH U 빚 1Jk fj펌‘%所01] .:0<-1 ;섭 또는 우판으로 旅1J‘許T:iJ畵

의 發給올 며3폐힌 수 있r:-]. 이 정우 1/«行iitl:는 1Jk行許可휩룹 까)JX:히여 -1-핀으로 또는 직점

{방패한다.

(3) 때매林 때tt쐐는 젠빠11Jk行川으 호 Wr可뭔 rl사 스」 단- ;f-Ij)f1한 수 있 다 •

(4) 때따林의 rj}j 스 j 댐jfd:는 이판 t따 j뻐하기 위해 |맺1폐뼈過뜰 쉰:TiT 'll을 수 있까 ..

평 6條 이 I값않을 Viii行함으로 염은 경 힘을 둔이l 로하α] it來의 」打'I란을 너 걷「 따~팽시 키 기 위 해 뺏

方 싼 이 f값5£ -을 토디l j!→ 하여 jL냐 前Jt~ iY'1 11«行級fll ↑IN!원。1] 合)，딘;한 수 있마

第 7 條 Jli11' )J은 ~‘ IU Ji→:파 木 |싸XE으 I ViJifHHJ삐윤 점- li-] 의 {t~에 게 썩정힌 1Jt:t으보 μ] 1.'1/시 7' ] 박 ，

IU Jl~괴- 삐行細HiJ이 ·friJ，; (에으띄~ hili ↑J첸 수 있 도꽉 윤으| 힌 이 .

까§8條

(1) 맺지은 各Jt 1\;;·;&릎 임 1녕 하고 II!] 1\;;]<갚이l 까] *IU定의 폐HJ괴- 따行쐐젠에 서 그띠1 ::1_띠l 일

0\ 냐 는 J，M9'1꾀: 와 셋m생，Ii음 。1] 잘하도~꽉 우1 qJ 한→ 1가 •

(2) I페 代싸센;와의 써싸은 oj)의 ，~J: i i-·i !J으.3L 이우이신까. 맺J:i1 ，\;;&늪은 써We‘l3/융 동만한 T 있

고 또 이픔에게‘ 써'iI싸음 우l 익} 딴 수도 있 l~]_ .

(3) 빼기代싸란이 M싸한 수 잉는 /JiWD는 쩨떼}.I:£:.)아lilt때 iLY: J10‘외 때11':1林 i i i'채따에 낸 7'1 ;<] pi °1

α11 j꽤1lW 은 |값씨으보 。 r /Jm때)룹 WOk한 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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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9條 本 陽定은 1971年 9月 3日字의 佛蘭西， 蘇聯， 英國， 美國政府間의 伯林協定파 동시 에 發

꼈하며 그와 同一한 有效期間을 가진다.

1971年 12月 20日 伯林에서 獨進語로 된 2통의 原本이 作成되 었 다.

西伯林市 當局을 代表하여 獨速民主共和國 政府블 代表하여

「울리허 · 윌러」 「권더 · 코올트」

2) 旅行 및 옳問交流의 *훌和 및 改훌에 관한 훌훌훌民主共和國 政府와

西伯林市當局聞의 協定을 위한 護定훌 附훌훌

1. 1年에 30日 의 總體在期間의 벙위 내 에서 (合意書 1條 1項) 西伯林 常住者는 制限없이 東獨에

入國할 수 있다.

2. 1年에 30 日의 總굶問期間이 이마 消盡되었을 경우에도 긴급한 家族的 用務가 있올 혜에는 入

國이 許可된다.

3. 특별한 경우에 限해서 獨進民主共和國 當局은 獨進民主共和國 政府와 西伯林市 當局間의 旅行

및 굶問交流의 羅和 및 改善에 판한 協定(l條 1項)에 定해진 뽑在期間을 초과하여 뽑tE를 연

장시킬 수 있다.

4. 西伯林 常住者가 東獨에 入國하기 위해서는 다음파 같이 申請節次를 밟는다.

a) A道的， 家族的， 宗敎的 혹은 文化的 用務로 旅行하는 경우， 끓問하려는 者는 市， 郵의 當

局이 나 獨進民主共和國의 通行證發給 및 申請事務所에 각각 려請한다.

b) 集會， 學術， 經濟 및 商業 또는 文化的인 用務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獨進民主共和國內의 招

請機關이 該當 通行證發給 및 申請事務所에 申請한다.

c) 西伯林 常住者가 觀光故行을 할 경우에는

--西伯林의 獨遭旅行社(DER)를 통해 獨짧民主共和國 旅行社에 申請한다‘

--當日로 돌아오는 觀光旅行으로서 旅行社의 수속이 必要하지 않은 경우， 西伯林의 닮問 빛

"hk行事務所에 申請한다. 申請은 우펀으로， 혹은 本人이 직접할 수 있다. 許可手續은 지체

되지 아니한다. 發給된 旅行許可書는 申請者에게 직정 교부되거나 우펀으로 송부된다.

b) 뽑在期間이 2 日 以內인 旅行의 경우， 出國許可證은 入國時 園境通適地域에서 發給된다.

5. 放行이 3個月 以內에 끝냐는 경우에는 數回에 걸쳐 실시할 旅行을 一括的으로 申請할 수 있으

며 獨進民主共和國의 여 러 地域에 游在하려는 旅行도 한꺼번에 申請할 수 있다.

6. 許可 申請에는 同-한 內容의 申請書 2통이 必要하다. 申請은 "hk行據定時期 3個月前부터 할

수 있다. 申請 事務節次는 一般的으로 6 日 이 소요된다.

7. 2 日 以上의 鴻在旅行時， 入國과 出國혜는 相異한 通過地域을 쭈IJ用할 수 있다.

8. 入國時 홉A을 인도하는 개(大)를 데리고 갈 수 있다. 이 경우 戰醫師의 진단서가 必要하다.

9. 다음과 갇은 절박한 경우에는 自家用車를 타고 入國할 수 있다.

→-旅行者가 身體障碩로 인해 自動車를 利用해야 할 경우

--긴급한 用務가 있는 경우와 大꿨交通手段으로 旅行텀的을 時日內에 達成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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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以 F섹 아띤이플 |폐{*하는 경우

다 I꺼地의 갖jifi o ] 不{엣히-거 니 때{따林에서 100k，1l以 h 떤 어 져 있는 정 우

이 외에포 ~~il짧E한t:Jt짜I I행 政IN와 西{핀林땀)허間에 처l 절 1단 11k行 및 itJJl1젠交流의 級和 및 改훨

οI] 관한 감젠 (4條 2폈) 이l 해 당하는 事Ell 가 있을- 경우에는 타家月]乘}펴 f합의 *11用이 許可된냐i

「오토lJ~이 J， 小뺏「오토바이 J， 원轉1/i플 使m하는 jj((行은 許可되지 아니 한다.

10. 셈者輸送은 종선파 같이 향方으I iJft十字社이l 의해 싣시띈다.

11. 젠}j온 에상뇌는 값j問者의 數륜 짧 11:1한 1난한 짧짧根據릎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通行짧 1찢絲듯F

9앉*'↓의 m짧*ial• ’1ft{을 아직 ;션싱하지 아니한\0]-. 그러나 燮치은 短Jtfj 11k行 (l 日 ) 에 데해서는 手數料

꽉 }깐|짜강).7) .iL 17피한다.

3) 빼 定 톨 附 짧

i깥方은 iW問 맞 1/«fj事務所가 수행깐 :~:m에 대 해 니유파 걷-이 合f뚱한다 .

1. 本%핑 5{~(2따) 에 의거하여 西111샤 rtf펴:}꾀←암 5711 의 !tij問 빛 1/«行휩務所룹 섣치한다.

이 개f J'%Ffr으1 ~↑'; flfltWi은 r.IH8샤 i l l '깜써이 ti'rJi:힌- 끼’핀투r이 행 사한마.

2. a) 때떠씨:Tli'I;~ }\꾀은 끼、: i，jij‘Jl: i해 |피後 8j폐以l시에 ιH 1'j51γr의 f찢씬~ 1↓2 ~엣릅 獨짧[차J=- J~fll l갱l政Iff얘 j떠렘

한 1:--)- .

b)!1f 1'55 Ifr판 |써 j많 i'l)- 7) 前ι11 ， j파거의 ~{l 代짜1셰| 요 팎1% 1꺼룹 시 훤-하'9， [fUJi댐點i은 協짧」를 봉iSH

f47f.決한마.

c) 파%데의 ↓싸所 jllij!£, i10:1Jfi! 빚 그 總낫!fJ￥핍이l 4ε 1§JJ!方의 1:'1효가 必댔하나.

3. 때{되林Tl i '{j， Iii]은 이 Ij1:1%1까91 현」과이I If' 꾀flU 빛 }f« ↑j팎1'% IWdI(If'BUro fUr Besuchs•und Reisean

gelegenheitendl) 파 고 쓴 간ι~l찰 깥안마.

땅1% 1따의 우괴Ul.시도 『값m젠 렛 }f«fj'강~‘%所.J!보 하t1~ , 그 띠1 二L 띠l 該’앓되는 우치l국의 住所릎

，핍λ렌ιI .

4. a) 微~J처초j싸III!찌의 U값M.微는 유 싸1951퍼이1 6人으로 한다. J歐칩의 數는 ~，、평이l 따 라서 111減J딘

수 있 냐. 이 갱 우 腦員1'1 :/의 f\:; J(펌는 띤씨싸‘꾀’l서。 l 돼정한 l찮t휩 겸~얘 기) ;핸Il:ij，이] 0) 사신

-완 ~fi끼 l힌 냐.

b) Ii뻐i~ft 빚 必따iii’l의 iliii« 5양。IH:ε 獨짜[\，; :tJ싸II I때 {llIJ꾀 l차입}川 1'1 떼l따플 fψm힌-냐.

5. 이 퍼‘務W센] 0l1'%IHj:f섬J( :i‘ : !~、 Ii은 1f;J~까) 은 )'j, 火， 기、，fItl밟 I~ 은 9시 부너 13시 까지 , 14시 부터

17시 끼지 보 히 P~ 水요일픈 10시 부 바 1:1시까지， 14시 부→터 18시 끼 지로 한냐. 土， n 요일파 公休

II 에 는 끼야도 2개의 ~tf1%f1r가 31l !ffIJJ 힘l修한 r:-I .

6. 따1%1따에서으1 m'll]까l 끼!i은 qJ해者의 )바{Utll.와 13fJ 係?J‘ 이 rl띠|꾀林에 서 한l 수 있다.

9H엣은 夫人피 16減以 I~'악 子꾀의 1f(( rj' ;]lf l;J-딘 1\;강 Il';펴히 야 }f((行許 i;]‘ ， lf판 發給1간을 수 있

냐. 이 '"1\ 그는 갓人과 f찌의 껴分流읍 과iJ닙11야 젠다. 에 1만 행1'11 로든 l\;;Jlflifl해柳을 띤있마

긍 流|꺼 j샤 판 }상까하는 wι:휩도， -1(人윤 {\;JJH 811 κ1J'iJ’fllJ-룹 "Pi파 6~이 11k行~{f j iJ밍괄 ~~~0'닌을

수 있\O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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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事務所에 배 치된 獨速民主共和國 職員은 獨짧民主共和國 當局이 委任한 業務를 取됐한다. 그

들은 執務時間에 닮問 빚 旅行事務所의 職員임을 表示하는 制服을 일률적으로 看用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職權을 가진마-

-入國에 必要한 申請書 빚 기다 書式을 제공하여 西伯林市當局이 指定한 官更로 하여금 그

書式을 申請者에 게 配付하도록 한마.

--試問 빛 放行交流와 관련된 案內事項을 옮問者에 게 通知한다.

-←入國申請書를 접수하고 정수한 申請書와 身分證의 記載事項을 對照、한다.

--旅行許可書를 發給한다. (날인과 서 영 포함)

--申請者와 申請을 委任받은 代理A에게 放行許可書와 기타 放行에 必要한 書類 및 放行指針

書를 직접 교부하거나 郵便으로 發送한다.

8. 西伯林市當局이 임 명한 事務所官更의 職務

--.事務所出入의 縣序를 規制한다.

-옮問者를案內한다.

-申請書와 기타 書式用紙를 配付할 수 있마.

-申請者의 書式記入을 도와줄 수 있다.

-必要한 案內事項을 傳達할 수 있다.

9. 事務所에서 근무하는 雙方의 職員은 서로 相對方의 業務블 간성할 수 없다.

10. 西伯林市當局은 事務所에서의 마찰없는 業務옳行을 위해 마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7事務所와 事務所 주위의 安全파 練序維持， 西伯林市當局은 이 事務所의 施設파 業務邊行에

有害로운 모둔 行薦를 禁止시킨다.

-獨짧民主共和顧 職員과 그플의 必需品 運送의 安숲保障

-事務所의 維持에 必要한 「서버스」提供 施設， 物品具備(例 : 난방장치， 전기시설， 청소)

-雙方을 연결하는 電話架設

11. 雙方은 각자의 業務옳行에 必要한 費用을 각자 부답한다.

4) 톨 輪 交 換

i) 홉遭民主共和國內閒 外務쏠次官의 훌훌용

獨進民主共和國 內聞 外務省 次官

1971年 12月 20日 , 伯林

西伯林市廳

「울리히 · 뭘러」局長 貴下

尊敬하는 局長!

『旅行 빛 옮問交流의 鍵和 및 改善에 판한 獨進民主共和國 政府와 西伯林市 當局間의 協定」과 관련

하여 本A은 全權委任代表로서 貴下에게 다음의 事項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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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차::U다fl l행!은 西伯林 램住者의 111<行 빛 i해 flfl삿-헤t -륜 우j 81] 마음-에 옐거한 I꽤1찮通週J也點의 통과

판 허기-할 것임니 t+.
(w) 鐵追‘， 地下鐵， 急、行’ Y!J車룹 이용한 東쩨j센域 入|쐐의 경우 cl평핸·通過地點) : r프라 드라 히 」街 釋

(Bahnhof Friedrichstraβe)

(.-) “2Jp.者·의 入|뼈의 장 우(國탤 通쐐t也뽕IIi ) : r보븐홉머 」行j (Bornholmer Straβe)

「쇼세」街 (Chausseestraβe)

「인말라 벤」街(Invalidenstraβe)

「오바 llJ-움」橋 (Oberbaumbriicke)

「존넨 알페 j(Sonnenallee)

「프 레 뷔쓰j (Drewitz)

「슈터캔j (Staaken)

「부도<11 쇼세 j (Rudower Chaussee)

o !~I 행1계J릎 flJm한 入國의 경우- (國J장· 通펴J며制) : r보릎홉마 」街(Bornholmer Straβe)

「쇼세 」街 (Chausseestraβe)

「안맏리 덴」街 CInvalidenstraβe)

「존 낸 일-페 j (Sonnenallee)

「드러l 뷔 쓰j (Drewitz)

「슈바켄j (Staaken)

「루도벼 쇼세 J (Rudower Chaussee)

敬;훤플 表-하며

「코올트」 次r따

ii) 뼈伯林市聊 ! 댈러」局훌의 톨職

뼈따林 il:i廳 「펠라 」 댐 j효

1971 iF 12져 2013 , {f/샤

次 t더

「쉰 터 · 코올프」 씹·←，--

4￥敬칭j- ice 갯~ 'g !

fr 1Jlf(行 넷 JψM1j交페i ‘익 級tfl 렛 L'lc 힘·이l 관한 쩨:&B E치 -U~ffl l或| 政JH와 fJN{1다林TIJ '.침f; )펴 |웹의 |찌Ai:dlf~制고l

판녁l하여 *A은 :\.11:"1'-9-1 今口ι1:' t암輪윤 ;살 밴았읍니냐.

木人은 이 펌輪을 풍BI] 때伯林댐’섬 쐐으I 1Jk行 빛 꾀fJ lj잦파←릎 위 해 냐음으1 I행체패j댐j띠없'1 1 j 6 J 開Jt(되

있 c:]-는 것 윤 if3엇n했 윤니 니 .

@ 跳H한， J따←r:微， fJt行列III단 ;f:J]꺼]한 *S3~入|때의 ;강성 )우'f-(이l때E쩨때세파댄iii삐i띠J1 ~페웬J띠u띠g짜센~) : r-'!각.J.괴리 드f떠4 허 j f;1!街!j' !牌쐐

(ie) ’“u步L%i A죄꿇잉앙4임씌으의l 入1쩌펴폐l떠의 경우 (I꽤짜찌l페 i패IT ;쐐펴J매U띠}j얽밴，-IiμIi ) : r디‘〕ιl

「 솥 세」 젠

-- 170 .-



「인발리댄」街

「오벼바움」橋

「존넨알레」

「드레뷔즈즈」

「슈타켄」

「루도벼 쇼세」

@ 自動車를 使用한 入國의 경우(國境 通過地點) : r보른홀머 」街

「쇼세」街

「인말리멘」街

「존넨알레」

「도레뷔즈」

「슈타켄」

「루도버 쇼세」

本人은 通過地點의 數가 앞오로 줄어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敬意를 表하연서

西伯林市廳

「울리허 · 뭘러」

5) 醫 定 훌 附훌훌

雙方은 通信을 改善할 것에 合意、한다. 이 에 必要한 協商은 獨進民主共和國 政府當局파 西伯林市

當局間에 進行될 것 이 다.

〈出處 : 1972年 9月 15 日字 聯첼政府 公報 附錄 174號〉

文 書 30

院內 基民黨 (CDU) /基社黨 (CSU) ， 社民黨 (SPD), 自民黨 (FDP) 의 共同決議

뚫提버

1972年 5月 10 日

a) 獨速聯행共和國과 「소비 에트」社會主義聯행共和國間의 1970年 8月 12 日 字 條約파 관련하여 聯

월政府가 提出한 法律草案 및

--油印物 W•3156 , VI -3397 며 w• 3397-

b) 獨짧聯챔共和國파 「폴란드」人民共和國間의 相互 關係正常化原則에 관한 1970年 12月 7 日字 條

約과 판련 하여 聯해政府가 提出한 法律草案，

n



--油印物 VI-3157, VI •3396 中 VI-3396 • -

에 대한 두tll째 짧b1암외- 最終表快로서 J[1뼈케i議웹는 다음파 같이 決議한다 :

獨遊聯Jj‘講會는 獨짧Jf~~~죄까지1[행|고]_ r소tlJ 얘 -'!cJikl템主義짜깨|행l없의 1970年 8月 12 日字 條約 빚 獨짧

Jfl뼈 ~{\짜1'11關파 「폴란드JA하짜자II때해j의 제互 판치l 止챔?化l꾀HiJ이l 판힌- 1970年 12月 HI字 條約올 表決

험이l 있야 이-래와 같이 ’ffi:찬한r:-j .

1. 歐洲ZfS재 및 찌넓~J佛Yf5 0J자짜I I때의 잊(金保l훤은 우리의 對外政짧。]f1求하는 꿇*1"1標디 條約當

챔[때둡이 暴力使)디 잊 暴力j찌齊을 엽숙히 그마고 첸저히 뻐棄힐- 것을 효言한 獨 • 소條約파

獨 · 波條約은 이와같은 I'l標이l 혐싸할 것이다 o /I'a條約은 째}遊Jr~9{)짜지!國。l 東歐織l되 이웃나

마둡고l 뱃으래고 히-는 暫定1짧~ (Modus vivendi)의 초몇:펠팎냐.

2. 獨짧l佛}펴하III행은 上記 두 條約縮結-보써 R때與맏는 諸般 義務-를 |극發的으로 禮↑j펠 것이다.

|폐條約으1 ll]-당을 이루고 았는 것윤 오능닫 事寶上 存fE하는 l행핸線의 5성~o] 딱 j꾀‘ 國챔線의

←→方的 蠻핑을 折否한마는 것 이 r:-I-o W\J 條約블온 獨짧에 대한 平和條約l꽤 ;명制의 先f91J가 되

지 않으며 現存하는 國평總에 대한 法l찌 根熾릎 이루는 것 이 아니 마.

3. 上記 條約둡은 양보할 수 없는 1~1 決權을 짧멸하지 뭇한다. 歐洲의 짧狀속에서 民族的 再統

一윤 平和的으로 j당求하려 는 獨짧聯꺼3共和l때의 政策은 獨~問題으l IE‘협’한 柳決을 ill.뚫하지

않는 l司 條約과 牙’l힘되지 않는다. 獨짧]佛!J'!5j댄IJI행이 |급決權의 t셜’行을 要求한다고 해도 그것

이 領士외- 國딸總의 變更을 흉흉求하는 것은 아니 r:-]-.

4. 獨짧I佛죄3議뺨는 1954年에 체결된 獨때條約 랫 二l이l 附隨원 合첩事폈， 政짧3즙참파 1955年

9月 13 더 獨짧聊꺼재다fll짧피_ r소비 에트」社會主議I佛)1))핸fl l때 l펴에 처l 견펀 協핑이 上記 누 條

約파 背跳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完全히 ti쳤l하다는 것을 確認한마.

5. 獨짧全體 및 伯林에 대한 4大國의 權利와 義路는 |펴 條約으로 합害1얻지 않는다. 獨짧聯쉬3議

會는 獨짧問題 全體에 판한 最終I'i‘} fl햄決이 留保펴고 있다-는 專‘팔어1 :rr ij혜히l 서 上記 權利와

義務가 存觸되는 것올 重짧ifil\l.한마.

6. 同 條約의 重大;띔義와 판i산하여 獨때I佛:J{)講혐는 聊)4)政府가 獨 · 소 벚 獨 · 波條約의 JJt r옮案

파 함께 立法機/g힘에 提山한 覺書륜 支持한다

7. 獨짧聯쇄共1'11國은 계속해서 安숲파 自다l의 支柱가 되고 있는 大西洋同盟애 充實할 것이마.

8. 獨짧聯켜5共'fill때은 歐洲共l퍼體둡 점차 政治l찌 統合體로 發展시키기 워하여 이 :1:1디域 同盟國둡

과의 協調下에 歐洲統合j政짧올 계속 J1I~進해 냐깐 것 이 다. 獨進JWf\n샤댄II國은 이 플 위 해 소련

괴 J'J< fl띠 따t 會::1:義때家을0] m따ψ!'I經濟共페뺨오} I옳째판 승진하끼플 U}i간 다.

9. 獨짧聊)4)갖댄fI國은 4大國떠~ 맞 쐐깅핑센]題協定이l 싸퍼- 팩ifrcl林파 獨않~t때5共frJI때間의 結*관

져] 릎 제속 維쐐.. 發展시깐 것 이 바는 {彼센fI한: ()(;i합둡 다짐한냐. 그리고 獨짧l佛킷1共和國은 將

次 西lfl林의 生t펴f1§力파 二l곳 住K룹의 l!:.댐I페上을 위해서 쨌)J끼쉴- 잣이마-

10. 獨짧聯}1)까하fJ國은 獨~J치 ←t共和!때고}의 Iv해 f系 jE‘힘化룹 推進힌다 0 ] 와같은 關係正常化의 횡總

는 緊張繼ffl 빚 츄|憐!해係의 l폈則이 wi獨問의 人間|찌， 制!풍的 Iv해係發展을 위 해서 最大限 具

짧되어야 한마는 點i이 다.

1972年 5月 1013 , r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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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內政黨代表 「바 흔 젤」

「스튀켈흔」

「베 너」

「미슈니크」

〈出處 : 1972年 5月 18日 字 公報 第72號〉

文 書 31

獨i뚫聯훗8共和國과 獨速民主共和國間의 交通問題에 관한 蘇約과 同 條約과

關聯한 讓定書附錄， 書輪交換， 國務省 「바르」次官 및 「콜」次官의 聲明

1972年 5月 26 日

1) 홉 約 文

獨~聯첼共和國과 獨進民主共和國은 獨立國家 相互間의 一般的 慣例에 따라 歐써에서의 緊張醫和

에 기 여하고 兩國家間에 正常的 善憐關係를 發展시키 기 위한 努力으로，

兩國家間의 領土內의 또는 領士을 通行하는 A的 벚 物的交流 問題를 規制하려는 目的에서 本 條

約을 練結할 컷 에 合意한다.

1. 一 般 規 定

第 1 條

1. 이 條約의 對象은 이 條約이 有쳤한 領域內에서 許可되었거나 登錄된 交通手段을 利用한 道

路， 鐵道 및 水路에서의 相互 往來交通파 通過交通。1다(以下 交通이라 略稱한다) .

特定한 輸送手段의 利用에 판한 內國法規는 저촉받지 아니한다.

2. 條約國은 相互主義와 無差別의 原則에 立빼하여 國際的으로 通用되는 慣例에 따라 그들의

領土內의 또는 領士를 通行하는 交通을 最大限의 範圍內에서 保障하고 鍵和하며 가능한 한

合理的으로 處理할 義務를 진다.

第 2 條

이 條約에 別途의 規定이 없는 限 交通은 該當地域國家의 關係法의 規制를 받는다.

第 3 條

1. 交通當事者는 他條約國內에서 許可된 公共交通拖設을 쭈IJ用할 수 있다.

2. 한 條約國이 自國領士를 通行하는 特定한 通行路線을 指定하는 경우에는 그 國家는 그것을

가급적 융理的으로 調整한다는 觀點에서 施行한다.

第 4 條

交通은 指定된 國境通過地點에서 이루어 진다. 이를 變更하기 위해서는 獨짧聯혜共和國의 交通省

과 獨題民主共和國의 交通省、이 事前에 쫓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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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條

交通手段의 運行을 證明하7] 위해 JX方條約國。 l 發行한 官認書類와 그 국가의 領土에서 運

行이 許可되고 또 登錄된 삿通手段을 위해 獲行된 官핍書類는 20條어l 別않의 規定을 두지 않는

l폈， 相互認~한다-

交通當事者의 身分운 條約j園의 關係機網0 ] I행境通過룹 증명하71 위 해 公的으로 發給한 身分

禮미j 어l 의해 證 IYj펀녀.

第 6 條

1. 交通파 판련되 야 징 수되 는 公課金피 'J:數料는 總1lft l뽑짧으로 處I맺될 수 있 냐.

2. 交通當事者가 擺깎뻐하는 旅行朋品 및 消費l념이l 디l 해 서 는 入l뼈 핏 버國公課金과 其他 유시힌

手數料가 免除된다.

交通'F段。l 通常l쩌으로 使j핀하는- 썼料 및 윤휠유의 據懶品과 錢懶附顧， 代用品 및 其他附

屬品에 대해서는 入國 빛 出國公課金피- 其ftJ.J. 유사한 手數料가 免l徐된마.

第 7 條

1. 條約國 雙方은 딩己빼의 領土에서 不慧의 1».雅파 水上事故가 鍵生하는 경우 故|뚫修理， 명引

fF業， 醫擬奉ft， 造船所 맺 .I場，-서 iJ] 스」 등의 긴 납규L조를 提供람마.

2. 1».雖과 事故가 했生할 경 우， 二L에 대한 조사와 必펼한 초λl 作成에는 잊輸°1 發生한 地點의

$規를 적 용한다'. :f:員害評價에 :Ii'뽕힘 조서 는 相互通知한다.

第 8條

交通週行파 판련3단 j힌路의 }바願， I짧 Jar週路의 ;;<1 냐진 長距離;if첼 l Qi행 l쿄I돼， 좋요 長距離道路， 水路의

水深 맺 水位， 水門젤 Jllil함間， 船船運行禁止， 71 타 情報어l 판해서 는 相互 通報한마.

第 9條

가능한 한 交通올 簡素하게 合J!1!的으로 j딴營하7] 위 해 서 條約國은 土木工事를 ~i‘寶u하고 。l 릎 施

行함에 있어 서 이것 이 他條約!행의 i패j훨잣週에 C성 헝:올 주는 경 우， 이 플 事:前通告하고 이 에 必要한

抱h웰에 關해서 相互協議함마-

m. 鐵 道 交 通

第10條

1. 列협훗通에 았어 서 ~jtJJ쩨 t륨 맺 i짧'I함列 l홈 湮行강I'폐파 1m客ffl 列事맨g장 벚 팩포1隔때2~은 l園l際

列 i흉時閒表協約얘 기초한 잣j퍼1싫aE을 고ιl하여 에III 때?決:하거나 條約|행의 該當中:!자官廳間의

if意로 이루어진다.

2. 交通파이 f1V外l얀}으로 過大한 경우에는 熾때의 運營能力의 벤위내에서 l웹 [합-릎 合;딴할 수 있마.

第11條

1.;旅行者·와 주김j物 j필送이l 는 『鐵피1Jf<’짧판때物 ill!送에 판한 國f~~~定d1 (CIV)파 그의 追1Jn協定

이 적용된아.

2. 貨物Iill!送에 는 『微道1월 !Jfoj뺑送에 판한 I園際協tEdI (CIM)과 그의 i良jJn協定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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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 2條

1. 이 條約에서 말하는 國境區間이 란， 條約國의 國境地域의 두 鐵道羅間에 있는 急、行列車路線

區間을 말한다--부차적으로는 그와 憐接한 鐵道運營地域도 包含. 이 地域에서는 兩條約國

의 法規가 適用된마. 鐵道運營法規도 적용된다. 例外的안 事項은 合意될 수 있다.

2. 雙方의 鐵道行政 當局은 自己測 地域內의 鐵道施設과 裝備를 維持， 修理， 改善한다. 이 條

約에 規定되지 않은 例外的안 事項은 合意、에 의 해 決定될 수 있마.

3. 條約國의 該當 中央官廳은 施設의 變更計劃이 나 國覆區間과 國境鐵道購에 있어서의 技術上

의 變更이 交通連營에 영향을 til 치 는 한 이를 相互 通告한다.

4. 鐵道行政 當局은 交通에 영향을 마 치는 경 우에는 國樓區間에서의 L행設維持， 修理， 改善作業

의 時期를合意한다.

5. 雙方의 鐵道行政 當局은 他條約國의 領士위에 있는 安全 벚 電信施끓의 維持， 修理 벚 改修

作業에 관해 合意한다.

6. 兩 條約國의 鐵道羅問에 設置된 電信線은 오직 鐵道業務上의 週信用으로서만 使用될 수 있

다. 이 線은 鐵道自體나 公共的인 通信網에 연결될 수 없다.

7. 國擾區間에서의 鐵道交通에서 發生되는 그 때 그 때의 問題는 별도로 合意， 解決한다.

第13條

1. 棄務員의 證明書는 相互 認、定한다.

2. 相對便 條約國의 領土에서 근무할 鐵道行政當局의 從業員은 制服을 휠用하여 야 한마. 그들은

相對便 鐵道行政 當局의 業務規定을 준수해 야 한다. 그들의 業移옳行이l 必要한 消費品이 냐

生活用品搬入에 대해서는 公課金이나 手數料의 徵~又를 免除한다. 國境通過地域 鐵道購에는

그들을 위한 휴게소가 성치된마. 必要한 경우에 그들은 醫續의 惠、澤을 받는다.

第14條

1. 獨速民主共和國은 獨進帝國鐵道區間인 「겔스퉁겐J (Gerstungen)파 「당크말스하우센J (Dank

malshausen)地域에서 「카리」生훌品을 輸送할 경우 獨짧聯행鐵道局의 「헤렁겐/베라」

(HeringenjWerra)往來列車가 灌獨民主共和國의 同 領士를 通過하는 것을 許容한다. 이 交

通에 必要한 商業上 運營技術上의 條件은 별도로 合意한다.

2. r헤 링 겐/베 라」路線으로 「차라 」를 獨進民主共和國에 輸送하거 나 그 地域을 通過하여 第3國으

로 輸送하는 경우에 同 「카라」列車는 國境區間 鐵道購인 「겔스통겐」을 直接 通過한다 r겔

스퉁겐」에 있어서의 越境手續은 獨進聯행共和國의 「베브라j (Bebra)와 獨짧民主共·和國의 「겔

스퉁겐」 通行方式과 갇다.

第15條

1. 獨進民主共和國은 獨짧聯행鐵道局의 列車가 自國의 領士를 지 나 國뚫通過地域을 경유해서 獨

&률聯훗$共쭈\1國의 「오버슐.J (Obersuhl)羅을 往來하든 것을 許容한다. 이 許可內容에는 이 地域

의 建集物과 附帶施設어l 必要한 數地의 無慣쭈IJ用이 包含된다. 獨~帝國鐵道局의 同 地域은

獨進聯됐鐵道局이 g費로 補修하고 管理한마 r버l브라j (Bebra)-I-겔스퉁 젠j (Gerstungen)

間의 越境通行은 이 로써 탤害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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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獨짧~초共재國은 獨짧I佛;J~:J댄III뼈의 「쉬 l빙 마J (Schwebda)關파 「헬드라J (Heldra)繹間을 週r

行하는 獨행聊체熾밸l굶 列車가 上記폈에서 合;향된 것파 |폐一한 條件으로 自國의 領土블 通

펴하여 !때따‘通過:f't디城‘을 정 유하는 것을 許容~댐-다.

第16條

3해짧l佛껴H~和國은 獨짧帝國없u혈局이 週行하는 列車기 復線으로 권國의 짧士륜 지나(獨짧民主共和

l園이l 있는) 1-바르다Illl] 바J_I개르스통」地域윤 通行하는 것을 허락한다. 獨셨1:*國鐵펴局은 이 t따域

-융 l각 딘mll의 人貝괴- 짧m으보 運魔， 補修， 維持한l?l- . 이 許可內容에는 이 地城의 建햇物괴- 附帶b띠

設이l 必꽃:한 |없-:t띠의 4fi~f휩利꺼이 包含된다.

Dr. 內陸 船船젓通

第17條

1. 兩 條)씬댐은 그뜰의 짧士에서 i묘패하고 싼濟l’에인 船船運行을 위한 諸般與件이 마렌되도복

努力힌-마.

2. 써끼;主義으1 mU{IJ이] 'li.:뻐하여 水路j훤fi을 위한 許可선ill는 不~\、燮하다.

第18條

1. 때對便 條約國의 港디외 ;웹캔11 1傷閒이l 物l맘1플 週送하기 위해서는r該짧機關 또는 主務l협局의 特

끼Ij許可가 必갖칭하다.

2. 通퍼!JUte의 歸t路에 相對便 條約國에 物I I’l펴을 週送하는 경우에는 評미가 必찢하지 않다.

第19條

1. 파f더Ffr 7]- :}뭔定5]어 있는 경우에는 17條1폈이 적용판다. 이릎 워하여 득띨허 許可된 混뻐所

에서는 內l짧船뼈의 乘務‘i컷의 上陸이 保따꽉l다.

2. 破뻐所기 規定꾀어 있 cj i:!-]-도 不쉽;으l 事i'N. ， ~딛行 i'Od많， ~病， g,然N펀와 김-온 꽉짝힌- 펄件6]

發':t한 경우나 또는 당u며 條싸JI핵으l 該댐피’願의 許 ilJ‘와 챙~1I펴이 있을 경우에는 다흔 j뼈當한

짧所에서도 週J!lJi; r l"止니- 1::1댄이 許可J간다. 뻐i~은 特33j(한 펌:fl/:이 發즈t:.힌- 경우， 運빼; 1:1::1 11.: 빚

기 다 合l짧한 팬|최륜 主綠폐l굶 또는 판제기관얘 j벼f늠해 야 한-마.

3. i탑水位， 低水位， 때結， AU::폴Fil& 等으로 jZ;;1하여 繼續運빠이 不可能히거 나 5lli J!lJt IM f떳을 받는

정우에 는 物，암l을 굶꺼 섣 거 나 內陸船船의 낌을 il쩔減시 낄 수 있다. 物品의 移賴 -!E는 輕減은

該當 機關이l 해깐I되 어 이 하딱 핀; ;<1] ::< ]의 TI:~할 F에서 녁1 可能하다.

第20條

1. 第‘5條에 의거하여 詩證l꺼違를 찌互 訊定하는 것은 內陸船週뼈t애 있어서 「옐떼」江파 內陸運河

륜 위해 發給펀 運fj歸 ~YJ書이] I쨌하여 有效하다 . 獨j헐民主;l~fll國의 船船證明뿔는 水路찰 利

用하는 경우어!만 인정된다. 同 水路는 獨짧I佛죄5:J하III행의 內陸船運行規定의 적용對象이다.

獨짧]佛체共쭈IlIB회의 船船짧明뿔는 獨遊民主j다II國으l 水路이l서 認定3단다.

2. 兩條約國中 →方의 內陸水路블 他方의 大엠船船6 ] 또는- 集l짧으로 過度히 運빼힐 애 이l는 該

?쏠官없혐의 페;현가 11、要하다.

過度한 週J1Jte이 란 flE1~固으l 船船이 나 船l햄의 容;협이 水路利)f.J어} 판한 兩條約國家들의 1!規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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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定펀 容量을 超過하는 경우를 말한다.

3. 水上機器， 水上裝備는 運送될 수 있으며， 新造船도 運送될 수 있다. 麗技用보트， 運動用보

트， 기 타 個人用 水上交通手段을 船積貨物로 또는 벚引하여 運送할 수 있다.

4. 運送路線이 規定되 어 있는 限， 이 路線을 벗 어 냐는 경 우에는 該當 機關의 許可가 必要하마.

第21條

內陸船船은 萬一 이것이 物品運送에 있어서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國際的 慣例에 놔라 保親通關이

許可된 경우에 限해서 保뾰通關이 보장된 것으로 認定된다.

保規通關이 保障된 證據로서 保뾰通關證이 認定된다.

第22條

水門， 船船起重機，. 船船破‘때所 等을 包含한 水路의 利用에는 當地에서 적 용되 는 關係法規에 의 거

하여 公課金이 나 手數料가 징수펀다.

第23條

兩條約國은 「옐베」江上의 472.6km부터 566.3km까지 의 區間에서 內陸船의 마찰없는 運械을 서로

保障한다.

fl. 自動車 交通

第24條

1. 이 條約에서 말하는 塵業上 必要한 人的 輸送이란， 自動車와 「트레일러」便으로 사람을 有料

로 혹은 事業上 運送하는 컷을 이른다.

2. 이 條約에서 말하는 自動車便의 物品運送이란 自動車와 트레일러에 依한 塵業上의 物品輸送

과 工場間의 輸送을 意味한약.

第25條

1. 兩 條約國은 事業上 必要한 非正期的 A的輸送과 各國의 領土內의 또는 領土플 通過하는 物

資輸送어! 대해서는 相互主義原i則에 立關해서 許可發給權을 行使하지 아니한다.

2. 條約國 一方의 企業體가 事業上 他方의 領士內에서 또는 領上를 通過하여 사람을 定期 「벼

스」便으로 運送하기 위 해서 는， 그 條約國의 許可가 要求된아.

3. 兩 條約國은 事業上 自國의 領土에서 채용되는 흩健人의 輸送 및 自國內에서의 物資運送어l

대해서는 許可權을 保有한다.

第26條

自動車의 型이나 裝備가 許可地內에서 적용되는 法規와 一致하는 한， 그것은 相互 適法한 것으로

認定한다. 自動車와 「트레알러」 및 그 積載物이 通行地域 國家의 法規定이나 許可容量을 超過할 경

우에는 그 條約國의 該當官廳、의 許可가 必要하다.

第27條

運送에 使用되는 自動車는 짧{賞責任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自動車事故로 인한 被害補慣은 J] IJ~

의 規制對象이다.

第28條

道路交通에 의한 物資運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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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j행j용에 픽l핸< 1957年 1月 1513 字의 關뾰m~ (Carnets TIR)

--陸路運送上의 國際危險物取됐어l 판한 1957年 9月 3013字의 歐洲f쩌定(ADR)

V. 海 上 交 通

第29條

1. 兩條約!행은 物資運送과 移積을 위하여 港口와 海上交通設備블 뼈互 利用힐 수 있도록 한다

는데 合황힌-냐. 兩條約l짧은 各Jt !계已빼 港口에 있는 相對便 條約國의 船船을 ft1!國의 船船과

l테等하게 取썼‘힐 것 을c {-싸 l庫한다. 이 것 온 특히 득f·總않j次， 手數料 맺 港灣使ffl *t 微Jj){， 港灣의

自버로운 出入파 그 利月]에도 적용된마.

2. 兩條約|행의 船船은 各딘 터 l때의 |때없릎 掛揚하고， 댐對便 條約國에 出入하띤서 物品을 運送

할 수 있다. 相對使 條~tJ행의 딴디외 趙載써I해이l 物I r!jb ~을 i띤送하기 위해서는 同 國家의 特別

許니I가 '.0、폈하다.

第30條

1. 兩條約國온 自國法律에 의하여 國續올 禮明하기 위해 規定판 書類를 f'#청한 船船。l 同 國家

의 國雄를 抱揚한 경 우， 同 船船윤 뻐j 條約國의 船船으로 간주한다.

2. 合法的으로 發給된 船船測定證明렵룹 保有한 船船에 대해서는 再測定이나 事後測定이 免l徐

된다.

3. 港口使用料플 支柳할 때는 船船폐定證뽑이l 記휩~된 容積올 根熾로 한마.

짧31條

條約國 }方의 領海上에서는 相對便 條約國의 船船이 抱揚하고 있는 國題의 國家에서 젝용되는 훨

務員，~備， 施設， 船船安全 手段， 測定， j뿔JlJ1i; 1生能등이l 판한 規定의 척 용융 받는아.

VI. 終 結 規 定

第32條

1. 本條約의 適用이 나 解釋에 대 해 뱃方으l ~解쏠가 에두되는 경 우에 는， 兩條約國이 構成한 委

설험가 이것을 解決힌마.

2. I폐 委합짧의 各 f~表R짧은 獨짧l佛'ijl )짜11國 l佛채交illH디의 全權代表와 獨~~王共和國 交通相

의 全椰f-t짧가 이 끌어 간다.

3. 同 쫓첩때는 條約!캠 一方의 짧뚫으로 챔集된다.

4. 具體的인 週營%J次는 委쉽썽에 의히) I짧7£뭔나.

5. ~데 委員會가 뾰l않된 헬方의 見解쏠릎 'if;;자허<;\] 뭇한 경우에는 (rlj 問題플 各國政府로 移管하

며， 政府는 이릎 協때을 통해서 얘{(~차i한다.

第33條

* i~f~은 無j얘限으로 練結원다. 木 條約은 發效 5年後 每sf末 3個月 前의 通告로 if.末에 f때約J딜

수 았다.

木 條約윤 왜互 쩔펀잣換올 j뻐해서 本 條約외 發셨에 ~\、 1찢한 對內l맨 條ILl:充Jι을 通告하는 달부터

據效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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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證據로 兩國의 全權代表는 本 條約에 뽑名한다.

1972年 5月 26日 伯林에서 獨進語로 된 2통의 原本을 作成하였 다.

獨速聯챔共和國을

代表하여

「에곤 · 바르」

獨進民主共和國을

代表하여

「미차옐 • 콜」

2) 獨進聯햄共和國과 훌훌進民主共和團問의 交通問題에 관한 條約의 §훌定훌 附훌훌

第1條에 관한 議定書 附錄

海運1JK客船파 內陸船船便의 放客의 運送은 現在는 實雄되지 않고 있 다. 雙方은 前提條件이 充足

될 경우 이 問題를 處理하기 위한 協商을 開f崔할 것 에 合意한다.

第12條에 관한 議定書 附緣

兩 鐵道行政當局은 鐵뱉業務上의 通信을 위해 더 많은 長距離電話를 架設할 것을 檢討한다.

第17條에 판한 議定書 附錄

獨速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進民主共和國의 內陸船船에 대한 許可業務 再開와 함께 獨進聯챔共和國

의 內陸船船에 대한 許可惜置도 再開할 것을 宣言한다.

第21條에 대한 議定書 附錄

條約國은 內陸船과 그 積載物에 대해 現在 實施되고 있는 安全保障提置를 變更시키지 않을 것을

宣言한다.

第23條에 대한 議定書 附錄

1. 獨進聯켜5共和國과 獨進民主共쭈lJ國은 그들의 該當 官廳間에 물의 正常的 흐름狀態의 維持， 「옐

버11 J江上의 472.6km부터 566.3km에 서의 正常的안 船船運行의 維持 等을위해서 예컨대 織 · 橫

의 水位測定， 千懶測定， 水深이 맡은 곳을 조정하기 위한 俊傑과 械行障隔物의 除去‘ 等에 판해

서 適時에 事前通告할 것에 合意한다. 破水이나 水路의 標識는 雙方의 合意로 施行한다.

2. r엘베 」江上의 水路， 發電所施設， 港口進入路 等은 지금까지의 慣例에 따라 標識된다. 이 慣

例는 條約暑名日의 「옐베」江의 狀態를 基準으로 한다. 標識를 變更할경우에는 雙方의 관계

기관間에 合意한다.

3. 옐베江上에서 不意의 事故와 水上事故가 發生한 경우이에 대한 調호냐 調書의 作成은 同 事

故와 關聯펀 國家의 藍督 및 統制機關에 의하여 옳行된다. 兩條約國의 內陸船이 不意의 事

故나 水上事故에 그관련되는 경우 그 該當機關은 이에 대한 調호를 實施하고 調書플 交換한다.

4. 獨速民후共和國內 港口사이를 運行하는 獨速民主共和國의 內l뽕船船。1 r옐베 」江의 上記 國딸~

區域을 運行할 경우에는 特別한 船雄로 標識되고 또 獨速聯행共和國의 관계기판의 通行手續

을 밟지 않는다.

第25條에 관한 議定書 附錄

兩獨間의 定期路線 버스나 通行路線 交通을 위한 許可는 企業體의 所在地가 있는 條約國의 該當

힘’廳에서 處理된약. 이 申請에 對해 異議가 없는 경우에는 企業體의 所在地가 있는 곳의 條約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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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j띠1:i은 相對便 {傑約國의 3()떠/럼에 I컨 딘測의 ;훤見펌플 없附하여 회송한다.

兩條約I園의 때土上에서 이 루어 지는 交通에 다l 한 許可發給파 申詩은 當地의 法規定에 의 '8)] 짧行·

펀다. 條約國9] 짧土 上의 혹은 이 블 通過하는 定뼈 「벼 즈」路總이 냐 通폐路線의 運行’이l 는 同 條約國

의 평;1，'1에 의 히J ;-f;t)J의 1E:業體 7) 장P야한 냐.

第28條에 대한 澈5£듀란 附짧

←-I행際ilf物運칭에 픽tt한 1959年 1져 15 !'1의 {關'&1U5£ (Carnets TIR)

-[맺路上의 國際/호險物運迷이l 핀-한 1957年 9f~ 30 r:J 의 歐洲|때定 (ADR)에 兩國이 同等 資格의 흩?

Ft으로 加入할 때까지 交通條約으1 28{1않는 留保된냐 •

第32條에 판한 論5£.~웰 附織

第32條에 의하여 隔)싸펴 는 委따|학는 人I꺼 맞 物資交퍼릎 繼짜l히-고 合]里的으로 週營히-기 위한 1m
}핍이l 판히여 주어진 시가애 자푼힌; 수 있다. 이에 必찢한 提案은 兩政府냐 휴은 !해係機關에 의히-아

이루어 진녀

뼈空셋通에 판한 議定뽑 l짜짧

獨逃 IIi뼈체까하nl행괴 獨進民主共:f llt행은 빠캘잣週해lf멘어l 있어 서 共|司 f’F業올 鏡展시 7') 기 위 해 適當힌

時뼈에 mi2E交通f값5£ *'ff*값을 위한 協때을 始作할 것 올 合땀한마"

3) 톨 뼈 훗 빼&

i) J佛쐐首 ~tJ廳 「에곤 · 비르」次t홉의 뽑輪

1佛;ll)휩‘애廳

「에곤 · 바르」次칩’

1972年 5月 26日 , 53f본J 1

j해~t\;J:까지1國 內I용j廳 次-gr

fn! 카앨 · 콜」따士 합下

{따 林

웹:敬하는 「관」次디’ !

本人은 많下이l 게 ←f'·記휩폈윤 )!Y! 11깐히 기l 된 것 윤 梁Yt!J 보 생 끽-함니 다.

L 쐐짧J/M\채j짜Il~껴걷 獨j잎n빼껴\Jt i'미!펴고} ~꾀않L\!; t. }싸nI행|問의 交通rrl~題에 판한 條約을 淑印한 후，

@찌i쉴 1*땅 렛 F짜物j떤送。1) 판한 I때l~raJJ:: (CIV) 파 鐵퍼貨物運送에 판한 國|際없定 (CIM) 및 그

if폐rll값핑에 11 [1入 허 가 위 해 i/J ，폐하겠 읍 니 마.

2. 떼테 1페이l 서 감 Jfz파1 fJib jE이l 서 獨짧I佛 :H\Jt ，fll n펴고l 獨짧하초짜fill!갱이 /r-ij쌓 쯤格을 가진 쩍섭I행l

이 뭔 l니} 까지 잣~lr條約 짜I H않는 유H싸년 것 입 니 다‘

3. 째‘~ l佛J써야II I成l은 DUf아 짧，;i다쩌다플 |쩌|썼앙!u만 IU파에 에속시 잔 것 을 성 I상 힘 니 마.

1, INil'!林 l셔 微j디 Y1i싸으} μ、 |끼 J띠f까뉴 1 사’↓。II 사 J'~-J→及 !H 싸Xif의 wH'l l행이 펀 마유에도 앙 행-융 받지

않윤 갓인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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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獨짧聯행共和國의 現存의 諸協定은 1項에서 言及된 協定의 會員國이 된 마음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업니다.

敬意를 表하연서

「에곤 · 바르」

ii) 內開廳 「마 카옐 · 콜」次官의 書輪

獨速民主共和國 內聞廳

「마차엘 콜」次官

1972年 5月 26日 , 伯林 102.

獨i휠聯윷g共和國

聯행首相廳 次官

「에곤 · 바르」貴下

「본」

쭉향敬하는 「바르J !

本人은 貴下에게 下記事項을 通告하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1. 獨速民主共和國은 獨짧民主共和國파 進獨聯첼共和國間의 交通問題에 관한 條約에 調印한 후，

鐵道旅客 빚 手햄物運送에 관한 國際協定(eIV)과 鐵道貨物運送에 판한 國際隨定(elM) 빛 그

追加協定에 加入하지 위해 申請하겠읍니다.

2. 前記 1項에서 言及된 協定에서 獨짧民主共和國파 獨速聯행共和國。1 同等資格을 가진 會員國。l

될 때까지 交通條約 第11條는 留保될 것 입 니 다.

3. 獨짧民主共和國은 現存의 鐵道網을 國際鐵道協定어l 여l 속시 킬 것 을 성 영 합니 다.

4. 西伯林內 鐵道路線의 法的 地位는 1項에서 言及된 協定의 숍쉴國이 됨으로 因해서 영향을 받

지 않을 것업니다.

5. 獨速民主共和國의 現存의 諸協定은 1項에서 ‘ 言及된 協定의 협員國。l 됨으로 因해서 영향을 받

지 않을 것입니다.

십심한 敬意를 表하며

「미카엘 · 콜」

iii) 內聞廳 「마 카옐 · 콜」次官의 書輪

獨進民主共和國 內聞廳

「콜」 次官

1972年 5月 26日 , 伯林 102.

獨速聯행共주n國

이
아



l佛챔펜‘相廳

「어l 곤 · 바르」次합 ;貴下

「본」

￥홈敬하는 rIll료-1 !

本A은 뤘下어l 게 下記專핏을 通쉰f하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 각합니 마.

X해~民主共찌l國l파 獨進聯;1M짜nl뼈 fl쉽의 交適條約이 發째된 마음 兩國家間의 交通에 있어서 지급

까지 通常的으로 이루어지 떤 交通置을 超過한 수 있도록 잣通級和해置가 施行펠 것 엽 니 다. ~퍼짧;民

主共추n l!행 人民아 니1請하는 정 우 獨짧民±;lt;finl행 該當機|網은 獨짧聊때까자和|행에 居住하는 親熾이 나

~JHn가 獨짧民:J::3댁IJI빼을 年I해 數피l에 ;샅쳐 많F.~하는 것올 허략할 것입니다 j합-→ 獨셨휠民主共和國의

該當懶關이 나 團l體의 招詩!I~이 있으니1. 獨짧聯쇄Jl:;fin R평l으1 rl1民은 꽤業， 文化， 「스포츠-I. 宗쨌上의

팬따로 獨遊民主共和l행이l 入I패한 수 있읍니 마 • 그 밖에 獨짧~~;I웹뎌]國의 觀光客은 兩國家의 1Jt(行

社間의 合덴가 이푸0-1지면 이것을 근거보하여 獨짧民主共和I행을 1((行할 수 있3-니다. ~쐐j휠民主共;fill

|짧으로 1Jt(行하는 사힘틀은 파거보다도 더 많은 乘꺼1車룹 使)검한 수 있을 것입니마. 獨~民主共￥Il國

으로 放行할 떼 휴대한 수 있는 II협物의 限界量도 l햄大된 것 업 니 마. 獨짧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進民

主共;firo행 A民이 긴급한 家族짧"바으보 獨짧聯j펴댄Il國을 旅行하는 것을 許可할 것 입 니 다.

貴下께서 이 通告블 貴 F의 j않府예 전달히1 주시기블 원힘니다.

敬意를 表하며

「미카옐 · 콜」

iv) 聊知首相廳 「에곤 · 따르」次힘’의 書輪

聯챔합相廳

「에곤 · 바르」次官

獨었휠民主키자;fin國 內關廳(1민林)

rp] 차옐 · 콸」 次官 寶下

1972年 5月 26 日

53 r관J 1

本A은 今 R字 뭘 F의 書觸올 接受했음을 f將댐힘-니 마 貴下는 |司 혈輪에서 交通條約의 發쨌 以後

獨짧民主까;finl해 政11냥가 取하게 뭔 1Jt(行繼;fn뺨·圖에 관한 ↑퍼r¥뼈를 알려 주었읍니 다-

높은 敬;힘플 i뭇하면서

「에곤 • 바르」

4) 1972年 5月 26 日 빼結된 獅遭聯해共和國과 椰遭民主共和團뼈의

훗i훌條約에 훌훌名하고 이톨 西伯林에 適用함에 즈읍한 훌明

~켜5首相廳 「애곤 • 바르」次‘홉은 마음과 갇이 벨‘明하았 다.

If'•••本人은 1972年 5月 26 日字보 체결된 獨짧l佛쇄共f.n國파 獨짧民主共和國間의 交通條約의 諸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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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971年 9月 3 日 字르 체결된 伯林에 관한 4大國協定파 符合되도록， 그리고 同條約의 諸規定이 西

伯林에서 엄수펀턱a는 前提下에 。l를 充實히 適用한다는 合意事項을 確認한다.

獨適聯챔共和國은 그의 立法限度內에서， 4大國協定의 諸規定을 준수하고 西伯林에 대한 通行協定

의 適用을 調整할 것 이 마 2]

獨進民主共和國 內聞廳、 「미 카옐 ; 콜」次官은 마음과 같이 聲明하였다 .

IF•••本A은 뽕名에 즈음하여 本 條約의 諸規定이 1971年 9月 3 日 체 결된 伯林에 관한 4大國協定의

諸規定과 符슴되며 同 條約의 諸規定。1 西伯林에서 엄수될 것 이 라는 前提下에 이 를 充實허 適用한

다는 合意事項을 確認한마 2]

(出處 : 1972年度 聯행뚫令集 n, 1, 450-1 , 458面)

文 書 32

4大國協定의 最終議定書

1972年 6月 3 日

(번 역 문)

美國， 英國， 佛蘭西， 소련 政府는 1971年 9月 3 日 字 4大國協定 第m 部에 留;헬하고 또한 以下의 諸

合意事項 및 規制를 異議없이 받아 플이면서 아래와 같이 合意、한다.

1. 4大國 政府가 本 議定書에 뽑名함으로써 4大國協定이 發했되며 同 協定은 本 議定書를 包含해

서 過去어l 線結되 었거 냐 合意、된 4大國協定과 諸 決定을 慢害하지 풋한다.

2. 4大國 政府는 兩獨政府의 판계 當局間에 合意된 아래와 같은 諸錫定파 規制가 4大國 協定과

同時에 發했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즉， 1971年 12月 17 日 字 F獨進聯행共和國과 西伯林間의 民間人 및 物資通行에 관한 獨짧聯

행共和國파 獨짧民主共和國間의 協定」

1971年 12月 20日 字 『旅行 및 넓問通行의 鍵和 와 改善에 판한 西伯林當局파 獨速民主共和

國間의 協定」

1971年 12月 20日字 『領土交換을 通한 包領問題 調整에 관한 西伯林當局파 獨짧民主共차]國

間의 協定』

1971年 9月 30 日字 『獨遭聯뼈共和國 체신省 代表와 獨짧民主共和國 체신省 代表間의 會談議

定書」第6項 빛 第7項

3. 4大國協定파 本 議定書에서 指橋한 이 後의 兩獨政府 판계 當局間의 諸 陽定 및 規制는 協商파

정에서 提起펀 主要한 問題들을 解決하며 모두 계속 有했하다.

4. 4大國協定 및 上記 諸協定파 規制를 施行하는데 따르는 어 려 운 問題가 發生하여 。1 릎 4大國中

의 한 政府가 提起할 擾遇， 또는 4大國協定 및 기 다 諸 協定과 規制의 -部가 題行되지 않을

경우， 上記 問題를 提起하는 政府는 協定에 따르는 응당한 義務블 屬行하고， 4大國協定파 本

議定書에 符合퍼도록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3大國政府에 게 4大國協定파 本 議定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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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l계 *~7E이] leE;힌룹 l뺏ifjJ시 켜 ~\、찢-한 4大國 liIb講햄 검集을 要求할 權￥IJ릎 갖는마.

5. :if': 짧M:밥는 쐐名허-~1E 날로부더 發써1한다 . 木 짧定雪는 1972年 6月 3 日 is林의 美國管縮l닮城

l지의 前 聊合國符꽤f1Jl事웹 種物에서 랩名도l 었고， 똑낌은 4句束力을 깃는 厭本 4部블 各各 英펌

끼II땀， a휩;감로 {'F)&;하였 마.

美國政府 f~表

1ml뼈때政府代表

英|때政府代表

소랜빠〔센H\;~상·

「윌려엠 P. 로저스」

「모리스 · 슈망」

「아랙 • 더그라스 • 흉」

「안드레 · 그로미코」

Clii않 : 1972年 9月 15 1:1字 l佛知政}함公f.fl! 第1 74號 l에‘없)

文 寶 33

1972年 10月 16 日 宇 國籍間題에 판한 規制法令

1972年 10月 16더

第 1 條

(l)1F勞動者외 11!H치의 l짧家』의 法을 위 만히고 1972年 1月 1日 以前에 獨遊民主共和國을 離脫힌

두l 獨않民 =U댄lin짧에 나시 핀住하지 않은 째짧民主짜fill행 AI단은 本 없令의 發체외- 同l함이l

獨짧民主共fnl패의 國籍을 싱-ι살한마.

(2) 上記 (l)떳에서 規~힌- 시-밤윤의 子孫이 獨짧E한主共和國의 I행家當댐으로 부터 許可를 l디 지

않고 獨짧民主갯찌1國 짧土밖에 암住할 경우에도 ;;I;: 法令의 發쳤l와 함께 A돼짧f한主)~;fll國의

I때籍을 상질한냐.

第 2 條

;本 法令 第1條 (1)폈에서 말한 시-랍들이 不法으로 獨짧l강主共和國을 離脫한 풍￥寶에 녀l 하여는 JflJ

事處홉1을 訴j퇴하지 않는다 

짧 3 條

內f짧은 本 法令의 }j떠行에 ~\쟁당한 b떠行令윤 公布한다 .

第 4 條

(l) 本 κ·令은 1972年 lOB 17 더 부터 發샀된마.

(2) 本 法令파 背빼되는 法은 jill 끼 된다.

獨J11J fi덩主j~和l행 人民誠F젠가 1972iT~ lOB 16티 講1:k:한 本; 法을 公섣f함다.

1972年 10月 1613 , 伯林

獨짧民主共;fll國 밟家둡F識쉽 듬짧長

「발터 • 울브라허투」

(버處 : 獨평I차主共和國 法令集 I , 第18號 265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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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書 34

1972年 10月 17 日 字 獨適民主共和國 A民의 旅行에 관한 規定

1972年 10月 17 日

非社會主義國家 및 西伯林을 旅行하는 獨짧民主共和國 A民은 內聞이 決議한 施行令에 따라 마음

과 같은 規制를 받는다.

第 1 條

(l) 獨速民主共和國A民들이 친척들의 招請을 받고 緊쏠、한 家族問題 혜문에 獨進民主共和國의

旅行證明書를認定하는 非社會主義國家또는 西伯林을 旅行할 12、要가 있을 경우， 이를 許

可한다.

(2) 本 規定 (l)項에서 말하는 緊急한 家族問題란 出塵， 結婚， 重病， 死亡 等의 경우를 말한

다. 以上의 事由는 關係 證明펄 乃至 公共醫師의 該斷書를 핸付해서 立證해야 한다.

(3) 緊急한 家族問題로 旅行이 許可되는 對象은 獨짧民主共和國에 居住하는 祖父母， 父母， 子

女， 뼈妹들이다.

第 2 條

(1) 法的 年金生活老人 빛 身體障隔者들은 上記 第1條에 規定된 경우가 아니 더 라도 종전과 같

이 非社會主義國家 또 西伯林의 친척을 닮問하는 旅行이 許可된마.

(2) 旅行許可 期間은 年間 30 日 限度內에서 一時 또는 數次에 나누어 許可된마. 歐洲 以外의

旅行對象國일 경우에는 3個月까지 許可된다.

第 3 條

(l) 職場을 가진 者가 非社會主義國家또는 西伯林을 旅行하기 위하여 許可申請을 提出할 경우

에는 機關長의 同意書를 행付해야 한다.

(2) 緊急한 用務로 非社會主義國家 또는 西伯林을 旅行할 경우에는 棄用車를 타고 가는 것 이

許可된다.

第 4 條

本 規定은 1972年 10月 17 日 부터 發째된다.

1972年 10月 17日 , 伯林

內務相 검 獨進人民警察總、長

「덕 켈」

(出處 : 獨進民主共和國 法令集， n, 第61號 65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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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뿔 35

1972年 10月 17日 字 獨適聯해共和國 市民의 東獨旅行에 관한 規定 및 1972年

10月 17 日 字 獨適民主共뼈國 通行證法에 대한 第11次 施行令

1972年 10月 17 日

1) 1972'9=- 10져 17 티字 %해~ JIMi쉬5共끼'Il l!행 규Jt차의 東獨1Jt<行에 판-한 規定

쩨J~ J치객~J~· ;fP I!꿇l 음 1Jt<fj‘하는 1a\j l\g J佛케共;f1l /e.Rj I뀐떠뜰은 獨짧f\，; :::}:jt;fll때 內밟j이 f자識한 }jMi‘令이l 며

i!-I 마 -g-파 갇쥔， t자flW플 벤는마-

第 1 條

(1) 獨迎Jlfrp ;십)j자;fill뱅 i l1 f\~"단은 獨逃 J:{!; ::t::J자씨 I b행l이1 Ji딩 住하는 그블의 친척 피 친지의 tel댐을 땀아

{꾀1人씨1'95로 또는 獨않댄::I:Jt'fll l때 까:.<1] 가 판의 J씌 iii심을 1닫아 때業，껏C化， 「스포츠 J . 宗敎的 m
務로 째v l\gf\;±.Jt和댈{윤 1Jt<↑j펠 수 있니-

(2) 친척과 친지 원iI샘윤 위 헨， I페 1((行j빠퍼은 iF-閒 30EJ 1따따→}져에 서 ←·n￥ 또는 數I꾀l 이l 나누어서

許可3단 다.

(3) 해꺼I :는 一般I'~J으보 찌l~民主짜씨II따:1 ~jl피成에 잔져서 닙[F可J산 ι1 .

ti} 2[傑

獨 l\g llMi깨Jt쭈1 1IHl{l rl J t치틀은 獨l\g JI剛}잉아11따I 1((行피t오). 쩨따: t치:1:J~:께|탱 旅行社|래의 판7-11 1쩌짧에 따-리

?때光찍:으보 獨:&!lKJ.:Jt'fllt행l을 Ji«{j‘한 수 있 니 .

第 3 1앉

'I 응의 정 우엔1 II페A乘ml\12~ 1Jt<行쉴 수 있 아.

a) 쨌쉽、힌- 판패이 있을 강우 또는 公J~交패 J' k~‘ 많!으 보는 딘|꺼빼어l 週UI{j 에 ￥U~휩:할 수 없거나 틴

I}'S/JI!!끼 시 의 3Zill1댐:채J'이 不{핏한 강 -우

b) 3歲 以下의 어린이플 Illj 1'~'앤 낌l 우-

c) 旅行者기 身趙[에 不使으로 꽤人짜JlJ파의 利서}이 不jjI]많할 갱우

d) 때業， 文化， 「스포츠 I, 宗救t¥J 볍:디|로 必몇( -i실 장우

第 4 II傑

獨깅땅l佛1'~J자찌|國 rhE딘이 llkrj ‘ if• IIJ "둡 엠가 위한 'iiH/:t流 rPH펠둡- 交付띤으려 1꾀 τ].，당과 갇이 ITJ땀힌다

a) 獨逃많主까1'111평l이1 !lift하는 人 t\; 또는 샘페機mPJ은 판7-1] IBXI家機關 (通行짧 렛 }j찌j‘ rerJ깜 투캅1'95

rgy ~E는 各rli懶 빚 깎l애떠) 에 If!해

b) 獨逃!佛)~j다II I뼈으1 끼j J차이 柳;光1Jt<行 윤 니 1'1':]으 로 펜- 경 우에는 獨때l佛재찌찌 l it꿇I JiR行 jot룹- 經Ifl

하역 3폐~B녕 :::H~;fnU뼈 Ji«fJ‘1띠:에 1:11 1펴

第 5 條

7.}.: ι[지f은 1972{1"· IOn 1711 부터 發쩨힌 /'1-.
1972if"- 10저 17 더 ， {自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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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務相 컴 獨遊人民警察總長

「닥 켈」

2) 1972年 10月 17日 字 獨速民主共和國 通行證、法에 대한 第11次 施行令

1954年 9月 15 日字 獨進民主共和國 通行證法(法令集 81號 786面) 、第10條에 依據하여 1968年 6月

11 日字 獨速民主共和國 通行證法 施行令 改표(法令集 n 58號 331面) 에 대한 外務相의 同意下어l 마

음과 갇이 規定한다.

第 1 條

法 第4條 2項에 마음 事項을 包含시 킨다.

(l) 獨進聯행共和國市民들은 獨짧民主共和國의 國境檢問所 또는 第3國註在 獨짧民主共和國 公

館에서 資格證明書 또는 기타 판계서류를 提示하여 入國許可-를 받는마.

資格證明書는 이를 願하는 獨進民主共和國內의 居住人 또는 招請機關이 該當 國家機關에 申請함

으로써 發給된다.

獨速聯행共和國 市民。1 觀光팀的으로 放行할 경우에는 該當機關을 通해서 資格證明書블發給땀

는다.

出國許可는 獨進人民警察의 관계部處를 通해서 얻는다.

第 2 條

本 雄行令은 1972年 10月 17日 부터 發했한다.

1972年 10月 17日 , 伯林

內務相 겸 獨速人民警察總長

「댁 켈」

(出處 : 獨進民主共和國 法令集 n, 第61號 653-634面)

文 書 36

基本條約 假調印에 즈음한 「콜」次官 및 「바르」次官의 훌훌明

1972年 11月 8 日

1) r콜」次官의 聲明

獨進民主共和國 內關廳의 「마 카옐 · 콜」次官은 1972年 11月 8 日 「본」에서 獨進聯행共和國파 獨速

民主共和國間의 基本條約 종結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聲明을 發表하였다.

존경하는 「바르」次官， 신사， 숙녀 여 러분 !

獨짧民主共和國파 獨進聯행共和國間의 핀계에 판한 基本條約은 歐끼H大陸의 各國파 A民플의 平和

共存을 위해 새로운 歷史의 章을 열어놓은 獨 · 소條約파 獨 · 波條約의 體制어l 符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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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記 條約들은 全體的으로 소란파 獨짧民主共和I짧 빚 기 타 社會초義國家들이 핍求하는 f펼極的안

平짜l共if政策의 表짜이 마 그것은 또한 獨짧4~에업자;fn國 政府‘가 協때에서 짜寶이l 主燮;현味블 두고

있음을 反|짜하는 것 이 다.

兩獨판계의 1행JiIIJ에 판한 條約의 歷史的 意談는 이 제 通行lib定과 交通1값定 처l 철 以後 t~合바~o ] C"l
永總|얘안 훌本關係릎 發展시 낌으로써 유엔l態章의 目 |맨파 原fl lj ， 특히 모든 國家의 主熾平옆의 |京때

에 왜1:1t되 도록 相互i此펙制I!£가 *El與~힌 권主|껴안 두 l뼈家의 l網係플 樹立하는데 있다. 이와같은 노력

은 T과일 싸守빼의 따j담f츰 믿지 않는다면 l歐洲의 맺찢9長&용;f IJ어l 크게 주삼與할 것 이 다.

우바 의 1짧k’H을 通해 서 엠어 벤 또 하나의 매우 훤찢한 成씻는 獨~J죄:=t:J~;fn國괴 獨X펄聯채共;fn國의

유엔햄員 tm入을 위한 웰빨이l 떻名 -~l 것이 나. 이보써 우리는 오리l 몽안 지처l되았던 일을 했고 또한

世界機隔의 普j뼈性에도 寄J;ff!하였 마.

그러 고 今 日 合찮、 또는 뽑名꼭1 文좁는 獨짧民主j하n~때파 獨짧4剛뼈따nl행이 Pt챔 내 相互 핍l擬關係

휴에 zp:쩌l共存할 수 있는 安全한 基碼룹 마련하려는 獨짧[한主갯;fn國의 ;훤志를 3월m하고 있다.

그래서 첼*條約파 追tm짧定휩는 꽤빼I댐의 具體!때인 協力을 위한 多方i회的인 可能性올 열어 놓았

다. 우려 는 이 펀 協力어l 必要한 條約파 %定을 絲結할 決心이 다.

페便 · 通信分野에서는 이 p] 짧本條約。| 뽑名펀 後에 必喪한 fa»권을 始作할 수 있게 되었다. 記者

活때1짜障에 관한 書輪交陳은 훨샤;條約 뽑名으로써 發갖찌하게 된마.

現存하는 國;탤線의 標示 렛 樞찜線處劃問題으l 規制 等을 위해서 獨짧民主共*11國파 獨~4뼈챔」자和

國 政府로부더 그 任%윤 Jmt與만은 쫓貝힘는 짧깃f;: il傑k0 웰 名後 f연業·올 始11"하게 뭔다 .

훤本條約이 3훌交b도l 띤 듀L엇보ιj-도 1ft(行者 交通問題가 훨씬 改숱한‘펠 것 이 마 1.행方!해에 는 이 에 판련된

情報가 相互 交換되 었 다-

우라 는 追지n議定書 第7條에 規~펀 짧1j값定 빛 規制의 延長문제를 {더林(西部)에 핀-힌- 4大國協짧피

符合되도록 每事애 있어 協짧할 것윤 本 條約 뿔名을 通해서 J1f1i認하기 로 合찮하였마.

* 條約‘뿔名을 通-an서 우리는 또한 獨짧f치主」하Q國에 없효在하는 獨~4絲돼共;fnU갱 代表部가 4大國協

定이l 따바 때if긴林의 1'IJ益을 代짧작1 마-는 팎팝‘윤 確認약1냐.

냐는 또한 記者活때!保l庫어l 판히l 서 今 티 우리 가- 짧名한 협輪交}햇의 諸서l定。1 西f퍼林에 판한 4大國

協tE에 符合페도록 適애됩으로써 페 흡중輪交換의 諸;뼈定。l 댄伯林에서 찰 庸行되어야 한다는 合鳳專

떳플 때調딴냐. 꺼[폐 獨짧l적王共和國파 西떠林t짧I퍼l閒의 詩j~定은 마른 _~i!...든 關定이l 판껴l없이 계속

有째하다.

獨짧民主캘짜II행과 獨짧I뼈해共'fIJI뼈의 tij互關係이l 핀힌-~木f傑約은 重要한 國際|꺼 寄與블 하게펀다.

즉 예컨대 獨짧民主共;fn國파 獨때聯춰5共fll國이 歐1JH安保햄講의 準뼈 빚 進行이l 積極的이며， 同짧한

立場에서 參加하게 된 것이다.

本 없商을 通해서 歐lJH의 zp:和와 緊張級和 그리고 兩獨의 國E한들에 게 많은 1'IJ得을 주재 되 었 마.

本 條約의 文書에서 픔及판 內容둡은 우리가 몇年 前까지 생각조차 하지 뭇한 것둡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成果에 대해서 기삐한다.

1972年 4月 18 티 獨짧社會主義統一黨(SED) 이1央쫓탑會 第1書記 「어l리히·호너l커」가 「쏘피아Jm에

서 行한 그의 重大演說 속에 겔팩1 If'獨짧民主共;fIJI園파 獨遭4뼈챔共和國閒의 正常的 善購關係로의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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展過흉」에서 우리는 主要한 成果릎 이룬 것이다.

獨進民主共和國은 關係正常化를 위한 基本條約의 뽑名을 앞두고 同 條約練結 이후 雙方의 批灌節

次를 거쳐서 條約의 全體內容이 發效될 수 있도록 모든 態勢를 取하고 았다.

끝으로 本人은 雙方의 代表團成員들과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매우 어 렵고 항상 전문척 인 協商에

參與하여 成果를 거두게 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바이 다.

2) r바르」次官의 훌훌明

獨進聯행共和國 首相廳 「에곤·바르」次官은 1972年 11月 8 日 「본」의 首相廳에서 獨進聯행共和國파

獨進民主共和國間의 基本條約을 縮結함에 앞서 다음과 같은聲明을 發表하였다.

今日 合意된 條約은 歐洲의 緊張醫和 및 協力을 도모하기 위한 國際的 努力의 主要基魔다. 이로

써 兩獨速國家는 그러한 發展에 積極的으로 參與하게 된다.

今 日 合意、된 基本條約은 오랜 臨商에 終11:符를 찍 는 것 이 마. 우리 의 協商은 1970年 11月 27 日 에

始作되 었 다. 거 의 2年동안 우리 는 獨進聯첼共和國파 獨速民主共和國의 相互關係에 대하여 協議하여

왔다. 現:t£ 實施되고 있는 通行協定 빛 拖行되지 始作한 交通協定의 두 停留場은 오늘의 條約올 낳

은 10、須的 先走者들이 다.

本A은 雙方의 모든 協商 參加者블과 特히 「콜」博土 貴下에 게 本人의 7]쁨을 傳하고 싶고 또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우리 雙方의 代表團이 2年間 平均 10 日 간격으로 만나게 된 것은 거의 慣例에 없는 일이며 또한

우리가 다루어야 했던 問題의 어려웅에 있어서도 거의 慣例플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本A은 혜째로 意見對立에서 오는 모든 어 려움을 克服하게 해준 雙方의 솔직하고 實際的 쫓勢와

建設的인 成果블 이룩하려는 意、志에 감사하고 싶다. 우리가 바란 것은 公明正大한 條約이다.

우리는 根本問題에서는 雙方間에 克服할 수 없는 見解差異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

는 點을 감출 必要는 없다. 우리는 한쪽이 다른 쪽의 主張을 꿇制로 빼棄시킬 수 있냐고 생각해서

는 얀된다. 이것은 바로 民族問題에도 該當되는 原則이마. 우리는 4大國의 權利와 義務에 관해서

關明된 것처럼 國際法的 現狀을 變更시킬 생각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相互關係를 IE常化하기를 願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意味에서 協商終結은 規制된 共存關係를 넘 어 相互協力關係로 發展하는 歷뚫上에 10、須的인

出發點이 되는 것이다. 本 條約은 마만 雙方의 政府가 願하기 때문에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兩獨國

民들이 그것을 必要로 하기 해문에 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日常生活의 모든 重要한 分野

에 대한 實際的 規制問題에 큰 價f直를 願與하였던 것 이 다.

雙方은 本 條約에 뿔名함으로써 追加議定書 第7條에 規定된 諸協定 및 規制의 據大問題가 1971年

9月 3 日字 西伯林에 관한 4大國協定에 符合되도록 每事에 協議해서 施行된다는 點을 確認하게 된다.

獨進民主共和國에 常활하는 獨進聯행共和國의 代表部는 1971年 9月 3日字 4大國協定에 따라 西伯

林의 利益을 代表하게 된마. ‘獨速民主共和國과 西伯林 當局間의 協定은 계속 有效하다.

本A은 또한 記者活動保障에 관해서 今日 우리가 暑名한 書輪交換의 諸規定이 西伯林에 관한 4大

國協定에 符合되도록 適用됨으로써 同 書輪交換의 諸規定이 西伯林에서도 잘 魔行되어야 한다는 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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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표휩.項을 뼈i調힌-마-

本A、은 以外에도 國땀·淑 兩빼으1 ~ilirH때한 l띠j成oll 사는 가팍-단。1 때‘쪽에서 *잔-으로 家族며.짧룹

容%히-게 하5二 :뚱 한 合~[~:벌‘댐과 훌Ij問 洲在‘flfJJt\댐가 다k칩;판 것을 펀휩i따한-마. 이탱게 함으로써 兩獨l꿇l

f(;눈은 새포운 生活을 經!險하게 된다. 우펴는 lifo때만 히] S~ /3헤係正챔化가 比較的 WJ해間內이l 이평

게 빠 흔r 찮In양로 發}양하"-1 과그L는 생 끽 하지 핏했 ι1-.

61 띤 것 은 모두 l패獨따l家ftJ~의 同等↑씬1·을 짧{짧토 하고 l때I縣法f에 }句束力윤 갖는 !값定을 꿇f환로 함으

로씨 iη能하였 마.

δl 것 용 또한 國|際l떼 分맨에서 _ri.. 짧떼뜰 하게 된다. 2週 日 以內에 우리 兩獨國家는 同等한 資格으

5:..1싸洲安保 빚 !쩌力어l 판한 準縮會議이l 장1m하게 판 r]- . IPl年어l 는 뺑方의 軍縮l해隨가 훨大한 f짧뽑O

잔 }屬‘따하게 펼 것이다.

歐洲의 中4、j部이 In서 歐싸H밍]題익 r:p心°1 꾀 J 있는 두 獨、때1째家기. i뾰慧로 ZfS和으l 따本問짧플 λl

보 때짧히지 않는마면 二L것 은 :iE때’的안 앨{이 아니마. 政治|맨 協議이l 판핸 合띔;는 그리l 서 有‘益하냐.

우리 는 本 꿇本條젠J을 通해서 兩獨짧園l家間으l 斷r紙을 1짜消허 가 위 한- 떠flI:을 씻iJ양하는1>11 20~f- 以

I:끽 Jm問이 fiJf떻펴 있 1까는 事평·을 잊 읍 수가 없 마.

(出處 : 1972年 11져 10 티字 公報 第156號)

"$I:. 훌훌 37

獨適聯;J:B共￥n國 聯해首相廳으I r에 곤 • 바르」次官파 獨i훌民主共和國

內開廳 次官 「미카웰 ‘ 훌훌 1博土間요l 郵{更 및 電f톰業輝에 판할 훌훌훌앓交換

1972"1"- 11月 81=r

1) 聯해홉相蘭 「에판· 바르」짜實의 훌훌월

發信 : 聯;Frs-함 ffj廳 次‘면r

1972年 11月 8 日 「본」

a쐐겼r.t륙 :t.共쭈R國 內t짧廳; 次댐’

「마 7]앨 · 콜'J1행士 貴下

尊敬하는. r콸」次’담’ !

本人은 貴下에 게 下記펄項읍 通報하는 것 을 榮光으로 생각합니 다.

g꾀g힘聊;J4) j~和國 政샤j‘오} 獨~E킨主共꺼Jl빼 政애J는 獨때If，뼈체j따n~회피- 獨逃많王共5f1J國의 tF.l互I쐐係어l

판젠- 짧本條約어1 II앉ill폐foP 핫l 後， 판B i옛 빚 電{I객 빼‘1£"을 *;fi *i’l히.7] ..i료 싼念합니디 °1 協定을 *!i'i*꾀-한 l애 끼

;<1는 따if:의 合장;와 fm次가 져l 속 적 용펠 것 임 니 마.

兩 I행家가 펴國l때{핏JIM!合 CUPU) 렛 l행|際通띈l佛 셉I. CUlT) 이] I테쌓줬格으로 1m入힐- 必찢性이 있읍플

참직하여 獨끊\~ffJ~케 j따rl ~찌 ~갖 J{~‘는 獨泡E덩:1:共세|패 {AU o ] 1값|써을 kfifp한 후 上記 機{휩에 Jm入하지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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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要한 擔置를 取할 것임을 認知하고 있읍니다.

敬意、릎 表하면서

「바르」뿔名

2) 內뼈훌 「미카엘 · 롤」博土의 훌훌a

發信 : 獨進民主共和國 內園廳 次官

1972年 11月 8 日 , 伯林

獨進聯웹共和國 聯짧首相廳、

次官 「에곤 · 바르」貴下

「본」

尊敬하는 「바르J.Ef: !

本A은 貴下에게 下記事項을 通報하는 것을 榮光￡로 생각합니 마.

獨進民主共和國 政府와 獨進聯첼共和國 政府는 獨進民主共和國과 獨進聯첼共和國의 相互關係에

판한 基本條約에 假調印한 후 郵便 및 電信協定을 練結할 것에 合意합니다. 이 協定이 練結될 때까

지는 現存의 合意와 節次가 계속 쩍용될 것입니다.

兩 國家가 萬國郵便聯合(UPU) 빛 國際通信聯盟(UIT)에 同等資格으로 加入할 必要性을 참작하여

獨進民主共和國 政府는 獨進聯첼共和國 政府에게 協商이 始作되면 獨適民主共和國은 上記 機構에

加入하는데 必要한 提置률 取할 것임을 알리는 바업니마.

敬意를表하면서

rp] 차옐 • 콜」博土훌名

(出處 : 1972年 11月 8 日字 公報 155號)

文 書 38

「유엔」加入申請에 대한 훌훌훌交操과 同 議定書메 관한 聲明

1972年 11月 8 日

1) 聯해首相훌 「에끈· 바르」次’홉의 .輪

發信:聯행首相廳次홈

1972年 11月 8 日 ， 「본」

獨進民主共和國 內聞廳

次官 「미카옐·콜」博土 貴下

伯林

尊敬하는 「콜」次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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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人유 싱IfF에 게 下닙낀휩핍을- )1J1폐하는 것~윤 ‘썼;光 6 보 생각힘니디.

獨l if& ~~재까까n國 WI刊는 獨&파::bft*n ff찌 l앉샤f 7) 쐐進 jl.; :tj~fn國띄 國內띤이l αI-바 유엔擬構이1 1m入

하지 우l inl μ、 1멜한 웹h탠플 取한 것 이 라는 뺑! Ii을 폐~j;1J했 유니 나.

i폐!행으l w府는 1Jn入申혜-뿔 않l쇠 !랴WJ에 대 illj :j{Ur通fI;할 것 업 니 마.

淑단플 表하며

「마프 l원[ 1:;

2) 內關훌 「미차웰‘뿔」次’홉의 }를輪

~~{I쉰 : 獨l~[강 ::Ll따n뼈 內l킬1廳 次’띤?

1972年 11셔 813 , 1r~1林

jWV ，1얹l佛1M댄n國 l佛쳐3휩相廳

次r펴 「애 곤 ‘ II}르」 뤘下

「본」

~r淑하는 rul 프 JK!

;j，:人운 샅fr에 게 T記事J줬융 패해하는 갯 올 찢光스볍게 생 각힘니 마.

~lIJ~~~Lj따미i빼 政府는 獨따: J佛 11\J짜Il li뼈 l따짜가 獨~J佛 :J1Utfn U갱으1 I평內法에 마리 유-앤機{싸얘 JJIIλ

δ1-7] Sfl-ijl! 必 l찢한 해I: m한륜 J&한 것이나는 번Iii을 펴~j;[l했읍 냐까-

WJli!&l 으1 il갖1ft는 끼n入벼폐i펀 빠1 1:1 싸j씨에 관-alj ;f[J!i通 ~I，:한 것 입 니 냐.

하t댄‘플 .}<하며

「폴」뺑士꿔ι 1:;

3) I유엔」加λ申購에 관한 職짧톨에 대한 聲明

i) 獨짧~}j\)tfll li회의 ’쌓iPJ

4꾀~ ~t~폐Jt :fn u평 iJiixJH는 Jr~껴3滅웹71- ~fJ윈T 'tl 後이1 }헤싫 l佛J1IJt fn l행이 유엔 JJrI入을 if!해하는터1 ~，、펀한

l때V:l 8'~ I싸씨;올 造成하71 우l δlj 必앞힌- 해↑ff 단 추} 힌 것 。 1 1.: 1- .

ii) 얘l행家1~값의 l뿔 I]fJ

~해뼈家.9.1 政I되는 加入f힘lg밤판 [jUll상이l 과 I l1하/'] 보 까Ilc，m월한ι1- .

C/l\1싫 : 19721f. 11 꺼 8fI 字 公랩 155 fJl，'염)

…ι



文 書 39

記者活動保障에 관한 書輪交換， 同 書輪交換과 관련한 讓定書에 대한 聲明，

假調印時 記者活動保障어l 관한 合意事項을 西伯林에 適用하는데 대한 雙

方의聲明

1972年 11月 8 日

1) 톨 輪 交 챙*

i) 聯했首相廳 「에곤 · 바르」次官의 書觸

發 信:聯행首相廳

次官

1972年 11月 8日 , 「본」

獨進民主共和國 內關廳

次官 「미카옐 ·콜」博土 貴下

伯林

尊敬하는 「콜」博士!

本A은 獨進聯챔共和國 政府의 委任을 받아 獨速民主共和國의 記者가 獨速聯챔共和國에서 活動하

는 問題에 대해 貴下에게 通報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업니다.

獨逢聯행共和國은 그의 現行 法令의 테두리內에서 獨進民主共져1國의 記者와 그 補助員들이 職業

的인 活動파 自由로운 情報 빛 報道活動을 할 權利플 保障할 것업니다.

獨進聯행共和國은 合法的인 職業活動， 特l1R員의 活動뿐만 아니 라 相互主義의 原則에 立뼈하여 常

흙特派員의 職業上의 居住를 보장합니 다.

常활特~~員에 게는 마음파 같은 事項이 保障휩 니 다.

--他國의 特l1R員과 同等한 待遇를 받을 權利

• 職業上 居住할 경우 通常的안 交通手段을 쭈IJ用하여 何時라도 出入할 수 있는 權利

-報道， 意見 빛 論評을 지체없이 送橋하는 것을 포함하여 獨速聯웹共和國內에서 活動하고 作業

할 수 있는 與件

一通常的으로 一般A이 使用할 수 있는 情報傳達手段의 쭈IJ用

---般的으로 -般A과 言論機關에게 公開될 수 있는 公的안 情報블 要求하고 여 기 에 從事하는

A物파 官廳 또는 機關으로부터 情報를 흉集할 수 있는 權쭈IJ

-個A의 職業上 必要한 物品， 資料 및 生活:0、須品을 持參할 수 있는 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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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R;±jtf;n國의 t햄앓 싸t*員01 獨짧~9jl :셔I Jt끼l國內에서 i5-動!하기 위한 맨j提條件은 마음파 캅집

니다.

--獨짧聯뼈共￥n國에서 施行되는 方式애 따른 힘住l띠登鍵

-'公쨌保健， fl!!A의 權利 및 自 f디 ， 安全피- [Vi犯을 위한 請法規와 法令의 嚴면:

本 通報에서 벌하는 記者얀 合法的으표- 또는 職業(t~으로 獨짧民主共和國의 新聞， 「라마오j . r터l

~I) lJ]잔」이나 j월刊紙의 報if11찢쉴， 寫圓mo， 1쉽I~者1'5~서 獨遊民主共flln행의 日刊紙， 定期刊行物， 報i힘·

機關， 「과마 오 J , r에 ill] 비 전」放送 렛 週flJ紙릎 위 해 햄道， 意昆， 誠評올 포함하여 情報를 鬼集， 受

領하고 만포하는데 從事하는 者릎 말힘-니 roJ-.

敬意‘뜰 짧하<9

「바르」

ii) 內!찌廳 r-ul;;]엔 · 활」次官의 황輪

發 f쉰 : 獨짧f선→u싸nU뼈 l깨 |짧없썽;

次’더’

1972年 11月 Sf] , 伯林

4폐~聊JMHnfi행 聊)4) ~j‘꽤廳

次’1'1' r애 판 .IJ}l프j :itt 'l、

「판」

~~샤k하는 「마j츠j ft; !

;本人은 쐐j원民主共꺼|國2] ~ff을 맹아 째때JIUUfUt:t1l國의 記者가 獨않f차主共:ffl1밟內에서 活펴b하는

f1fjJi띠에 대 히l ft下어l 꺼] -F記벌GJ때읍 )lli!fli히 는 것 을 엠 핑→스폐 게 생각합니 냐.

찌떠않l f한±:)자찌 l國은 二L으1 gH'j f!令、9] 터l 두간1p‘3에 서 獨짧l佛)41싸게Q國으] ~c者 빚 그뜰의 해i씨員둡011

꺼] I댐꽃「애인 活폐l과 fJ rtJ보운 情짧 떳 해道活!IV)을 할 柳利률 保|월 한 것 입 니 마. ’쩌ij Jf1l J처3=.:J댄n l행은

1:'l lJd꺼안 Jfi냈業j낀떼I ， 特l1K員으] l핀멧l 씬띤- 아니 ι} tlnL:t~찮의 j없則에 i'Ll，뻐하여 찌~t ’체1派힘으l mJll業.1:.

의 )펀H'플 ~뉴r~ ~장 ~J-니 까.

댐싸 q편~Yl.얘 기l 는 e-] g-파 갇은 事Jri‘ 。 1 _)i!~;싱 됩 니 e-]-,

}→他園의 料~A끄j- f퍼 !샤한 yii!댐룹 l닌을 }뻐利

←-1[1뼈業 1: 셈it o，힌l- 갖} 우 ~ll'힘떠안 3(j빠 f.μt원 ;(: IJ J fj히 01 fiifU￥라도 出入펜 수 있는 懶;fIJ

_r뉴우스J， 챔、JiiI. 및 폐댐을 지처l 없 이 앉해하는 것쓸 껍씀하여 獨짧l한主자짜It때內에서 t핀動히-51.

fF !J흰할 수 있는 Jji↓件

→j벼폐애으_5，- ---....般人 0 1 f~ Jfj할 수 있는 情해f따k~ f: J꽃으1 ;j'1j月]

-_.- →般l’에으로_.般人에게냐 펀폐機I~m ol) 게 公閒됨 수 있는 公的안 情i個륜 평求히고 여기에 從짧

히 는 人物피 떼’廳 !'E는 ~I~해JLjE 카IL ~ ] ↑려 +I~ 갚- 펑껴풋한 수 있는 權利

←-- fI61人의 熾業 1:: ~、떻한 %品，'tf料 랫 ~Jj내必須6ill윤 f';f청한 수 있는 權f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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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速聯챔共和國의 常훌효 特~員이 獨速民主共和國內에서 活動하기 위한 前提條件은 다음과 같읍

니다.

--獨進民主共和國에서 施行되는 方式에 따른 居住地 登錄

-公樂保健， 他人의 權쭈IJ와 自由， 安全파 防犯을 위한 諸法規와 法令의 嚴守

本 通報에서 말하는 記者란 合法的으로 또는 職業的으로 獨進聯챔共和國의 新聞， 「라디오J. r테

레 비천」이 나 週刊紙의 報道要員， 寫圓師， 技術者로서 獨速聯챔共和國의 日刊紙， 定期刊行物， 報道機

關 「라디 오」와 「테 레 비 전」放送 및 週刊紙를 위해 記事， 論評을 포함하여 情報플 흉集， 受領하고 반

포하는데 從事하는 者블 말합니 마.

敬意를 表하며

「콜」博士

2) 記者活動保障에 관한 률輪交操과 관련한 講定홈에 대한 聲明

i) 獨速民主共和國의 聲明

1. 特派員의 活動에 판하여 獨速民主共和國은 下記事項을 確認한다. 獨進聯웹共和國의 特~員은

獨速民主共和國內에서 모든 通常的안 交通手段을 利用하여 出入하며 情報와 意見 및 論評을

지 체 없이 {專達하는 것을 포함하여 他國의 特핸員과 같은 作業 맞 活動與件을 보장 받는다. 그

들은 通常的으로 一般人이 利用할 수 있는 情報傳達手段을 利用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一般

人과 言論機關에 公開될 수 있는 公的인 情報를 要求하고 여기에 從事하는 A物파 機關으로부

터 情報를 魔集할 수 있는 權利블 가진다. 關係機關으로부터 獨進民主共和國內에서 職業的인

活動을 하도록 許可를 받은 후에는 個人的안 職務를 위해 必要한 物品， 資料 벚 生活必須品을

持參할수 있다.

2. 常짧 特派員의 居住登錄과 活動許可 業務는 獨進民主共和國의 法令에 依據하여 獨適民主共和國

의 關係機關이 取됐한다.

3. 獨速民主共和國은 獨速聯행共和國에 짧在하는 그들의 常흙 特派員이 밟A인 『獨速聯행共和國

훌rtf 外國A記者 땅樂部』어l 加入하는 것을 希望한마.

ii) 獨速聯했共和國의 聲明

1. 獨速民主共和國의 常짧 特~員이 法A인 『獨速聯첼共和國훌在 外國人記者 명樂部」에 加入하려

는 獨進民主共和國의 希望에 대하여 聯챔政府는 獨速民主共和國이 同 멍樂部의 約定에 어떤

影響力을 行使할 수 없다는 것을 確認한다. 마시 말해서 約定은 이 멍樂部 自體의 權限에 속

한다.

2. 그렴에도 不抱하고 聯됐政府는 獨速民主共和國의 常활 特llR員에 게 他國의 特llR員과 同等한 活

動與件을 保障한다. 즉 『獨進聯했共和國 餘在 外國A記者 얹樂部』에 加入하는 경우와 같은 活動

與件을 保障한다. 聯했政府가 一般的으로 外國 特핸員들에게 許容하는 바와 같이 獨進民主共和

國의 常활 特~員에게도 모든 情報에 接할 수 있도록 한다. 聯행政府는 特핸員을 公式的 行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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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l ↓심%，한 띠j :)해않lR';J:j아I I I행l으l 쉐 VU~플 삶써히지 아니한다，

3. 1[qrJI\jl3ci씨는 獨따l佛)]5 ) tfll l찌에 서 lI~'‘ !fYJ하는 쩌(， jffiJ~(;:t.Jl개1111씨의 폐꼬꽉派처에게 21:.. 記휩·템파 l샤 質問

}짜-운 뻐t JYi↓히-7 ] 위 해 가능한 한 꼬 ←은 gfiWI:윤 fJt(:따딴 것 이 1가 •

3) 假關En時 記者의 i휩動保職에 관한 合훌:事項을

西伯林에 適用하는데 대한 慶方의 聲明

기;:人은 _t;>_닫 調티] 2깐 듬니경~r;~ !때 f싸 1\덴에 피1:한 j~:t빼交J엣으} μ~J.E I시容이 197Pr:'. 9);1 :~ 티 縮싸i판 4大I或IIW，

삶이l 띠퍼-f!더伯林에서도 跳덴만t:}는 피iJ따 -f 0 1] ~lJi댄輪$> ] tU!.~을- 때{따林이l 週띠힌 것윤 合쉴、한디

3폐)젠 {강 :::t :Jlfll l펴고1- JlLi 1r~1林더f 돼)하 Ii션의 合;댄;깅f따은 이 것 으또 지촉펴지 않는다.

<Il l處 : 197311". 2YJ 9fl 字， 티] ITI U物 7/153>

文 書 40

4:*:國의 聲明

19721f- 11月 9더

外1:%점、 報싼 : 끼II I해때， 1Jt 1행1 ， -*-， 1成I Jl-JOfJ' :λ fl12까 1972i'r'- 1IF] 9f:1 끼IJ I혜때， 핏~ I或I ， I@J~~ 맺 美國政府거

갇e-← lJ 4{lr~~폐 따때에 서 패l네 發갓한 마음으l 땐 1씨 ‘완 獨않l佛n\ jfxJf1' 61] 게 f핸ili히-았 마-

IF끼Il)써때까씨 |때， 「소 111 이j _Y'- .J끼l→ 젠j꿨‘ lr~ J 1UI싸Iii!짜I ， 大짜1佛HEEl행l 넷 「아애리카」合썼l폐 政府는 그-‘둡

"1 大fy~플쥔~ 뚱-31] ~테파 9 ] 4Jd或:1 !f~’맺 ~ t1 W1 j[tt物에 서 ‘j述E의 따템1' 1憐鎬플 i閒h해멈뛰{佈댄한 후， 獨@떠따 1聊佛1께1tl짜자{和n미l國i꽤쩍괴

a쐐쐐j행힘[텃야 :t)짜lf씨깨II川iI國i或때항회l。이1 r.다-1유i

1펜산효히l 。이l 。아l ι바j ，한띤딴- 딴테rl성iH資잦〉쐐~샘1i 이 갇l _ iL 4*1행l으l 쐐|파그1]- :1’HI 또는 이이l 까I IIl((하는 4λ‘ |행 |돼의 IW, AE , t자定 및

•14fJ윌 쉰*팀;하는 것 이 이 넘 윤 떠j폐한나. ~ij

4、: 將 f~j 61] 잎시 께I I해I띠， -"!Jt域 빚 )c;1꽤 ;λ-w외 w때\l jffi J ~ :t까따11 1행 l샤l佛大빠7} 1디林이lλI 1972年 10月

23 II -';L "'l 11서 5 r:J 까지 쩨짧Jr~ )1U씨'II씨파 쩌\l l-t(J J치 L)Ullr파| 政κ1' 9 1 r 유엔 .J JJ l l入마l誌 훨;띤외 판렌하여

4λ隊1-"] 權flJ외- 월다에 판힌~ Xff:§tL잣썼1괄 히-있 니 •

<11\處 : 1972年 11月 11티 字 公댐 157號〉

文 훌훌 41

獨i쩔聯해共和國고} 獨適民主共和國의 相互關係떼 관한 基本條約과 其他 훌훌環

1972끼→ 12月 21 티

I) 輝遊聯'l'~:lt和國과獨避民主꽉和國으l 相互뼈係에 관한 훌本降約

M짜(:)1행은

71" 까|폐r:쇄 이1 다l 힌→ _~L둡으1 }(t (J이] fYl강;히 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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歐洲에서의 緊張鍵和와 安全保障에 기 여하려는 努力에서

짧歐洲의 國境內의a모는 國家에 대한 不可홈， 領士保全， 그리고 主權尊重이 平和를 위한 基本條

件임을 認、識하며，

띄라서 兩獨進國家는 그들의 相互關係에서 武力行使나 威贊을 빼制해야 함을 認定하고， 歷史的

事實에 基鍵해서 獨速聯행共和國파 獨適民主共和國間의 民族問題를 포함한 根本的안 問題에 있어서

그들의 見解差에도 不抱하고，

兩獨進國家 國民의 福社를 위해 獨速聯행共和國파 獨進民主共和國이 相互協力할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할 것을 希望하면서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 1條 獨進聯됐共和國과 獨짧民主共和國은 同等資格의 原則에 立關하여 相互 正常的 善憐關係

를 發展시킨다.

뚫 2 j쫓 獨進聯행共和國파 獨進民主共和國은 유엔憲章에 規定된 텀的파 原則， 특히 모든 國家의

主權平等， 獨立， 自主性 및 領土保全의 尊重， 自決權， 人權保護 빛 無差別에 관한 덤的파 原則에

따른다.

第 3條 「유엔」憲章에 따라 獨짧聯행共和國파 獨짧民主共和國은 그들의 給爭問題를 zp:和的 方法으

로 解決하고 武力에 의한 威齊이나 그 使用을 止揚한다. 그들은 現在냐 將來에도 그들의 現存 境界

線의 不可훔을 再確認하며 그들의 領土保全을 無條件 尊重할 責任을 진다.

第 4條 獨進聯햄共和國과 獨速民主共和國은 兩國家의 어느 國家도 다릎 國家를 國際的으로 代表

하거 나 다른 國家블 代理하여 行動할 수 없다는 原則에 合意한마.

第 5條 獨進聯행共和國과 獨速民主共和國은 歐洲 諸國間의 平和的 關係를 f足進시 키고 歐洲에서의

安全과 協力을 위해 기여한다.

雙方은 歐洲內에서 武力과 軍備를 減縮시키 려 는 努力을 支;持하며 이 로 因하여 參加國의 安金을

펴害하여서는 아니 된마.

獨進聯행共和國과 獨進民主共和國은 國際的 安全保障을 위해 實效↑生 있는 國際的 藍視下에 全般

的이고 完全한 軍備縮小을 텀標로 하여 특히 核武器와 其他 大量볕殺武器分野에 있어서의 軍備制限

파 減縮을 위한 努力을 支持한다.

第 6 條 獨進聯행共和國과 獨짧民主팩和國은 兩國의 統治權이 各自의 領士內에서만 有效하다는

原則에서 出發한다. 雙方은 兩國의 對內外問題에 있어서 相互 그 獨立性파 自主性을 尊重한다.

第 71종 獨짧聯행共和國파 獨進民主팩和國은 그들의 關係블 正常化하는 過程에서 實際的이고 A

道的 問題를 規制할 用意가 있음을 宣言한다. 雙方은 本 條約의 原則에 立關해서 相互 利益을 위하

여 經濟， 學術， 技術， 交通， 司法， 郵便， 電信業務， 保健， 文化， 「스포츠J， 環覆保護 등의 分野의 協

力을 發展시키고 f足進시 키 기 위 해 協定을 練結할 것 이 다. 細部事項은 追加議定書에 規定되 어 있다.

第 8 條 獨邊聯웹共和國파 獨짧民主共和國은 常홈代表部를 서로 交換한다. 代表部는 雙方의 政府

所在地에 各其 設置된다. 代表部設置와 關係되는 實際的 問題는 追加로 規定된다.

第 9條 獨進聯행共和國파 獨進民主共和國은 本 條約이 以前어l 雙方이 線結한 모든 雙務的， 多務的

國際條約과 協定에 影響을 마 치 지 않는다는데 合意한마.

第10條 本 條約은 批準을 훌하며 批灌에 관한 覺書를 交換한 날로부터 發效한다. 이 에 대한 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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懷로서 兩 條Kt'J f때으1 :소;權 f l:: ;갖는 채; 條於I에 !쩍-名'6]-였디 1 972~F 12P.l 218 伯林에서 獨j핀語로 2통의

l횡本~잔- flp成하였 1/)-.

獨때IIWJ'{5 ;J( ;f1]國을 代表히-에

「에끈 · 바프」

獨i짧E치主 )~쭈IJ fi때윤 fl.';꿇허_ Oc]

「띠까엔 · 콜」

2) 鋼適統-에 관해서 爛遊聯해共￥0 1뼈 政府가 짧適民主

3UlIl뼈 政府에게 1972年 12月 21 El에 보낸 훌輪

發 ff:1 : Jfi뼈재 힘 ~;덤總 政務강‘팀’

1972年 12케 21日 , 「판」

獨jffi~.::t)자5f~1國 內냉J廳、

次띤 In] 카엔 - 콜-I t행 二f:: 깝下‘

{띄;찌;

오는 獨jffi J佛왜J~짜JI!Kl고]- 獨싫[칸j꾀싸II I!갱의 까|互網係이l 판한 값i*條ir.J이l 쩍 名한 것파 생헤聯하c9 獨

따I II뼈케 J~;rIJ[i때 j앉g、J쓴 l歌洲Zp: :j‘n*IfUr.j:얘 혐~ VI야하며 쩌U따1 1릇族의 |걱떠로운 I간 決로 꽤家統→을 運}JX;하헤 는

쩌3 lffi lfMi 셔5)싸1]1떼의 j당〔治l때 닙체에 짜 條빠o j 거ιl깜 노1 -"] 않는다1는 것올 {從짧하였음-융 通f늠하는 ~1J입

니마.

싸jEf; 룹 5핏하며

「따르」

3) 훌本條約에 대한 追加講짧훌

챔 3 j傑에 배하여

f패*IJ[U/1 ;J15)(fll때고1- 獨않1-~王共~;II댐응 兩l쩌ll.&제J 7]- iIl체힌- 者r-fL 젖Hi. 띤?늪 麻成하기로 읍;단한r:]-. li'u

~f1. 띄는 Wil패깡(1'1 섬으l μHi': 따’'#綠쌀 ;J~ 플 t1J j했 서、j 하고 必찢애 '9과 이둡 改正， 쩌1 '7딘 "3 ] -9 ， 國l J치總f펴}뼈

에 jil:8i1 必찢한 i~M1~i文떨 블 fr' JP(;힌 다 . Iru .~성띄는 패lI!j 어1 r때까i淑이l 판한 1m짧 以外이l 예컨디1 7]()J

깝파I， 101] 너 지 -I fJ~給 및 5j~감{ I이i11:외→ 검-은 ~헨얀 /i빔펴룹 JJ~ lI퍼히 는더1 %力한다.

;fi.: 쓰;당힘는 。] f~센)'， ] ，쩍名옥1 ~ -l둡으 I fF폈융 시 작한다.

n
짜 7 ftJR에 대 허- 0']

1. 쩌\I~l佛;1/5 ;J따11 [1갱피l 獨逃L\!;主;JHn l~1떠 익 交%，은 꾀存1값;iif의 IJJ~WJ에 s'l:뼈l헤 야 많I}~'뭔다” 째l/:d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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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행共和國과 獨짧民主共￥iJ國은 經濟關係의 계속적인 發展을 t足進하역 지금까지의 規制를

調整하고 交易構造를 改善하는 것을 덤的 o로 하는 長期的인 짧定을 線結한다.

2. 獨速聯행共和國과 獨進民主共和國은 經濟와 技術分野에서 雙方의 fJJ益올 위하여 協力을 l足

進하고 이에 要求되는 條約을 縮結할 意圖가 있음을 表明한다.

3. 1972年 5月 26 日字의 條約과 뎌불어 始作된 훗通分野에서의 協力은 樓太， 5，옳化된다‘

4. 獨進聯챔共和國과 獨適民主共和國은 法的 救助를 必要로 하는 사람들의 利益을 위하여 특히

f한法파 ;ffU法分野의 法律共助 관계를 可能한 限 간소하게 그리 .32 合理的프로 {뚫約上 規힘j할

意멍、가 있음을 表明한다.

5. 獨進聯챔共~國파 獨행民主뽕和國은 萬國郵便聯盟 및 國際電信條約의 原則에 立觸하여 郵便

빛 電信協定을 縮結하치로 合意、한마. 雙方은 同 協定을 萬國郵便聯盟(UPU)과 國際通信聯盟

(UlT) 에 通告한다. 同 協定에는 現存의 융意事項파 雙方에게 有利한 節次가 힘含흰다.

6‘ 獨옳速흥聯#됐$共

{條옮約에 依據하여 許容된 範圍內에서 醫藥品과 特珠病院 빛 흩종?쳤標쫓所으의! 治쳤擬쫓方法의 交統에 대

해서도 規制할 것에 合意、한다.

7. 獨進聯행共和國과 獨適民主共和國은 文化分野에서의 協調릎 發展시킬 意圖릎 表明한다. 이

딩的을 위해 雙方은 政府間의 協定練結에 판한 協商을 始作한다‘

8. 獨進聯됐共和國파 獨速民主共和國은 이 條約이 뽑名된 후 「스포츠」關係플 增進하기 위한 協

定을 통해 「스포츠」 關係機關을 支援할 用意、가 있음을 論調한다-

9. 覆境保護 分野에서 獨進聯행共和國과 獨進民호共和國은 相互間의 頂害와 危險을 防止하기

위해 協定을 線結해야 한다.

10. 獨進聯행共和國파 獨遊民主共和國은 書籍， 雜誌， r라디 오」 및 「테 레 비 전」製作物의 相互間

購入을 據大할 텀的으로 協商을 進行한다.

11. 獨速聯행共和國파 獨進民主共和國은 當事者의 便宜를 위해 非商業性 支佛 빚 淸算去來를 規

制하기 위한 協商을 始作한마. 雙方은 相互間의 利益을 위해 社會的인 觀點에서 最短期間內

에 協定을 統結할 것을 우선적으로 考慮한다.

財塵問題에 판한 條約議定書 附銀

財塵問題에 판한 法的 見解差異로 인하여 이 問題는 條約으로 規制될 수 없었다.

4) 國籍問題에 관한 議定홉에 대한 聲明

獨速聯챔共和國은 議定書에 관해 다음파 갇이 聲明한마.

『國籍問題는 條約에 規制되지 않았다. dl

獨짧民主共和國은 議定書에 관해 다음과 같이 聲明한마.

F獨進民主共和國은 本 條約이 國籍問題의 規制블 容易하게 할 것 이 바는 立場을 堅持한다. dJ

5) 豪族의 再寶와 旅行規制繹和 및 非商業性 物資交流의 改홉에 관한 1972年 12月

21 日字의 훌훌청훗換(註釋 振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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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內I왜廳 rnJ키벨 · 콜」次‘더’의 챔輪

發f닙 : 쐐않L녕主:t~~ul때 |서 /¢t!廳

次官

1972年 12月 21 티 , 伯짜

l佛취3혐4‘덤總

「어l 곤 ·이 르」政務長r다 앓下

「판」

쩍후敬하는 「바르」長官 !

3~ll J:m民主j하n國과 獨짧聯폐3共;fIJI패의 ~:~ll[1빼係어l 판한 꿇~條約이 오늘 뽑名된 것괴- 판펀히-601 本

A은 뀔 F얘 기11 -f記事폈을 通報하는 것 을 영 굉~으로 생 각 합니 다.

g뼈겠E民主)1;1'미i때 政JfJ‘는 이 條約야 發쩨된 이후 m해係正렘’化가 進行되는 過經에서 마음의 分!ITf얘

관한 問題률 체制하기 위한 샘:함룹 J&한다.

1. 볍IE散家族 f펴많의 解決

2. 1972年: 5月 261':1 字의 뿔信交換의 內짜을 계속 }짧行하는더l 있야서 빼光을 포함히에 兩獨間 旅

行 벚 찮Fn~交流블 改펠히-7] 위 한 해:圖

3. 獨짧民主짜和!짧과 獨짧l佛해共和國間의 非따J業性 物資交流블 改:홈히-는 뜯제

--兩獨間의 |濟物1m 小包 및 乎倚物 交流의 m制級;jin

--兩獨間의 1Jt<行 맞 ;해問交VIE에 있어 서 非때業센:!/0資 持용의 :JjH~U鍵1'1:1

-現tE의 搬入 빛 搬出채~에 대한 再檢討

-°1섯 접 및 i명連에 대한 許 J1JWl次의 簡’휩化

敬意릎 5섯하다l

「쿨」 博士

ii) J佛채首;ffl廳 「에 판 · 마프」政總 홉~'의 E탑輪

發f듬 : 聯知현tl'l願

政썼;냥官

1972年 12月 21 日 , 「본」

%돼J:m民主共和國 內關廳

次t홉’ rp] 카옐 ·콜」博土 貴下

伯林

尊敬하는 「콜」民 !

:tA은 오늘 아래와 같은 內容의 寶下의 書信올 점수하였음올 확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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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獨짧民主共和國파 獨速聯챔共和國의 相互關係에 판한 基本條約의 뽑名과 판련하어， 本人은 貴下

에게 下記事項을 通告하는 것을 영굉으로 생각합니다.

獨進民主共和國 政府는 本 條約이 發效한 後 關係표常化가 進行되는 過웰에서 다음의 分野에 대

한 規定을 마련할 것입니다.

1. 離散家族 問題의 解決

2. 1972年 5月 26 日字의 書輪交換의 內容을 계속 廣行하는데 있어서 觀光을 包含하여 兩獨間의

旅行 빛 調問交流를 한층 더 改善하기 위한 惜置

3. 獨遭民主共和國과 獨進聯행共和國聞의 非商業性 物資交流의 改善

--兩獨間의 睡物用 小包 및 手倚物交流의 規制鍵和

--兩獨間의 11k行 및 굶問交流에 있어서 非商業性 物資의 持參에 대한 規制 鍵和

-現存의 搬入 빛 搬出規定에 대한 再檢討

--이삿짐 및 遺옳에 대한 許可節次의 簡素化

敬意를表하며

「바르」

6) 家族의 再홈와 旅行規制繹￥n 몇 非商業性 物資交流의 改훌에 관한

훌輪交換에 대한 說明

基本條約。1 發했합과 더불어 下記의 鍵和策이 施行된다.

1. 離散家族의 再會問題 :

-夫歸의 再會

--子女의 保護가 必쫓한 父母의 移住， 특히 父母中 한 사람만 生存한 경우. 이것은 祖父母가

그들의 孫子에게 移住하는 문제에도 적용된다.

-특수한 例外的안 경우의 結婚許可

2. 兩獨間의 11k行 빛 찮問交流의 改善 :

--獨速民主共和國의 人民이 獨進聯캘共和國을 찮問할 수 있는 許可의 법위中 긴급한 家族用務

를 銀婚式파 金婚式까지 據大

--긴급한 家族問題로 旅行하는 경우， 이에 適用되는 獨進民主共和國 A民의 範圍를 異題兄弟

까지 據大

--獨進聯햄共和國과 西伯林間을 通行하는 경우 通行「비자」 發給節次를 鐵道 및 內陸船 交通便

으로까지 樓大(書面申請의 省略)

-獨~~손共和國 旅行社에서 표當한 證明을 받아 通過旅行({며林交通은 除外)융 中斷할 수 있

는提置

-獨짧民主共和國의 港口블 지 나는 貨物船에 棄船한 獨進聯챔共和國의 放行者가 關係 港口都

市에서 -‘때 網在하기 위한 上陸許可(獨遭民主共和國 放行社의 要請으로 一때하는 것을 包

含하여)

- 201-



獨M펄聊켜5共￥m행 |행챈|짧經地에 k한住하는 tt[~o] 獨짧民主共和國의 國캔흩憐짧1也에 서 ~:fE할 수 있 이「

웹u릎 :

--附擬 1에 옐거된 獨짧聊취3共찌11행 1띠jjj~의 住民은 1f- 30S의 限度內에서 1回 申請으로 9回까

지 旅行윤 하며， I빠鍵 2에 앨거된 獨~L지主共찌 II或1의 J따域‘파 都rn에 서 -r8 懶꺼;하는 것이

許可펀다. {딘， 이 旅行은 3個月의 WJ間內에 行'6l! 진 디-.

-申網은 獨었훤民主째1國 !행원‘|없f經l맨이l 居往하는 親j뾰이 니- 親知륜 몽하여 짧I:H하거나 혹온 獨

g펄聯#\~'fIl F!행의 上記 j센域에 )홀Ht하는 者가 펌ITii으로 하j問J샌域‘을 판할하는 東獨의 人덧警察

뽑에 빠Iii한다.

-許可에 있어서는 每回 ←·r自 網낀tJn의 「비자」를 9개까지 受領힌- 資格윤 주는 1fT비 자」受領을

위한 쨌格證明홉』가 發給펀다. 이 資格짧l꺼휩룹 ~示하면 國;뚫通過l띠j或얘서 每回 -때꺼j rB]

자」가 發給펀다‘

--資洛證明書이l는 入國希필뼈가 表~7J긍된마-

_or비 자」블 發給맏끼 워한 前많條件은 法채에 따마 의무척으로 最少限度의 DM貨블 交換하는

것이다.

}→資格歸明활의 훌훌j퍼에는 그 띠l 그 때 If'r비 자j7] 發給됩』이라는 안정이 찍한마. 9벤째의 r~Jj

자」가 發給된 후 또는 찌力을 R월 9':한 후에는 이 JH업證rjJ-J뽑는 핀IJ~된다.

--觀光客으로서 힘/ 日 치 거 의 1Jt(行을 하려 는 獨짧41剛$共짜1/행 덤住者는 혈察에 다3깜할 必뿔가

없마

--애외적·인 경우(에컨에 }끗病， 不;펜으~l 事:lk. ) 에 는 11、?끗한 j헤間~동안의 싼w:在許可.9 ] r이 자」가 人힘

警정찢뽑의 關係;機%헤이l 서 發給될 수 있 다

3. 非때‘業性 物資交파으l 改줍얘 관하여 :

-패獨i해의 旅行交流이l 있어서 지금까지의 「커피 j 500그람의 輸入制限;딸을 1，00。그람으로 t웹

1m한다.

-κ行交퍼에 있야서 지균끼지 쐐않l~뼈가”하III행과 西伯林에 척용되어 온 「필픔j， 寫煩原版，

「스라이드j， 印畵紙， 팝盤의 輸入禁 ll:뜯 廢止한다. (音盤의 경우엔 文化的 週塵페이거니 置

正한 文化的인 쩌fl::創作， 'Iff이 어 이: 힌다. )

兩獨間의 購物 빚 츠pj않物l 交流 :

-般物類에 대‘한 獨通民主j댄III뼈의 -般的 輸버했止윤 )發止하되 每 삐送떼에 獨짧f치±갯i;fll國

않로 60rp}프크」의 가걱끼지보 制|파한냐. (一젠한 樞類， 애컨대 빼兒服， 兒童服， It.業服윤

除外훤다. )

-牌物郵폈이) 대한 i輸出許容 m~界륜 獨짧~±;J~￥II國貨로 30r마관크」에서 lOOr마르크」로 繼和

--홉盤의 輸出入에 매힌--般l깨인 禁止룹 }發止(文化l찌 遺塵品이거냐 文化的 現代 創作!퍼어l

한함. )

7) 附 빼 文 톨 I

獨進I佛켜3共和國內의 입B行政地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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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우스트 흘쉬 다인J (Ost-Holstein)

2. r프훤J(Pli.in)

3. r뤼 벡 」市 (Lubeck)

4. r노이 뭔스터」市 (Neum히nster)

5. r바트 세게베 르고.J (Bad Segeberg)

6. r스토르마른J (Stormarn)

7. r헤르후」툼 라우엔부르뇨.J (Herzogtum Lauenburg)

8. r하루부르크J(Harburg)

9. I뤼 네 부르크.J (Stadt und Landkreis Liineburg)

10. r뤼코프-단넨베 르크J (Liichow-Dannenberg)

11. r윌젠.J (Uelzen)

12. r졸타우J(So1tau)

13. r썰레 J(Stadt und Landkreis CelIe)

14. r기 프호른J (Gifhorn)

15. r부륜크도르프J (Burgdorf)

16. r볼표스부르크」市(Stadt Wolfsburg)

17. r헤름스테 트J (Helmstedt)

18. r브라운쉬 바이 크.J (Stadt und Landkreis Braunscl,J.weig)

19. r파이 네 J(Peine)

20. r볼펜뷔 렐J (Wolfenbiittel)

21. r잘즈기 터 」市 (Stadt Salzgitter)

22. r힐데스하임 」市(Stadt Hildesheim)

23. r힐데스하임 마련부르크 J (Hildeshiem Marienburg)

24. r고스랄J(Goslar)

25. r알펠트J(Alfeld)

26. r간럴스하임 J(Gandelsheim)

27. r오스테로데J(Osterode)

28. r두더쉬 타트J(Duderstadt)

29. r노르트하임 J(Northeim)

30. r아인벡 J(Einbeck)

31. r괴 팅 엔J (Gottingen)

32. r뭔덴J(Miinden)

33. r갖셀J (Stadt und Landkreis Kassel)

34. r뷔 켄하우젠 J (Witzenhausen)

35. r에쉬 베 게 J (Eschwege)

36. r벨숭엔J (Mels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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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re"，리 ?• 말 휴벼11 J2.3.J (Fritziμ 1' - 1“rnberg)

38. r헨 A 펠프. -- S.•,!) 꾸 르그..J (BC I앞c l cl -Rotenburg)

39. r찌 겐헤 인 I(Ziegenhain)

40. I' 뀐다..J ( Stadt und Landkreis fulda)

41. I'쏘겔스 J ill 닫 :'LJ (Vogelsberg-Kreis)

42. I'쉬 뛰 히 더 깊-J (Schliichtern)

43. I"띠프 노이쉬타드 이 · 이 I . 잘~ll J (Bad Neustadt a.d. Saale)

44. I 바트 거 싱 엔 J (Bad Kissingen)

45. r쉬 바인 푸르프J (Stadt und Landkreis Schweinfurt)

46. I"하스1ll] 프크J (Haβberg -Kre is )

47. I"긍l부-르크J (Stadt und Landkreis Coburg)

48. I' 리 히 낸펜스 J (Lichtenfels)

49. I"맨 1l1]프크J (Stadt und Landkreis Bamberg)

50‘ 「씌 프히하임 J (Forchheim)

51. r크보 1.--]-흐J(Kronach)

52. r구름바흐J(Kulmbach)

53. r비 이 보이 트J (Stadt und Landkreis Bayreuth)

54. r호띄J(Stadt und Landkreis Hof)

55. r분시 앤 J (W unsiedel)

56. r다 프렌문 이프J (Tirschenreuth)

8) 附 빼 文 톨 n

獨않I차主Jttll Fi행內의 챔IS行ilj(JtirJ짜 :

1. rUI스따르J (市와 那) (Wismar(Stadt ‘und Landkrcis»)

2. r二L페 배 스뷔 렌J (Grevesmiihlen)

3. r가데 낚쉬 J (Gadebusch)

4. r쉬 씨 만J (m와 컵1S) (Schwerin(Stadt-und Lankreis»)

5. r'하기1 --"二 뜨J (Hagenow)

6. 1 덴)드 B ] 헤 스루스트J (Ludwigslust)

7. r따느힘 j (Parchim)

8. r페프 펴l 매 르크J (Perleberg)

9. r깨하우젠J (Seehausen)

10. r잘쓰1111 벨 J (Salzwedel)

11. r오스터 깅→프코J (Osterburg)

12. r잔씨 J(Calbe)

13. I 크펴 쩨 J ((Kliitze) ……



14. r쉬 텐탈j (Stenda l)

15. r가르데 레겐 j (Gardelegen)

16. r탕어 휘 테 j (Tangerhiitte)

17. r할벤A 레 벤j (Haldensleben)

18. r볼마르쉬 테트j (Wolmirstedt)

19. r반즈레 벤j (Wanzleben)

20. r오첼 A레 벤j (Oschersleben)

21. r스타A푸르트j(Staβfurt)

22. r할버쉬 타트j (Halberstadt)

23. r아옐A레 벤j (Aschersleben)

24. ‘ 「베르니 게로데 j (Wernigerode)

25. r크베드런부르크j (Quedlinburg)

26. r노르트하우젠j (Nordhausen)

27. r장에하우젠j (Sangehausen)

28. r보르바 Aj(Worbis)

29. r하얼리 겐쉬 타트j (Heiligenstadt)

30. r존더스하우젠 J (Sondershausen)

31. r뭘하우젠j (Miihlhausen)

32. r랑엔잘짜.J (Langensalza)

33. r아이 제나흐J (Eisenach)

34. r고다J(Gotha)

35. r바트 잘풍엔 j (Bad Salzungen)

36. r쉬 말칼덴 J (Schmalkalden)

37. r마이 닝 엔.JCMeiningen)

38. r슐j(Suhl)

39. r힐트부르크하우젠J (Hildburghausen)

40. r얼메 나우.J(Ilmenau)

41. r노이하우AJ(Neuhaus)

42. r존네베르크J (Sonneberg)

43. r루돌쉬 다트J (Rudolstadt)

44. r잘펠트J (Saa1feld)

45. r 펙스넥 J(Poβneck)

46. r로벤쉬 타인.J (Lobenstein)
47. r쉬 라이 쓰j (Sch leiz)

48. r쪼아 렌로마.J (Zeulenroda)

49. r그라이 쓰.J (Gre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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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f"' cw.바-우엔 J OlT오]- 까 II ) (Plauen (Stadt-und Landkreis) J

51. r 원l 스니 쓰J (Olβnitz)

52. f"'바이 헨 11)흐 J (Reichenbach)

53. f"'이-우←아 11]-흐J (Auerbach )

tiLl. f"'크굉 엔받J (Klingenthal)

9) 國境通過地域 t협짧에 판한 1972年 12月 21日字의 훌輪훗換

i ) 內없J廳 f"' 1I1치 익，rr . 관」次’|]’의 E단4썽

發fii‘ : 獨、~r\，; :+J자짜Il때 !시|때廳、

次l되’

19721Y. 12져 21 r'l, 伯林

llff해S Ei’ j ‘IIH댄

「 얘 -ef- -아프 Ji(.x1% ←}핫’l파 JW I'‘

11.1 ‘-t::.*__ 1

쉰L헤t하는 [아프」상t띠 !

4-人 은 많 I、 이l 게 ]、記팎」때을 뻐해히는 것윤 榮yt으보 생각힘니냐-

j꾀 (~ l치 }:.J아Iii때푼 1i~*{l$*J의 j찢씨h오 I· II·dll~j 에 人|꺼 交W.관 위해 獨逃l佛까H야II國의 i따|짧·에 꿇한 l、

5ll의 |센路l패j~~\ ill1패JI1J.찌|l‘을 애1A힘 니 다 •

「정} 쓰1111 벤 J (Salzwedel)

l.llJ~lll스J (Worbis)

• • f"'lJ) 이 닝 이1 J (Meiningen)

• 「이 이 스펜프J (Eisfeld)

값J꾀、 -뜰 짜히며

「펼J I팽士

ii) j佛끼) '{(oj 씨 l悔 1에판 .111·'D. .!!攻595 J강떼의 밥\'iiJ

發땀 : j佛 :JiS -付 1'1' I ID댐

jL3cJ0 :J짖끼’

1972쇠=. 12JJ 2HI , r관」

獨i낀\ ]J히 Ut기、r Jlij찌 內태j廳

次강 r'n]카앤 ·란 l맴士 tit下

↑l과林

~Iiff히 는 「훤'J 次흉 !

19725f. 12月 2HI 字 꿨下의 펀級피 펜→펜하이 4:人은 ;많 F얘 기l 下記펌핏을 通해하는 것을 영팡스

받게 여겁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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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速聯행共和國은 基本條約의 發했와 同時에 A的 交流를 위하여 貴下가 通告한 陸路國擾通過地

點에 相應하는 다음의 地點을 開放합니 다.

_r윌첸...l (Uelzen)

_·r두더 쉬 타트...l (Duderstadt)

_r바트 노이쉬 타트...l (Bad Neustadt)

-r코부르크...l(Coburg)

敬意를表하며

「바 르」

10) 條約 第9條에 관한 銀適聯해共;Jo國 政府와 錫適民主共和國 政府間의 覺畵原文

에 대한 1972年 12月 21日字의 훌훌훌交換

i ) 聯짧首相廳 「에곤 • 바르」政務長官의 書輪

發信:聯행首相廳

政務長官

1972年 12月 21日 , 「본」

獨邊民主共和國 內聞廳、

次官 「마 카옐 ·콜」博士 貴下

伯林

尊敬하는 「콜」次官!

本人은 聯행政府 外務省이 獨進聯행共和國에 용E在한 佛蘭西大使， 英國大使 및 美國大使에게 下記

事項을 覺書로 傳達한다는 것을 貴下에게 通報하는 바엽니다.

『獨進聯했共和國파 獨進民主共和國은 1972年 12月 21日 에 縮結펀 基本條約의 第9條와 關聯하여

4大國의 權利 및 責任과 이와 關係되는 4大國의 諸 合意、事項， 決定 빚 慣行은 ~ 同 條約으로 因하여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確認합니 다. Jl

敬意를表하며

「바 르」

ii) 內聞廳 「미카옐 ·콜」次官의 書輪

發信 : 獨速民主共和國 內l휩廳

次官

1972年 12月 21日 , 伯林

聯행首相廳

「에 곤·바르」政務長官 貴下

「본」

尊敬하는 「바르」長官 !

本A은 今日 外務省이 餘獨進民主共和國 蘇聯大使에게 覺書를 通해서 下記事項을 傳達한다는 것

을 貴下에게， 通報하는 바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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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j l간 :-tJt'fl l l햇1 311 s해 )~flJf~fi)1‘j~ 'flll행l은 1972{1 • 12)J 21 II 애 *따*l~i ~너 1~;木f深 ki'1 짧9條와 관i션히아 4大

때l의 밟까IJ외- 파(E 빚 이 와 J싼 쳐l 끼 는 4:太I양l의 11f'ii 1'i‘ }))f:fJflj~ ， 決짜 맞 'tf4 ↑]-은 4: i~*，J으포 인하αl 영 향

111 지 않는다는 것을 {짧짧폐니다_ JJ

敬피、」닫 滾하마

「콜| 博士

11) 西伯林問題와 판련한 雙方의 聲明

j타JJm짧J[:팎 第7i~01] rJR示년 lω定31) 시tit'윤 1971{F· 9月 3[1 '{-:의 4太 |행 IU:@01] I니 마서 i찌디林에도

빠A 폐川시켠 것플 合피;딴 수 있마는 01] 대해 f떳方잉 JM¥(.관 싣야 한다

:WV~r.;;가~.J~· 'fJ] r때이l 싸l:김 하는 쩌\l)}(j JW~깨 )t;:fIJl행l의 폐찌l: II:; 값t)l~는 1971年 9J.l 3f:Ff:의 4大·國IUIE‘。1] ',I
바 fJfj11‘l林의 利짜을 I\;값1딴아.

WJ~J콧까Ej자재|찌괴. jJ디1r'J林TIT '함)굶間의 f￥따간r핏은 C녕 생:윌 1디지 않는 까.

12) 降約醫’名時 政治的 協護에 대한 口頭合;훌事項

w‘政!하는 獨짧~，jfi )II J~'f1l탱l 그+ 쩨짧['\';:): JHIIIi!&1r펴의 關係 II 폐’化갈 츄진하는 j괜:(!i\에 서 뺏方의 재 IJ팎，

특히 歐싸H의 ?P::f I I {* 1덴에 힘t미↓하는 n없멍이l 까 B1I 서 IU論덴 것 01] i악 IE、히-냈 다.

13) 國境쫓훌훌짧의 任務에 펀한 讓i닫홉에 대한 兩首席代裵의 聲明

Sg\l)}(j)riff? )11 ;it 'fil l꿇!괴 獨때l칸:t:. )UflJI쩌으l κun해 {，"(i에 )11힌- JI~木條約 )1~JJn짧~뿔 ]Jl~에 대해서 다음괴

간 은 ft~~~:7l- 아 무→이 졌 마.

l ‘ 獨짧~iffi ;l l ‘ j다li t패31]- 째훤하:-t.)따I I때의 [찌펴;絲은 1944{1~ 9)1 128 字 誠펀합의 I~해係찌定이l 의히1

1)(찌f띈다 .

Iftj I찌쩌~t~lt한는 二L 1상시 l감짜r퍼으1 vt後으1 合덴이1 r내 f]- 꺼~l: 챔-界淑이1 變"9":된 J띠폐i이 있

다-띤 그-ιl 한 J也點으1 lEI짧한 ;랜界짜이l 디] 61 0 ] .tIl-든 根據갚 → f~펄로 꽤써을 {振성하고- 迷示한다.

|찌팎값이] so:한 1패j따J~ll꾀1와 핍'm 'I'!:괄 ~) 안신: I때j센렌淑플 1땐가으l 재~~~(플 워 하1 만든-냐

E핏-鋼 룹 위 해 소요 -",]는 LHI따 1'1상인 셉川은 vl~il$k(JI쐐이 分附-한다 -

2. 찌 I或I~폐익 ‘많)디性이 헨 X1 6] {iiJ.: lm되 이 있나 1 [1， Fl U 갖~n댐는 土t띠외 짧業피路으1. f5eJ:8이l 판한

i(J띤릎 7←g -~깐허. o~ i:..~ 땀f암置판 깅 (→히l 야 한. le} . flU. 찢i야 {한는 J~{I따 I행J찮淑31]- 판렌파여 發生도] 'e

nlll 次l꺼인 됐l쨌n :Wl'i판 직 점 Wr채한ι]- .

:t 꾀l 떨 Ej 짜기 Irll싸하뉴 분제에서 1‘~lli: ;1{I: tl1Ifli딘가 發{I :.한 견우 f셋方은 fJ:JW꾀픔 ~L쥔~ Q] 政Jff에

우l 임 하고 政Jn는 이룹 I값k‘0융 봉B1] 해 잔힌 마 •

14) 行政交流에 관한 識定훌떼 대한 觸通民主共和國 首席代表의 聲明

쩌Q)}(j J'Q; J:.)(:fi Ji成l온 獨찌 )..~ .=:L)싸II I!폐으] r씨係jX~ l}\테 그J]→ 獨)}(j J)M7 JI5J짜11 1(%1으1 1]‘政機m쇄l해으] J'r!，存‘ 잣流한 變

lJl:하거 냐 ~url~J었， 後 tiL mro f系，lf)c/JUJ iliJ ， ild:eri싸패 II ’JJ렌으| 分 [Ilf릎 變.'f':시 캘 꾀1데이 없으내 , .<;>"6] "']

Ill.存 3tVfE '둡 싸麻히'~L 71능한 1il워 니l 에 서 t,1 fu!.)lli시 씌 川젠가 있마 •

(III}원 : 19 7:3年 2J:J 91:]'γ ~[J jjjU !/0 7!H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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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書 42

基本條約 훌훌名後의 雙方 協商代表 聲明

1972年 12月 21日

1) r바르」톨官의 聲明

「콜」博士， 輔士， 淑女 여 러분 !

今日 暑名된 條約은 兩獨國家 關係의 基鍵업니다. 同 條約은 A間의 幸福을 위해서 그 위에 相互

關係의 建物을 쌓아올럴 鍵石이 핍 니 다.

本 條約은 歐洲의 中央에 똑같은 두 個의 獨速國家가 存在하고 있다는 國際法的 狀況에 意味플

嚴與하고 있읍니다.

獨進帝國의 廢塊에서 發展된 두 個의 獨速國家는 各其 相異한 社會制度와 다뜬 同盟에 所屬되어

있으며 많은 問題에서 서로 根本的 見解差異가 存在합니다. 그렴에도 不狗하고두獨짧國家는 本條

約을 통해서 zp:和， 暴力빼棄， 「유엔」憲章의 덤標와 原則 존중， 兩獨짧國家의 同等權， 對內外問題에서

의 自主性 等에 판해서 뜻을 같이하고 있융니다. 이로써 두 獨速國家는 平和共存 關係로부터 協力

關係로 發展하는데 必要한 相互 協力的 善|憐關係를 위한 與件을 造成하게 됩니다.

人間의 利益과 歐洲諸國의 zp:和維持에 寄與하는 이러한 建設的인 目標는 兩獨間의 相異한 텀標와

심지어 民族的 問題 보다도 優先하는 것엽니다.

獨進民主共和國 政府는 今日 체철된 條約이 發效되면 離散家族問題의 解決 및 旅行醫和 그리고

非商業性 物資交流의 改善 等에 대한 擔置를 取하겠다고 公約하였읍니다. 本人은 이러한 公約을 該

當 書輪을 通해서 確認하였읍니 다.

우리는 協商中에 以上과 같은 改善뺨置가 만 한벤의 f씁-置로 끝냐는 것 이 아니고 關係正常化를 推

進하연서 그것을 據大하여 나간다는 點에 合意하였읍니마.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곧 越境檢問所

를 增設시키는 문제와 관련된 書輪交換업니다.

今 日 함께 暑名된 條約 第9條와 판련한 書輪交換은 基本條約01 4大國의 權利와 義務를 홈害하지

옷한다는 點을 分明허 하고 있읍니 다.

同 書輪交換은 1971年 9月 3 日字 協定속에서 4大國 政府代表가 合意한 內容 빚 兩獨國家의 「유엔」

加入에 즈음한 4大國 政府代表의 聲明內容파 一實性을 維持하고 있읍니다.

追加議定書 第7條에 規定된 諸協定 빚 規制의 延長은 西伯林에 관한 1971年 9月 3日字 4大國協定

파 符合되도록 每境遇마다 協議하여 實施한다는 것 이 合意되 어 있읍니 다.

獨짧民主共和國에 常홉하는 獨進聯행共和國 代表部는 1971年 9月 3日字 4大國協定에 따라 西伯林

의 ￥IJ益을 代表할 것업니다.

獨進民主共和國파 西伯林當局間의 協定은 계속 有效합니다.

相互 原則的 見解差異에도 不抱하고 兩獨國家가 서로 共同의 利益을 追求할 수 있는 걸。1 封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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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읍니다. 이것과 똑같은 意義를 지니는 것이 바로 本 條約파 함께 今年 11月 8 日 에 暑名， 交換된

兩獨國家의 「유엔」會텅加入어l 판한 書爾交換엽니다. 獨速民主共和國이 國際機構에 不參댔떤 것은

國際機構 그 自體와 同 機構의 世界的 關心事에 不利한 結果를 주었읍나 다-

그래서 몇 週日 前에 獨進民主共和國이 會員國 全體의 養成으로 유네스코機構에 加入된 事實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象徵的안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엽니다.

獨짧民主共和國파 獨速聯빼共和國의 「유엔」同時加入은 무엿보다도 全會員國들파 同 國際機構 됨體

의 주IJ益에 寄與하게 되는 것입니다.

獨速民主共和國은 滿 一年前부터 「유엔」會員 加入申請을 내고 있읍니 다. 우리는 獨速聯켜8共和國도

條約批V崔節次와 함께 早速히 會員加入에 必要한 節次를 밟게 되 치 를 期待합니 다.

獨速民主共和國의 黨과 政府測에서 數::jz~형調한 바와 같이 우리 測은 基本條約의 즉각적 인 發했에

對備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獨進聯행共和國測이 相應하는 惜置블 取한다면 i!t r佳節次릎 t足進시 킬 用

意、가 있읍니다.

條約이 發效되 면 兩獨國家間의 平和共存的 關係正常化의 基隨가 이 루어지는 것 입 니 다.

獨짧民主共和國과 獨速聯첼共和國이 비록 서프로 社會制度가 相異하지만 相互 便宜와 ￥IJ益을 위해

서 寶際的인 판계를 發展시킬 수 있고 도 發展시켜야만 할 여러가지 分野가 存在합니마. 이와같은

可能性에 대해서 條約 第7條 및 同 追加議定書는 言及하고 있읍니 까.

{똥約이 發效되면 必要한 協商이 本格的으로 進行될 것입니다. 그러냐 몇몇 分野에서는 이미 協商

이 始作되고 있읍니 다. 즉， 그 동안에 獨進民主共和國과 獨進聯행共和國間에는 郵便 · 電信錫定을 縮

結하기 위한 協商이 始作되었읍니다.

條約著名이 끝나면 獨速民主共和國파 獨짧聯행共和國의 國境線 表示作業을 하게 될 兩獨國家의 境

界線委員會가 構成될 것이며 其他 境界線과 聯關되는 여려가지 問題블 規制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本人과 「바르」長官은 條約暑名 前에 條約 第9條와 관란하여 그리고 條約發效와 同時에 追加로 道

路越境뼈、所 4個所 增設問題에 관한 覺書에 暑名하고 。l 즐 相互交짧하였응-니다. 그라고 本A은 「바

르」풍官에 게 傳達한 또 하나의 覺書에서 獨쩔民主共和國。l 條約 發셨後 處理하게 될 越境旅行 및

굶問交通의 鍵和 및 其他 몇 몇 惜置와 그관련된 情報를 通報하였읍니 마 r바르」長官은 同 覺書의 接

受를 確認하였읍니마.

f~約暑名어1 죠읍하여 本人은 追加議定書 第7條에 規定된 諸協定 빚 規制의 延長。1 1971年 9月 3 日字

西1~1林에 관한 4大國協定에 따라 每境遇마다 協議해서 施行한마는 合意、事項을 鏡調하고 싶읍니다.

獨j휠民主共和國에 常藍하는 獨邊聯혜共和國의 代表部는 1971年 9月 3 8.字 4大國協定에 따라 西伯

林의 쭈IJ益을 代表하게 핍 니 다.

獨짧民主共和國파 西伯林 當局間의 協定은 계속 有했합니다.

本人은 또한 獨速民主共和國과 獨짧聯챔共和國이 相互關係를 正常化하는 過裡에서 共同關心事，

特히 歐洲에서의 平和保障과 같은 主要問題블 協議할 것에 合意한 事實을 鎭調하는 바엽니다.

輔士， 淑女 여러분 ! 本 條約은 獨進民主共和國과 獨짧聯웹共和國間의 새로운 關係의 原則을 이

루는 것 입 니 마. 兩獨國家는 서로 對立되는 社會制度블 홉害함이 없 이 將次 善憐的 平和共存關係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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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커l 펄 것입니마. 우리기- 가는 견이 철5L ]1따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分明협니마. 그러냐 옳

本條約은 보마 좋은 方向으로 案內하는 r}(~的 ;산잔이 가 3탑 것 입 니 마.

끓木條約이 絲結핍으로써 歐洲l의 緊服繼和를 가져오는 n￥代가 開幕핍니다. 基끼I:條約 그 自體기

歐洲緊~J~級和의 5~f代i¥] j평求입 니 냐. 이 條約0 ] 歐洲깎:frl의 l짧石이 펴 기를 lei}랍니 마.

(出處 : 1972年 12月 22日字 公報 第171號)

文 훌훌 43

獨i쩔民主共和國과 獨進聯체共和國間의 경훌本{홉約에 대한 備忘、歸

1972年 12月 22日

A. - 般 車 項

聯춰3政府가 獨~~細)-1):t~;frIll행파 獨짧民主共짜|國間의 써互oil계 에 괜;한 깅훈本條約융 *ii'i ti석한 目的은 獨

짧덴族이 너 以上 斷紙狀態판 헤總하는 것올 防[I:하는데 았다.

~~3않l [관J族은 오늪년 서 로 對11:펴 는 政h암아J . 1ft!:썩的 f페度플 가진 두개의 獨떠 l해 l평家에 서 싼고 있

마. 이 외깐은 分廠Uk態가 完소히 終源펀 없뿔，은 보이 지 않는다.

分制過펜은 同nq:에 人!뭔的 i\ill帶판;Ill 이1 J웹힘을 주았 다. 分뽑0이 斷總융 기-져 온 것 이 마. 01 i칸 狀態下

에 서 政펌의 任%는 人IM1 ~:I←l 互l펌으l 꿨f뼈윤 級1'11 ， G~주한시 처 줍으포써 3듀엣 보다도 一體씬이l 데한 첩

忍와 땀덤을 通해서 獨~E관~의 IJ:.#‘을 保따하는 것 이 마.

;1，~* f~*，~‘븐 쩨li~ l l검많펠 f9!¥-i'}(하는 것 이 아니 뇨 오히 파 웨保히-는 것 이 다 • 基·本條約은 兩獨國家間의

판;;1]플 뺑定ltb定 方짜으로 채f떠한디 . 그i!1]서 꿇木條*'~은 獨않Jr~~i):J~찌 I~I이 1970年 1月 소렌 맞 「폴

관T_J와 絲結한 條約 틀의 -部어l 該’햄한디

1971年 9月 의 4大國 Nl林없定도 초았‘[깨짝으로 디루고 있는 基本條約온 歐洲zp:和剛持룹 leI}탕으보

-all 서 獨짧려J값의 Eft자에 의한 再統→을- 많Til<;하테 는 聊쇄政府으l 政짧파 ←一줬한마.

Jjv~~i)政샤j‘는 統 -의 I~댔룹 지l 속 )jJ求할 것이라는 그의 立場을 때l쩌中이l 獨헬民主핏和l행 政l젠이l 게

도 헝-싱 分 fjFj 6] 히-았마. 이와갇은 l佛꺼S政씨의 10싸윤 以外에도 꿇:if‘;條約 !웹名 l짧 티 어l 獨進民主짜1'11

I쩌 낀If왜이] 1뽑않된 핫I: 됐f닫속에 서 도 ftf'ti ， i전뇌 었 다.

M

1969年 10月 28디 「먼 바 . Jl싼프JI佛패한~'iJ관 그의 j앉없펴f파j을 뻐하C셰 패獨IHjel] 차I II 同원~한 資格

이1 titJ짧 iiJl 사 政府次7[;으] f~ *，~을 絲%납].에 서 .iL la力윤 r~jl 갑~허].기 위한 1값”‘fj을 始fir;한 것을 獨짧퍼主

갯개n t짧 j딩()써;어l 게 거 쉰→ 않請히-었 다 •

Jf~~4\政씨’7]- 協j써 덤 {폈보 짧)댐한 것은 우-선 패獨|때家IH]으l 빠l털똑l 服係흰. G~줍함으로써 이를 꽃機로

하아 짧ffjlJ된 겠;꺼-:r쇄係에 서 ;떠11J 1J똑1 1써力 |해係로 發1파하는 IMJR퍼였 다.

1969年 12月 17티 獨짧t0;초J자께1 12없 政l씨‘ |져!왜 1% ~:~1은 If剛i) jL)(}잠 大統領어l 게 보낸 그의 혈輪에서 獨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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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共和國과 獨速聯행共和國이 相互 同等資格에 基鍵한 판계正常化 樹立과 同時에 根本的으로 現存

國境線의 認定， 大使交換， 「유엔」同時加入等을 規定한 條約草案을 提議하였 다- 細部事項의 相互關

係는 別遠의 條約縮結을 通해서 規制한다는 것 이 었 다.

1970年 5月 21 日 聯웹首相은 「앗셀」에서 또마시 獨進民主共和國 政府 內開首相에게 20個項으로 된

包括的안 聯행政府測의 協商提案을 내놓았는데 그 속에는 相互 同等資엄에 基體한 兩獨國家關係의

規制， 相互協力 및 緊急한 問題의 解決 等에 판한 原則파 條約要網이 包含되 어 있 었 다. 同 20個項

텀과 獨適民主共和國測 條約案을 함께 檢討해서 合意를 보기 위한 協商을 始作하자고 한 聯챔흰相

의 提議에 대해서 獨適民主共和國測은 同意블 하지않고 冊究할 時間을 갖자고 提議하였다.

1970年 8月 12 日 獨進聯행共和國파 「소비에트」社會主義聯행共和國間의 條約이 뽕-名되고 또 4太國

의 伯林協定이 完全 쫓結된 후에 獨짧聯행共和國과 獨進民主共和國政府는 1970年 10月 29日 相갚 緊

張羅和 빛 共同關心事에 寄與할 수 있는 問題플 協商하기 위한 意見交換을 始11'할 것에 合意하였마.

1970年 11月 27 日 「에곤·바르」次官과 「마카옐·콜」次官을 協商代表로 한 兩測의 代表團이 東伯林과

「본」에서 번갈아 接觸을 進行하였다. 對話의 中心은 처음부터 兩獨國家 相互關係의 原則問題였다.

1971年 9月 부터 雙方代表의 接觸은 그간에 合意된 4大國 伯林協定의 施行協定 빚 兩獨國家間의

交週協定어1 판한 正式 協商으로 進展되 었 다.

1972年 4月 獨速社會主義統一黨(SED) 中央委員會 第1書記 「에리허·호네커」는 「소피아」에서 行한

그의 演說을 通해서 『獨速民主共和國파 獨짧聯했共和國間의 ~和共存關係， 즉 兩獨國家의 IF쥔]와

人民들의 주IJ益을 도요하는 協力關係로 發展하기 위한 正常的 善憐關係」른 樹立할 수 있다는 希펼을

表明했다.

그는 關係正常化를 樹立하기 위한 協議를 하자고 提議하였다.

1972年 5月 10 日 聯챔首相은 獨進聯챔議會에서 行한 그의 政策演說을 通해 兩獨國家間의 相互關

係에 대한 根本問題블 條約上으로 規制하기 위하여 協商할 用意가 있다는 聯왜政府의 立場을 表明

하였다.

交通協定 및 4大國協定 最終議定書가 뽑名된 다음에 이 와같은 協商이 1972年 6月 15日 始作될 수

있었다.

1972年 8月 9 日 內聞은 同 協商을 受諾했다.

1972年 11月 7 日 內關은 同 協商의 結果에 同意하였고 1972年 11月 88 假調印에 同意하였마.

1972年 12月 15日 內關은 條約縮結을 議決하였으며 1972年 12月 21日 伯林에서 正式 調印되 었 마.

m

1972年 5月 17 日 獨進聯됐議會가 滿;場一致로 採擇한 決議內容은 다음과 갇냐.

IF ••••••獨짧聯행共和國은 獨짧聯챔共和國과 獨速民主共和國間의 關係正常化블 推進한다. 關係正常

It의 出發點은 緊張짧5f1J 및 善憐關係의 原則이 兩獨國家의 사람플파 制度의 )짐互關係에까지 充分허

適用되어야 한마는 것이마.dJ

獨짧聯혜共和國과 獨速民主共和國의 相互關係에 관한 基本條約은 다음 事項을 킹~團한다.

-- 基本條約은 兩獨國家間의 規制되지 않은 相互關係에 終止符를 찍 는다. 基本條約은 兩獨國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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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係블 樹31:하7] 위 힘- 合Jlll8성인 與flI:을 많成하며 g파本~f(‘則올 確圖허 設tEl한마-

-~앓깃K條원}은 獨遊의 再統←·f맑題룹 짧{싸-1;]-며 兩獨國家가 서로 外I팽。1 퍼 는 것 올 防止한다.

lrs.和條約이 絲統펠 α11 끼지 獨~f벼題 全體외- {I피林fl닌많에 디l 한 4大l행의 權利 빛 議쨌는 存續

된다. 첼i*條約은 뎌 나아가서 兩獨따|2힘으l 人的 經}빼을 改휩시꺼기 위한 與件피- u}당윤 마련

하고 이륜 通'811 서 하니-의 獨짧f한族이 라)는 M帶:쉰淑‘을 維符 · 敏化한마-.

- 基껴、;條約은 ’|염次 패獨뀔때家가 |뼈l쨌機4팎에서 l값力한 수 있는 결융 엘아 놓는다. 이렇게 함으로

써 未뺨決狀態j료 낚아있는 獨~I지 {{[sf려짧휴 j휩]댄하도록 도외-준다.

兩獨國家는 1‘13끄間의 !앓1家|깨 j띠位‘뜰 댐tE하고 유엔會담加入에 16、폈힌- 읍홈般掛1' 1합를 取한마

- 옳木條센l속에는 兩獨l행家의 相互剛係에 디l 져tl· 規制와 함씨 條원1올 뼈'811 서 사당l 들에 게 寶質|꺼

인 쭈IH관올 출수 있고 !E n암밝]이 지냐깐이l 띠1:!-]-서 됐質|깨인 범‘↑팎이 보바- L~펀펠 수 있도록 하

는 規tHO까지 f딩含시 커 야 한마는 1佛페政府의 1輝想이 反t싸되 어 았 다.

根本的언 政治|맨 對立파 法的 Jlfi짜差뾰.가 I않MJ.로 꾀지않은 I뼈度內에서 全分野에 겔천 協力

을 위 해 努力한마. 그러기 위해서는 ，정ifJtf와 順핀의 過원이 必몇하며 따취 내 그 結實은 X쐐짧

問題의 삐W進|‘에 [jj(줍;으로 냐터 년 것 이 마 -

- 西써林에 판한 兩뻐의 政策表‘明이l서 꿇펠한 前抱7]- 펴는 것은 條約當事者들이 兩獨國家閒의

問題블 1971年 9月 3日 字의 4大|때떠定이l 符合되도록 解決한마는 點이 다.

- 1972年 12月 21日 條約縮댐i올 햇機로 뺑方은 合/한된 口頭聲明을 通해서 政治問題에 판한 協

蕭를 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雙方의 合찮는 國l總問題를 해갤하7] 워한 兩獨때家의 共|폐의

努;]에 도움이 펠 것이냐.

B. 特 媒 事 項

f~跳!前文의 첫 두y:.段애서 兩獨l행!家는 IFlj‘ ;jinmfE:¥，y.이l 대한 그의 義19JdJ흘 公約하고 있다.

맺方은 F歐洲의 !떻폈繼￥I] 및 安全f짜陣이l F륜L띠하겠 ιLn는 그의 t자평;룰 f꺼示하고 있 다.

이와겉은 1않方의 認쐐의 1:11發뽕Ii이 되는 짓윤 무잇보다도 兩獨國家 相互關係으l 뺏序까 歐洲I=~I핏:의

21S. 5f;1l的 發l뭘파 平1'1J維持 二L라 고 歐洲請l따II해의 關係改휩을 우l 해 서 7]-장 휩:要한 前짧7]- 펀마는 것

이다.

條約前文 세씨 및 네 씨l 껏:段에서는 武力行使뻐棄7]- lf5. ;jiI]保l웰의 ]l;*條件。l 펴 야 야 함마는 것율

때퍼재하고 았마 그런데 同 따力行使때棄는 :if>; 웰本條於l에서 뿐만 아니리- 1970年 8月 12 EI 체결펀 「소

,1]애 므」피I:會초義聯꽤J싸IJ I짧괴의 {~k0 렛 1970年 12셔 7 티 처l 절관 「폴란드JA民共찌 l國파의 條約속에

서 도 가-장 重펠힌- 聚폈總;jill政짧의 JJjtj;씨으로 合;합퍼 어 있 냐.

條約前文 다섯째 ;文段에서는 주어진 R젠핫: 1애 ~li~件파 ↑lVf‘~ f돼題에 매한 條約雙方·의 퍼f때뚫짧플 前J뭘

로 웰本條>\1'9 ° ] 縮)댐되 야 이- 함을 펴調하고 있다-

이 文段은 첼本條約。l 暫定l값定의 #1:格융 띠고 있음을 1갚히l 푼마.

民1κI웹}행에 다l 한 퍼解差짧의 存t'£:블 폈i때하고 있는 뺑I~은 獨않ll헤隨괄 留保한마는 것t을 分明히 하

고 있다.

條約前文 uj-지 따- 文段은 꿇本條約의 )JX:果가 兩獨I행l家의 시-립 들어l 게 惠澤을 주어 야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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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옳調하고 있마. 條約雙方‘은 相互協力융 위해 사 쩔力한다. 다시 말해 서 雙方은 條約上의 諸合意規定

을 魔行함으로써 相互關係의 發展的 改善을 위해 努力할 것 이 다.

第1條는 相互 同等資格에 基鍵한 正常的 善憐關係를 發展시 키 려는 雙方의 目標플 꿇調하고 있마.

표常的 相互關係를 위해 努力한다는 말은 緊密한 地理的， 人間的 相互關係플 意、味하는 「善I鍵」이

란 表現으로 分明허 하고 있다.

同等資格에 基隨한다는 말은 兩獨國家가 獨進領土內에서 어느쪽도 다른 한쪽의 위에 君臨할 수

없는 相互獨立的임을 意味한다.

第2條는 「유엔」憲章의 덤的과 原則이 條約當事者의 相互關係를 樹立하는指針이 되어야 함을 明示

하고 있마. 이러한 팀的과 原則의 一部가 明示되어 있는 바， 그 중 主要한 것은 主權平等， 自決權

그러고 A權保障등이 다.

第3條 1項은 이 마 上記 第2條에서 指橋된 義務를 條約雙方이 具體化하였 다. 條約 3條 I項은 兩獨

國家 相互間에 武力行使뼈棄， 平和的 手段에 의한 모든 給爭問題의 解決等의 諸→原則을 無條件 週itl

할 것을 規定하고 있마.

第3條 2項은 第1項의 相互武力行使 빼棄問題를 具體化하였 다. 條約雙方의 現存하는 國境總에 대한

不홉害 規定은 境界線問題의 平和的 그리고 相互合意에 의한 訂표， 取消를 排除하는 것 이 아 니 다.

領士保숲에 대한 完全한 尊重義務는 條約雙方이 現存하는 事實上의 實體룹 暴力威齊 또는 武::JJ行

使를 通해서 變更시키지 못힌다는 義務를 意味한마.

第3條는 追加議定書 第1홉B 및 國境線委員會의 任務에 관한 議定書 解說文 等으로 그 內容이 補5읍

되 어 있다. 兩獨政府의 代表로 構成되고 또 基本條約 뽑名後 이 미 作業이 휩꽁된 {司 國境線委員會

는 두가지의 任務를 願與땀고 있다.

그 첫째 任務는 1944年 9져 12 日字 獨速러領地域 및 大伯林市 管理에 판한 「런떤」議定書와 그 後

의 當時 러領國둘의 合意、事項에 의해서 만들어진 境界線 標識를 點檢하는 것 이 마. 그러 냐 그들의 任

務속에 境界線 變更問題는 包含되 어 있지 않다.

둘째 任務는 境界線과 關係되는 諸般問題를 規制하는 일이마.

以上의 두가지 任務는 追加議定書 및 議定書 解說文 속에 明文化될 것 이 다 r同時에」라는 表現을

使用한 것은 두가지 任務가 同一한 價f直를 가지며 同時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意味가 된아.

第4條는 第6條와 마찬가지로 相互 獨立性파 自主性을 존중하는 原則을 前提로 한다.

兩獨國家中 어느쪽도 國際的으로 다른쪽을 代表할 수 없으며 代行할 수 없다.

第5條는 兩獨國家가 緊張錢和 및 安全保障을 위한 多角的인 努力을 多務的 水準에서 f煩注하겠다

는 立場을 여러가지로 明示하고 있마.

第1項에서 는 歐洲諸國과의 平和的 關係f足進 및 歐lJI'l의 安숲과 相互協力에의 寄與에 핀해서 言及

하고 있다. 第2項에서는 歐洲에서의 相互 均衝的인 兵力 빛 軍備減縮의 原則어l 판한 一般的 態度表

明이 包含되어 있다.

第3項에서는 雙方이 全般的이고 統制된 完全한 軍縮을 g標로 하는 軍備制限 및 軍備縮小를 위해

協力한다는 共同의 立場을 明示하고 있다.

第6條 1項은 雙方의 條約當事者가 兩‘獨國家 相互間의 獨立性과 自主性의 原則에 따라 한쪽의 主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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佈‘이 ι1 은쪽의 l때家따域으로 搬大펠 수 없 냐는 댐然한 쐐論올 랬調하고 있 마. 各딘 對內外問題륜

規ij;ll할 수 있뉴 條;jtJ헬기‘의 !캔제는 :'C rt'J으로 各者의 초4짧체~ j야‘ |칙에 서 만 行使된마. 이에 따라서 燮方

은 條約相對方의 ::1:깨ili~J{ J成이} 觸하는 義務오)- ↑샌fie읍 존중 til] 야 한다 第6條 2핏에서는 이를 明示하고

있 다 . 第6條는 條約i갱·方이 各者→으l 憲{~領j成 以內에서만 義務릅 지 기l 하고 있 마.

써 i1fl 넷 h成l籍r;'] Jj떤이l 판해서 ~i!i本{1$;jt'J에는 jl'i i쭉 t애 또는 間接的 i::j‘及이 없다. 이에 Jiltl] 서 는 財렬한問

題에 대한 講定땀 !(j\j싫 빛 I행籍11댐펑이l 판한 쩨않‘J[Mi제j짜III팽의 짧ID*條;떳에 서 자세히 짧明펠 것이마.

쌀~7條 En은 하니의 -般{않띠이마. 뺑方은 빼‘獨國家의 關係正r템’化플 推進하는 過웰에서 實際的이

며 人펴떼익1 H1'lJ웹플 mH깨하 겠 다 는 :\Z場을 G피하서히→았 다

이것은 그풍만 i써獨i뼈家間의 人的 孩(빼 31} 交파가 vlfr次 펌化-5']고 있년 H*Jt~에 서 方rbl을 u}꾸어 받

方이 까LiE으] i\#if;jlZ 陣U댐플 段{뿜的으보 1따Z엠함으포써 쩨次 人i한的인 f섬j題룹 解決히도록 義務를 다한

마는 것 을 퍼:1朱힌-마.

?합I폐問j웹-플 規制하7) 우l 히여 어 떤 分野에 서 具體i¥J안 돼·圖륜 取히l 야 할 것 인가 하는데 판해서 는

한 쩔웹잣換을 通해서 f앙Ns1:펀 마 있다

즉， 무엿 보다도 童燮한 問題는 家族파험， 챔표하問往來， 觀光1Jf<行， 그라 고 非商業性 物資交流 뽑

아냐.

獨짧f한::t:.Jt，:;fQ國 illti은 協R폐中이l 짧本條約 發效後 그쓸이 쉽;體的으로 取히l 야 할 뺨置가 어떤 것 언지

이l 판 tl]서 說 Ij)j한 바 있나. 聯#I政府는 그오]- 같은 獨逃民主짜和u챙찌의 갚!:~을 횡本條約 假調印|싹에

한 1따說文을 j벼히1 시 公開힘: til 있마.

IF{I$約發效後 關係IE?펀化블 柳進히-는 j쐐젠d애 서 」라는 싹찌은 더욱 改홉시껴 나간마는 것을 뜻한다.

끓本條約發效와 同l랴에 팝파뭔 願짧한 }jf(行級쥐l해 f홉외 한 寶例는 境界總 近處J也j빼의 X해않!聯켜3꺼자

%11國 住I차이 땀w線 !lI~훤地域의 獨逃民; .:t짜;fll國住JX;을 itIj問하여 -1더써}또플 할 수 있게 뇌었마는

것으보 }l~應된마. 또 하나의 主!찢 I힐‘ffU로는 두벤씨l의 쩔별交換융 通해서 새로운 4個所익 道路越1월檢

flOfiJf갚 lf에j값하기 로 f앙정:한 것인(;1] 이로써 굉푼캉~*잖 J[~않 l따域의 交通問題 1뿐 아니라 l司時에 A的 往來

쏘般이l 잔저서 낙k휩~o l n} 댄l펜 것 이 아.

第7{1$ 2핏은 패獨!행家間의 소:般「에 條;jt'J il앉짧으1 J핑.A U괴- ~jJ이 協定을 通해 서 깨7i協力을 發懷t足않

시전 :1.:.맞-젠- 分!띠;룹 |씨示하고 있마

찌'&3폈은 ;IJJJ Il講3if 펀 1I rlf)륜 指f때히-고 있는데 rlu JA]容에 는 第7條에 m~뭔 分맺f 빚 기타 여려 分

!lff rl ' !1ft次써!l:' o1] 침~~시 잔 範I겐l이l 관 ill] 사 ft;단피 아 있 마 •

이기에서 특히 파1렛힌 센I ii은 패쩌圖l家I해의 젓싸 o j m:tj:制[양의 네두리 안애서 該’협 法→1핏rjq직에서 뎌

유 發j강헤 어 야 한냐는 것 이 디; 잣易|쐐係으1 !터，@.은 끼l 속 에f렌펠 것 이 마

우펜 빚 )ju {; j 分mr-에 있。1서도 j많감: 合ji곽[따 및 f양 7J애 'f'J益한 規if은 제속 1JftH]펴 며 ， II정次 체결

펴 는 우-판 빚 通f다 laIC어l 찢참작1 1~1→ .

IμJi，’rj은 쉐fl'꾀 었 까 . 19721[' 11 꺼 8~1 't~ 찜밍交j짜융 j띠에 서 fi꾀;3단 HJ 와 같이 지굽끼지의 2l..둔 隨

M:: 34 차l‘파은 앞으보 까I]걸펀 協IE‘。 l 이루어견 띠l 까지 세속 有效하마.

{傑約으l 써1;* 꼬{;- 有짜하고 m‘jJ!([한 1렛셉 |해/페같0 ] oj유 改땀되 어 이: 한마는 )폈삐은 이 \J] 獨~民主

共;ril l!때 taffrjft값이l 재 j띠fMjfl }ll?l 김 이 rJ"政잣流어l 판힘- 誠定판 柳說文속에도 랬網되고 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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雙方은 條約發效 以前언 1972年 11月 8日 에 한 覺書交換을 通해서 獨進聯행共和國파 西伯林의 記

者가 獨훌民主共和國內에서 보다 g 由 롭게 活動할 수 있고 또 獨逢民主共和國 記者가 獨邊聯행共和

國과 西伯林에서 보다 自由롭케 活動할 수 있게 하는 問題에 合意하였다.

第8條는 常훌代表部 交換에 그관해서 規定하고 있다. 兩獨國家는 獨速안에서 서로 外國。1 아니으로

獨進聯첼共和國은 外交關係를 樹立할 意向이 없 었 다.

獨進聯월共和國의 常활代表部는 1971年 9月 3日 字 4大國協定에 따라 西伯林의 쭈IJ益을 代表한다.

第9條는 條約雙方이 過去에 練結한 條約 또는 雙務的， 多務的 條約들이 基本條約으로 훌害받지

않는다는 點을 分明히 하고 있다. 여 기 에는 1952年 5月 26日 및 1954年 10月 23日 字 獨進聯챔共和

國과 3大國間의 條約內容도 包含된다.

第9條의 規定은 또한 4大國의 權利와 義務가 基本條約으로 흡폼받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한다.

獨짧聯했共和國이 이 點을 特히 重要視하는 理由는 獨進問題에 대한 平和條約的 規制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限 獨進問題 全體 빚 伯林問題에 대한 4大國의 權利와 義務가 存續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條約雙方은 第9條와 판련한 書輪交換을 通해서 3大國政府 빛 소련政府에 各各 通告한 覺書內

容과 同-→한 原文을 서로 交換하였 다. 同 覺書에서 雙方은 4大國의 權:fIJ와 義務 빛 이와 관련된

4大國間의 合意事項 그리고 決議， 慣例 等이 本 條約으로 因해 f훌害받지 않는다는 것 을 確認하였 아.

第10條는 本條約의 有效期間 및 기 다 節次에 관한 規定이 다.

(出處 : 1973年 2月 9日字 油印物 7-153)

文 書 44

「빌리 • 브란트」 聯웹홉相의 施政;훌說(技華)

1973年 1月 18 日

輔士， 淑女 여러분!

本人은 各 政黨을 代表한 議員 여 러분들이 平素의 政見差異를 超越해서 1969年 10月 本人이 行한

施政演說中의 基本方針， 다시 말해서 2次世界大戰의 結果와 「헛 트러」政權의 反民族行寫로 말미 암아

獨훨民族에게 l1R生된 諸般 問題는 終局的으로 歐洲平和快序의 테두리 內에서 解決되어 야 한다는 方針

에 쏠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本人은 또한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獨짧民族이 다른 모든 民族파 마

찬가지로 自決權을 保有하고 있다는 事實을 變更시킬 수 없다는 ‘點을 꿇調하였읍니다.

當時 本人은 또한 앞으로 우리 가 解決해 냐가야 할 實用政策의 課題는 兩獨國家間의 現 硬直關係

릎 解消함으로써 獨速民族의 一體性을 保存하는 것임을 꿇調하였융니다.

本人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의 텀標와 任務로 和合할 해 그 最善의 方法을 찾아내기 위한 우리

의 討論은 防害와 對立。1 없이 進涉될 것 이 라고 말하고 싶읍니 다.

우려의 協力이 아니면 이루어칠 수 없었고 또 지난날의 危機를 背景으로 評價함으로써만 그 lE當

性이 돋보이는 伯林協定， 바로 이 {白林協定이 야 말로 兩獨國家間의 關係改善을 出發시 킨 關門이 라

고 말할 수 있읍-니마. 本人은 또한 우리가 1969年度의 施政演說속에서， 그리고 1970年 初에 「컷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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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1핏딘 에서 具.짧化한 바외 같이 東伯林 政府뼈도 이 제 『規制펀 共存關係릎 지 냐 相互協力關

係』로 發展하는 것을 希밸하고 있마고 생 각함니 마. 지 난 3年間에 이루어 놓온 )양;땅를 그 누구도 過

小評倒해서는 안필 것입니마.

그러 나 우리는 이 갈이 벌고 )1떠행치 않다는 것윤 알고 있유니 마; 兩獨國家의 國民플과 政府들은

多~f· 1펌의 斷純과 歐tJ-關係블 끝내고 相互 螢爛을 體驗하고 비}우게 되 었읍니 마.

어려움피- 對立이 오패동안 계속뭔 것입니다→. Ii佛깨政}하는 獨짧民主共和國파의 關係發展이l 짧廠가

되는 짧·本條約이 政治f에， 法첼|꺼 次元으료까지 二L 結‘I활을 맺고 兩獨國j꽉둡의 利益을 낳도복 努力할

것입니마.

빼士， 淑女 여려표!

우리는 결코 민:만이l 到運할 수 없는 담標플 向해서 니아가고 있읍니다'.

F댐獨!행家 j、Ii:互關係의 規11씨는 分職의 뼈 아픈 週짧언 A間l때 問題에 뽑與할 수 있어 야 합니 마.

聯켜1政府는 다른 當專國들피c]. p]잔가지로 {白林어l 판한 4大國協定을 童핑한 國際的 所得으로 훈~fj월

하고 있음 니 다. 同 協定의 意義는 單純히 西伯林이 라는 한 特定 領士와 l佛知!행家와의 結束|網係를

聯持하고 짧廣시킨다는 規定에민- 있는 것은 아넙니다. 모든 當事國들이 보다 흔 關心을 두고 있는

것은 1971年--1972年間의 成果가 다만 協講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歐싸H中心의 緊張鍵和에 充分히

寄與하도록 活用되아 야 한다는 點에 있음니 냐.

우리 들의 伯林윤 緊張繼和를 위해서 重要한 그러 :il. ~j 然스려운 ;機能을 짧行하게 펠 것 입 니 다.

이블 위해서 ~켜3政}함는 앞으로도 西伯林 짧댐을 最大|파 支擾할 것 입 니 마.

우리 는 지금까지 獨팽民主共和國의 政γ1ft뿔制 빚 따t會f바度블 )호對하여 왔으며 지 급-도 反對하고 있

읍니다. 同1I;!j:에 우리는 우리의 f뺑制와 댐U度블 反對하고 있는 獨:&!I!던主갯쥐l國의 政策이 變化펠 것 δl

라고 J때待할 수는 없읍니 마. 그러 나 兩獨政府는 꿇本條約을 通해서 이러한 對立을 超越하여 各者의

議務둡 輝行하고 武力行使블 빼棄한다는1'1] 合쉽;하였읍니냐 1짧方운 서로의 對11.을 止楊해서 zp:和를

優7\:;시 켜 야 합니 다.

이것은 우리가 民族問題 보다도 平和짧保問題블 優先시커고 있음을 뜻하는 것업니다. 이렇게 하

는 것 이 獨짧民族이 歐洲TiJ民을 위 해 한 수 있는 짧1:f:입 니 다.

兩獨國家間의 共存關係로 부터 協力關係로의 띨고도 어허운 過짧올 밟아 나감으로써만 獨짧民雄

어l게 j퓨望올 줄 수 있읍니다.

獨짧I佛#f‘共和國과 獨:&!I民主共대rJl행間의 關係發많이l 판한 報告書가 議會에서의 !;本{傑約 處理블 위

해서 抱/±l펠 것입니마.

g쐐:&e問題 및 兩獨國家閒의 rJj題는 앞으로도 I佛;m講쩔어l 서 우려들의 業務률 끊입없이 바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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